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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Kyongho S. 
2019   “A Study on the Transfer and Settlement of Hope for Families, International’s 
Women Semin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uerto Vallarta Extension’s 
Women Seminar”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310 pp.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present age’s surfacing problem of 
women’s oppression by utilizing an evangelical women's restoration seminar ministry. True 
restoration brings the renewal of the image of God. Examples of the original identity of the 
created can be found in Jesus’s ministry of restoration. Such a restoration of women can be 
effectively accomplished through an intentionally created opportunity of a convictional 
experience of faith. An ecclesiast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cause of women's 
oppression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ies which women experience in their 
lives. This explains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worldly 
culture that restored women continue to experience in their liv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dicates the necessity of a commitment to and support from the community of God's people to 
maintain women’s restoration. 
Hope for Families, International’s (Hope Fam) Women Seminar (WS) is an effective 
ministry that helps restore women’s identity to its original form. The character, result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is ministry’s results demonstrate that this organization is a useful tool for the 
restoration of wome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btained from successful implementations of 
this ministry, two new models were created. I introduce the “Running Train” ministry model 
followed by the “PASS” plan for transfer and settlement, the effectiveness of which are illustrated 
in a pilot study at Puerto Vallarta,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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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is thesis through different theories and approaches yield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restoration of women is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whole world created 
by God and (2) restoration requires both the creative effort and the cooperation of men and 
women. Hope Fam’s WS is an effective way to accomplish this.  
   





2019   “HOPE FOR FAMILIES 여성 회복 세미나 이양과 정착에 관한 연구: PV 
여성세미나를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310 pp. 
이 연구는 현시대에 표면화되고 있는 여성 억압 문제와 그들의 회복에 대한 해법을 
복음적 여성 회복 세미나 사역을 통해 추구한다. 참다운 여성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즉 
창조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회복하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여성 회복은 의도적으로 마련된 ‘확신 체험’의 기회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여성 
억압의 원인에 대한 교회사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은 여성이 그들의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것은 회복된 여성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문화 사이의 충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여성 회복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결단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Hope for Families 여성세미나 사역은 확신 체험을 통해 여성의 창조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사역이다. 이 사역의 발생, 특성, 결과와 의미 해석은 이 사역이 여성 
회복에 유용한 선교 도구임을 증명한다. 이 사역의 이양과 정착 과정에서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 회복 사역의 사역 모델로 “달리는 기차 모델”을 제시한다. 뒤이어, 그 사역 
모델이 이양되고 정착하는 과정을 “PASS: 4단계 이양 및 정착 방안”으로 설명하고, 그 
방안을 pilot study를 통해 실험한다.     
여러 분야를 통해 진행된 연구로 얻은 결론은, 여성 회복은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에 관련된 일이며 그 일에는 남성과 여성의 창조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Hope for Families 여성세미나는 그 일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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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 받은 이들의 순종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논문을 풀러에서의 학업을 권하셨던  아버지 고 신태순님과 




자신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작전은 언제나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그분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필자를 타문화권 여성 회복 사역으로 이끄시고 임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여성세미나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듯 필요한 
동역자와 재정을 정확한 시기에 보내 주셨다. 그 결과로 사역이 성장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이 논문으로 정리되었다. 이런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과정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먼저 탄탄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으로 선교에 입문케 한 ANC 온누리 교회의 양육에 감사드린다. 특히 여성세미나 
사역의 개발을 권하신 1대 담임 유진소 목사님의 신뢰는 잊을 수가 없다. 또한 이 사역에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더해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사역 발생이나 연구도 없었을 것이다. 
사역이 성장하자 비영리 단체 사역으로의 전환을 권한 2 대 담임 김태형 목사님의 
지도에도 감사드린다.  
풀러 선교 대학원 공동체와의 만남은 필자에게 학업 뿐 아니라 영적형성을 위한 
여정을 열어줬다. 본 연구가 이 시대 선교에서 필요가 감지되는 독특한 부분을 다룬다며 
격려하신 멘토 안건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의 지도는 늘 얽혔던 사고를 풀어주고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셨다. 예리한 지적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준 조은아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박사과정에 초대한 김 에녹 교수님, 박기호 교수님의 폭넓은 지도, 이광길 
교수님의 귀한 멘토링, 임 헬렌 전도사님의 따뜻한 격려, 공명철 목사님과 이재석 목사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의 성실한 수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선교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좌충우돌할 때 만난 주변의 신뢰와 사랑은 소명을 
확인하는 귀한 증거이다. 사역을 통해 함께 성장한 박 다이나 집사님과 박 다니엘 집사님 
부부의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린다. 이 아이린 사모님과 중남미권 통역 이 에스텔라 자매의 
진실한 섬김에 감사드린다. 중보자 안정희 집사님, Julia Alegria 목사님, 마명숙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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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 벨라 팀장님께는 기도와 사랑의 빚을 지었다. 연구 막바지에 논문을 검토해 준 
미주 한국일보의 정숙희 논설위원님과 동기 이종일 목사님의 도움도 과분하다. 
현장에서 만난 멋진 동역자들이 계시다. Jorge Guzman목사님과 Estela 사모님, Mary 
목사님, Nelly 사모님, Susana 사모님, 허지윤 선교사님, 정태화 선교사님, 그리고 이양이 
진행 중인 여러 곳의 동역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은 필자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다. 그리고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환한 미소와 집중된 섬김으로 함께 해온 
많은 동역자가 있다. 주의 도우심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린다.  
가족은 존재만으로도 언제나 힘을 준다. 딸의 건강을 챙기며 기도하는 어머니 
고은혜 권사님과 든든한 동생 김 재키 권사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선교하는 막내며느리를 
기특히 여기시는 우리 시댁 어르신들의 사랑에도 감사드린다. 자유롭게 소명을 따르라며 
격려하는 나의 남편 고광준 집사의 넓은 울타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엄마의 
빈자리를 기도로 채우며 다른 여성들의 회복 소식에 신나는 동역자인 세딸 재경, 재은, 
그리고 재영이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놀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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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복음을 통한 여성 창조 정체성 회복을 위한 Hope for Families여성 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 대한 탐구이다. 본 장은 전체 논문의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중요성, 핵심 연구 문제, 연구 질문들, 연구의 가정, 핵심 용어들, 연구의 
개요를 기술한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2007 년 여름, 필자는 캘리포니아의 한 한인 이민교회인 ANC 온누리 교회의 
단기선교를 통해 멕시코 여성들과 만났다. 그들은 마약 중독, 알코홀 중독, 가정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노출되어 살고 있었다. 성장기에는 가정에서 온갖 폭력에 시달리고, 십 대에 
동거를 통해 가정을 꾸리지만, 몇년 안되어 동거남에게 버림받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더 슬픈 것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무력하게 그런 생활을  답습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현실에 
시달리는 대책없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대부분의 중남미 가정은 오랜 스페인 식민 지배의 
폐해로 남성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자녀들과 빈곤하게 사는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곳 
여성의 현실은 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듬 해 여름 단기 선교사역으로 다시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는 더욱 근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던 가운데 필자를 압도한 감동은 오래전 
예수를 모르던 필자의 가정에 임했던 복음의 능력이었다. 당시 남성우월주의 사회이던 
한국에서 흔하던 가정 내의 음주, 외도, 폭력 등으로 불우했던 사춘기에 만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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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그때 가슴에 차올랐던 미래를 향한 희망.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렸던 가정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미래의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며 드렸던 
서원 기도.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부모의 가정을 새 삶으로 인도하신 복음의 능력이 
생각났다. 그리고 필자와 필자의 딸들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겪었던 여성으로의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기억이 강렬히 되살아났다. 
그러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멕시코 가정에도 그런 회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을 도울 방법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것을 알리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Wright 2009, 400)이 생겼다. 다급한 
마음으로 그곳 여성의 삶에 예수의 회복을 전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단체가 하는 회복 사역을 멕시코의 작은 도시로 초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소명을 느끼는 자가 직접해야 한다는 당시 담임인 유진소 목사의 격려로 
필자는 선교지를 위한 여성 회복 사역을 설립하고자 교재를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는 
그동안 여러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받았던 평신도 훈련 경험이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완성된 교재를 바탕으로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진 동역자들의 경험이 합쳐져 프로그램이 
다듬어졌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09년에 선교 현지 여성을 위한 3일의 여성 회복 사역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역을 “여성세미나”라고 부른다. 이 사역은 평신도 여성 
중심으로 구성된 사역팀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 리더들과 협력하며 사역을 진행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다.  
처음에는 지역 교회의 여름 단기선교 사역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사역은 10년동안 
40 여회를 넘으며 발전에 따른 변화를 계속했다. 그동안 지역적으로는 처음 사역지인 
멕시코를 넘어 중남미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현지 여성을 도왔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지역에 7개의 이양지가 생겨나 어느새 본부팀과 이양팀 통합 100 회가 넘게 
진행된 사역이 되었다. 구조적으로는 지역 교회의 단기 선교팀에서 비영리단체로 
성장하였다. 
이 사역을 통해 회복된 현지 여성들은 자신들의 엄마와 딸, 그리고 자매와 친구를 
도와 달라며 여성세미나 사역팀을 재초청하였다. 그러나 본부팀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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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초청을 다 받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가르쳐주면 직접하겠다”고 제안하며 
본부팀에게 지도를 요청하였다. 부족한 본부팀의 현실에 대한 현지의 대안이었다.  
제 2회인 2010 년 멕시코 PV 사역 때부터 여성세미나 사역은 사역 때마다 이양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한 도시에서 세 번의 여성세미나를 진행하며 사역 이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양을 시도했던 모든 곳에서 이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양이 이뤄져도 
이양지마다 사역의 활성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거의 모든 현지 리더들이 처음 사역에서 
받은 ‘뜨거운 은혜의 경험’ 후에 ‘철석같이’ 사역 이양을 다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역 
이양이란 은혜와 의욕 만으로는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필자는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에는 기본적인 필요 요소가 
있고, 일단 사역이 이양되더라도 정착을 위해서는 알맞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이런 가운데도 여성세미나 사역의 선교 현지 초청은 계속되어 이양의 
성공과 실패를 오가며 성장하고 있었다. 사역 때마다 재초청을 받으며 사역의 효과적인 
진행과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방안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주변의 여러 회복 선교 사역들을 관찰하였다. 대부분 대규모 
스태프들이 단기간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회복 사역들이었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그런 회복 사역에서 받은 교육을 실천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그 
사역을 진행하는 경우는 잘 듣지 못했다. 그런 사역들이 선교 현지를 위해 힘껏 마련했던 
여러 장치나 재정 규모가 현지에서 감당하기는 벅차기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다루던 과거의 사고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Scharmer 2014, 29). 따라서 기존 사역들이 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세미나 사역은 독특하다. 처음부터 선교 현지를 위해 
디자인되어 재정 규모나 사역 스태프 인원이 현지에서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7개 이양팀이 독립해 자체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필자가 이 사역의 학문적 
보강을 위해 입학한 풀러에서 만난 여러 스승과 베테랑 선교사들도 이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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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미나 사역을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필자는 10 년간 섬겨온 여성세미나 사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구를 통해 선교 현지에 이양 및 정착이 가능한 회복 사역의 모델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작으나마 공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동안 심어진 여성세미나의 이양팀들 중에서 멕시코의 뿌에르또 바야따(Puerto 
Vallarta: PV) 사역팀은 가장 건강히 자리잡은 이양팀이다. 그곳 엘디비노 살바돌 제일 침례 
교회의 이양팀(PV이양팀)은 당시 ANC 온누리 교회의 단기 사역팀이던 본부팀으로부터 
사역 이양을 받은 지 7 년 만에 40 여 회의 사역을 통해 자신들의 이양지를 훈련할 만큼 
발전하였다. PV 사역팀은 발전과정에서 만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역을 정착시켰다. 
따라서 여성 회복 사역의 효과적인 이양과 정착에 관한 많은 단서가 PV 사역팀에 
있으리라 믿고 이 논문 현장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본부팀과 PV 이양팀 스태프들은 대부분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평신도들이다. 
그들은 여성세미나 사역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거기에 더하여, 다른 여성을 돕는 자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과 삶의 
활력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생기있는 선교의 증인이 되는 것”임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Shenk 2001, 294).  
여성세미나 사역이 앞으로 선교 현지에 전해지고 거기서 이 여성 회복 사역을 
이끌게 될 대부분의 리더, 특히 현지 여성 리더들은 사역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들이 현지 여성 회복 사역의 적임자라고 믿는다. 고통을 
감수하며 가족을 지키고자 애썼던 경험과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이 회복된 경험은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히 4:15)이 되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의 그런 사명을 돕고 보호하는 현지 남성 리더들의 협력은 세상에서 보는 여성 
억압이나 남성이 여성과 경쟁하며 만드는 남녀의 대립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화합의 
모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성삼위일체의 본을 받아 서로의 성을 뛰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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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모습이다. 서로를 누르고 짓밟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며 이런 모습은 이들을 보는 세상 이들에게 도전이 된다.     
링겐펠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과 치유의 터치가 합쳐진 것”이라고 하였다 
(Lingenfelter 2011, 48). 여성세미나 사역은 작은 사역이지만 복음으로 억눌린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고 풍성한 자유를 연결하였다. 복음과 치유가 삶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며 그들이 변화된 삶으로 구심적 선교에 공헌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여성세미나 사역의 특성을 정리하고, 남성과 여성이 
합력하여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루는 여성 회복 사역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성 회복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더 많은 선교 현지 여성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비슷한 회복 사역을 섬겨온 다른 선교 공동체의 회복 
사역 이양과 정착 방안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위와 같은 기대를 품고 이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 창조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탐구하고, 여성 
회복 사역의 모델과 사역 이양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교 현지 여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이 연구는 필자와 사역팀, 지역 교회, 그리고 선교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중요성이 
있다.   
첫째, 필자와 사역팀에게는 지난 10 년 사역의 객관적 평가와 분석을 통해 이 
사역의 의미를 알려주고 사역의 미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지역 파송 교회 성도가 비거주 단기 선교사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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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교 사역 현지 이양과 정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연구 문제(Central Research Issues) 
이 논문의 핵심 연구 문제는 멕시코 Puerto Vallarta 시 여성 회복 사역에 있어서 
Hope for Families, International(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이 갖는 
중요성이다.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핵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여성회복의 성경적, 사회과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둘째,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특성과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셋째,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현지 이양과 정착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Hope Fam여성세미나 사역의 현지 이양과 정착을 위한 변화의 이론과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위의 연구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회복, 사역 이양과 정착, 조직 변화에 관한 논의는 신학, 인지학, 심리학, 
선교학, 선교 문화 인류학, 리더십 이론을 포함한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진행한다. 
둘째,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내용과 특성 파악 연구는 여성세미나 교재, 
훈련 매뉴얼과 진행 매뉴얼 등 사역 문헌 자료와 10 년 간의 사역 현장 기록을 사용한다. 
셋째,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 평가는 여성세미나 본부팀과 이양팀에 대한 
인터뷰, 포커스 그룹, 그리고 참여 관찰과 같은 질적 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 
조사와 같은 양적 조사도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7 
넷째, 자체 운영이 가능한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 및 정착 모델 제시를 위해서는 
관련 이론 문헌 연구와 Hope Fam 여성세미나의 현장 기록 분석 연구가 병행될 것이다.    
제한들(Delimitations) 
본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들을 설정한다. 
첫째, 이 연구의 주요 현장 연구의 지리적 영역은 멕시코 PV 시의 엘디비노 살바돌 
제일 침례교회와 일부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지로 제한한다. 
둘째, 이 연구의 현장 연구 조사 대상은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이 가진 다양한 은사로 이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 기여해 온 사역 스태프들로 
제한한다. 
가정들(Assumptions) 
본 연구에 임하며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 현지 여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회복되면 다른 여성을 돕는 사역에 기꺼히 
참여하고자 한다. 
셋째, 선교 현지에서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해서는 현지 리더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용어의 정의(Definition) 
본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Hope for Families International (Hope Fam): 2011 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창립 당시는 중남미 지역의 Business as Mission 을 중심으로 사역하였으나 2015 년부터 주 
사역을 여성 회복 사역인 여성세미나 사역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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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Fam 여성세미나(여성세미나): Hope Fam 산하의 여성 회복 사역이다. 
2009 년에 미주 ANC 온누리 교회 멕시코 단기팀 사역을 위해 필자가 설립하였다. 
2015 년부터 비영리 단체 사역으로 성장하고 이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그 영역을 
중남미 외에 아시아권까지 넓히고 있다.  
Puerto Vallarta(PV):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 주의 항구도시이다. 태평양 연안의 
관광 도시로 1960 년대부터 휴양지로 개발되어 미국인 은퇴자들이 다수 거주한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시경제의 50%가 관광객을 통해 생성된다. 
동성애자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발달하여 LGBT 유람선이 일주일에 한번씩 정박한다. 
약 20 만의 시민이 거주하며 여느 해안 관광 도시와 마찬가지로 수질 오염, 극심한 빈부 
차이 그리고 높은 범죄율의 문제가 있다.  
본부팀: 특정 사역의 프로그램, 재정, 스태프를 갖추고 그 사역을 다른 곳에 전할 
훈련 능력을 갖춘 사역팀을 일컫는다. 사역의 설립팀일 수도 있고, 사역을 전달받아 자체 
사역화 한 후에 다른 곳에 이양하려는 제 2 세대 사역팀일 수도 있다. 
이양팀: 특정 사역을 경험한 후에 그 사역을 훈련받아 자체 사역화한 사역팀을 
말한다. 본부팀의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다른 곳을 훈련하는 본부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선교 현지: 막연한 어떤 선교지가 아니라, 특정 사역팀이 찾아가 현지인들과 
동역하는 선교 현장을 일컫는다. 보통 선교지나 현지라는 표현을 쓰나 이 논문에서는 
사역의 현장성을 살려 선교 현지로 통일하였다.    
연구 개요(Overview) 
이 논문은 Hope Fam 의 여성 창조 정체성 회복 세미나 사역의 선교 현지 이양과 
정착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중요성, 핵심 연구 문제, 연구 질문들, 연구 방법, 




제 1부는 전체 논문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제 2장에서는 이 논문이 추구하는 
여성 회복의 정의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여성의 창조 정체성을 살핀다. 뒤이어 성경 안에 
존재하는 여성 억압의 문화를 찾는다. 여성이 억압을 이기고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예수의 회복하심을 탐구한다. 그 결과로 (1) 자유하게 하심(창조 
정체성) (2) 공동체성 (3) 복음의 실천성을 전인적 여성 회복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여성 회복을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다룬다. 인지학, 여성 신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녀 간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일어난 이유와 
현상을 파악한다. 이어서 복음으로 회복된 후에 여성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문화환경을 선교 문화 인류학으로 설명한다.  
제 2 부에서는 선교에서 여성 회복 사역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Hope Fam 여성 
세미나(여성세미나) 사역과 그것의 이양 및 정착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을 정리한다. 먼저 
제 4장에서는 여성세미나의 역사, 개요, 프로그램의 순서와 그 특성을 밝히고 해석한다. 
제 5 장은 여성세미나 본부팀의 대표적 이양팀인 PV 이양팀의 현황과 그곳 스태프들의 
삶의 변화를 파악한다. 제 6장은 여성세미나에 대한 선교적 가치 평가와 스태프들의 회복 
이야기들(narratives)을 통해 사역으로 얻은 여성의 창조 정체성 회복, 공동체성 회복, 
복음의 실천성 회복을 증명한다.   
제 3부는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로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 회복 사역의 모델과 
그것의 이양과 정착 방안을 정립한다. 첫 장인 제 7 장에서는 여성 회복 사역 이양과 정착의 
선교학적 중요성과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제 8장에서는 본부팀과 이양팀의 이양과 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9 장에서는 PV여성세미나 사역 모델로 “달리는 
기차 모델”을 소개한다. 사역 이양과 정착의 방안으로는 4 단계 방안인 PASS 방안을 
소개한다. 이 방안의 제 1단계는 사역을 심는 단계: Planting(P) 단계, 제 2 단계는 사역 적응 
단계: Adapting, 제 3단계는 홀로 서기 단계: Standing(S)이다.  그리고 제 4단계는 상호 나눔 
단계: Sharing(S)이다. 끝으로 제시한 이양과 정착 방안을 현장에서 Pilot Study로 시행한다.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했던 목적에 비추어 연구 질문에 대하여 답했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그러므로 연구를 통해 도달하게 된 여성 회복과 그 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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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과 정착 방안에 대한 이해를 선교 공동체와 나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를 통하여 
필요를 발견했으나 이번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여성 회복을 위한 연구 영역을 
겸허함과 기대 가운데 미래 연구자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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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여성 회복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 1부는 여성 회복에 관한 이론적 기초에 대한 탐구이다. 
제 2장에서는 여성 창조 정체성 회복의 성경적 기초를 기술한다. 먼저 이 논문이 
뜻하는 여성 회복의 의미를 정의한다. 뒤이어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성의 창조 정체성을 
규명하고 성경 안에도 존재하는 여성 억압의 문화를 살핀다. 끝으로 여성의 삶이 회복되는 
성경적 모델을 예수가 주신 자유하게 하는 전인적 회복에서 찾는다.  
제 3장에서는 여성 회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담론을 살핀다.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원인과 회복의 원리를 심리학, 여성 신학, 인지학,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제 2 장 
 
여성 회복에 대한 성경적 이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창조세계에 충만하며 
그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창 1:28~29). 창세기에 나타난 세심한 창조의 순서와 바다, 
하늘, 땅에 동식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마치 태어날 자녀의 쓸 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설렘을 느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는 감탄을 
연발하셨다. 그분은 그만큼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며 행복하셨고 인간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기를 꿈꾸셨을 것이다.  
그러나 에덴동산의 타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며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꿈꾸던 
아름답고 충만한 삶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 창조 때의 충만함은 우리가 회복되어 
돌아가야 할 복된 모습이다. 그 충만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가지셨을 그분의 꿈을 이해해야 한다. 작은 물건 하나도 디자이너의 고민으로 만들어지고, 
맞는 자리에서 용도에 맞게 쓰일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남성과 여성,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 때 꿈꾸던 그대로 살 때 우리의 참 가치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 회복의 기초는 여성의 창조 정체성 회복과 통한다.  
본 장의 논지는 하나님이 여성에게 부여하신 창조 정체성은 문화의 악영향으로 
무너졌으나 예수가 주신 자유케 하시는 복음은 여성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게는 함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지위와 권위가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 여성이 창조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와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창조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여성이 회복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성을 포함한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행복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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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복음을 통한 여성 회복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공동체의 인식 
전환과 문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이 논문이 뜻하는 여성 회복의 정의를 논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기쁨 속에 부여하신 여성의 정체성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죄악으로 타락한 문화가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본연 관계를 파괴하고 여성의 삶을 억압했는지를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무너짐과 억압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에 있음을 밝히겠다.  
여성 회복의 정의 
필자는 여성 회복을 ‘죄에 억눌려 살던 여성이 복음으로 창조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는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복음으로 회복된 여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회복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회복을 
돕는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을 억압하던 남성도 함께 어우러져 자신들이 속한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게 된다. 
이렇듯 중요한 복음을 통한 여성 회복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먼저 여성의 창조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원상태가 파괴된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창조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성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 종류의 힘과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이 세상 어느 
문화권에서나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다. 성차별은 여성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라는 내내 일반적으로 겪는 일이다. 결혼 후에는 가정 폭력과 그것을 방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여성은 피해자로 주눅 들어 살게 된다(정희진 20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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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이 당하는 폭력은 여러가지다. 그런 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힘, 스토킹, 정서적 폭력, 영적 폭력, 협박, 경제적 폭력, 위협, 
재산 폭력, 침묵, 소외, 자녀를 이용함, 모욕, 책임 폭력, 성폭력, 남성적 우월성의 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Hegstrom 2008, 45~65). 이런 폭력을 겪은 여성의 반응적 삶은 흔히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삶에 소극적이며, 부정적 감정과 영적 
억눌림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상태를 겪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그에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자존감 파괴의 
고통과 참다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런 고립과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지속적 폭력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장기화한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악이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다운 자존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이병주 2009, 275).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자존감 파괴로 자신의 가치를 잊고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이다. 이렇듯 죄악 속에서 절망한 여성은 자신을 더 큰 
억압과 폭력에 방치하고 끝내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묶이게 된다.  
복음이 여성의 삶을 회복시키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은 윌터 
카이저(Wilter Kaiser)가 그의 저서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에서 정리한 윌버 
스미스(Wilber Smith)의 영적 부흥의 특징과 겹친다. 그것은 (1) 절망과 타락의 시기 이후에 
(2) 하나님 종들의 가슴속에서 시작되어 (3)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며 (4) 참되게 예배하고 
(5)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6) 죄에서 자신을 떼어내 구별하고 (7) 여호와께 
돌아와 제물을 드리고 (8) 기쁨을 경험하며 (9) 커다란 번영과 풍요의 시대가 뒤따르는 
변화이다(Kaiser 1990, 21~25). 이런 단계별 삶의 변화는 여성 회복 사역이 추구하는 
변화이다. 
이렇듯 복음으로 인한 여성 회복은 그들의 참된 영적 부흥과 관련이 있다. 그 
부흥은 여성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감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복음으로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능력을 얻어 
복음이 우리 삶 속 결정과 행동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여성 회복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으로 먼저 성경에 나타난 여성의 원모습, 창조 정체성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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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조 정체성 
여성 회복이 전체 창조 세계 회복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성의 창조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후에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그들에게 복을 주며 창조세계의 관리를 
맡기셨다(McGrath 2014, 846).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나눠주신 것이다(Glasser 2006, 56).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공동으로 부여된 권리였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우리에게 그분 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더 주셨다. 
그것은 자유의지이다(McGrath 2014, 853).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택할 수도, 
오만함으로 배신할 수도 있는, 위험하리만큼 엄청난 선택의 자유이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지기에는 과분한 선물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선물이다. 결국 인간은 선물받은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런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창조세계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통한 여성 회복이란 죄의 악영향에 묶였던 여성의 삶이 
복음으로 풀려나(release)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던 
죄를 벗고 창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분의 자녀된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딸다운 
기쁨과 책임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롬 21:2)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의 복음으로 인간의 구속 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다(Glasser 2006, 22). 모든 세계에 만연한 깨어짐과 고통의 
답이 오직 복음을 통한 회복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우리 
삶에는 모든 방면에 걸친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그 회복을 김세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actualization)라 일컬었다. 그는 거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창조세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의 모든 관계 회복이 포함된다”고 보았다(김세윤 200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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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의 그런 통찰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신비로운 정체성에 대한 긍지를 준다.  
폭력의 피해자로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여성은 하나님의 딸 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 새로운 긍지를 갖게 된다. 하나님의 딸 된 권위로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던 주변을 자신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고통을 주고 받던 남녀 관계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삼위일체적 연합의 관계로 변한다. 
이렇듯 창조세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빛나야 할 여성의 위상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실제적인 여성의 입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 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성 회복 이해의 첫 시작을 창세기 1 장을 중심으로 여성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보겠다. 
하나님의 형상과 여성 
여성 창조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그것의 원본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다. 하나님 형상이 가진 권위, 그분의 주권, 부여하신 원복과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가진 오해를 다루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권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물이자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창세기 1장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이어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알려준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다. 그 형상에 대한 이해는 초대 
교부시대부터 겉모습 뿐 아니라 다른 창조물에는 없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피조물이나 
하나님과 관계맺는 독특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McGrath 2014, 845-49).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남성과 여성인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30 절에서 복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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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1) 생육하고 (2) 번성하고 (3) 땅에 충만하고 (4) 땅을 정복하고 (5)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6) 지면의 모든 채소와 과일을 먹을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의 결과로 남성은 노동의 수고를 얻고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얻었다. 토로드는 여성의 출산은 비록 고통을 주지만 지속적인 창조에의 참여로 그것은 
여성에게 나눠주신 주권의 지속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것이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열쇠인 동시에, 나눠주신 주권을 누리는 신학적 함축이라 하였다(Torode 2014, 15). 여성의 
출산을 통해 인류가 땅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창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본다면 그 사랑만큼이나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도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에게 자자손손에게까지 맡기신 사명이다”(정정숙 2015, 59). 
이렇듯 사랑과 사명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나눠받은 자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사야 9 장 2 절에서 7 절, 그리고 이사야 60 장 
17 절에서 19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표시를 알려준다. 그것은 (1)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 (2) 기쁨, 즐거움, 환희 (3) 
억압으로부터의 하나님의 해방과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 (4) 무력으로 얻지 
않는 평화 (5) 공평과 정의 (6) 이사야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소경과 절름발이의 치유, 
포로의 귀환, 그리고 (7) 속전(해방)과 기쁨이다(Stassen and Gushee 2011, 46). 이것은 
신약에서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7)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한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환희와 기쁨의 삶, 그리고 무력으로 얻지 않는 
평화’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며 여성 회복에서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추구하는 여성 회복은 투쟁과 무력을 통한 여성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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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창세기 1:28 절에 있는 ‘정복’과 ‘다스리라’에 대한 오해로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식민제국과 결탁하여 힘의 선교를 펼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오류이다. 
원래 우리가 받은 ‘다스림과 정복’의 의미는 청지기의 직분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예수의 
구속 덕분에 ‘양자의 영’(롬 8:15)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의 관리자로서, 힘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관리하는 일이다.  
하나님 복의 공동 수혜자    
그렇다면 창세기 1:28~30 절에 나타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눠 가진 자녀로 권리와 의무를 행하며 사는 것’이다. 필자는 특별히 여성 회복의 
시각에서 ‘자녀’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권위를 
양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남성과 여성’, 즉, ‘인간 전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주신 복의 공동 수혜자다.   
창세기 1:28~30 절 어느 부분도 ‘일단 남성에게 주신 것을 여성에게 나누라’든지 
혹은 ‘남성 만 복을 받았다’는 암시가 없다.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녀로 그들, 
즉 남성과 여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의무와 권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복’임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여성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연관성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라고 본다. 여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면 인간 전체에게 
임해야 할 원복의 온전한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올바른 관리도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대적이 이브를 통해 에덴 동산에 죄를 들여온 때부터 여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여성을 
억압하거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인식과 문화를 타고 전승되었다. 다음에서 
그 증거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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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형상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는 오랫동안 문화에 스며들어 여성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들턴은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의 형상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기’를 격려하신다고 본다. 왕되신 자신의 
주권을 대표해서 인간이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Middleton 2005, 289).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대해 많은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왔다. 
가장 흔한 오해는 하나님은 남성적 특징만 가진 분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남성 언어를 쓰지만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여성적 
이미지도 적지 않다.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신 32:18), 생명의 출산을 돌보는 산파(사 
66:9~11), 그리고 어미가 자식을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66:13)는 
지극히 여성적이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음식 준비가 여성의 일이었음을 
생각하면(McGrath 2014, 470) 특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를 준비하시고 
먹이시던 모습(출 16:4, 15)은 하나님의 여성성을 느끼게 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졌던 제왕적 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오해는 
원래의 하나님 품성과 그분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대한 격차를 더욱 넓게 만들었다. 
미들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시리아와 이집트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창조 
신화는 그들이 자신의 적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전투를 통해 얻는 창조’(Creation-by-
combat)임을 알려준다(Middleton 2005, 240). 당시 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신들은 자신들을 
대리하도록 왕이나 제사장을 인간 앞에 세워서 제왕적 대리자로 삼았다. 신들이 자신들이 
현존하지 못하는 곳에 자신들의 ‘형상’을 세워 인간에게 보여주도록 했다는 것이다(2005, 
94).  
그들이 믿던 신들의 특성은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주권을 나눠주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성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의 신들은 폭력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신들이었다. 그들의 신화에서 인간은 단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다. 미들턴은 이런 폭력적인 신들의 이미지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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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섞여서 하나님을 ‘억압하는 신’의 이미지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필자는 미들턴의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 그에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신들의 잘못된 인식을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범하는 인식적 
오류의 흐름을 찾게 된다. 그것은 인간은 창조주뿐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이나 형상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이미지가 고정되고, 증폭되고, 반복됨으로 자신이 ‘안다’ 
혹은 ‘옳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고대 근동 신화로부터의 오염을 
부르고, 그것이 이방신 숭배와도 연결된다고 본다. 광야에서 아론은 더디 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성화를 못이겨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리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출 32:4)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은 자신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개념도 참 신이라고 믿을 수 있고, 반대로 참 하나님의 
형상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또한 인간은 자신이 믿는 것은 오류가 없다고 믿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믿는 것이 폭력과 거짓일지라도 그것을 옳다고 믿으면 
남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대입하면,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폭력을 당연시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가해자들의 신념을 
설명해준다.   
물질과 풍요를 중시하던 고대 근동의 풍습이 남긴 또다른 심각한 오염은 ‘여성의 
형상’에 대한 오염이다. 대부분의 선사 시대 혹은 고대 문명이 남긴 제의적 의미의 예술품 
속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다산을 상징하는 육감적인 몸매를 지녔다. 최초로 
여성을 조각한 예술품이라고 여겨지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현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기원전 25~28 세기의 작품이다. 그 조각은 풍성한 머릿결 밑에 얼굴은 감춰지고 
거대한 유방과 임신 중으로 보이는 복부만 강조된 형태이다.  농경시대의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던 당시의 여성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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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 동안 고대인들의 여성에 대한 관념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알려진 그 조각에 
대한 현대의 새로운 논의라야 고작 그녀의 머리칼이 사실은 “제사 때 쓰던 고대 직물의 
모자냐 아니면 풍성한 머리결이냐” 정도이다(Kleiner and Mamiya 2005, 18). 이렇듯 고대 
문명에 나타난 대부분 여성에 대한 형상은 다산으로 풍요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던 존재, 
혹은 주요 노동력이었던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부여하신 남성을 돕는 자(Ezer)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돕듯이” 돕는다는 의미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믿는자를 도우실 때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자”(시 45:4), “주는 나를 돕는자”(히 13:6),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롬 8:26) 외에 많은 보기가 있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의 돕는 
자라는 뜻은 조수(assistant) 역할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이며(McGrath 2004, 849) 남성과 여성이 합쳐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필자는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하여 여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주권을 나눠 받은 존재’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억눌리고 묶인 
자들을 빛나는 자신의 임재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고 세상에 충만하며 그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그 일을 감당할 우리의 능력은 당연히 주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기초한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각자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하는 이유도 크다(Frank 2014, 192). 
여성의 대표적 권위자인 육신의 아버지들의 폭력의 원인과 그 영향은 제 3 장에서 
심리학적 접근으로 자세히 다루겠다.  
그렇다면 여성의 존엄성 회복의 주요 부분인 ‘여성의 몸에 대한 오류’의 수정은 
어디서 시작하여야 할까? 그 시작은 여성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참 연합과 창조의 
연속성을 간직한 곳’으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관점을 몸의 신학을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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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신학과 여성 
오늘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날마다 여성의 형상에 대한 공격과 오염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광고와 대중 문화의 선두에는 관능적인 매력을 내세운 여성의 몸과 부끄럼 
없는 눈빛이 우리의 뇌리를 파고든다. 대중 문화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강영안 외 16인 
1998, 62) 여성의 몸은 그 우상과 결부되어있다. 언제부터 우리는 경제적 수익을 위해 
여성의 몸과 매력을 상품화하고 성과 연결짓게 됐을까?  
화산 폭발로 무너진 고대 유적인 폼페이의 유산 중 넓은 지역이 사창가였음을 
우리는 안다. 고대 문명 신전의 여인들은 신의 은총을 찾는 남성을 위해 성행위로 그들을 
신과 연결하려던 창녀들이었다. 그렇다면 풍요를 위한 기원이나 쾌락을 위해 여성의 몸을 
쓰던 죄악의 시작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근접할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와 
성적 타락은 오랜 악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분별하고 거부해야 하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한 움직임은 천주교에서 먼저 감지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전에 
현대에 만연한 감각적 이성 관계의 폐해로부터 가정과 결혼 관계를 지키기 원했다. 그것을 
위해 그는 바티칸에 머무는 동안은 수요 강론에서 ‘몸의 신학’을 설파했다. 그는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이 갖는 언약적 의미를 강조하였다(Torode 2014, 61).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고전 6:19)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결합, 결혼을 통한 
남녀의 결합 만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결혼 본연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여성 정체성의 원본은 창조 때의 모습’이라는 필자의 의견과 일치한다.  
원일치    
원일치는 아담이 이브를 처음 만나서 이뤘던 완전한 합일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은 
결혼이 갖는 언약적 헌신과 책임을 회피하고 인스탄트식 이성 관계나 상품화된 성을 
찾는다. 사실 인간이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의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다.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그에게 연합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브를 창조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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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축복은 부부가 누리는 완전한 일체감에 들어있다. 필자는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여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갖는 친밀함과 더불어, 인간이 누리는 모든 복의 바탕이 
된다고 믿는다. 이런 충만한 부부의 연합이 없이는 참다운 창조 세계의 다스림도 어렵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이 관계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1-32a)라고 말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출 만큼 궁극적이고 친밀한 연합임을 설명한다. 그 
일체감을 요한 바오로 2 세는 ‘원일치’라고 표현했다(Percy 2011, 45).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연합과 지속되는 친밀감을 통한 충만한 만족감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셨다.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에서 기쁨과 더불어 더 깊은 
사랑을 위한 갈등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우상숭배에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듯이 상처를 받으신다. 에스겔 16 장의 타락한 왕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 등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을 묘사하셨다. 그 아픔은 우리에게 결혼 언약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성적 
신실함임을 알려준다. 
원순수와 원고독    
요한 바오로 2세는 ‘원순수’의 상태에서 아담이 느꼈던 홀로 있는 인간의 고독을 
‘원고독’이라고 명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주체이자 하나님의 관계적 품성을 가진 
존재인 아담이 느꼈던 고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담이 동반자 없이 땅을 다스려야하는 
엄중한 책임의 무게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Torode 2014, 19). 이 시대에는 결혼을 
고리타분한 구습이나 선택사항으로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의 해결은 여전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안에서 남녀가 나누는 완전한 
합일에 담겨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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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신학에 따르면 아담의 고독은 이브와의 ‘원일치’를 통해서 채워진다. 한 몸을 
이루라(창 2:24)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원일치를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토로드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던 상태의 알몸을 “성숙한 자기 증여적 사랑의 
상징”으로 보았다(Torode 2014, 72).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무장해제된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열어 서로에게 내어 줌으로 창조의 신비를 재발견하는 복이다(2014, 
29). 따라서 요한 바오로 2 세는 결혼 언약 속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유대의 방법이며 생물학적 충동을 뛰어넘는 사랑의 표징이라고 말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은 완전함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다(Percy 2011, 45). 
여성은 남성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열어주는 동반자이자 생명을 
탄생시킴으로 하나님 형상의 창조를 함께 이어가는 존재인 것이다.  
죄에 기인한 성문제  
원일치를 통한 남녀관계의 안정감과 충만함이 죄로 오염되면 서로에 대한 ‘욕망과 
원망의 남녀관계’가 나타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경위를 하나님께 답하며 이브와 
그녀를 주신 하나님까지 탓하는 장면이 그 시작이다. 이후 성경에는 다산과 정욕을 위해 
행해진 일부다처제와 외도, 버리고 버림받고, 빼앗기고 빼앗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남녀 사이의 긴장과 억압이 나타났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과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을 알고 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에 대한 공격이 더욱 맹렬해지고 있다. 사방에서 불거지고 있는 
동성간의 결혼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불륜과 혼외 관계는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특히 
여성에게 주고 있다.   
우리 마음 속의 도덕성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 전에 주저함을 준다. 타인과 자신의 
존재를 존중한다면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존중을 버리고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대하는 남성들의 욕망은 매춘, 강간, 그리고 인신매매의 범죄로 이어진다. 
그 모든 시작을 스타센은 ‘욕망의 시선’으로 보았다. 필자는 스타센의 주장에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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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다. ‘욕망의 시선’을 경계하고 거부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보루라고 보는 
이유는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죄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의 시선’은 십계명의 9 번째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간음으로 연결된다(7 계명). 남의 배우자를 훔친 간음은 남의 것을 훔친 
것이고(8 계명), 명예를 훔친 것이며(10 계명), 자칫 치정으로 인한 살인(6 계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십계명 
모두를 지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 경고하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는 말씀은 ‘욕망의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신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주신 
경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까? 
연합을 갈구하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고, 또한 인간의 죄성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이성으로 끌리는 이에게 눈을 돌린다. 스타센은 욕정의 시선과 외로운 
마음을 다루며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을 ‘번쩍이는 순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재설정하면 죄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Stassen and Gushee 2011, 368). 즉, 매력에 끌리는 것을 넘어 계획적으로 따로 만날 
계획을 짜는 것, 배우자가 없는 틈을 타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순서라고 알려준다. 필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훔치기 위해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잠언의 여러 곳(잠 5장, 6 장, 7 장, 30 장)에서 이미 다뤄진 
위험이며 우리는 간음과 불륜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안다.  
결혼의 가치 
순결함과 신실함, 그리고 충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특징이다. 이런 것들은 
가정의 결혼 언약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기독교 영향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배우자 간에 기대되는 사회적 가치다. 필자는 이것이 인간은 이미 남녀의 
결합이 언약적 결합이어야 함을 아는 증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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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결혼 안의 성관계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의 공동 수혜자로 
서로를 인정하고 누리는 ‘신성한 합일의 봉인’이라는 퍼시의 의견에 동의한다(Percy 2011, 
110). 그것은 대체 불가한 복의 열쇠같은 귀중한 관계다. 필자는 그 연합이 갖는 신비롭고 
강력한 가치 때문에 더 많은 ‘모조품’이 나왔다고 본다. 모조품의 세계는 언제나 진품이 
가진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조잡하게 베껴서 이익을 창출한다. 이렇듯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모든 가치도 숱한 모조품들에 침식당했다.  
죄가 불러온 ‘사랑’과 ‘쾌락’에 대한 혼돈은 남성에게 여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나눠 받은 복의 공동 수혜자로 보지 못하게 한다. 여성을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정복하고, 빼앗고, 소유해야 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의 신체와 결혼 언약 안에서 갖는 남녀관계의 원가치는 우리가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 
원복의 하나라고 믿는다. 그런 연합이 파괴된 결과를 성경 속 여성의 삶에 나타난 모습으로 
살펴보겠다.  
창조 정체성과 문화 
인간의 삶에 퍼진 문화의 죄성은 모든 인류, 특히 여성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오늘 
날에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파괴하는 문화의 요소는 도처에서 여성의 목숨을 
위협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34). 성경 전체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에서 고통받던 
여성의 이야기(narrative)가 산재해 있다. 구약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당시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살았던 여성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신약에는 구약에 비해 여성의 
고통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부터 계속된 여성 억압의 
전통 위에 로마 제국 식민 문화의 영향까지 더해져 여성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성경의 
문화적 상황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을 살펴보겠다.    
구약 시대 문화 속의 여성 
구약이 쓰인 고대 근동은 남성 중심적 사회였다. 아내는 남편의 노예는 아니나 
소유물로 인식됐을 정도로 여성의 주체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Musse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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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음은 구약 시대 여성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 겪은 삶의 고통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삶에 대한 결정권 부재의 예 
구약시대에서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가장 큰 문화적 악습은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그들의 아버지나 남편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 부당함은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여성의 
삶을 분석하면 거의 모든 여성에게 해당될 정도이다. 이러한 예를 대표적인 몇몇 여성의 
삶을 통해 살펴보자.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여호와로부터 믿음으로 선택받은 
남편 아브람은 타국으로 이주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창 11:29~12:5) 아내 사래와 
의논하거나 설득했다는 기록은 없다. 가나안에서는 가뭄 때 아브람이 그녀를 누이라 
속이고 결혼 예물에 상당하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창 12:16)를 얻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했던 사래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겨우 돌아왔다. 그런 황당한 일은 
그랄에서도 아비멜렉에게 보내졌다가 은 천 개와 돌아오는 일로 반복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래는 아브람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그 후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이 
재산과 거처를 나누던 롯의 분가 장면에서 사래의 의견이 반영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창세기 16장에는 사래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며 벌어진 집안의 분란이 나온다. 
물론 그것은 사래의 불신앙이 초래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녀가 가진 문화적 압박감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김근주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떠났던 아브람과 사래가 ‘그들이 살고 있던 자신들의 땅’의 문화대로 살면서 겪은 
고통이라고 설명한다(김근주 2014, 94). 사래가 자신의 오판으로 겪은 수모와 고통은 그 
당시 잉태치 못하던 많은 여성이 겪었을 고통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인 우유부단한 
동의도 그 시대의 득남을 위한 축첩의 관습을 보여준다.   
입다의 딸은 사사기 11 장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 승리하며 번제로 
드려졌다. 승리하면 여호와께 감사의 뜻으로 귀가 후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드리기로 한 아버지 입다의 서원 때문이다(삿 11:31). 이런 서원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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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졌던 폭력적인 신들의 풍습(Middleton 2005, 204)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한 대표적 
예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제물로 원하셨다는 기록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원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친히 준비하신 숫양을 제물로 받으셨던 것(창 22:13)에서 알 수 있다. 
입다의 부당한 서원 앞에 어느 한사람도 그를 막아선 기록이 없다. 입다의 딸도 
자신의 죽음을 피하고자 저항한 흔적이 없다. 그녀는 그저 친구들과 두 달간 애곡하고 
내려와 죽임을 당했다. 당시 문화에 존재하던 인신 공양의 악습이 그녀가 저항도 못해 볼 
만큼 강력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원 모두의 암묵적 동의 
가운데 아버지의 손에 생명을 잃고 말았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공주로 자랐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영웅 다윗과 결혼했다. 
불행히도 그후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을 질투하며 망가지기 시작했다. 
사울은 이미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왕권이 다른 이에게 
움직이게 되리라는 예언을 들었다(삼상 15 장).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왕권을 
지키고자 나라에 공을 세워 백성의 칭송을 받는 사위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갈이 다윗을 구하자(삼상 19:11~17) 그 일로 분노한 사울은 그녀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물건처럼 ‘주었다’(삼상 25:44). 아버지의 질투 때문에 남편 
다윗과 생이별한 것도 모자라 다른 이에게 보내진 것이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되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고 요구하였다. 미갈이 마치 전리품처럼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던 날, 그녀는 이 과정에서 울며 따라오던 재혼한 남편 바디엘과 헤어졌다. 
이미 사망한 아버지 사울과 전 남편 다윗의 자존심 싸움에 또다시 남편과 헤어지는 
생이별을 한 것이다(삼하 3:14~16).  
다윗의 왕궁에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예배 중에 보인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겼던 
발언으로 미갈은 다윗의 미움을 샀다. 그녀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그전부터 마음에 쌓인 
분노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전리품같이 돌아오니 그녀 앞에는 다윗의 새 아내들과 
자식들이 즐비하였다. 그녀가 왕궁에서 느꼈을 절망과 불안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가 
다윗에게 왕의 체통에 관한 발언을 하며 비아냥거린 것은 어쩌면 공주라는 자신의 혈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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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려 이제는 멀어진 남편 다윗에게 보내던 허망한 구애였을 것이다. 이렇듯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이 행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으로 남편들과 생이별하고, 
물건같이 오가고, 결국 고립된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삼상 6:20~23).  
보호받지 못한 사랑의 예 
구약에서 남성과 여성이 참된 공동체로 연합되지 못한 데는 대부분  남성의 허세와 
탐욕이 관련되어 있다. 남성 권위자들의 허세와 탐욕에 여성의 사랑이 보호받지 못하고 
삶이 얼그러진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자.  
롯의 두 딸은 창세기 19 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등장한다. 롯이 성을 
멸망시키러 온 두 천사를 집으로 영접하자, 그 밤중에 소돔 백성들은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며 그들을 내달라고 요구했다(창 19:4). 그러자 롯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창 19:8)고 했다. 그런 소동 가운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롯의 두 
딸은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과정에서 롯의 딸들은 성의 멸망을 농담으로 여긴 
약혼자들과 헤어졌고, 어머니마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아버지와 소알 성 앞산 굴에 거할 때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큰딸은 소돔 성의 처자다운 
꾀를 내었다. 롯에게 술을 먹이고 후손을 잇고자 딸들이 차례로 동침한 것이다. 아버지만 
몰랐을 뿐, 딸들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던 것일까? 어쨌든 
롯의 딸들은 사랑하는 이와의 미래를 보호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아들을 낳아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였다.  
아버지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그녀들의 뒤틀린 행동은 역사에 악영향을 남겼다. 
그렇게 얻은 큰딸의 아이가 모압이고 작은딸의 아이가 암몬의 조상인 벤암미였다(창 
19:38).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근이 되는 그들이 롯의 딸들을 통해 역사에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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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헬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댁으로 도주한 야곱과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다(창 29:9). 외삼촌 라반과 함께 기거하게 된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창 
29:16)을 아내로 얻고자 7년을 품삯 없이 일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므로 7년을 수일 
같이 여겼다.  
마침내 7 년이 차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 라반은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창 
29:22)를 벌였다. 잔치 준비 중 라헬이 목욕하고, 단장을 하고, 신부의 옷을 입고, 남편 
야곱과의 신혼초야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설레었을까? 그러나 다음 구절은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 .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 . .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 . .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창 29:23~25)로 진행되었다. 
야곱과 라헬이 라반과 레아에게 가졌을 배신감, 레아가 야곱의 분노를 보며 느꼈을 
모멸감은 모두 비극이다. 그 후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열두 아들을 얻는 과정은 
무자한 라헬의 고통,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고통, 여주인들에게 휘둘린 여종들까지 
섞여서 벌인 암투의 연속이다.  
라헬은 훗날 귀국하는 남편을 위해 귀향길에 아버지 라반의 우상까지 훔쳤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창 35:19). 아리땁던 
라헬이 첫날 밤에 남편을 친언니에게 뺏기고, 그 남편을 평생 다른 세 여자와 나누다가, 
죽어서 고향이 아닌 타향의 길가에 묻히는 모습은 비극적이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아버지 라반의 욕심에 의해 끝까지 휘둘린 것을 보여 준다.  
레위인의 첩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 벌어진 음란하고 
잔인한 ‘집단 성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자이다. 그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행위들이 모인 사건”이다(Wilkinson and Boa 1983, 136). 먹고 마시고 
행음하던 이야기가 한 지파의 존속을 위협하는 잔인한 전투로 연결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고, 그 첩이 
행음하여 베들레헴 자신의 아비 집으로 돌아갔다. 레위인이 축첩한 것이나, 행음하고 넉 달 
이상 별거 중이던 첩을 데려오는 것도 삼갈 일이다. 그러나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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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아비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다. 딸이 첩인 것도, 행음한 것도,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 
사위가 그런 딸을 데리러 온 것도 민망한 마당에, 그 아비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잔치를 
며칠간 계속하였다. 그 첩의 아비는 여섯째 날에야 겨우 일행을 보내주었다. 
레위인과 첩의 일행은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한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 다시 먹고 마셨다(삿 19:21). 낯선 곳을 여행하며 가져야 할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무딘 것을 보여준다. 그날 밤, 비류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며 그 
집을 에워싸고 소동을 피웠다. 그런 상황에서 비류들에게  집주인이 했던 말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보라 여기 내게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삿 19:24) 
그 노인의 처녀 딸들과 레위인의 첩의 처지에서 보면 아버지와 남편이 자기들을 
한밤중에 음란한 폭도들에게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 버리는 
말이다. 남자는 남자라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여자인 자신들을 대신 내어준다는 
것이다. 결국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들어 내매 그들이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 주었다. 그녀가 남편의 손으로 폭도들에게 보내지며 겪었을 공포와 밤새워 
성폭행을 당하던  시간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비극이다.  
새벽에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그녀는 일어나 떠나자는 ‘그 주인’의 염치없는 말을 
듣고도 못 일어났다.  그때야 남편은 그녀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열두 덩이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냈다. 토막난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사십만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들은 레위인이 전하는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삿 20:6)을 듣고 반성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쳐서 수만의 생명을 빼앗았다.  
이렇게 시작된 살생은 베냐민 지파가 멸족할 정도가 되자 멈췄다. 그런데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맹세한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의 여성들을 납치하기로 
한다. 춤추러 나온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만들어 다시 성읍을 
재건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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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전개되는 어느 부분에도 여성이 극렬히 저항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이것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문화를 체념 가운데 받아들인 여성의 
무력한 자세를 보여 준다. 이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레위인 첩의 사망과 그에 대한 타 
지파들의 심판에 따른 베냐민 지파의 멸절, 그리고 베냐민 지파 재건을 위한 실로 여인들의 
납치에 관한 기록’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채우고 있다. 이 사건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참담한 이야기는 여성에 대한 당시의 잔인한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소동을 끝으로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고 끝난다. 이것은 사람의 “각각 그 
소견”이 얼마나 악한지, 특히 여성에게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런 구약의 
문화는 그대로 신약에 전승되었고, 거기에 제국의 확장과 식민 통치의 효율성에 집중하던 
로마제국의 문화가 더해졌다. 다음은 신약 당시를 지배하던 로마제국 문화 속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다.  
신약 시대 문화 속의 여성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던 1세기 지중해 연안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통치와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여러 지역에 퍼져 구약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문화를 지키며 로마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다. 로마제국이 팽창하며 퍼진 
로마 사회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계급 사회였다. 
그 당시 헬레니즘 신화에 나타나는 많은 신은 인간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대로 ‘사랑에 빠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사랑 이야기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성폭력이 포함된다. 남성인 
신이 쫓고 인간인 여성이 도망치다 처하는 ‘한계 상황이 난무하는 이야기’이다(고정 갑희 
2016, 278). 반대로 여신들은 자신의 힘을 질투에 이용하여 다른 여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하며, 다른 이의 운명을 바꾸는 존재들로 나온다. 인간 여성, 특히 아름다운 여성은 
남성과 신들에게 지배받고 욕망의 대상으로 쫓기는 존재로만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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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여성은 일등 시민 계급에 속하지 못하였다. 당시 시민들은 여러 
행정적 특혜가 있었고 자부심을 품고 정치에 참여하며 활발히 토론하였다(Marshall, Travis, 
and Paul 2007, 35). 그러나 여성은 정치적 특권이 없는 집단으로 제국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에 유용한 가정 관리인으로 여겼다. 가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 집안의 
관리인인 아내, 언급되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노예로 구성되었다. 노예를 
통해 얻은 아이는 서자로 적자들과 같은 특혜를 누리지 못했다. 어쨌든 이런 가족이라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결혼은 시민권자들 만이 할 수 있었고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Stambaugh and Balch 1986, 123). 가정을 보호하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약자들에게는 배타적이었다는 뜻이다.   
당시 상류층의 결혼 풍습은 마치 거래를 하듯이 냉정하고 냉소적인 
모습이었다(Bell 1994, 226). 벨이 묘사한 그 시대의 가정 풍습을 좀 더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류사회에서 신부의 혼전 처녀성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 측에 내는 지참금과 더불어 결혼의 필수조건이었다. 신부의 처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춘기가 되기 전에 신랑의 집에 보낼 만큼 성적 순결을 중시하였다. 귀족 
여성은 14 세 이전에 결혼하였다. 가족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도 결혼을 결정하였다. 
결혼하고 간음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고 간혹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남성은 
보통 30 세 전에 결혼하였고 신분이 낮은 여성 노예들과 혼외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혼외정사를 부도덕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풍조로 남녀가 서로 유혹하는 
것을 일종의 게임으로 여겼다. 유혹의 상대가 기혼자인 경우는 더 흥미로운 게임처럼 
여겼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탓에 젊은 과부가 많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신약의 곳곳에서 다뤄지는 젊은 과부들의 문제 발생 요인이다(1994, 227-29). 당시의 거의 
모든 상류사회 남자들은 한 번 이상 이혼과 재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와 신약 
시대에 퍼져 있던 헬레니즘 문화는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은 남성에 의해 
물건처럼 주고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남성의 허풍스러운 서원으로 제물이 되기도 하고, 
보호받기는 커녕 버림받거나 남성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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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셨던 완전한 합일을 추구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여성은 
그러한 자신의 문화에 저항하지 못할 만큼 문화는 여성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하고 악한 문화의 지배를 받는 여성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정체성으로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에 
있다고 본다. 여성 회복의 해답인 예수의 회복하심을 살펴보자.  
회복된 여성의 삶 
자신이 창조하신 여성을 다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의 복음에 그 답이 있다. 모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4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회복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특히 예수 사역의 선언서로 불리는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설교에는 
회복을 향한 그분의 뜻이 잘 나타나고 있다(Wenham 2007, 371).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4:18-19) 
그린은 위의 본문이 ‘X 구조’ 속에 예수의 회복하심이라는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가난한 자를 복음으로 자유하게(release)’ 
하시는 예수의 사역을 강조해 주는 구조이다(Green 1997, 209). A 인 “성령이 
임하셨으니”는 A’인 “기름을 부으시고”와 그리고 B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는 B’인 
“자유롭게 하고”와 대구를 이룬다.  
이 설교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사야서 61 장과 58 장이 
융합된 내용인데 예수께서는 이사야 61 장 2 절의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과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셨다. 로마의 식민지로 독립을 꿈꾸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원하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었다. 예수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누락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조하셨다(Nissen 2005, 84).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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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요 3:17)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한다.  
필자는 그린의 그런 해석에 동의한다. 회복의 시작은 원모습을 망가뜨린 자들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모자라고 어그러진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악영향을 ‘용서함’으로 끊어서 더는 과거가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지 
못하게 영적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부정과 긍정, 그리고 좌절과 희망 사이에 ‘용서함’으로 
담을 쌓는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예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속’에 힘입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자유로워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린은 이 설교가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희년의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Green 1997, 2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그분의 통치가 신앙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구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두가지 측면이다(Nissen 2005, 85). 필자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와 
경제에서 구현되는 이런 상태야말로 창조 정체성에 입각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본다. 원 모습을 잃었던 인간의 인생 전체의 재설정(re-set)이 이뤄지는 상태이다. 
이렇듯 예수의 회복은 무엇보다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들의 삶에 임재하고 
통치하여 회복시키신 후에, 열방의 빛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Goheen 2012, 363). 
그것은 예수의 승천 후에도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계속된 일로, 필자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선교 공동체를 통해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수의 
회복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의 회복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겠다.  
자유함  
예수가 주시는 회복은 성령의 활동으로 일어난다. 그 성령은 모든 문화의 악영향에 
묶였던 여성을 풀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 예수 사역에 등장하는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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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회의 주변인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의 복음과 사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분의 동역자가 되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자유로움을 얻었다.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스스로의 결정에 자율권을 가졌던 
자유로운 존재였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나타난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은 인간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얽매었다. 죄는 인간을 ‘누르는 자와 눌리는 자’로 편가르고, 
오염된 악습의 틀로 인간을 조종해왔다.    
예수의 나사렛 설교에서는 몇 줄 안되는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자유롭게 
하다(release)”이라는 동사가 등장한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희년의 은혜, 즉 모든 빚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Green 1997, 212). 이것은 놓여남에 있어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고통, 즉 관계적 갈등과 경제적 빈곤, 영적인 얽매임, 그리고 정치적인 
압제들을 포함한 모든 눌림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다(김세윤 2003, 70).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인적 회복을 말한다.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정체성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는 창조주 만이 피조물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다. 예수가 인간을 회복시키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회복의 핵심 요소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는 순종의 선택을 제공한 
성령의 이야기는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Nissen 2005:92). 성령 
충만의 형태 중 가장 강력한 형태인 성령의 실제적 현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요 1:14) 
수태고지를 통해 일어났다. 이것을 N.T. 라이트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능동적인 협력을 
통하여 가능했다고 표현했다(Wright 2011, 75). 그것은 그녀가 자유의지로 순종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과 계시(눅 1:41~45), 할례를 받던 성전에서 
만난 안나의 계시(요 2:36)는 성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과 자유를 보여준다.  
그들은 당시에 팽배했던 남존여비적 시대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의 사역이나 
가르침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자신들의 존재로 진리를 비춰내는 영광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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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orris 1980, 55). 복음서 곳곳의 예수 회복 사역의 수혜자들인 여성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자리에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선교의 적극적 참여자와 
후원자로 변화되었다.  
예수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혹은 대조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제시하셨다(Wenham and Walton 2007, 381). 여성을 결코 자신의 이야기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8 장 40-48 절에 나타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삶을 살다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준다. 
귀신 들려 18 년 동안 등이 꼬부라졌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회당장과 
무리가 분노했을 때(눅 13:10-18) 예수께서는 그녀를 낫게 한 것이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푼 것’이라고 표현하셨다. 즉 그녀의 몸을 치유한 것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해준 일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자유로움을 얻은 자 중에는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의 동역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눅 8:2)처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전파에 
동참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녀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 중의 한명이기도 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8:49-56)은 소생의 희망이 없던 절망적인 그녀를 
죽음에서 삶으로 경계를 넘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통하여 그녀의 
살아남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목격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셨다(Green 1997, 351). 
이런 일들을 통하여 육신이 멸망했던 당사자와 그들의 가정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회복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유로움을 누렸다. 
필자는 이렇게 예수가 회복시킨 여성의 모습은 그당시 여성이 가지지 못했던 
실존의 자유로움이며 이것은 여성의 창조 정체성과 연결됐다고 본다. 에덴동산에서 
보장받았던 여성의 자유의지는 신약시대까지 문화적 악습이나 악한 세력에 눌려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성령은 그들의 묶였던 것들을 풀고, 예수의 동역자가 되는 경지로 
회복시키신 것이다.  
오늘날 여성이 회복되어 누려야 할 복된 삶과 그들이 실제로 사는  삶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괴리가 있다. 영적 전투가 필요한 악한 세력의 영향도 있고 어그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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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서 오는 문화적 원인도 있다. 필자는 여성이 자신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함은 여성 회복 사역이 추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이다.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 
예수 당시 1 세기 로마 제국의 지중해 연안 국가 기득권층은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끼리만 사회적 모임을 가지며 살았다(Malina 1993, 67). 그들은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이 속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신과 형편이 다른 이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여인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Morris 1980, 55). 예수는 자신의 사역 중에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의 회복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핵심주제가 되는 ‘역전(Reversal)’의 이야기다. 예수는 선민으로 
당연히 구원을 기대하던 유대인뿐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이들의 구원 이야기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 주신다(Wenham and Walton 2007, 
371). 그런 예수의 회복에는 소외당하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존중받고 그 안에서 속하게 된 몇가지 예들을 살펴보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대표적인 여인이다. 그녀와 언니 
마르다는 형제 나사로와 함께 예수가 친밀하게 지냈던 가족이다(요 11:1-2). 예수가 그녀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눅 10:38-42). 그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에 예수는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해 줬을 뿐 아니라 칭찬하셨다. 당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남성들의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는 그 역할을 선택한 
마리아를 격려하신 것이다(Wright 2011, 75). 그녀는 예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음으로 예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존경을 표하였다(막 14:8).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비용을 낭비했다고 그녀를 다그치며 예수에게 
항의하였다(이광호 2009, 231). 아마도 아름다운 향유 향이 가득 찬 방에서 예수를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경배를 목격한 후에 자신들의 인색함이 대조되어 당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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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수는 이 일을 온 천하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되고 기념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의 권세에 대한 표적으로 영생과 관련됐다(Brown 2003, 503). 그녀의 이런 행위를 
니센은 “예수를 위한 믿는 자의 기념비적인 헌신이며 그녀의 행위 자체가 일종의 
대위임령”이라고 해석하였다(Nissen 2005, 66). 가족이나 주변의 이해도 받지 못하던 
여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선교의 객체일 뿐 아니라 선교의 주체로 바뀌었음을 
보여준 것이다(2005, 40). 이것이야말로 주변인이던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는 멋진 역전과 회복의 이야기이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한다. 그녀는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정죄된 자신의 질병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다. 예수는 그녀가 치료된 직후에 자신의 
옷자락을 통해 능력이 나갔음을 모든 이들이 듣도록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녀의 완치를 
공개적으로 알리어 그녀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을 선포하신 것이다(Morris 1980, 
228). 예수는 그녀의 회복이 예수께서도 원하신 일임을 알려서, 그녀가 훔치듯이 얻은 
회복이 아니라, 정당하게 회복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육체의 질병과 사회적 격리에서 풀려났다. 그녀의 회복은 사회의 주변인이던 병든 
여인이 예수의 복음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준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러 모였던 인파와 예수가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되어 극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준다(눅 7:11-17). 과부 아들의 장례로 성안의 공적 
집합 장소인 성문 근처에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의 마음에는 독자를 잃은 과부 어미의 
슬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1 세기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들의 사회적 보호와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의 삶은 고난과 빈곤뿐이었다(Morris 1980, 198). 미래에 
대한 보장이던 아들의 죽음은 과부 어미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혈통의 단절로 
공동체와는 불안정한 관계가 되고 빈곤한 삶을 앞둔 어미,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공동체 사람(7:12)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그 공동체는 청년의 관을 지고 나오다가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한 예수를 만났다. 
그럼에도 그들의 주의는 온통 죽음이 데려간 청년에게 맞춰져 있었다(용혜원 199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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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지는 일임을 개의치 
않고 관에 손을 얹으셨다. 그 순간, 둘러섰던 모든 이의 눈앞에서 반전의 회복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명령하시자 죽었던 청년은 살아나고, 다시 어미에게 삶의 모든 희망과 함께 
되돌려진 것이다. 그제야 이를 보던 많은 무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장면은 과부의 절망과 함께 슬픔에 젖었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의 여러 비유들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 전인적 회복을 통하여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되었을 때, 이웃들과 잔치를 통하여 축하하는 여러 예를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비유(1-10), 잃었던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8-10),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11-32)가 끝나는 모든 장면은 이웃을 
불러모아 함께 즐기는 잔치로 끝난다.  
특히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 예인데,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비용과 
수고가 넘치도록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였다. 그토록 성대한 잔치 준비를 지시하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것은 스스로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던 둘째 아들의 사회적 단절 상태를 죽음으로 표현한 것이다(Green 
1997, 584).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돼지우리 옆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아들을 다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며, 공적인 잔치를 통하여 가족들뿐 아니라 이웃 공동체에도 그 아들의 
신분과 정체성의 회복을 공포하고 있다.  
이렇듯 예수는 개인의 회복이 개인 자신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임을 자신의 
많은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하신다. 무너진 자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하는 일들을 
여러 비유를 통하여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바리새인들의 핵심 가치는 정결이었고 예수의 핵심 가치는 용서”(Herzog 2000, 176-77: 
Stassen & Gushee 2011, 486에서 재인용)였으니 예수의 회복 사역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정결법과 충돌했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성 개인이 무너지면 그 가족의 일상과 평화가 무너지고, 그들과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모든 여성 회복 사역은 예수가 억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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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여인들을 회복시켜 의도적으로 공동체로 흡수시키신 것과 같은 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신뢰할 만한 신적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삶의 변화를 각오하더라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회복되기 어려우나 성령의 
만지심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 
예수의 회복하심의 또다른 특징은 회복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전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흔히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리는 수가 성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수가 성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은 예수가 직접  성령으로 전인적인 회복을 
전하신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수가 성의 사마리아인들은 앗수르가 B.C. 722 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행한 혼혈정책으로 혈통의 순수함을 잃었다. 이후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업신여겨 상종하기조차 꺼리는 대상이었다(이광호 2009, 84).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직접 말을 건내셨다. 생생한 대화를 통하여 그 여인 속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찾아내시고, 그녀의 목마른 삶에 답을 제시하셨다.  
그녀는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다섯 남자를 거치며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대인 기피증을 가진 사람이다. 뜨거운 사막의 한낮에 몰래 물을 길러 나오던 
사람이다. 그녀의 마음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함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런 그녀가 자신에게 말을 건 유대인 청년 예수와 불손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예수는 그녀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참 
생수를 말씀하신다.  
영적 목마름으로 예배할 곳을 찾던 그녀에게 예수가 말씀하신 생수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듯”(슥 14:8),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천지를 덮듯이”(겔 47:1)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다(Bruce 1989, 39). 그녀는 그 당시 유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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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에 퍼져있던,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으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는 성령으로 친히 전도자가 되셨다(1989, 31). 
그녀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식한 그녀는 이웃들을 그분 앞으로 이끌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간접증언을 통하여 예수에게 나왔던 그녀의 이웃들은 예수와의 직접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다(김춘기 2007, 111). 그것으로 그녀가 예수의 
회복하심으로 삶이 전환된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첫 번째 이방인 선교인 사마리아 선교를 
감당한 것이다.  
이 만남을 웬함은 ‘멋진 만남’이라고 표현한다(Wenham and Walton 2007, 393). 
브라운은 이 만남이 한 개인의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특별한 믿음 갖는 모든 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Brown 2003, 494). 필자는 
이런 만남으로 변화되는 삶은 이 시대에도 필요한 ‘예수의 성령을 통한 전환된 삶의 
표본’이라고 믿는다. 메시아이신 예수의 직접 계시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여인의 변화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절망적인 인간들이 누리게 될 성령의 임재를 통한 회복된 삶의 
표상이다. 
필자가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녀 안에서 벌어진 인식의 변화와 그 
변화가 가져온 행동의 변화이다. 강정보는 이것을 그녀가 예수를 ‘유대의 한 나그네로 
알았다가(요 4:9), 선지자로(4:19), 그리고 다시 메시아(4:26)’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그녀의 ‘관심이 지식으로, 그리고 다시 지식이 신앙’으로 변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았다(강정보 1999, 43). 여기에 덧붙여 필자는 그녀의 지식과 신앙이, 물동이를 놓고 
뛰어가 예수에게 이웃을 데려오는 행동, 즉 실천력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한다.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으로 삶이 변화받고 선교에 참여한 여러 여인의 예가 나온다. 
바울을 도와 초대 교회의 초석을 놓은 루디아(행 16:15, 40), 그리고 훗날 초대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를 길러냈던 유니스와 로이스(딤후 1:5) 등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던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며 바라셨던 하나님 백성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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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복음을 통해 참 진리이신 예수로 자유롭게 됨(요 8:32)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이다. 
예수의 회복에 나타난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의 성령이 여성을 회복시키며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자유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고귀한 정체성의 특징이다. 
예수의 현존 가운데 성령이 그녀들에게 부어짐으로, 죄악으로 묶이고 억눌렸던 여성은 
각자의 무너졌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정체성으로 
회복됨으로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원래의 모습들로 살게 된 
것이다(Glasser 2006, 52). 이것은 마치 희년의 때에 모든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누려야 할 전인격적인 회복을 통한 
자유로움이다(Green 1997, 212). 그것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얽눌림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존엄한 창조 정체성에 걸맞은 하나님의 가치로 
삶의 순간마다 옳은 것을 택하는 자유함이다.  
두 번째 특징은 회복된 여성이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이고 변두리인이던 여성이 신앙공동체에서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어 사랑과 관심을 주고 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된 것이다. 더이상 다른 
이의 조정이나 따돌림을 거부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주변과 관계하며 활력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가족 공동체에서 성숙한 자녀는 자신의 안녕만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가족의 평안을 고려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약간의 무리가 되더라도 사랑의 
수고를 하기 마련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행동이다. 그런 성숙함은 창조 정체성이 회복된 
여성이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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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예수의 회복하심에 나타난 특징을 여성 회복이 추구할 
가치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예수 회복의 특징에서 찾은 여성 회복이 추구할 가치 
 
 예수 회복의 특징 여성회복이  추구할 가치 
1 자유함 창조 정체성의 회복 
2 공동체의 일원이 됨 공동체성 
3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 복음의 실천성 
위에서 보듯이 예수의 회복하심에서 찾은 세가지 특징에서 얻은 여성 회복 사역이 
추구할 가치는 여성의 창조정체성 회복, 공동체성 회복, 복음의 실천성이다. 
요약 
제 2장에서 우리는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문화적 왜곡과 악한 
세력의 방해로 파괴되었음을 알았다. 여성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남성과 함께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런 여성의 창조 정체성은 고대 근동에 
퍼져있던 폭력적인 이방 신화에서 영향받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깨졌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함을 본받은 온전한 연합은 남성과 여성의 언약적 결혼 안에 
존재한다. 참다운 합일은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로, 여성의 몸은 창조를 지속하는 신비를 
담은 존귀한 성전이다. 이런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은 마치 모조품이 진품의 가치를 
떨어드리듯 여성의 참 가치를 망가뜨린다. 우리는 온전한 복을 창조세계 전체에 임하게 
하기 위해 여성 비하와 억압을 거부해야 한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당시 문화가 여성의 삶을 파괴한 예들이 산재한다. 그것은 당시 
여성의 삶에 끼쳐진 문화의 악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다. 신약 시대에도 여성은 
천시받던 주변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으로 여성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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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성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억눌린 여성을 성령으로 자유롭게 풀어주셨다. 여성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모든 죄의 억눌림에서 풀어주셨다. 예수의 복음으로 여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 
회복이 추구할 가치와 능력의 근거이다. 지금도 예수의 복음은 여성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도록 힘주신다. 
따라서 여성 회복 사역은 여성의 창조 정체성 회복, 공동체성 회복, 하나님 나라 전파에의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  
위의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여성 회복 사역은 예수의 구원을 이 땅의 삶에 연결하는 
중요한 사역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자유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함도 알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여성이 억압받게 된 배경과  회복의 방법을 사회 과학적 관점으로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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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여성 회복에 대한 사회 과학적 논의 
이 장에서는 여성 회복이 필요하게 된 시발점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시작, 
억압이 진행되는 과정, 억압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여성이 회복되어 그 변화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사회 과학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의는 기독교에 퍼져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다. 이것을 교회사에서 살펴보겠다.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이 여성의 삶에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인 ‘아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의 이해를 위해 마음과 몸의 관계에 관한 인지학적 이해를 
연구하겠다. 이어서 세 번째는 심리학에 비추어 삶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왜곡된 배경, 
관계성이 파괴된 원인, 그리고 삶에서 실제 회복을 살아내는 실천성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에서는 회복된 여성이 겪는 문화적 어려움과 그녀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치로 상생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문화를 살펴보겠다.  
인식론적 접근  
여성 회복을 논하며 부딪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여러 문화나 사회 전반에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제한된 인식이다. 신앙 공동체 내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은연중에 비일비재하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훌륭한 남성 리더들도 ‘성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관습에 따라 여성의 역할을 한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대 사회가 
규정하는 조직 내 차별의 한 형태인 ‘micro-aggression’은 의도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은연중에 행해지는 차별을 말한다. 그것은 동등한 위치임에도 무심코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 것, 대신 결정하는 것, 공헌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 등이 포함된다(LACCD 2018). 이것을 여성 억압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선명한
 
47 
 여성 억압의 현장들을 생각나게 한다.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남성리더나 그들의 규칙에 
익숙한 여성리더 양쪽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부분은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이라면 종종 겪는 어려움과 불쾌감이다.  
온전한 여성 회복을 논하자면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후에도 어째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제한적 인식이 바뀌지 않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왜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남성과 
여성의 대치 구도가 생겼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여성에 대한 교회사적 
인식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일고 있는 여성의 저항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여성에 대한 교회사적 인식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에 이르는 교회사 속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한스 큉의 
그리스도 여성사에서 탁월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는 여성의 불공정한 희생을 강조했던 
2 차 바티칸 공의회를 비판하다가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 철학과 교수직을 박탈당한 
학자이다. 남성임에도 여성의 권리회복이 창조세계의 회복과 연결된 주요 쟁점으로 
인식한 그의 영감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 그가 정리한 그리스도 여성의 역사와 그 
속에서 밝혀낸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초대 교회사     
큉은 초대 교회사 때의 원공동체 역사는 하급 계층, 변두리 집단,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역사라고 보았다. 예수는 공생애 동안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동역자로 대하셨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도망갔던 남자 제자들과 달리, 현장에서 
신의를 지킨 이들이 여성이었다. 그럼에도 교회사에서 여성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유혹자’로 적대시되었다. 그 까닭을 큉은 초대 교회 때 여성들이 이단에 쉽게 연루됐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Quinn 2011, 52). 초기 기독교 역사를 흔들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기도, 찬양, 설교와 직무 수행에 여성 리더들의 리더십을 활용했다. 그들이 
이단이 되어 숨으며 큉은 기독교 여성 리더십이 자연히 축소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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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성이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신자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에 약할 수 있다는 
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것은 여성의 강점인 풍부한 감성과 영적 민감성이 예리한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하다. 영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험, 
그에 따른 영적 혼돈이나 영적 교만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남성 
리더십의 노력이 결국은 교회내 여성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축소한 현재의 구조로 
나타났다고 본다.  
필자는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중시하던 성령 체험의 성향이 경시되며 성령에 대한 
인식도 축소된 것으로 본다. 뉴비긴도 오늘 날의 선교가 세속화된 이유 중 하나가 교회의 
공식적 권위에 의해 성령 운동들이 거부되었던 이유도 있다고 보았다(Newbegin 2015, 103). 
여성의 영적 민감성은 교회나 다른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귀중한 영적 자원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 풍성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중세 
중세의 대표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뺄 수 없다. 
그녀에 대한 공경의 역사는 중세에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여성 전체에 대한 인식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특히 당시의 남성 리더들은 여성의 몸을 육욕을 전염시키는 영혼의 
감옥으로 여겨졌다. 큉에 따르면 중세교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 가운데 여성성 왜곡을 
제공한 대표적인 인물은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은 여성과의 육체 관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그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생긴 원죄가 성행위를 통하여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행위와 육적 욕구를 결부시켰다. 그는 성행위는 자녀 출산을 위한 것이고 
성적 쾌락을 구하는 것은 죄라고 보았다. 필자는 그의 그런 견해는 그가 젊어서 마니교에 
심취했을 때 취했던 문란한 생활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방종한 과거에서 얻은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적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연합마저 죄악시 한 것이다.  
그의 뒤를 이었던 아퀴나스도 여성을 ‘결여된 존재’로 보았다. 여성은 남성을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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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로만 만들어졌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Quinn 2011, 76). 
즉 여성은 자녀를 낳는 역할에서 남성의 생식능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존재로 
보았다.  
그런 여러가지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여성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했다. 수녀원장은 자신이 맡은 수녀원에서 정치적 통치가 
가능했다. 여성이 과부의 신분이 되면 재산 처분이나 재혼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결국 남성은 여성이 가진 실제 상황을 돌보는 능력은 
이용하되 영적 권위는 나누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종교 개혁 이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야 목사들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여성의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루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2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남녀의 공동 책임 아래 맡기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생활 조건을 책임지도록 
하셨으며 (3)세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벗이 되도록 하셨다. 그의 입장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가 있었다. 그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하인 사이에 
차이를 두었지만 한층 진보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칼뱅과 영국 교회는 여성의 임직은 
반대했으나 여성을 ‘결여된 남성’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국, 아일랜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국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를 
휩쓴 마녀 망상은 여성을 위험한 존재로 부각했다. 마녀들의 행위로 믿어졌던 ‘악마와의 
계약과 동침, 마법, 한밤 마녀들의 잔치’를 행했던 마녀들은 대부분 시골 하층민의 
여성이었다. 주변의 청원으로 마녀로 지목된 여성은 교회의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외모, 
행동, 욕심 등 질투나 불화에 기인한 다른 여성의 청원을 받아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공권력으로 그녀들을 처단한 것이다.  
큉은 그 원인을 혼자 살던 여성들이 시행한 민간요법의 생소함이나 남자들의 성 
불능, 흉작, 전염병, 자연재해, 사망 등과 관련되었다고 본다. 그런 현상에 대해 희생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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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던 사고 방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독신 종교 재판관들의 성에 대한 망상도 ‘호색적 
여자들의 악마와의 잔치’라는 결론을 만든 것으로 보았다. 결국 통제가 어려운 민중 
문화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교권은 공권력에 저항할 힘이 없는 여성들을 마녀로 
처단했다는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처형되었는데 이것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큰 여성에 대한 집단 학살이다. 
필자는 마녀사냥에 대한 원인이 독특한 여성에 대한 같은 여성들의 질투와 남성 
성직자들의 오해에서만 비롯됐다는 큉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마도 대다수의 
케이스가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많은 무당과 
영매들이 또한 여성이었다. 여느 문화나 세력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악한 
세력의 영향력과 그것에 대응하던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의 
여파가 일반인들의 무지와 유난히 금욕적이던 중세 종교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부풀려져 마녀사냥의 비극을 낳았다고 본다.  
근대 시대 
근대 시대를 맞아 합리성과 자유, 성숙을 추구하던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세계 지배에 눈을 돌렸다(Quinn 2011, 137).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새로운 
자기실현에서 남녀의 행복한 관계를 삶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그들이 사랑의 정신과 
육체의 일치를 긍정한 것은 새로운 인식의 발전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력이 향상되자 물질로 인한 새로운 예속과 궁핍이 생겼다. 
여성이 생산에 가담하며 삶과 노동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생산에 참여한 그 당시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사회주의자들이다(2011, 142). 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던 그 시대에 교회에서는 여성 운동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직업 
활동을 하는 여성은 교회적 이상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885 년 교황 레오 13 세는 “여성은 순종으로 인류 번식과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헌신적 순종으로 남편에게 예속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당시 증가하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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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로 급변하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는 대립하는 입장이었다. 
개신교의 경우는 산업화로 증가한 소녀 가장 문제나 미혼모 구제 문제에 눈뜨며 남성과 
여성의 협력을 권장하였다. 그리스도교적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엘리자베스 그나욱퀴네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정의”라고 주장하였다(2011, 152). 이렇듯 근대의 
말기에는 여성의 참여나 저항으로서의 여성 인식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은 우리가 
한스 큉의 저서에서 얻는 초대 교회 때부터 근대까지의 여성에 대한 교회사적 인식과 그 
결과들이다.  
현대로의 연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부터 포스트모던 사회에 이르는 과정은 모든 것이 
급변한 시간이다. 크리스천 덤의 붕괴와 산업혁명에 참여한 여성의 권리 주장에 의해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큰 변화를 겪었다. 필자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페미니즘이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남녀의 상생을 도모하는 여성 신학은 형태는 
다르나 모두 시대를 따라 변한 여성에 대한 인식을 고민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현대에 나타나는 성대립 문제는 환경이 변하며 진작 바뀌었어야 하는 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창조 질서에 입각한 
남성과 여성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고 발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다. 다만, 삶의 적용 부분에서 남성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쟁론이다.                  
페미니즘과 기독교 페미니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억압되었던 여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권을 찾는데 집중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올라간 시대이다. 여성이 남녀의 
불공평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등함을 요구하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일의 
시작은 페미니즘 운동이다. 물론 이 운동의 방법에 있어서 남녀 대다수의 동의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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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과격한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여성 회복을 논하며 집어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 운동의 시작과 발전을 
살펴보겠다.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 이해 
여성 해방운동인 페미니즘은 기독교와 충돌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기독교가 
여성에게 수여한 수동적인 역할과 남성적인 하나님의 상징체계는 오랜 세월 여성에게 
불공정한 입장을 강요한다고 보는 페미니즘의 시각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 회복에 
집중하는 페미니즘은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해방신학과 연결되어 있다(McGrath 2004, 
225). 해방신학은 1960~70 년대 중남미의 독특한 정치적 억압의 상황에서 무력을 포함한 
저항으로 대항하던 신학이다.  
남성과의 대결과 투쟁을 통해 사회적 불균형에서 여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여성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과격한 페미니즘은 해방신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어쨌든 남녀의 
지위를 공정히 생각해보게 했다는 측면에서 페미니즘은 기독교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  
기독교 페미니즘의 절충 
1960 년대에 백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칼 
라너와 폴 틸리히, 리처드 니이버와 유사하게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규범적 경험으로 
보았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로 “제 2의 성”을 통해 ‘주체’로서의 여성을 주장한 시몬느 드 
보부아와 같이, 초기 기독교 페미니즘 학자들에게는 ‘여성은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제 2 기 기독교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에 신학적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보편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보편적 자매성과 연대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주체 
자주성이나 주권에 대한 문제가 늘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함으로 여성만의 
자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이현재 2007, 54). 따라서 여성이 주체의 
자주성을 쫓다가 다른 이를 억압하기보다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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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남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 관점이 가진 날카로운 자기 관찰에 경의를 
표한다. ‘옳지 않다’고 외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외침으로 인해 
다칠지도 모르는 이들을 배려하여 자제하고 순화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분의 자녀 된 여성이 사랑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는 옳다. 
그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하는 일이다.       
기독교 페미니즘 학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인간의 진정성 회복’이라고 
주장한다(강남순 2002, 25). 여기서 ‘진정성’이란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결정권을 뜻한다. 이것이 
비록 선악과를 따는 죄를 선택했을지언정,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벽한 선택권이 있었던 여성의 창조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페미니즘은 여성의 존엄성 회복이 신적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강한 일치성이 있다고 보았다. 여성의 존엄성을 찾는 페미니즘의 원리가 창조 때 
인간이 받은 신적 모형(divine matrix)과 일치하며 거룩한 동기(sacred cause)를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2002, 47). 선교가 지향할 주제 중 하나로 ‘인간화’를 논한 안승오도 ‘샬롬의 
왕국’을 말하는데 그것은 ‘복된 소식의 전체적 차원을 지향함’임을 주장했다(안승오 2011, 
90). 이것은 복음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인간 전체의 복된 소식임을 상기시킨다.   
기독교 페미니즘 학자 중에는 초대 기독교에 공헌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기독교의 남성 중심적인 성향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한 이들도 있다. 여하튼 
여성을 위한 여러 시도는 기독교 페미니즘을 포함한 여성 철학을 철학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그것은 철학 내부의 자연 발생적인 연구들이 아니라, 정치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에 주도되어 발생한 철학적 경향이다(이현재 2007, 28). 따라서 여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항상 페미니즘의 정치적 성향과 연결 지어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세계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한참 뒤떨어져서 G20 국가들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직업에서 같은 보수를 받으려면 75 년이 더 걸린다.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계산하면 오늘날 진행 중인 가장 큰 전쟁이다(박영숙과 Glenn 
2017, 343). 이런 가운데 여성들의 전진은 계속되어 참정권이나 기타 권리가 향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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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반대로, 이렇게 늘어난 교육 기회과 전문 직업에의 진출로 지위가 올라간 
여성에게서는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미경 2009, 34). 이런 성향은 남성에게 
방어적인 자세와 여성에 대한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나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여성 회복은 회복된 여성이 남성과 함께 창조 
정체성에 걸맞은 역할을 모든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서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녀동등의 쟁취를 위한 
물리적 저항이나 과격한 투쟁을 지양한다. 그보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녀가 상생하며 
누리는 보람된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삶을 추구한다.      
한스 큉도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를 남녀가 동등한 기회 아래 
은사대로 조화와 타협점을 찾는 공동체로 보았다. 큉이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독교는 
(1) 인간론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 (2)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부자와 빈자의 분배 
(3) 우주적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4)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Quinn 2011, 159). 이것은 여성 신학이 원하는 미래의 공동체와 
겹친다. 그것은 원공동체 때와 같이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는 형제자매의 공동체이다. 
큉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존중하며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듣고자 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이해와 협력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여성에 대한 기독교 내의 여러 인식은 교회사 속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여성에 대해 왜곡된 두려움과 욕망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쌓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억압과 불공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과격한 페미니즘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남녀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킨 공로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평화롭고 공정한 논의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애초에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인권을 대변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까닭이다(양혜원 
2012, 50). 다행히 현대에 나타난 기독교 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 ‘남녀가 공생하는 
공동체’에 대한 담론이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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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담론에서 찾은 창조 정체성 파괴의 실마리 
위에서 보듯이 여성에 대한 기독교의 부정적 인식은 그동안 쌓여온 교회 내 여성의 
낮은 자존감과 파괴된 창조 정체성의 원인을 설명해준다. 그것이 제도적인 억압일 때도 
있었고, 종교적인 순종의 종용일 때도 있었다. 그런 불공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페미니즘은 
정의를 외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한 사회에서는 정의에 
대한 토의가 격앙된 목소리로 끝나고, 여성에 대한 혐오감만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요사이 다양한 국가와 사회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me too’ 운동은 암암리에 
자행되어오던 여성에 대한 성적 추행이나 폭행을 사회 표면을 끌어 올렸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 변화가 없이는 논박이 과열될 뿐 변화를 끌어내기는 수월치 않아 보인다.  
필자가 여성 회복 사역을 진행하며 주의하는 것은 여성세미나 사역이 여성 해방 
운동의 일종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회 역사에서 발견되는 무조건적 
순종의 여성상을 추구한다는 오해도 주의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셨던 그 
모습, 그 창조 정체성이 빛나는 여성으로 회복되어,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복음으로 받은 
여성의 회복이 삶에 긍정적 변화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서 그 변화를 자신뿐 아니라 
주변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는 기독교 페미니즘 학자들이 주목했던 ‘보편적 자매성’ 안에서 회복된 
여성이 다른 여성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대성’으로는 같은 여성 회복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가 상관없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삶에 펼치려는 공동 목적 아래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창조 정체성을 회복한 이들이 
공동체와 함께 삶의 변화를 꾀할 때, 지식이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의 실천성’이 중요하다. 
그 변환과 실천의 고민을 인지학적으로 살펴보겠다.   
회복 현상에 대한 인지학적 접근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 그 지식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구원의 확신’이 지식, 감정, 의지의 합체(두란노 편집 1989, 61)라면, 필자는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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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란 그 구원의 확신으로 행하는 진리의 실천을 포함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그 
진리를 체험하면 진리를 실천하기가 더 쉽다고 본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하는 것’의 
관계에 관한 여러 견해는 인지학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찾을 수 있다. 여성 회복에서 
나타나야 하는 복음의 실천성을 머리, 가슴, 행동을 아우르는 인지학적 접근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인지학에 대한 이해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인격을 영혼과 동일시하였다. 그 영혼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으로 흙 안에 생령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었다. 구약에서는 
몸과 영혼을 하나로 보는 히브리적 일원론 사상을 믿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적 이원론도 
발견된다. 거의 동시대인이었던 유대교 바울은 일원론자이나 헬라 문화권인 알렉산드라의 
필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한 이원론자였다(Green and Palmer 2011, 34). 이것은 그들이 
각자가 속했던 문화적 배경에서 생각을 지배받은 증거다. 
서구 사상에서는 플라톤의 이원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원론에 기초한 정신과 
몸에 대한 철학, 신학, 자연과학, 심리 과학들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인지학은 1950 년 후반 
미국을 기반으로 형성된 학문으로 신경과학 외에 철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합한 6 개 학문이 융합된 분야이다. 인지학의 특징 중 하나는 마음을 
기호체계(symbolic system)로 전환하여 인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계산(computation)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인지학의 초창기에는 몸의 측면을 중시하지 않았으나 1980 년대에 이르러 몸이 
뇌의 주변 장치가 아니라 몸의 감각과 행동이 마음의 인지기능에 연관돼있다는 이론들이 
발표되었다(Varela, Thompson, and Rosch 2013, 9). 그들의 이론은 신체화된 인지 
이론(Embodied Cognition)이다. 서양의 주류 철학에서 무시되던 몸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최초의 시도는 1987 년 미국의 언어철학자인 마크 존스가 마음의 신체화를 다룬 저서를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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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와 더불어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도 인지과학을 대표하는 이론가이다. 
이인식은 그들의 이론을 해제를 통해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2013, 10-11). 
존스와 레이코프가 발표한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특징은 (1)마음은 신체적 경험, 
특별히 감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마음의 신체화(embodied mind) (2)인간의 인지는 
대부분이 무의식적이라는 인지적 무의식(cognitive unconscious) 그리고 (3)우리의 사고가 
대부분 은유적이라는 은유적 (metaphorical) 사고이다. 
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다른 관점은 그린과 파머가 네 가지로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그것은 (1)실체 이원론 (2)발생적 이원론 (3)비환원적 물리주의, 그리고 
(4)인격에 대한 구성주의이다(Green and Palmer 2011, 54). 먼저 실체 이원론은 정신과 몸은 
공동 변화적 관계로 자립적이지 않으나 서로 종속관계는 아니고, 정신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미결정 사항들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믿는 관점이다(2011, 94). 발생적 이원론은 
생명은 일정 종류의 물질이 제대로 조합되어 그 ‘무엇’이 되는데, 몸과 영혼은 이런 조합을 
통해 완전히 융화된 단일체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2011, 133). 그리고 인식은 경이로운 
것임에도 적정 종류의 세포들의 수를 올바르게 조합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적어도 정신과 몸의 중요도를 같게 보아 플라톤의 ‘몸은 정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복잡한 두뇌 활동 끝에 
윤리적 행위와 자기 초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2011, 208). 이 입장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들도 정신이 아닌 두뇌가 ‘똑바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은 과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나 자연계의 실체와 물체를 모두 장치로만 설명하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격에 대한 구성주의는 물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영혼 같은 
비물리적 구성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사람의 인격은 본질상 물리적인 성격이며 
동시에 본질상 정신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물리적 유기체이며 




인지학적 접근으로 본 여성 회복 
그린과 파머가 정리한 인지학에서 우리가 여성 회복을 위해 얻은 긍정적 단서는 
이원화 돼있던 정신과 몸의 관련성을 학문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영혼과 몸을 공동 
변화적 관계로 보는 ‘실체 이원론’은 여성의 현실이 변하려면 마음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함을 깨닫게 한다. 몸과 마음을 완전한 융합체로 보는 ‘발생적 이원론’의 
관점으로는 몸과 마음, 둘 중 어느 하나도 건강하지 않으면 존재 전체가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을 준다. 이것은 여성에게 가해진 물리적 폭력, 혹은 언어와 환경의 폭력이 
여성의 몸과 정신 중 어느 부분을 파괴하였건 ‘여성이라는 존재 전체’가 회복이 필요함을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인간 영혼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몸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반기독교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복에서 신체적 회복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보겠다. ‘인격에 대한 구성주의’는 인간을 본질상 물리적이며 동시에 정신적 
존재로 본다. 이 관점은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회복을 통하여 여성이 도달해야 하는 
조화로운 상태를 제시한다.  
존스와 레이코프가 정리한 몸과 마음의 특징은 ‘마음의 신체화’를 통해 마음의 
억압과 몸의 고통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Varela et al. 2013, 10). 고통당한 여성의 
삶이 무너진 것은 그녀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과의 관련을 입증한다. 여성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신체 경험은 그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삶 전반에 고통을 가져오고 ‘인지적 
무의식’을 형성한다. 그것은 폭력에 노출됐던 여성의 마음이 수동적이고 무력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또 ‘특별한 감각 경험’이 마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상처받았던 여성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회복됨으로 삶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학문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관점은 우리가 특별한 감각 경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신체화(embodiment)’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그것은 여성세미나 사역에서 얻은 ‘특별한 감각 
경험’이 ‘말씀의 신체화’로 삶에 나타났던 여성들의 경우를 설명해준다. 필자는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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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통한 ‘복음의 실천성’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인지학은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복음의 실천성을 높이는 여성 회복 사역의 필요를 확인해주었다.       
종교적 체험과 삶의 변환 
몸과 마음의 관계를 파고든 여러 인지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경 
생물학자들조차도 물리적인 몸과 주관적 감정의 연관에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설명의 
공백’이 있다고 본다(Green and Palmer 2011, 16). 이것은 몸과 정신에 관한 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렇다면 필자가 추구하는 
‘복음의 지식이 실천되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것을 단순한 지식과 실천의 수준을 넘는, 초자연적 변화라고 본다. 로더가 주장하는 
‘종교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환’은 이것을 잘 설명한다. 이에 대한 로더의 의견을 들어보자. 
로더의 ‘확신 체험’ 
종교적인 특별한 감각 경험에 의한 삶의 변화 순간을 제임스 로더는 “종교적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환”이라고 명했다. 그는 같은 제목의 저서를 통해 성령에 의한 회복과 
그로 인한 삶의 전환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일어나는 
변형(transforming)을 ‘확신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보았다(Loder 1998, 8).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기독교적 안목의 체험은 체험의 
주체를 초월하는 영적 존재의 현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제한된 
학문의 방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998, 21).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삶의 변환인 회심(conversion)도 ‘하나님의 자기 노출’로 우리 삶에 혁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그런 특정 종류의 체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체험은 누구도 밖에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안다”는 그리스어(gnosis)에 ‘상상적인 도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그는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즉, 합리적인 요소 외에도 상상력을 포함하여 일어나는 변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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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격의 모든 면, 신체적 행위부터 추상적 사고의 최고 형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1998, 35).  
따라서 로더에 따르면 확신 체험은 우리 영혼 전체에 작용하여 신체적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처럼 어떤 이의 확신 
체험이 주변의 증언을 통해 객관적 사실로 ‘알게 되는’ 독특함을 공인받게 되는 경우도 
인정했다. 그 경험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던 율법의 열심자에서 성령과 
육체, 그리고 성령과 율법의 대조를 이해하는 변화를 겪었다(김세윤 2002, 205). 이후로 
그는 이방인들의 회심을 돕는 사도가 되었다. 로더는 이런 경우의 ‘특정한 확신 체험’은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다. 그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른 이의 확신 체험을 온전히 알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지학으로 확인한 창조 정체성 회복의 필요  
필자는 로더의 확신 체험에 대한 설명에 동의한다. 그러나 필자가 로더의 설명에서 
받은 느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이의 확신 체험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확신 체험이 성령의 임재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는다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여 옹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수의 회복하심은 
신약시대 뿐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성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Wright 2009, 
306).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어조는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로더의 확신 체험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성령을 통한 변환은 마음의 감동이나 
영혼의 위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것은 말씀의 신체화는 삶의 변환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필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여성에게 확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변환이 성령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의 확신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환 기회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의도적으로 
마련된 여성 회복 사역은 복음적이다. 여성이 창조 정체성으로 회복되고 고통스러운 
 
61 
삶에서 방향을 틀어 변환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의 회복하심’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고 하셨다. 따라서 필자는 이 말씀에 힘입어, 여성 회복 사역을 
준비하고, 그 기회를 통해 여성이 회복되기를 구하면, 주의 성령이 여성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난 10 년간 사역 현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여성 회복의 
증거들로 응답되었다.         
필자는 그렇게 변환된 여성의 삶이, 마치 사도 바울의 예처럼, 다른 이들에게 
목격되어 공인되고, 가족과 이웃에 의해 다른 이들에게 증언됨으로 다른 여성의 삶의 
변환을 촉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삶은 자신의 회복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하는 일에도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제 2 장에서 살펴본 여성의 창조 
정체성이 ‘구별되고 의도된 환경’에서 확신 체험을 통해 회복돼야 하는 필요를 이 장의 
인지학적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학적 이해 
탁월한 학자들에 의해 발전해온 심리학은 우리에게 대인 관계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과 그에 대한 반응을 설명해준다. 물론 이 시대에 넘치는 심리학적 정보나 대인 관계 
세미나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나우웬은 그런 정보들이 도리어 다른 
이에게 도움을 기대하게 하는 소비자 의식 구조를 준다고 보았다.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도리어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Nouwen 2002, 104). 더구나 제 3 세계 
여성이 회복을 위한 심리학적 도움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은 우리가 여성 억압의 원인과 회복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준다. 프로이트의 역학적 심리학, 융의 분석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심리학의 핵심 내용에 비추어 여성 억압과 
회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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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억압과 회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주요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비추어 여성이 처한 억압의 환경과 그 폐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자. 이런 심리학적 접근은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심리적 원인과 그들의 폭력에 반응하는 여성의 상태를 설명해준다.   
프로이트의 역학적 심리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 차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능인 리비도를 가진 
이드(Id), 자아(Ego), 그리고 초자아(Superego)이다. 세가지 자아가 겪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여성에 대한 학대에 중요한 단서를 준다(Hall 2015a, 136). 권위자, 
특히 남성이 자신의 현실적 불만족이나 분노로 인한 내적 긴장을 푸는 방편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함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분노의 폭발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피해자가 아내나 어린 자녀임을 안다. 권위자의 폭력으로 인해 
폭력을 당한 약자, 즉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욕구불만, 정서 불안, 그리고 긴장이 생성된다. 
폭력이나 학대로 시달린 여성이 그녀 자신도 다른 약자를 향한 가해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역학적 심리학이 타당성 있게 설명해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여성이 유년기부터 권위자에게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을 
당하면 그녀의 내면은 안정을 위한 욕구와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파괴된다. 고통당한 
여성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자기 합리화는 자아의 방어 기제인 ‘투사’의 일종이다.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착’도 세상의 비웃음 등에 
대처하는 방어수단이다.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를 거쳐 성장하지 못하고 한 
시기에 머무르며 현실을 부정하는 미숙한 정신 상태이다.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것도 긴장 감소 실현의 방법으로 ‘젖병’ 대신에 ‘술병’을 잡아서 
중독이 일어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고착된 심리상태의 회복을 위해 이야기를 통한 카타르시스와 
욕구불만을 채울 건전한 자아실현의 방편을 권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어려운 현실이 
지속된다면 이런 방법의 자아실현이란 불가능한 꿈이 된다. 이럴 때 나타나는 변형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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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는 집착이다. 어려움을 겪던 여성이 고상한 취미나 이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불우했던 
환경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여성 중에 간혹 교회나 선교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가정이나 
주변 관계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경고했던 ‘자아실현을 위한 
방어 기제로서의 집착’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그의 이런 충고는 권위자의 폭력으로 
생존에 위험을 겪고 불안증세를 보이는 여성의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그들의 ‘불만족과 
갈등’은 생존과 연결되어 자아실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융의 분석심리학과 고통에 대한 여성의 반응 이해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은 인간이 가진 내향성과 외향성을 정신분석의 기초로 
보았다(Hall 2015b, 15). 이 이론은 인간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같은 환경에 다르게 
반응함을 알려준다. 여성 회복 사역 중에 비슷한 고통을 겪은 여성들이 왜 각기 다른 
형태로 반응하고 극복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주관적 세계에 집중하는 내향성 
성격일수록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고통을 내면에서 증폭시킨다. 반대로 외향성의 
경우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다른 이를 조종하고 휘두르는 경우가 생긴다.  
고통을 이기고자 어떤 목적에 집중했던 여성이 고통에서 벗어나 더는 타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자녀에게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에 자녀를 조종하기 쉽다. 그리고 
열등감이 반대로 우월감으로 나타나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것은 회복된 여성이 고귀한 다른 가치를 향해 삶을 집중하지 않으면 의미상실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이런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은 고통에서 벗어난 
여성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얻고 자신의 회복을 지속하게 된다는 이 
논문의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여성 회복이, 현실의 일시적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고도의 용기’라는 면에서 융이 주장한 심리 치료의 목적과 
필자의 논지가 겹친다.  
융은 삶의 고통을 극복하며 얻는 성장은 고통, 혹은 삶의 트라우마 자체가 성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려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Stark 201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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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일으키는 융의 자세는 
‘회복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회복을 전하는’ 이 논문의 여성세미나가 추구하는 자세와 
일치한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으로 본 여성 회복과 공동체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오스트리아인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없다’고 보았다(Adler 2015, 4). 그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도 사회적 연대,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인의 용기와 노력으로 긍정적인 미래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감정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아들러는 여성에 가해지는 남성의 폭력을 남성의 긴장감, 즉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려거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데서 발생한 긴장감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권위자들이 가정에서 여러 형태의 폭력을 
행하는 이유를 엿보게 해준다. 남성이 밖에서 겪은 긴장감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신체적 
증상을 일으킬 만큼의 악영향을 가정에 끼치는 것이다.  
아들러가 ‘사랑과 결혼’이란 고립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됐다고 본 
것은 훌륭한 통찰이다. 가정을 부부가 서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며, 자녀를 키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찰을 연습하는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 본 것이다. 결혼은 인류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며, 평등한 다른 인간과의 교제 속에서 두 개의 성별이 함께 생활하는 상태로 
보았다.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식을 점검할 것을 
권했는데 필자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각 개인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들러의 우월감과 열등감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권위자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여성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열등감의 극복에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이 논문에서 공동체로 시도하는 여성 회복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마련했다. 회복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공동체는 불완전한 우리 문화 안의 결함을 고쳐나가는 방법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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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히 그는 어른들은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은 여성 회복 사역에서 나타나는 상처받은 여성과 그녀의 자녀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해준다. 주변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여성은 자신의 자녀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제 3 세계에서는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유지 때문에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청소년 문제가 
심해지는 것이 관찰된다.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아들러의 이해와 범죄심리학에 대한 
선구적 역할은 우리가 여성 회복 사역에 더하여 앞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믿는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심리학으로 본 여성 
회복과 공동체 
독일계 미국인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이 심리학에 기여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의 개념과 ‘정체성 위기’이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때의 긍정적 경험을 구강기적 만족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경험을 어머니와의 친밀한 신체적, 
심리적 접촉에서 얻는 ‘신뢰감’으로 보았다(Erikson 2014, 7). 이것은 모든 인간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어머니나 다른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모성을 경험했다고 
일깨워준다. 자신의 개념을 증명하고자 그는  심리학을 문화 인류학과 역사학에 접목할 
만큼 폭넓은 연구를 하였다. 
에릭슨은 인간이 살아가며 시간을 따라 겪는 인간 발달의 8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단계는 (1) 기본적 신뢰:기본적 불신의 단계 (2) 
자율성:수치심의 단계 (3) 주도성:죄책감의 단계 (4) 근면성:열등감의 단계 (5) 정체성:역할 
혼란의 단계 (6) 친밀:고립의 단계 (7) 생산력:침체의 단계 (8) 자아 완성:절망의 단계이다.  
에릭슨의 이론은 지속해서 고통에 노출된 여성의 내면에 왜 부정적 감정들이 
쌓이는지를 설명해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발달의 8단계에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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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이 진행된다. 그리고 매 단계에는 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후원과 보호,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판단이 있다. 개인의 발달과정에서는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며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는 불신,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정체성의 혼란, 고립, 침체, 절망을 갖게 된다. 이런 부정적 내면의 감정은 여성 회복이 
필요한 여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단계마다 필요한 공동체의 보살핌이나 어머니의 역할이 
건강하게 제공되지 못했을 때 인생에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 그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모든 어머니가 완벽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어머니들은 수동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을 주목했다.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아무 책임이나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2014, 412). 더 비극적인 직접 원인은 남성이 경제적, 
사회적 경쟁 속에서 전투하는 동안 여성이 ‘제거당하거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향’(2014, 502)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가 어머니의 존재가 미약한 가정에서 자란 파괴적인 인간의 예로 독재자 
히틀러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2014, 396-437). 감정의 균형이 깨진 
가정에서 자란 연기력과 실천력을 가진 히틀러가 결국은 괴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빈정거리는 말투와 매질은 아이의 마음에 분노를 쌓고 그것이 
유대인을 향한 잔인한 학대로 나오도록 그의 뒤틀린 인격을 형성했다(우동하와 황보미 
2016, 20) 히틀러의 예는 잠재된 유아기적 분노가 성인기에 방어기제로 작동하여 거대한 
폐해를 세상에 끼친 예이다. 에릭슨은 우리에게 아이들 앞에서 여성을 학대하고 조종하는 
것, 혹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남성이 국가나 신념 같은 것에 극도로 충성하고 우상시하는 
것의 위험을 알려줬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 회복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가정에서 
정당하고 건강한 관계의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어렵다. 만약에 어느 가정의 폭군이 폭행을 지속하고, 그집 아이의 지능과 
드라마적 재능이 뛰어나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반사회적으로 자라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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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따뜻한 격려와 어머니의 용기 
있는 분별력이라는 것을 에릭슨의 이론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 회복이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서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여실히 
나타내준다.         
긍정 심리학과 회복탄력성 
위에서는 여러 전통적 심리학의 발달 순서를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그에 대한 여성의 반응적 삶의 현상들을 살펴봤다. 21 세기에 들어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고난 극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긍정 
심리학과 회복탄력성이라는 중요한 분파를 발달시켰다. 필자는 이 분야들은 종교적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환과 더불어 여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심리학적 
자산이라고 본다. 여성 회복을 위하여 그 이론들을 살펴보겠다.  
긍정 심리학  
이 이론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긍정 심리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박사에 의해 주창됐다(김주환 2011, 5). 인간이 삶에서 억압과 
폭력을 겪는다고 모두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탁월한 인물들 중에는 성장기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도전을 극복한 이들이 많다. 
그들은 그런 환경을 이기고 타인이 이루지 못한 경지의 발전을 이룩했다. 이렇듯 고통을 
이기는 인간의 힘에 주목하며 탄생한 새로운 심리학의 한 분파가 긍정 심리학이다. 긍정 
심리학은 심리학이 병적 심리 상태의 치료에 집중했던 과거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것은 고통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를 이기고, 정상적인 사람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이 이론이 행동경제학의 측면에서 발견한 두 가지 자아는 경험자아와 
기억자아이다. 경험자아는 현재의 고통을 피하거나 기쁨을 느끼는 자아이다. 반면에 
기억자아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며 평가하는 자아이다. 이 회상의 과정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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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링(story telling)으로 진행된다. 놀라운 것은 경험의 고통 유무나 정도와 관계없이 경험에 
대한 자아의 평가는 기억자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2011, 39). 기억 자아가 관여하는 
‘고통을 이기는 힘’인 회복 탄력성을 살펴보자.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고통과 역경을 겪더라도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약하는 힘’이다. 누군가 고난을 겪었음에도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 개념은 1954 년 카우아이섬에서 신생아 833 명을 대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30 년의 삶을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그 섬이 연구지로 결정된 것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섬주민이 거기서 나고 죽는 ‘닫힌 세상’이기 
때문이었다. 30 년 후에 연구 대상자 중 698명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여자아이가 좀 더 위험요소에 잘 견딘다는 정도의 발견으로 연구가 
마무리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주도했던 에이미 워너(Amy Warner)는 ‘고위험군’에 
속한 201 명 중, 문제행동을 한 3 분의 2 가 그들의 행동과 삶의 경험에 구체적인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별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72 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특이한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명하였다 
(김주환 2011, 53). 
40년에 걸친 연구의 귀중한 발견인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 요소는 ‘인간관계’였다. 
역경 속에서 바르게 자란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성장기에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준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함께 했다는 것이다(2011, 54). 워너 박사가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것을 요약하자면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회복 탄력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격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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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가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그 능력은 훨씬 강하게 발달된다(2011, 56). 결국 미래의 
고통을 이길 힘은 성장 과정에서 얻게 된다는 뜻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이들은 인성 지능도 높았다. 인성 지능은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며, 조절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회복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이다. 그것은 갈등에 반응하여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조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끄는 인내와 뚝심이다. 두 번째 요소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소통, 
올바른 자기표현, 그리고 공감을 통하여 맺는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말한다. 그 관계를 
가꾸고 유지하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비록 개인이 유전적 요소로 어두운 성격을 타고 났더라도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을 높이듯이 훈련을 통하여 높일 수 있다. 쌍둥이 연구에 대한 종단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울한 성격의 원인은 약 50%만 유전적 경향이다. 그것은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 
성격으로 향상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2011, 230). 회복 탄력성은 자신의 대표적 장점에 
집중하고, 장점으로 이룬 작은 성공의 기억이 모이며 높아진다. 그러므로 다음 일을 위한 
용기를 갖게 되고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업적을 이루려면 단점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장점으로 승부를 걸어야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개인의 장점을 찾아 집중하게 하는 일은 멘토가 멘티에게 
해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2011, 242). 성장기에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긍정적인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심장학에 따르면 심장은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정보 
교환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심장은 뇌와는 별도로 배우고, 기억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임이 밝혀졌다(2011, 246). 짜증이 많은 상태에서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장이 약해지게 된다. 부정적 감정에 자주 노출된 사람의 건강이 약한 
이유가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밝혀낸, 가장 이상적인 숫자로 심장박동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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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기 훈련은 짧은 기간에 많이 하는 것이 띄엄띄엄 오랜 기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것은 집중 훈련을 통해 감사하기가 습관화되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 효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나 명상보다 훨씬 강력한 긍정의 마음 
상태가 ‘감사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한 
삶의 자세라 하겠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6~18)의 자세가 우리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비결임을 깨닫게 
해준다. 
여성 회복과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여성 회복에서 어머니와 자녀, 두 세대 간의 연관성의 중요성을 
확인해주었다. 자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초가 ‘믿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어머니가 먼저 확신 체험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고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그 어머니는 자녀가 미래에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우웬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온전한 정신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말했다(Nouwen 1999, 86).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버티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회복 사역의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이런 ‘한 사람’, 혹은 ‘우리’가 
되어 함께 인생의 역경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작은 승리의 소식인 ‘승전보’가 계속 
나뉘는 것이 이 논문이 지향하는 여성 회복 사역 공동체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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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복과 문화 
앞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필자는 창조 정체성 파괴에 문화가 끼친 악영향과 
회복의 필요, 회복을 위한 삶의 실천성, 그리고 그것을 돕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여기서는 여성 회복을 위한 문화적 환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추구하는 여성 회복,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이양과 정착의 
길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 도드는 “의사 소통의 의뜸 변수가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거대한 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했다(Dodd 2008, 19). ‘여성의 창조 정체성 
회복을 통한 고통 극복’이라는 생소한 시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도 여성 회복에 대한 인식은 
저조하고 실질적인 방법도 미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개인과 각 가정의 행복, 전체 신앙 공동체와 온 세상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여성이 창조 정체성에 맞는 가치를 드러내며 살도록 
격려함으로써 실제로 삶에서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 회복 사역을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극복해야 하는 문화가 있고, 창조해야 하는 문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 부분을 
폴 히버트(Paul Heibert)의 문화 충돌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이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문화 창조를 히버트의 초문화 신학을 바탕으로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의 대조적 공동체 이론을 통해 살펴보겠다.      
회복된 여성의 문화 충돌  
공동체에서 기존에 없었던 인식이 나타나거나 새 일이 시작될 때는 존재하던 
문화와 충돌하게 된다. 그렇게 나타난 갈등은 공동체 대다수가 새로운 일의 가치를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 적응력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된다(Heifetz 2012, 27). 여성 회복 
사역은 생소한 사역이므로 그 사역의 진행에는 예견되는 갈등과 충돌이 있다. 필자는 그 
갈등의 원인이 익숙한 관습의 변화에 저항하는 개인의 감정적 불편함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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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기득권 남성들의 불쾌함일 수도 있고, 남성 중심 사회에 익숙한 같은 여성들의 
반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의 참 회복을 추구하는 사역에의 저항은 개인적 불편함보다 큰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복음을 통한 여성 회복이 진정으로 죄에 묶였던 하나님 자녀들의 
창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영적 세계의 충돌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쉥크는 이 부분을 “어떤 문화에건 선교의 목적은 죽음의 힘에 
대항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것”(Shenk 2001, 196)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히버트의 이론으로 문화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문화 충돌을 살펴보겠다.    
문화 충돌과 그 영역에 대한 이해  
히버트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상징, 예식의 바탕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통해 성육신 된다고 보았다(Hiebert 1996, 77). 
그는 문화 차원은 인식적, 감성적, 평가적 차원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심자의 삶도 이 세 가지 차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1996, 41). 회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구원과 임재의 신비를 
감정으로 느껴, 세상의 법과 대조되는 예수의 의에 가치와 충성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1996, 46).  
따라서 필자는 복음으로 개인의 삶이 변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화도 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히버트가 설명한 회심의 과정이 왓슨이 설명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을 보았다. 왓슨은 제자도란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세상에 보내신 것이며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Watson 1987, 14). 복음에 반응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삶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전에 따르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문화로 
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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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버트가 그의 저서에서 인용한 민즈의 책에서 케네스 스콧 라토렛(Keneth Scott 
Latourette)도 “기독교가 그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 어떤 문화 안에서건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마땅하다”고 알려준다(Minz 1973, 101: Hiebert 1996, 78 에서 재인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다(Heibert 1996, 78). 그 방식의 기준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 복음의 예언적 기능은 당연히 그들의 삶에 젖어 있던 잘못된 문화적 관습이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기인한 전통과 충돌한다. 비판없이 받아들이던 잘못된 구습을 그런 
충돌을 통해 제거하며, 성화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히버트는 현대 
선교에서 복음과 인간 문화가 선명히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선교의 큰 약점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 말은 현대 선교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라면 ‘복음과 인간 문화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낸다’는 말이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주는 영적 충돌은 문화적 영역 중에서 ‘중간 영역’에서 가장 
치열하다. 히버트는 문화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차원’과 
‘드러난 차원’, 그리고 그 두 차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이다(1997, 257). 첫 번째 
영역인 ‘드러나지 않는 차원’은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세계로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우주적인 신들과 영의 세계를 다룬다. 거기에 반하여 ‘드러난 차원’은 경험적 
세계로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상호 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영역은 문화를 논할 
때 잘 언급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숨은 영역이다. 밑의 도표는 문화 속의 종교 
체계를 히버트가 정리한 것이다. 
<표 2> 
 
히버트의 종교 체계 분석을 위한 틀 
(Hiebert 1997,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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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문제들 
 
위에서 보듯이 ‘배제된 중간영역’은 그가 인도의 세계관을 연구하며 찾은 
“초자연적이며 또한 이 세상의 존재들과 힘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다(1997, 259). 이 
영역에 속한 문화적 신념은 ‘드러난 차원’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의 
관찰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사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영역에 속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고 말씀 선포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회심자들을 대한다. 
실제로 히버트는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믿는 이들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받아들였으나 이 중간층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선교사들로부터 답을 얻지 못한다고 
보았다(1997, 253). 그 영역은 국가, 민족, 그리고 개인 차원의 영의 세계와 관련된 문제들로 
치유에 관한 신학, 그리고 고난과 불행에 대한 신학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중간영역과 관련된 영적 전쟁을 설명하며 히버트는 복음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부활이고, 승리가 아니라 ‘샬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97, 267-84). 따라서 그는 
믿는 자는 자신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중간 영역의 악한 세계를 인식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십자가로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샬롬’을 누리도록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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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히버트의 문화에 대한 통찰에 비추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가치로 살기 원할 때, 우리는 그녀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화 충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그녀는 복음을 알기 전에 답을 얻기 위해 찾아가던 
문화의 ‘중간 영역’에 속한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거부해야 하며, 그것들과 대면해야 한다. 
중간 영역의 악영향으로 실생활에 존재하던 거룩하지 못한 옛 생활 방식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히버트와 달리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를 초월하는 분으로, 자신의 구속 역사에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1) 문화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문화 생산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결과라는 입장 (2) 하나님은 
사탄이 타락시킨 문화에 대립하신다는 입장 (3) 하나님은 문화 속에 속하신다는 입장 (4) 
하나님은 문화를 초월하신다는 입장, 그리고 (5) 하나님은 문화를 초월하여 사용하신다는 
입장으로 설명하였다(Kraft 2006, 190~209). 
흥미로운 것은 크래프트야말로 악한 세력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 문화 인류학자로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오랜 기간을 
능력대결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크래프트는 자신의 저서 Two Hours to Freedom 에서 
악령에게서의 치유와 놓임에 대한 두 시간짜리 사역 모델을 설명하였다(Kraft 2010, 111). 
그 모델의 결론 부분에서 그는 치유 사역 후 회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삶의 
습관개선과 후속 상담을 권하였다(2010, 135~46). 그러나 개인의 삶에 비판 없이 끼쳐지는 
주변 문화의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복음으로 회복된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적용하는 삶을 유지하며 겪을 주변 문화로부터의 압박은 깊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것은 크래프트가 문화 자체에 죄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1996, 78). 그는 
문화 자체는 중립적이라 보는 입장이다. 크래프트의 입장은 히버트가 주장하는 “모든 
문화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죄악 된 구조와 관습이 있고, 복음은 개인의 죄를 단죄하듯이 
문화의 죄성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결국 크래프트는 문화에서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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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독교 진리적 문제는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고 문화 자체가 악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역을 통해 선교 현지에서 만난 여성 억압과 학대는 
인간의 죄성과 악한 세력이 결합하여 만든 강력한 구조적 모순과 악습으로 굳어져왔음을 
발견하였다.      
여성 회복이 가져올 문화 충돌 
필자는 히버트가 강조한 중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승리는 ‘샬롬’이라는 것이 
옳은 통찰이라고 본다. 악한 세력과의 대결에서 ‘악령을 내쫒고 승리하는’ 그 자체는 영적 
대결의 목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영적전쟁’을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삼는 딘 셔만(Dean Sherman)은 
“영적전쟁은 기도나 마귀를 꾸짖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다”라고 외친다(Sherman 
2002, 247). 그것은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룩한 삶,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삶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안다. 모든 억눌리고 병든 자들의 마음은 
‘복음을 통한 샬롬’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받는 ‘현실적 문제 해결’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병이 낫거나 모자라는 생활비가 생기는 그런 문제 해결 말이다. 
우리는 주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현실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먼저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문화 충돌에 관하여 히버트와 입장을 같이한다. 여성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자신이 가지고 행하던 문화적 관습 가운데 중간 영역을 특히 거룩히 하여야 한다. 어느 
전통문화에서든 우리의 신뢰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양도하는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서 하는 행동, 관점, 습관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별력으로 
그런 중간 영역의 관습을 거부해야 한다. 그런 태도는 주변으로부터 폭력적 탄압을 받거나 
적어도 ‘유별나다’는 타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된 세상과 다르게 살며 
받게 될 그런 공격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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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복이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  
회복된 여성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고유 문화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생활을 
추구하며 새로운 문화로 재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문화를 초월하는 초문화에 대한 폴 히버트의 이론 
문화를 초월하여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려면 모든 소음과 방해전파가 
제거되어야 한다. 히버트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의 영역과 차원 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수신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의 문화 속에 함축된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로 소통하는 동시에, 비판적 상황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Hiebert 
1997, 247). 복음의 비판적 상황화란 각 문화 안의 요소 중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성경에 
비추어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각 문화 현상에 대한 복음적 적합성을 그 문화의 내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선교사들과 파송교회는, 이론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현지 지도자들이 성경해석에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학을 개발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다(1997, 124). 그것은 만인 제사장설을 바탕으로 성경 해석을 시도한 
많은 경우가 미숙한 영적 상태에서오류를 범하고 여러 이단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에서 히버트는 비판적 
실재론자인 재세례파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복음의 비판적 상황화의 필요와 그 혜택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인간이 아는 모든 실재가 하나님이 보시는 실재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분일 따름이며, 인간의 관점에는 그 안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이 ‘어두운 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Hiebert 2006, 140). 즉 성경과 인간이 이해하는 신학 사이에는 신적 계시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인간 지식의 한계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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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크래프트가 ‘객관적’ 실재(대문자 R)와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실재(소문자 r)로 하나님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 차이를 설명한 비판적 실재론과 
일맥상통한다(Kraft 2006, 81~89). 이 입장은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결국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히버트는 이렇듯 하나님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 차이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은, 불변하나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재세례파의 예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학은 인간 삶의 상황에 대한 성경적 진리의 적용이었다. 그것은 복음의 
불변의 진리를 실제 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부모, 교사, 농부, 혹은 사업가였다면 어떻게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하였겠느냐에 대해 제세례파가 논쟁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Hiebert 1996, 127)  
재세례파들은 개인이 갖는 주관적 편견을 공동체를 통해 검증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형태의 불변 조직신학’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개인의 주관을 바로잡는 논의를 통한 교회 공동체 노력들, 그 전체의 과정으로 
논쟁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방법에 동조하며 히버트는 초문화 신학은 만인 
제사장설에 기초한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개인의 한계성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다른 
문화적 환경에 있는 교회들의 성경 해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Hiebert 1997, 130).   
히버트는 초문화적인 상황화는 성경이 고유 언어로 번역되고, 옛 관습이 성경에 
비춰 다루어지며, 교회가 그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선교사의 출생문화나 서구의 번영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Hiebert 1996, 131). 여기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초문화적 접근에 대한 설명은 초문화적 접근이 복음이 번역되어 들어가는 
초기 시점 뿐 아니라, 복음이 믿는 자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히버트의 주장은 믿는 자들의 삶이 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금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경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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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비추어야 한다고 본다. 순수한 자세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언적 기능으로서의 
성경의 도움으로 문화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밴 앵겐과 쇼우가 
설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이 창조 역사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Van Engen and Shaw 2007, 36) 하는 것과 
통한다.  
벤 엥겐과 쇼우가 말한 복음 전달을 위한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1) 
복음전달은 성경에 기초하여야 하고 (2) 지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며 (3) 언어학적, 그리고 
문화적 상관성의 원리에 기초하며 (4) 문화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07, 352~58). 이러한 그들의 기본 규칙은 히버트가 주장하는 초문화 
인식과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복음 전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삶을 지속해서 
변화시킨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렇듯 회심이 단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통해 문화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복음의 상황화’와 연결된다(Hiebert 1996, 301). 복음으로 사람의 삶이 
행동 변화를 통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듯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알아내어 충족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체계가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심각한 좌절이나 불균형, 혹은 갈등이 발생하면 변화를 모색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1996, 313). 선교 현지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갈망을 감지하고 오로지 상황에 
올바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회복을 찾는 초문화적 접근이 중요하다.     
여성 회복이 추구할 대조적 공동체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의 초문화는 복음으로 문화가 
여성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이 어우러져 추구할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마이클 고힌은 저서 
열방에 빛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하여 이 세상 문화와는 다른 ‘대조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Goheen 2012, 187). 그는 세상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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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다(2012, 42).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선교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세미나 사역이 추구하는 회복된 여성의 정체성과 일치한다.  
고힌은 예수가 세상을 부탁하고 떠나셨던 제자들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창조 이후 
타락했던 인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세상을 채우게 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고 보았다(2012, 66). 구약에 이스라엘로 대표됐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선별된 이들이다. 하나님을 위해 열방 앞에 전시되어야 할 삶의 
표본이라는 것이다(2012, 97). 이 대조적 사회는 뒤로는 하나님의 창조계획을 바라보고, 
앞으로는 그 모든 창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공동체이다. 그는 이 
공동체는 세상 모든 나라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사회라고 
설명하였다(2012, 103).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성육신하신 모습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 질서에 대조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신 강력한 예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축사를 하신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2012, 165). 
고힌은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을 새로운 선물로 받으며, 
죄를 용서받은 특권이 의무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2012, 187). 그 의무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실현하는 일이다. 우상숭배를 타파하는 
대조적 공동체의 모델로 살아가는 일이다. 
필자는 “대조적 공동체는 또한 대안적 공동체”라는 고힌의 주장(2012, 353)에 
동의한다. 세속적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 발생하는 오늘날의 여러 문제에 희망을 주는 
대안이 대조적 공동체라 믿는다. 온갖 세력과 이익 다툼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인간들이 맹신하던 물질만능 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회복된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는 죄인들에게 매력적인 대조적 사회로 비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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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으로 회복된 여성이 자신이 속한 문화와는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며 
기쁨으로 빛나는 모습은 매력적일 것이다. 이것은 회복을 갈망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대조적 공동체로 비춰지며 구심적 선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요약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에 쉽게 연루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중세 때의 마녀사냥은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여성 억압의 극단적 예이다. 종교 
개혁 이후로 진보가 있었으나 근대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 지위 신장의 속도를 교계의 
인식은 따르지 못했다. 해방 신학에 뿌리를 둔 페미니즘에 이어 기독교 페미니즘도 
나타났다. 그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대립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성 회복을 통한 연대를 
말했다. 필자는 그들이 주목한 ‘창조 세계 전체가 이루는 조화로운 삶’은 복음 실천성의 
결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가치로 본다.        
인간은 아직 영혼과 몸의 관계,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지학적 접근으로는 복음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필자는 로더의 주장에 동의하여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인 
‘확신체험’은 영혼과 신체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심리학에서는 여성 억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프로이트의 역학적 심리학은 권위자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의 이유를, 융의 분석 
심리학은 내향성과 외향성의 개념으로 여성이 환경에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으로 환경을 이기는데 있어서 건강한 몸의 중요성과 사랑과 결혼의 
사회적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은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했다. 여성이 다음 세대에 가지는 영향력을 인지한 것이다.  
21세기에 나타난 긍정 심리학 중에서 회복 탄력성의 개념에 따르면 자신을 믿고 
아껴주는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높다. 그것은 복음으로 회복된 
어머니들이 다음 세대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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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사역의 혜택은 한 가정의 회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회복에 연결된다는 이 
논문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여성 회복은 문화적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여성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그때부터 
자신이 속했던 과거의 문화와 새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히버트가 알려준 문화의 ‘중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충돌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다. 복음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모든 
이들은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임하는 주님의 ‘샬롬’을 구해야겠다. 
신앙 공동체가 성경에 모든 상황을 비추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된다. 이런 공동체를 마이클 고힌은 ‘대조적 공동체’라고 부른다. 세상과 
대조되고, 그들이 물질과 힘으로 누리지 못하던, 구원의 기쁨이 빛나는 대안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회복된 여성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추구해야하는 삶의 모습이다.  다음 장인 
제 4 장에서는 복음으로 여성 정체성 회복을 돕고 대조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발생과 발전, 그리고 사역 특성과 회복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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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여성세미나 사역 및 평가 
제 2부에서는 여성의 창조 정체성 회복을 돕는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역사, 
개요, 내용의 특성과 사역의 현황과 평가를 밝히겠다.    
제 4장은 Hope Fam 여성세미나의 역사, 개요,  프로그램의 특성과 해석을 찾겠다.  
제 5장은 Hope Fam 여성세미나 PV 이양팀의 사역 현황을 알리겠다. 
제 6 장에서는 이 사역의 선교학적 가치와 스태프들의 회복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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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HOPE FOR FAMILIES 여성세미나 사역 역사와 개요   
제 4 장에서는 여성 창조 정체성 회복 사역으로 진행 중인 Hope Fam 
여성세미나(Women’s Seminar: 여성세미나) 사역을 살펴보겠다. 이 사역은 2009 년에  미주 
한인 교회인 ANC 온누리 교회의 단기 선교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교회의 격려 가운데 
필자의 주창으로 선교 현지 여성의 회복을 위해 개발된 사역이다. 지난 10년 동안 40여 
회를 거듭하며 한 교회의 단기 선교 사역에서 비영리 단체의 전문 단기 사역으로 발전했다.  
이 사역은 현지에 이양되고 정착되었다는 독특성이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성령의 회복하심이다. 강력한 회복의 은혜와 감격은 사역을 
섬기는 스태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역을 지속할 용기를 주었다. 이 장에서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역사,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겠다.  
여성세미나 사역 역사 
여성세미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신도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이 여성회복 
사역이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 토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부팀의 생성지인 ANC 온누리 
교회의 특성을 알아보겠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와 여성세미나 사역 발생 당시의 
ANC 온누리 교회 
ANC 교회가 위치한 로스앤젤레스는 인구 천만이 조금 넘는 미국 서부 해안의 
대도시이다. 우수한 자연조건과 풍부한 일거리를 가진 도시로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멜팅 
팟(melting pot)으로 유명하다. 1930 년대 이후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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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시대 때 금광을 찾던 이들의 후예, 영화나 다른 연예 사업 관련자, 그리고 패션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다. 외부인에게 호의적인 분위기로 매년 유입 인구가 늘고 
있다. 한인 인구는 공식 21 만 명과 비공식인구를 포함하여 약 30 만으로 대부분이 
이민자이지만 주재원과 유학생도 다수 거주한다.  
로스앤젤레스의 북서쪽 외곽인 레이크 비유 테라스(Lake View Terrace)에 위치한 
ANC 온누리 교회는 1996 년에 한인타운 두란노 서점에서 탄생하였다. 교회의 설립 
당시부터 All Nations Church 라는 이름으로 다민족 선교를 교회 핵심사역으로 두었다. 이 
교회는 당시 서울 온누리 교회의 두란노 사역 LA 담당자이던 유진소 목사를 초대 
담임으로 시작되었다. 그후로 ‘예배와 회복’이라는 두 기둥 위에 ‘교육과 선교’라는 가치를 
표방해왔다. 
빠른 성장을 보인 이 교회는 자체 건물도 갖기 전인 1997년에 멕시코의 후아레스에 
All Nations(온누리)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교회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힘있는 
설교 메세지와 회복 프로그램인 ‘내적치유 세미나’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2019 년 
현재는 2 대 담임인 김태형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3 천여 성도와 수십 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이 속한 교회이다.  
교회 창립 즈음에 비전 800 이라는 중남미권 선교사역을 시작한 이래, 신학교도 
정식 학위 인증을 받도록 성장시켰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발생되던 2009 년에는 All 
Nations 신학교와 더불어 중남미권으로 25 개의 단기 선교팀이 나갈 정도로 중남미권 
사역이 활발하였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여성세미나 사역은 이 교회의 멕시코를 위한 한 
단기선교팀이던 라피에다드(La Piedad) 선교팀 내에서 만들어졌다.  
2009 년은 초창기부터 가졌던 “변하던지, 떠나던지! 가르치던지, 배우던지!”라는 
비공식 표어에 맞춰 온 교회가 배움과 회복의 열정이 뜨거웠다. 전교인이 회복사역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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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동적인 분위기였다. 특히 유진소 초대 목사가 중점을 
두었던 내적치유 세미나는 교인들이 등록을 위하여 새벽부터 줄을 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도 몇달을 기다려야 양육자와 연결될 정도로 
배움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  
필자가 2009 년에 여성세미나 사역을 만들 때에는 교회에서 받은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그 바탕이 되었다. 그것들은 새가족반을 시작으로 QT 세미나, 일대일 
동반자반, 일대일 사역자반, 전도세미나, 내적치유세미나, 다락방장 훈련, 은사발견세미나, 
YWAM BEDTS제자훈련, 일꾼 양육 프로그램(안수집사) 등이다. 한 평신도가 위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하여도 약 2년 반의 시간이 걸린다. 그 외에 
Tres Dias, YWAM 의 중보기도학교, 그리고 두란노 어머니 학교 경험도 귀중한 자원이 
되었다.    
발생 경위 
필자는 2008년 12월에 멕시코의 여성을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을 
경험한 후, 당시 담임이던 유진소 목사에게 그들을 위한 회복 방안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유진소 목사는 현지인들을 위한 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증거라며 그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격려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마음으로 
한달 만에 교재를 완성하였다. 그 교재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짜며 
엉겁결에 사역이 시작되었다.  
사역 경험이 없는 평신도 여성 안수집사로서 여성세미나 프로그램의 교재를 
개발하며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수차례 경험하였다. ‘마침 그때’ 여러 회복 사역에 같이 
가자고 등록해주고 데리러 오던 성도들,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만난 한 선교사의 예언기도, 
집회에서 만난 강사들의 예언과 축복, 교재를 쓰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주일 설교마다 




2009년 2월에 간단한 교재 집필을 마치고 5월에 교회 내외의 다른 평신도 여성 
리더들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의 세부사항을 다듬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다른 세미나 
사역과 단기 선교 사역의 경험이 풍부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세미나 사역은 중남미 
여성의 삶에 예수의 전인적 회복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2009 년 멕시코의 라피에다드 
시에서 첫 사역을 가졌다. 그때 여러 도시의 교회에서 온 78명의 멕시코 여성이 참석했다. 
그후로 영역이 넓어지며 이제는 중남미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사역이 진행 중이다. 
여성세미나의 간단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2008 년 12 월: 고경호가 멕시코 여성 회복의 필요를 느끼고 방법을 찾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2. 2009년 2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여성세미나 교재를 완성하였다. 일대일 제자 
양육 프로그램, ANC 온누리 교회의 내적 치유, QT 세미나와 일꾼 양육 훈련, 
YWAM의 BEDTS와 중보기도 학교, 두란노 어머니 학교, 밸리 TRES DIAS, , 그 
외의 여러 훈련과 신앙 서적을 참고하였다.  
3. 2009 년 5 월: ANC 교회 내의 여러 사역을 통해 훈련된 평신도들과 사역팀을 
구성하였다.  
4. 2009 년 7 월: 첫번째 여성세미나 사역이 멕시코 라피에다드 시에서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5. 2010년 7월: 두번째 여성세미나 사역이 멕시코 뿌에르또 바야따(PV)에서 열렸다.   
6. 2010년 12월: 세번째 여성세미나 사역이 멕시코 PV 에서 열렸다. 성령 임재를 통한 
여성의 마음과 몸의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C 온누리 교회 선교 
위원회에서 중남미 선교 사역(비전 800)의 한 분과로 승격되었다. 
7. 2011년 1월: 설립자이자 팀장인 고경호는 사역의 성장에 따른 필요를 느끼고 풀러 
선교학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9. 2014년 4월: 두번째 이양팀이 멕시코 멕시칼리에 세워졌다.  
10. 2014년 12 월: 연내의 6회의 사역 후 세번째 이양팀이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 
세워졌다.  
11. 2015년: 고경호의 석사과정이 마쳐지며 교재가 수정보완되었다.   
12. 2016 년 1 월: ANC 온누리 교회에서 고경호를 담당 사역자로 임명하였다. 
아시아권 사역인 몽골 사역 1 기가 비영리 단체인 Hope Fam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3. 2016 년 10 월: Hope Fam 러시아 사역이 진행되었다. ANC 온누리 교회 2 대 
담임인 김태형 목사의 권유로 사역 지역이 정리되었다. ANC 교회 파송 
선교사나 온누리 신학교 졸업생의 초청 사역은 ANC 온누리 교회팀이 진행한다. 
그외의 지역은 Hope Fam 본부팀이 담당한다.  
14. 2017년 1월: 몽골 2기가 Hope Fam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15. 2017 년 4 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선교 대회(AMA)에서 사역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멕시코 사역들과 러시아 사역 2 기가 
진행되었다. 
16. 2018년 1월: 몽골 3기를 통해 아시아권 첫 여성세미나 이양팀이 탄생되었다. 
17. 2018 년 5 월: 비영리 단체인 Hope Fam 의 주사역으로 여성세미나 사역을 
채택하고 사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8. 2018년 10 월: 러시아에 아시아 두번째 이양팀이 생겼다. 
19. 2019 년 1 월: 인도네시아 사역이 있었다. 네팔, 타일랜드, 라오스 사역이 
준비중이다. 
20. 2009 년~ 2019 년 10 년간 17 개 도시에서 42 회가 진행되고 9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위의 연혁을 보면 처음 멕시코 단기 선교 사역으로 시작되었던 여성세미나 사역이 
중남미 지역을 넘어 아시아권까지 넓혀지는 과정이 보인다. 그리고 지역 교회의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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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팀 프로그램에서 선교위원회 정식 사역으로, 그리고 지역 교회를 넘어 비영리 단체의 
주요 사역으로 발전한 것도 발견된다. 10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영역이 넓어진 이 
사역의 목적, 구조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겠다.   
여성세미나 사역 개요 
이 부분에서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목적, 사역의 구조, 사역의 내용, 프로그램 
순서와 특징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대표적 순서에서 발견되는 현상과 해석을 다루겠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목적 
이 사역의 목적은 여성의 창조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도록 돕는 것이다. 특별히 이 사역은 선교 현지 여성을 돕기 위한 
사역이다.  
개종은 했으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 교회의 관습 속에서 복음을 통한 삶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던 선교 현지 여성에게 여성세미나 사역팀은 구별된 장소에서 집중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 제 3 세계의 여성은 경제문제로 인한 가족의 별거, 마약,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매춘, 근친 상간, 중혼, 아동학대 등의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 회복을 
갈망하는 여성에게 여성세미나 사역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도우심을 연결하여 공동체 
속에서 성화된 삶으로 선교에 참여하며 살도록 돕는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구조 
다음은 여성세미나 사역의 기본 구조와 내용 설명이다. 3 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순서, 목적, 주제, 진행상의 특징 등을 다루겠다.  
여성세미나의 날짜별 목적과 핵심 개념 
매일의 순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 





여성세미나의 날짜별 목적과 핵심 개념 
 
 첫째날 둘째날 세째날 
목적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핵심개념 회개 혼인잔치 파송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3 일은 매일 거의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에 7~8 가지의 순서를 통해 기본 이론을 배우고, 배운 것을 
액티비티를 통해 실습하고 , 예식을 통해 성령의 회복을 체험하는 구조이다. 돌아가기 전에 
받는 숙제와 남성 리더의 축복 기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일 첫 순서는 예배이고 하루의 마지막은 예식으로 마무리한다. 오전에는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와 나눔, 그리고 이론을 적용하는 액티비티가 있다. 점심식사 후 오후 강의는 
아침에 배운 이론이 삶에서 적용될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적용 강의이다. 하루의 끝 순서는 
그날 배운 것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식이다. 매일의 프로그램 전후에  현지 테이블 리더를 
포함한 스태프 모임이 있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하루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표 4> 
 
여성세미나 매일의 구성 
 
 순서 내용 목적 
1 시작예배 주제에 맞는 찬양과 기도 지성소 예배 
2 이론강의와 
나눔 
주제 강의와 테이블별 나눔 복음과 삶의 연결부분 파악 
3 액티비티 배운 것을 적용 배운 것을 행동하는 연습 
4 점심식사 테이블 별 식사 교제하고 대접 받는 기쁨 
5 적용강의와 
나눔 
적용중심의 강의, 강사의 간증, 
테이블 별 나눔 
자신들의 삶에 적용  
전환을 기대함 
6 예식 믿음과 결단을 몸으로 표현함  자신을 성령의 임재에 내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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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체험  
7 숙제 공고 배운 것을 집에서 실습함 배운 것을 실천함. 자신의 변화로 
가정의 변화가 생긴 것을 경험함 
8 남성리더의 
축복기도 
현지 최고 리더의 축복 남성 리더의 보호와 격려에서 
용기를 얻음 
사역팀의 구성 
여성세미나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로 남녀 모두 스태프로 참가할 수 있다. 
은사대로 역할을 맡고 역할은 중임할 수도 있다. 
<표 5> 
 
사역팀의 기본 구성 
 
역   할 임  무 
담당 사역자 주강의와 예식 인도 담당, 스태프 영성 훈련 담당, 사역지 확정 
팀장 교회에서의 사역팀 관련 업무 담당 
코디네이터 사역 물품 준비와 현지 사역에 필요한 준비 총괄 
진행자(사회자) 프로그램 진행, 하루의 시작과 끝에 현지 테이블 리더 훈련 
강의팀 주제에 맞춰 이론과 각자의 삶의 경험을 강의함 
진행팀 세미나 순서에 필요한 물품 준비 
섬김팀 세미나장 안에서 참가자 섬김 
중보기도팀 사역의 준비, 진행,  사역 후를 위한 중보기도.  
강사와 순서 책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성세미나 사역의 내용 
이 부분에서는 여성세미나의 주제, 기본 구성과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살펴보겠다.  
글로는 미처 다 적을 수 없는 현장의 섬세한 부분이 많지만 여성세미나 사역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여성세미나 사역은 여성을 하나님의 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 매일의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와 나눔, 액티비티와 예식이 
주의 깊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풍성히 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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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목적을 위해 강의나 액티비티 외에도 섬기는 스태프의 눈빛, 미소, 
섬기는 자세, 환경에서 준비되고 전달되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  
주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여성(How God Envisions Women) 
중심 성경 구절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올린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은 누구인고”(아 6:10)이다. 
추구하는 이미지 
여성 세미나에서 추구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현실에 눌리고 죄악에 묶여 생명력을 
잃은 모습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딸답게 당당한 모습이다. 세상의 문화를 쫒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모습이다.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적 전쟁의 전사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이다. 하나님 영토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유롭고 위엄있는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이 
세상은 군사적으로 지켜야 할 곳이다(Glasser 2006, 56). 하나님이 꿈꾸신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깃발을 올린 군대가 진군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왕 앞에서 행진하며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런 여성의 모습은 방어기제나 두려움에 묶인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 밖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내면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동참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여성세미나가 추구하는 여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는 
공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의 신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돕는 고귀한 
교회의 모습이다.  
여성세미나는 사역을 통해 참가자가 얻는 유익을 개인의 구원과 내면회복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의 회복을 위해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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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미나에서는 내용 뿐 아니라 사역을 섬기는 스태프들의 간증과 긴밀히 호흡 맞춘 
섬김을 관찰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 지혜와 방법을 배워 
적용하도록 도전한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담당할 역할과 누릴 축복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표이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다. 
여성세미나 구성의 기본 개념과 사용되는 이미지 
여성세미나는 여성 회복을 위해 정중한 예배와 따뜻한 섬김 외에 의도된 시각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가 세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형식은 세미나, 기본 정신은 예배, 그리고 
진행은 왕궁의 혼인잔치가 사역 개념의 바탕이다.   
예배와 기도 
여성세미나의 기본 개념은 3일간의 예배이다.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중한 딸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당당하고 고귀한 삶의 자세를 지혜로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지성소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모든 내용의 
전달과 섬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같은 집중과 극진함을 바탕으로 한다. 
이 사역은 전체의 경험을 통하여 깊은 예배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태프들은 준비 
기간 동안 모임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준비 기간의 기도는 릴레이 
금식기도를 포함하여 스태프들과 리더, 그리고 현지 참가자를 위한 중보기도로 구성된다. 
이때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하여 현지 영적 도해 시간을 가진다.  
모든 참가자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세미나 팀의 스태프들이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스태프들이 함께 깊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예수의 구원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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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미나를 섬긴다.  
친자매, 큰 언니의 마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다. 먼저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스태프들이 선교 현지 여성을 향해 갖는 은혜를 전하기 원해야 한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친자매의 마음이다. 잃었던 아버지를 먼저 찾은 큰 언니가 
아직도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신의 자매들을 찾아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통치를 각자의 삶에 풍성히 받아들이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다.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만나는 고난과 아픔을 무릅쓰고 아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다른 자매들을 찾아 나서는 큰 언니의 마음이기도 하다. 
자녀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큰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큰 딸의 마음이다. 그런 철든 마음의 댓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며, 다른 여성들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전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다.  
Take out box 개념 : 사랑의 도시락  
여성세미나가 선교지로 나가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을 그분의 딸들에게 
전하는 마음이다. 여성세미나의 스태프들은 대부분 교회와 다른 영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혜택을 받고 회복된 스태프들이 헤어져 있던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회복의 도시락을 나누고자 찾아가는 개념이다. 우리가 
들고 가는 도시락의 모양은 소박할지라도, 허기진 이를 위한 영의 양식이 차곡차곡 들어 
있다.  
그것을 단정히 구별된 곳에서 하나씩 열 때, 삶의 허기를 호소하던 현지 자매들은 
영양가 높고 맛있는 영적 도시락을 먹게 된다. 먼길을 찾아온 스태프 자매들의 섬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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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새롭게 기운을 얻는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스런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각자의 삶을 감당할 용기를 얻는 것이다.  
도시락은 운반이 간편해야 하듯이, 여성세미나의 물품과 진행순서는 최소의 
수고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주의 깊게 선별되어 있다. 이렇듯 여성세미나는 작은 박스에 
든 종합 세트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도시락을 선교 현지에 정성스레 전달하는 
것이다.  
융통성 
현지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정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언권이 많지 않은 연약한 입장이므로 가족의 필요나 직장의 요구에 
먼저 맞춰야 하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본질과 
상관없는 요소들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마다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바뀔 수 있다.  
보통은 아침 9 시에 시작하던 여성세미나가 국경도시에서는 대부분 소매점에서 
일하는 여성 참가자들을 위해 오후 12시부터 시작된 경우가 있다.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위험한 도시에서는 아침에 온 참가자들이 아이들 학교가 끝나는 오후 1 시를 맞춰 
엄마들이 학교에 다녀왔다. 자녀들을 학교에서 무사히 집으로 귀가시키고 점심을 먹이고 
3시에 다시 세미나장으로 돌아왔다. 남미의 한 곳에서는 첫날 참가자들이 장거리 버스를 
타고 오후에 도착하여 첫날은 오후 5시에 시작하여 새벽 2시까지 프로그램을 한 경우도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성의 나이 또한 14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엘살바도르의 
한 엄마가 둘째 날에 11세 난 자신의 딸을 데려와서 꼭 듣게 하고 싶다고 하여 허락한 적도 
있었다.  
장소는 동역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 수도 있다. 선교 센터에서 숙박을 하며 하는 경우는 예산이 
올라가거나 중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먼곳의 리더들이 견학차 오는 
경우가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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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이 없으면 마당에서 점심을 요리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직장이 있던 
도시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테이블 리더들이 한가지씩 점심을 주문해왔다. 그것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사역을 오후에 시작하기도 하였다. 단체 음식으로 
주문한 점심식사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로 예정됐던 
프로그램을 식사 전에 먼저 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현지 리더와 의논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조정하는 융통성이 중요하다. 
여성세미나를 돕는 시각적 이미지들 
프로그램의 모든 순서와 장치는 여성의 창조 정체성 회복과 새 삶의 출발을 위하여 
조정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여성세미나장에 쓰이는 시각적 이미지도 매일의 목표를 
위하여 일관성 있게 조정된다.  
로고 : 십자가와 꽃 
여성세미나의 로고에서 나타내는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꽃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 꽃은 많은 문화에서 여성을 상징한다. 여성이 십자가 능력 아래서 회복되고 
변화되어 모여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 여러 개의 꽃은 여성이 공동체로 서로의 삶을 돕는 
동료가 되고, 선교에 참여하는 여성임을 나타내고 있다.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자연의 과정이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변화된 삶의 염원도 담고 있다.  
분홍색 유니폼 
여성세미나 지원자와 스태프들이 입는 유니폼은 분홍색이다. 분홍색은 세계 많은 
곳에서 여성의 색으로 여겨진다. 같은 분홍색의 유니폼을 입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며 
세미나장에 모인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스태프들은 
진분홍으로 구별했고 강사는 강단에 설 때 단정한 분홍색 정장이나 순결을 의미하는 흰색 
옷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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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분홍(철쭉꽃 색깔) 배너, 흰색 배너 
두 개의 배너는 여성세미나장 정면과 뒷면에 붙인다. 짙은 꽃분홍색 배너는 실내의 
색이 밝은 세미나장에서 쓰고 흰색 배너는 정면의 벽이 짙은 색일 경우에 사용한다. 흰색 
배너의 꽃무늬는 여러 톤의 분홍색과 자주색이다. 세미나에서 함께 한 100 명, 200 명의 
여성이 분홍 옷을 입고 꽃분홍 배너가 걸린 여성세미나장에서 은혜받고 회복되어 울고 
웃는 모습은 그대로 바람에 일렁이는 분홍 꽃밭 같다. 
배너의 크기가 일반적인 크기보다 큰 것은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를 덮음으로 
참가자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놓은 테이블이 사역장 
뒤에 놓이면 그 앞에 여분의 큰 배너를 달아 공간을 단정히 구분한다.  
흰색 옷 과 희색 화관 
순결을 나타내는 흰색은 둘째 날의 의상 색이다. 첫째 날이 끝날 때 진행자는 
다음날 있을 예식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다음 날 흰옷을 입고 오라고 광고한다. 멀리서 오는 
참가자에게는 등록과정에서 미리 알려줘서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진행팀에서 흰색 블라우스를 여벌로 가지고 있으면 좋다. 둘째 날 마지막 순서인 
순결예식에서 흰 화관을 씌워준다. 세미나장에 가득히 흰 화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여성의 모습은 신랑되신 주님과의 결혼을 위해 단장한 거룩한 신부 예루살렘 성(계 21:2)을 
상상하게 한다.  
붉은 코르사주 
스태프들과 강사는 예식의 정중함을 나타내는 일반적 상징인 코르사주를 왼쪽 
가슴에 착용한다. 코르사주는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을 자연스럽게 구별해 예전을 갖춘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테이블 보: 보라색, 분홍색, 하늘색 
* 첫째 날의 보라색은 용서 예식을 위하여 주의 왕권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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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의 분홍색은 순결 예식을 통해 주의 신부로 거듭나는 결혼 예식을 
위한 색깔이다. 
* 셋째 날의 하늘색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갈 여성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테이블 장식용 꽃꽂이:조금씩 더 피어나기  
꽃꽂이는 날마다 새로 하지 않고 첫날의 꽃바구니에 매일 조금씩 다른 색의 꽃을 
더한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순서를 통해 회복되어 점점 풍성히 피어나는 여성의 내면을 
상징한다. 과도한 장식은 삼가고 최소한의 작은 테이블용 꽃꽂이로 선교 현지 여성도 할 수 
있는 장식의 예를 보여준다. 테이블별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테이블 리더가 테이블 번호가 
있는대로 꽃바구니를 들고 찍어서 결혼식 부케와 같은 효과를 준다. 그것은 또한 각 사진의 
테이블 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 첫째 날의 꽃바구니는 흰색, 보라색, 로열 블루색 꽃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 둘째 날은 첫째날의 장식에 분홍 꽃을 더하여 결혼식 분위기로 표현한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의 바구니에 더하는 것에 유의한다.  
* 셋째 날은 다시 둘째날 장식에 노랑과 주황색을 더하여 잔치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든 진행에 관련된 색깔이나 물품은 참가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보조 장치이다. 
각 도시에 도착하면 현지 여성 리더들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현지 사정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물품이나 장치는 상황에 알맞게 현지팀과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다. 
결혼식 장식: 꽃장식 아치(Flower Arch) 
둘째날 장식의 정점으로 강단 앞에 실물 크기의 결혼식 아치를 세운다. 장식은 하얀 
망사와 보라색 계통의 꽃을 사용하여 정결하고 품위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의자 
뒤쪽에 세우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순결예식이 끝난 후에 테이블 별 단체 사진과 
단체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배경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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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여성세미나의 주제를 돕기 위해 시각적 장치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그 
의미들이다. 화사하게 흰색과 분홍색 계열로 통일된 세미나장의 색상과 성의껏 매 
순서마다 정돈하여 단정히 유지되는 세미나장의 모습은 전체 분위기를 정갈하고 품위있게 
지켜준다. 다음은 여성세미나 사역의 매일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여성을 회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나누고자 한다.    
여성세미나 프로그램의 순서, 현상과 해석 
주제에 맞는 장치와 자세로 진행되는 여성세미나의 3 일은 순서마다 그에 맞는 
목적이 있다. 각 순서마다 기대되는 참가자의 참여가 있고, 그들이 집중해서 참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순서마다 나타나는 현상과 그 현상의 의미를 이론을 따라 
해석하겠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프로그램 순서 
3 일 동안 진행되는 여성세미나는 전날 본부팀의 스태프들이 현지에 도착하여 
세미나장을 셋업함으로써 시작된다. 셋업된 세미나장에서 사역기간 동안 테이블 리더로 
섬길 현지 여성 리더들과 테이블 리더 훈련과 기도회를 갖는다. 세미나가 시작되면 모든 
강의는 여성이 맡는다. 찬양팀도 되도록 여성으로 구성한다. 세미나 매일 아침 시작 전에도 
테이블 리더 훈련과 기도회로 준비한다. 모든 순서를 마친 마지막에는 현지 남성 리더의 
마침 기도로 마무리한다. 참가자들이 귀가하면 테이블 리더들은  하루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다음은 3일간 진행되는 여성세미나 사역을 날짜 별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 날 
첫날이라 서먹한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온 현지 참가자 여성은 미리 등록을 통하여 
연령별로 한 테이블에 리더를 포함해서 최대 7 명씩 배정한다. 참석 인원이 적을 때는 
5~6 명으로 구성하면 더 많은 나눔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되도록 다른 교회 여성과 
테이블에 앉도록 등록한다.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앉지 않도록 등록시 주의한다.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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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테이블 번호를 알려주고 연분홍 유니폼 셔츠와 교재를 준다. 세미나장에 들어서면 
테이블 리더가 와서 반기며 자기 테이블로 데려간다. 예배 후 사역팀을 소개하고 테이블 
별로 자기소개를 하며 간식을 나누고 첫 강의로 세미나가 시작된다.  
첫째 날의 목표: 개인의 회복 
• 개요: 첫날은 등록을 마무리하느라 시작이 조금 어수선 할 수 있다. 침착하게 
등록과 세미나 준비를 마치고 예배로 시작한다. 강의 2 개와 액티비티 
3개, 그리고 예식 1개로 구성된다.   
• 강의 1. 하나님이 꿈꾸는 여성: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자녀라면 ‘나는 하늘 나라의 공주’라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인식한다. 그후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한다. 강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 영상의 낭독을 듣는다. 낭독을 들을 때, 나눠준 
깨끗한 봉투 속의 편지를 받아 들고, 열어서, 꺼내고, 같이 속으로 읽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시청각을 통하여 확인한다.  
• 강의 1 후의 테이블 나눔: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각 여성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신의 성품을 찾아 나눈다. 그리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나눈다. 
• 액티비티 1. 포스터 그리기: 테이블 별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신들의 참된 
정체성과 자신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 많은 경우 
‘하늘나라의 공주, 거룩한 주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표현한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다. 
• 강의 2. 깨어진 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파악한다. 깨어진 감정인 내면의 상처는 보편적으로 권위자들과의 
 
101 
부정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것은 뒤이어 있을 
용서 예식의 기초를 준비한다. 
• 강의 2 후의 테이블 나눔: 자신의 삶에서 권위자에게 받은 가장 심한 상처의 
기억을 나눈다. 
• 액티비티 2. 아버지에게 편지쓰기: 자신의 삶에 상처를 준 육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받은 아픔과 고백하지 못했던 
감사를 솔직하게 글로 표현한다. 테이블 별 나눔에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향한 위로와 이해, 그리고 동질감과 
유대감을 높인다.  
• 액티비티 3. 구원의 확신으로의 초대: 테이블 별로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 
나눔이 진행되는 동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여성을 따로  초대하여 
중보 기도팀의 인도로 영접기도를 하도록 돕는다.  
• 예식 1. 용서 예식: 예식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마음을 괴롭히는 자신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준비된 찹쌀 종이에 적는다. 적은 종이를 한 
사람씩 앞으로 가지고 나와 붉은 색 물속에 넣고 종이가 녹도록 젓는다. 
그 종이가 녹는 것을 직접 보며 자신의 상처도 녹을 것을 바라며 
기도한다. 중보 기도자들과 예식 진행자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과거의 상처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예식이다. 이 
예식을 통하여 마음과 영의 문제만 아니라 몸의 치유도 기대한다.  
• 숙제 1. 귀가 후 웃는 얼굴로 가족을 대하기. 자녀와 남편의 좋은 점을 
10가지씩 써오기. 
• 마침기도: 현지 남성 리더의 축복기도로 마무리한다.  




첫날의 경험을 통해 훨씬 밝아진 참가자들이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모인다. 
섬기는 스태프들은 더 집중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한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섬긴다. 
여러 강의와 액티비티가 있는 날이므로 바쁘게 진행되지만 치밀하게 짜여진 진행표를 
따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연결한다. 스태프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섬기며 
차분하게 걷고 절대 뛰지 않는다. 
 
둘째 날의 목표: 가정의 회복  
• 개요:첫날 각자의 마음에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이 증폭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이 회복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날 깊은 교제를 통해 이미 참가자들은 반가운 사람들이 
되었다. 테이블에서 서로 깊은 나눔을 하도록 테이블 리더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열며 인도한다. 마지막에 있는 순결 예식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도록 모든 순서가 연결되어 있다. 강의 
4개, 액티비티 4개, 예식 1개로 구성된 가장 풍성한 날이다.   
• 강의 3. 에스겔서 16장 묵상: 에스겔 16장의 타락한 왕비에 대한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써 QT를 경험한다. 본문에 있는 음란한 왕비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각자의 삶에 숨은 우상숭배와 타락된 부분을 점검한다. 
이후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  강의 3 후의 테이블 나눔: 강의에서 다룬 본문의 타락한 왕비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우상숭배의 부분을 인식하고, 고백한 후, 앞으로 그 
죄악에서 떠날 것을 다짐한다.  
• 소강의 1. 남녀의 차이와 사랑의 언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과 사랑의 표현 
방법의 차이를 배운다. 각자가 가진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가족들의 
언어를 구별하여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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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비티 4. 아버지께 쓴 편지 나눔: 테이블 별로 첫날 자신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읽도록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용서를 선포한다. 듣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발표자를 
위로하여 안정감을 주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높인다. 
• 강의 4.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각자의 삶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적 전쟁의 양상을 파악한다. 기도와 바른 삶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한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돕는 강의다. 
•  강의 4 후의 테이블 나눔: 각자의 삶에서 가장 빈번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한 곳을 파악하여 거절하고 버티며 승리할 방법을 찾는다.  
• 액티비티 5. 스태프 간증: 여성세미나를 경험하고 삶이 회복된 이야기가 있는 
스태프가 간증한다. 삶의 아픔과 시험을 이겨낸 간증을 나눔으로 
참가자들에게 회복을 갈망하도록 도전한다. 그리고 그들도 회복과 
결단을 통하여 자신이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격려한다. 둘째날의 빡빡한 진행에서 프로그램이 밀려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액티비티 6. 자녀와 남편의 좋은 점 나눔: 테이블 별로 전날의 숙제였던 
‘자녀와 남편의 좋은 점 10 가지 쓰기’를 나누며 자기 가족의 장점과 
소중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 강의 5.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지키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각자가 지켜야 
할 포도원’으로 이해한다. 그것을 허물려는 대적의 간계를 파악하고 
울타리를 쳐서 지킬 수 있도록 배운다(아 2:15). 이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아내와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미래에 자기가 가꿀 
가정에 대한 꿈을 갖는 시간이다. 이미 남편이 타계했거나 혼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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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자신의 자녀나 친척의 가정을 돕는 중보기도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다.  
• 강의 5 후의 테이블 나눔: 자신이 자란 가정과 자신이 만든 지금의 가정을 
비교한다. 자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각오를 나눈다.  
• 액티비티 7. 회개 기도회: 간절한 보혈 찬양으로 마음을 연다. 강단에서 중보 
기도를 이끄는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 자신들의 삶 속에 숨어 있던 
죄악들을 개인, 가정, 교회, 사회의 순서로 회개한다. 이 시간을 통하여 
뒤에 이어지는 순결예식 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이 
순서는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여성 리더가 이끈다.     
• 예식 2. 순결예식: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정체성으로 새 
삶을 선포하는 예식이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화관을 쓰고 예수의 
신부됨을 다짐한다. 육신의 남편에게도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다짐한다. 
공적인 선포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한다. 앞으로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변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스태프들은 주의 신부를 섬기는 공손함으로, 참가자들은 신랑 
예수를 만나는 설레임으로 임한다.  
• 액티비티 8. 순결 서약서 선서식과 테이블별 사진찍기: 예식 후 선서를 통하여 
자신의 결심을 선포한다. 서약서는 자신의 선포를 기억하고 지키도록 
돕는 증표가 된다. 뒤이어 조별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 사진은 다음날 
인화되어 서약지에 붙여서 졸업식에서 선물로 받게 된다. 테이블 별로 
사진을 찍는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약지 안에 마련된 빈칸에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글을 적는다.   
• 숙제 2. 가족들에게 사랑을 말과 행동(보고 활짝 웃기, 어깨 안아주기, 입맞춤, 
따뜻한 포옹과 사랑의 말 등)으로 표현하기. 
• 마침기도: 어제와 다른 현지 남성 리더의 축복기도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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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리더 모임 및 귀가 
셋째 날 
셋쨋 날은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힘찬 삶을 다짐하는 날이다. 
중보기도를 배우고, 포스터 시상을 하고, 배운 것을 복습하는 퀴즈가 있다. 졸업증서를 
주는 졸업식으로 하늘 나라 잔치와 같이 풍성하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갖는다. 특별히 
마지막에 다음 사역을 위한 초대와 남성 리더의 축복기도를 갖는다.  
 
셋째 날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 개요: 지난 이틀간 배우고 회복된 것들을 지키도록 결심하는 날이다. 테이블 
별로 중보기도 그룹으로 묶이게 되고 세미나 이후에 서로 연락하며 
기도로 서로의 영적전쟁을 돕게 된다.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사역에로의 초대도 이뤄진다. 정중한 졸업식과 풍성한 찬양 잔치를 통해 
하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한다. 헤어지기 전에 리유니언 
날짜를 발표하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   
• 강의 6. 중보 기도: 이틀에 걸쳐 세미나에서 배운 영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배운다.  
•  강의 6 후의 테이블 나눔: 테이블 별로 서로의 삶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앞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 액티비티 9. 중보 기도 실습:인도자는 테이블별로 사회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테이블 리더가 발표하여 전체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함께 기도한다. 3 일간 나눴던 테이블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 테이블별로 손을 잡고 기도한다. 강단에 선 리더의 
인도에 따라 서로 나눈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하여 ‘동일시 기도, 막아서기, 
반대 정신’으로 실습하며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와 스태프의 
회복, 특히 갱년기 장애와 산부인과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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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비티 10. 가족 사랑의 경험 나눔: 테이블 별로 어제 숙제였던 가족 사랑 
하기의 경험을 나누며 변화된 가족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결심을 나눈다.  
• 강의 7.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대사임을 배운다. 자신이 속한 가정, 교회와 사회, 민족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방법을 배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도록 도전한다. 
• 액티비티 11. 포스터와 세미나 퀴즈의 조별시상식: 첫날 테이블 별로 그렸던 
포스터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시상되는 그림의 주제와 장점을 설명하며 
첫날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 3 등, 2 등, 1 등의 순서로 시상한다. 
퀴즈는 강의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로 2 개 씩 출제한다. 한 사람이 
맞추면 테이블 전체에게 작은 선물을 주어 공동체 의식을 느끼도록 
해준다. 진행자는 되도록 모든 테이블이 선물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액티비티 12. 공적인 간증: 여성세미나 기간에 받은 은혜와 자신의 새로운 
결단을 쓰고 테이블 별로 나눈다. 그리고 테이블 리더가 테이블 별로 
한명 씩 전체 앞에서 발표할 발표자를 정한다. 전체 앞에서 간증문을 
읽어 자신의 회복을 나눔으로 변화된 삶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서로 
축하한다. 이때 발표자들은 감사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한’ 결단과 각오를 
꼭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테이블 멤버들은 각오를 지키며 살도록 서로 
돕겠다고 함께 안고 축복한다. 짧았지만 여성세미나 동안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선물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를 느낀다.  
• 예식 3. 졸업식: 졸업장과 선물을 받고 파송식을 통하여 3 일간 여성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격려받는다. 최대한 밝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서로 기쁨을 나눈다. 마지막 순서로는 생일을 최근에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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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임신 중인 이들의 축하와 생일을 맞은 듯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축하하며 찬양잔치로 마무리한다. 
• 테이블 리더 모임 및 귀가 
대표적 순서의 회복 현상과 해석 
위에서는 여성세미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대표적 순서인 강의, 
나눔, 그리고 예식에서 나타나는 회복 현상과 그 해석을 다루겠다. 
강의와 나눔에 나타나는 현상 
강의: 창조 정체성 찾기 
강의의 초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자유의지를 지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걸맞은 삶을 사는 자세와 방법들이다. 모든 강의는 중심 성경 구절과 그에 따른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강사의 개인 간증이 포함된다.  
나눔: 신뢰의 공동체 만들기 
강의가 끝나면 보통 5~7 명씩 앉은 같은 테이블에서 리더의 인도에 따라 강의의 
내용에 관한 개인적 용례와 강의 내용의 적용을 위하여 나눔을 가지게 된다. 테이블 
멤버들은 서로 마주 보게 의자를 조정하여 앉는다. 테이블 리더의 인도에 따라 테이블에서 
나눈 이야기의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을 한다. 강의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나눈다. 아무도 묻지도 들어 주지도 않았던 
아픔을 이야기하며, 시작부터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듣는 동안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맞장구를 치며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과정은 마치 




강의와 나눔에서 발견되는 이론  
위로받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형성함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테이블 나눔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다. 대부분 중남미 여성의 아버지는 외도를 하였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외도를 겪은 아이는 자라며 열등감을 갖게 된다(유진소 2003, 108). 그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결코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깊은 개인적 아픔을 소그룹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나눔은 많은 반응을 
불러온다. 이는 같은 나눔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소속감을 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Kraft 2005, 
429). 보호받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동질감을 높이고 있다. 
회복을 향한 의지 
현실의 결핍과 불만으로부터 그 반대의 상황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나눔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풀어내려는 의지를 준다(김태곤 1993, 123). 그리고 
그 의지를 계기로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해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향하여 자신을 
스스로 열어 드리게 된다. 성적 학대를 받았던 여성은 자신의 수치를 억누르는 것이 
직시하는 것보다 쉬워서 감추고 사는 경우가 많다(Crabb 2010, 124). 나눔은 자유롭게 되는 
비결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강의를 적용하도록 배우는 말씀 묵상(QT) 훈련은 여성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도록 격려된다. 계속 말씀 묵상을 함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익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사역을 위한 말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얻게 된다(유진소 
2009, 85~90). 이렇듯 강의는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역 이후의 삶의 변화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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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발견되는 이론 
첫째 날의 용서 예식, 둘째 날의 순결 예식, 그리고 셋째 날의 졸업식은 매일의 순서 
중 마무리를 담당하며 그날의 강의와 나눔, 그리고 엑티비티를 종합하여 강력한 결단의 
시간을 제공한다. 매 예식을 위한 물품을 단상에 마련한 후 찬양과 기도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성품에 맞게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한 사람씩 예식 인도자에게 나와 예식을 경험한 후 옆에서 
기다리는 중보 기도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며 마무리한다.  
용서예식의 진행과 현상 
첫째날의 예식인 용서예식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예식이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진행: 예식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과거의 아픔을 떠올린 여성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폭력을 가했던 과거의 권위자들의 행위를 물에 녹는 종이에 
적는다. 테이블 별로 일어나 예식에 참여하도록 세미나장 왼쪽에 한줄로 
선다. 한 사람씩 중앙에 마련된 예식장소로 나와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에 적은 종이를 녹인다. 세미나장 오른쪽에 서있는 중보자들에게서 
한사람씩 중보기도를 받는다. 기도자에서는 용서를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구한다.  
• 현상: 간혹 용서를 거부하여 갈등하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용서를 결단하는 
많은 여성은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것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다. 마음이 
풀리면 몸이 낫는 경우도 많아서 하혈이 멈추지 않아 수술하려던 것이 
멈추는 경험, 우울증이 없어져 말을 하게 되는 경험, 자궁근종이 
사라지는 경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용서예식 후에 밝아진 얼굴로 미래 
희망을 다짐하는 얼굴들은 둘째날 계속될 회복을 향한 기대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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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예식의 진행과 현상 
둘째 날의 예식인 순결예식은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이 기본 개념이다. 
둘째 날 전체의 순서가 이 예식을 향해 차례로 진행된다. 회개 기도회와 찬양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신부의 마음을 준비한다.  
• 진행: 참가자가 한 줄로 서서 예식 진행자 앞에 한 사람씩 걸어 나오면, 예식 
인도자는 앞에선 참가자의 머리에 신부를 상징하는 흰색의 화관을 
씌워주고 안아주며 새 삶으로의 선포의 말을 해준다. 참가자는 옆에 선 
중보 기도자 중 한 명에게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  
• 현상 1-성령체험: 이 예식은 참가자들의 성향에 따라 여러 현상을 보인다. 
보수적인 침례교회나 장로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대체로 조용히 진행된다. 예식 인도자가 씌워주는 
화관을 받고 중보자가 안아주는 순간, 대부분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신부로 살기로 다짐한다. 
• 현상 2-방언과 조용한 드러누움: 성령 은사에 경험이 많은 참가자들이나 유독 
성령의 임재가 강한 경우에는 이 예식에서 여러 가지 표면적 현상이 
나타난다. 간혹은 방언을 받거나 잠들듯이 눕는다. 누운 자매들을 위해서 
깨끗한 천을 덮어준다. 간증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 
이들의 대부분은 예식 진행자가 안아주는 순간,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듯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가끔은 바람이 불어 들어와 자신을 
씻었다고도 하고, 주의 음성으로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한다.   
• 현상 3-축사: 드문 경우지만, 참가자의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이 진동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중보 기도를 받고 
잠들듯이 조용해진다. 중보 기도를 받다가 몸에 심한 진동이 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여성은 격리된 방으로 인도하여 기도한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것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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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게 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초대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악령에게 나오기를 명한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면 소동이 멈춘다. 그들의 
영이 악한 것에서 풀려남을 확인하고자 관찰하면 몸의 긴장 상태가 
평안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눈빛과 얼굴빛이 밝아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스팔트 같은 것을 토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 
그런 후에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축하하면 기쁨에 겨워 찬양한다.    
• 현상이 회복의 증거는 아니다: 이 예식 중에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들과 
참가자들이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신부라는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것에 큰 연관성은 없다. 마지막 날 간증을 통해 비교하면 
40 회의 사역이 거의 비슷한 회복의 간증을 보였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밖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익숙하거나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내적 회복의 증거가 외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진정한 회복은 성령체험을 통한 
삶의 전환이 내면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며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졸업식의 진행과 현상 
셋째 날의 예식인 졸업식은 여성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는 잔치이다. 기본 
개념은 정규 학교의 졸업식 같은 위엄있는 마무리이다. 선교 현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사역을 통해 접한 여러 도시의 참가자들 중에는 정식 학교의 학위 졸업장을 받아보지 못한 
여성이 많았다. 앞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권위와 용기를 부여하고자 이 
예식은 최대한 정중하고 씩씩하게 진행된다.  
• 간증: 모든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을 밖으로 나가 잠시 쉬게 하고 
세미나장의 테이블을 접고 의자를 졸업식 대열로 정렬한다. 그들이 다시 
들어올 때, 세미나장은 단정히 정렬된 의자 사이로 가운데 길에는 테이블 
번호를 보여주는 꽃바구니를 차례로 놓는다. 안내를 따라 자신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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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찾아 모두 앉으면 3일의 순서마다 찍은 사진으로 슬라이드 쇼를 
보여준다. 그 후에 각 테이블 별로 뽑았던 대표 간증자의 간증을 차례로 
읽게 한다. 테이블 리더는 함께 서서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  
• 졸업장 전달과 행진: 간증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사역 대표의 격려사를 듣는다. 
대표는 격려사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씩 호명을 하면 하늘 나라의 
공주다운 당당한 걸음으로 졸업장을 받으러 나오라”고 격려한다.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걸으면 공주의 화관이 떨어진다”고 웃으며 
말해주면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당당함을 다짐하며 웃음으로 화답한다. 
장엄한 졸업식 배경음악을 들으며 한사람씩 우렁찬 박수소리와 환호 
속에 새 삶을 향해 걸어나오는 참가자들은 위엄있고 아름답다. 
• 생일 잔치:졸업장 전달이 끝나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여 그 주간, 그 달에 
생일 맞은 사람, 결혼기념일인 사람, 임신한 사람 등 축하 받을 모든 
사람을 앞으로 초청한다. 끝으로 “오늘을 생일같이 앞으로 새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한다. 그것은 모든 참가자들이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말이다. 참가자들이 앞으로 나가면 스태프들은 졸업식 
대형으로 놓인 의자를 세미나장 벽쪽으로 밀어서 가운데를 넓게 
확보한다.  
• 기쁨의 군무: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면 빠른 찬양으로 연주를 이어서 
스태프들의 인도로 함께 군무를 춘다. 간단히 모두 손을 잡고 흥겹게 
돌거나(강강수월래 같은 모습), 기차놀이를 하며 건전하고 기쁜 그리스도 
안의 잔치를 경험하게 한다. 간혹 세상적 몸짓으로 춤을 추는 참가자가 
나오면 여성리더가 잡고 기차놀이나 팔장을 끼어 함께 건전한 율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놀이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찬양을 경험하게 해준다. 마치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오는 날 
춤을 춘 것처럼, 경건한 여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출 수 있다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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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에서 발견되는 현상과 해석  
‘잃어버린 중간영역’의 악영향 확인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는 여성세미나 예식 현장에서 
이렇듯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중남미 기독교에는 대륙에 퍼져있던 정령숭배가 남긴 
오래된 신념과 실행들이 기독교적 형식 속에 숨어있다(Hiebert 외 2 인 2006, 129). 많은 
중남미 여성 교인은 혼합주의 기독교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암암리에 무당을 찾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무당을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접한 이들은 매개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수 있는 바탕을 가진 셈이다(Shearer 1966, 30). 자신들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다루신다면 
받아드릴 준비가 된 것이다.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진 중남미 여성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으로 보인다(2006, 271). 이 
과정에서 가끔은 분별의 신학을 적용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여 떠난 듯이 
보이나 속이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 할 때가 있다(Kraft 2005, 520). 그리고 내쫓을 뿐 
아니라 ‘샬롬’ 가운데 살도록 결단해야 한다(2005, 519).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는 
악한 것들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한다.  
언약공동체 
장소를 구분하여 신성한 예식에 임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형태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식은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준다. 
순결예식은 의식의 구조 면에서 보면 강력한 실존적 커뮤니타스이다(Hiebert, Shaw, and 
Tienou 2006, 418). 죄악에 젖은 옛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공적인 언약을 하도록 돕는다. 언약이란 고대로부터 의식을 통하여 엄숙하게 
선포되고 그 언약을 지키기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이다(Dumbell 1992, 27). 함께 언약에 
참가한 동료들과 강한 유대를 이루어 서로 지키도록 돕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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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간증의 힘 
유형 면에서 보면 강화의례 중에서 규범적 커뮤니타스로 여성세미나에 참가했던 
여성들에게 축제와 기념식을 통한 삶의 질서 확립과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Hiebert, 
Shaw, and Tienou 2006, 439). 이것은 순결 예식의 기본형이 결혼 예식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의 중요한 주기 예식인 결혼 예식을 영적인 측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2006, 
449). 기독교적으로는 공적인 간증이 포함된 사건으로 자신의 회심과 부흥을 드러내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소중한 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인식하게 된다. 
거룩한 즐거움 
여성세미나 3 일의 프로그램 전체가 예배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중에 예식은 모든 
날의 끝이며 하일라이트이다.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의 존재를 뒤흔들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준다. 특히 졸업식이 끝나며 함께 추는 군무는 
보수적인 기독교가 잃어버린 무용을 통한 예배이다. 몸찬양으로 함께 하는 예배에서 
맛보는 ‘거룩한 즐거움(divine enjoyment)’은 복음을 지식 만이 아니라 온 몸과 기쁜 
감정으로 함께 예배하는 전인적 예배의 즐거움이다(Reisacher 2016, 2). 이것은 억눌렸던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푸는 경험이다. 거룩한 성도도 ‘기뻐하며 사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성세미나 설립에 쓰인 본부팀의 경험 
선교 현지에 필요한 사역의 발생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였다. 사역 설립에 사용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설립 과정에서 사용된 본부팀 스태프들의 은사와 삶의 경험이다. 
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본부팀 스태프들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2009 년부터 2019 년 현재까지 여성세미나 본부팀은 매 사역을 위하여 3~5 주에 
걸친 사역의 준비과정, 3 일간 사역 진행 중 스태프들의 아침과 저녁 예배와 나눔, 그리고 
사역 후 2주 뒤에 리유니언을 갖는다. 본부팀이 모일 때마다 나눴던 나눔의 이야기들은 
필자의 사역 노트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들과 함께 2015 년과 2017 년, 그리고 2018 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포커스 그룹, 그리고 설문 조사를 통한 
현장 조사는 지난 10년 간의 여성세미나 사역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었다.    
나의 은사와 경험은 선교의 귀중한 자산이다  
사역을 만들고 섬기는 동안 스태프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이 선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을 경험하였다. 여성세미나 사역을 주창한 필자의 경우는 화가로 
전시하던 경험이 선교에서 활용된 것을 느낀다. 매 전시회의 주제를 정하고 작품들을 같은 
주제 아래 발전시켜 현장에 설치하던 경험이 쓰였다. 전시 경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교 현장에 펼쳐 놓는 것과 유사하게 느껴졌다. 예술 창작의 기본은 개념을 실체로 해보는 
‘실천성’이다. 강석경이 예술가에 대해 논한 “자유는 체험으로부터 나온다. 생각만 하면 
매인다”(2018, 187)는 개념은 필자가 회복 사역을 ‘실제로 펼쳐보는 것’에 적용되었다. 
회복 사역이 필요하면 실제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되는지 소위 ’돌려보는’ 작업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던 과정과 흡사하다.  
프로그램의 진행 전체를 3 일의 예배 개념으로 묶어서 연결한 것은 같은 주제를 
증폭시켜 나가서 절정과 결말로 이끄는 드라마적 훈련을 적용한 것이다. 집중된 방향으로 
다른 팀원들의 은사를 합쳐서 펼치는 방법은 사역의 성과를 향상시켰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모아(collective) 결과를 만드는 일에는 예술가적 리더가 적합하다는 볼만의 이론과 
합친다(Bolman 2004, 22). 또 23년의 대학 강의 경험은 사역지에서 강의와 예식을 담담히 
인도하는 바탕이 되었다. 
초창기에 진행을 맡았던 스태프는 교회의 여러 세미나에서 봉사해왔고 식당을 
운영하며 빠른 현장 진행이 훈련되어 있었다. 현장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분위기를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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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여러 방법에도 능했다. 그녀의 경험은 여성세미나장의 분위기를 활기차고 재미있게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조직을 맡았던 스태프는 은행을 설립했던 경험이 풍부한 
은행 임원이다. 그녀는 여성세미나가 비록 작은 사역이지만 관련된 행정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정리하였다. 이것은 후원자들이 안심하고 동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통역을 맡았던 스태프는 어린 시절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내 스패니쉬가 능통하고 
언어에 소질이 뛰어난 자매이다. 자신의 모국어로 강의와 진행을 통역할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익힌 문화적 소양으로 문화적 차이도 알려주는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지와의 이메일 번역을 맡은 형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른 아침의 첫 업무를 이메일 
번역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바쁜 일상 중에도 사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평소 쇼핑에 관심 있던 자매는 물품 구매를, 친구가 많은 자매는 
후원금과 선물 기부를, 음식 솜씨가 뛰어난 자매는 스태프 섬김을 맡으며 각자의 능숙한 
일들이 선교지에서 쓰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이것은 남의 것을 배우기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사용하는 선교 방법이다(Smith 1992, 
16). 이런 수고를 통해 여러 은사를 가진 스태프들이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합류하여 편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일상에서 쓰이던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퍼즐의 조각처럼 서로 어울려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역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감격스러운 경험이다. 이런 경험은 
모든 열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서로의 장점을 즐거워하는 팀 분위기로 이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경험과 은사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쓰신다.    
삶의 아픔은 소명으로 승화될 수 있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는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공감하게 되는 많은 공통적 
어려움이 있다. 사역 현장에서 강의나 간증을 통해 나누는 스태프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이야기는 현지 참가자들에게 도전이 된다. 멀리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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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한국 여성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성장 과정과 삶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도 
현지 여성들은 급속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표현한다. 
힘들었던 스태프의 간증을 들으며 울던 현지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바뀐 
스태프의 삶의 회복을 들으면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들도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기를 원한다는 무언의 외침이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회복되어 다른 여성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현지 여성들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는 본부팀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란다. 선교를 나오기 전에 겪는 여러 영적 방해와 실제 생활 속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자신들을 회복시키고자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면서, 현지 참가자들은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고자 결단하고 
선포하게 된다. 
여성세미나 사역 현장에서 참가자 여성들의 이런 회복을 보며 스태프들은 자신의 
아픔이 다른 여성들이 자유롭게 회복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전율하게 된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를 열어 간증하게도 되고, 섬기는 동안에 각자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소명을 알게 되기도 한다.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결혼과 출산같은 여성의 일반적 경험들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섭리, 경제적 
어려움을 이긴 이야기,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던 이야기, 자녀들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이야기 
등을 숨김없이 나누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은 하나님께 사용되고 새로운 소명을 감당할 바탕이 된다. 
요약 
제 4 장에서는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역사, 개요, 내용의 특징, 그리고 그 
해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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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가 지역 교회의 단기팀 사역을 위해 개발했던 여성세미나가 비영리 단체 
사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선명한 성령의 인도와 스태프들의 은사와 헌신이 있었다. 
“하나님이 꿈꾸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사역은 3일의 예배를 기본 정신으로 
진행된다. 모든 진행과 준비 사항은 매일의 주제에 맞춰 집중되는데 첫째 날은 개인의 회복, 
둘째 날은 가정의 회복,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추구한다. 
강의, 나눔, 액티비티와 예식을 통해 참가하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성령이 
이끄시는 확신체험으로 경험한다. 스태프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 나라 전파에 쓰임받는 기쁨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스태프들은 자신의 은사와 경험을 선교에 쓰시는 하나님과 삶의 아픔이 소명으로 
승화되는 감격을 맛본다. 다음장에서는 제 4 장에서 소개한 여성세미나 사역의 대표적 
이양지인 PV 이양팀의 사역 현황과 스태프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변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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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PV 이양팀의 여성세미나 사역 현황  
이 장에서는 대표적 이양팀인 PV 이양팀의 사역 현황을 살펴보겠다. 먼저 그 
멕시코의 문화적 특성과 PV 의 지역적 특성을 살피겠다. 그리고 이양팀의 구조, 모임, 
훈련과 사역 진행에 대한 현황을 살피겠다. 뒤이어 스태프들이 회복되자 나타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밝히겠다. 
멕시코의  문화적 특성 
PV 가 속한 멕시코는 중남미의 대표적 국가이다. 중남미 전체가 스페인의 식민지일 
때, 전체 식민지의 수도가 멕시코 시였던 만큼 스페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곳의 문화적 특성들을 살펴보자.  
억압적 권위주의  
16 세기 초 신대륙을 점령한 스페인은 “통고서”라고 부르는 문서를 잉카의 
지도자들에게 읽어주고 군사적 행동을 취했다(윤춘식 2008, 69-71). 그 내용은 가톨릭 
교리로 자신들의 식민지 강탈을 인디오들이 가톨릭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로 포장한 
것이다. 식민 초기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교황에게 멕시코에서 하루에 수만 명씩 
개종했다는 보고서를 올릴 만큼 힘에 의한 선교가 성행했다. 동시에 식민 군대는 착취한 
물자를 인디오들에게 채찍질을 해가며 선적하여 스페인으로 날랐다.  
지금도 멕시코 시의 대통령 청사에 있는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의 벽화는 그 
당시 식민지를 강탈하던 인물들의 얼굴과 이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 벽화에는 착취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선 화려한 의복의 비만한 신부들, 착취 당하는 인디오들, 그리고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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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는 검소한 수사복을 입고 십자가를 들고 선 신부들의 그림이 있다. 그들 옆에서는 
저항하다 죽임을 당한 인디오들의 주검이 즐비하다.  
윤춘식은 지배자들이 “인디오들은 영혼이 없으므로 인간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의 
침략을 정당화 하였다고 알려준다. 당시의 대표적 스페인 인문주의자 후안 히네스 데 
세풀베다는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이나 거기에 딸린 섬들에 사는 야만인들을 지배할 
권리를 완전히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리분별, 덕성, 지혜, 인간성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처럼 당연히 스페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적었다(윤춘식 2008, 91에서 재인용). 이런 서구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남존여비의 사상은 
아직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전체에 문화적 잔재로 남아 있다. 피부색이 흴 수록 높은 
지위로 인정되고 검은 피부와 작은 키의 인디오 출신들은 같은 멕시코인들 사이에서도 
괄시를 받는다. 
만연한 혼합 종교 
멕시코는 가톨릭이 주종교이고 기독교는 지역에 따라 1~2%의 분포를 보인다. 
그곳의 기독교에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 전에 대륙에 퍼져있던 옛 정령숭배와 가톨릭이 
섞이며 만든 많은 종교적 실행들이 있다(Hiebert 외 2 인 2006, 129). 강한 식민 통치를 
추진하던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집단 개종을 실행하던 가톨릭은 포교를 하며 바른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무리한 포교 활동의 속력을 내고자 토속 신앙에 가톨릭의 교리와 신성을 
대입해서 설명했다. 그 결과로 현재도 중남미에서는 토속 여신과 마리아가 동일한 
존재라고 믿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가톨릭교회는 중남미 지역을 500 년이 넘도록 지배해 왔으면서도 비공식적인 
결혼의 관습을 바로잡지 않았다(Kraft 2005, 601). 남녀가 쉽게 만나고 무책임하게 
헤어지는 관습은 그들의 결합에서 얻게 된 자녀들의 삶에도 대를 이어 어려움을 주었다. 
그것은 중남미 문화가 스페인이 토착 문화 위에 신대륙점령이라는 “공포스러운 결합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만들어냈으나”(윤춘식 2008, 33) 그들의 안녕과 복지에는 
무관심했던 것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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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회에서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식민 지배의 잔재에 기인한 멕시코의 
종교적 특성은 현재도 그곳 여성의 삶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중남미 여성 
교인은 그들의 신앙에 혼합주의 기독교의 양상을 띤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대부분 무당을 찾는다.  
비공식적 결혼제도와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불륜의 
피해 
세상에는 일부다처제나 복수결혼의 형태로 그 사회에 속한 내부자들이 조화를 
이루고 사는 문화도 있다(Kraft 2005, 611).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혼인식이 없는 남녀의 
결합 형태, 반복되는 불륜, 질투, 이혼이나 이별 후의 후유증 등으로 많은 여성의 삶이 
우울하고 피폐한 것이 관찰된다. 가정에 대한 기억을 나눠달라는 필자의 요청에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여성세미나에 참가했던 여성들은 간증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을 못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니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약한 거절감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들은 또 대부분 남편이나 동거남의 변심을  거론하며 눈물을 보였다.  
어느 문화나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 남녀가 이성에게 끌리고 사랑에 빠져도 그 
감정의 영원한 지속은 거의 불가능하다(Peck 2001, 118).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상대방의 
불륜으로 깨어져서 파생되는 배신감과 좌절감 같은 마음의 상처는 큰 고통을 준다. 
가정생활에 나타나는 빈곤의 문제들도 남자들에게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이나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묻지 않는 느슨한 결혼제도로 인한 아버지의 무책임과 관련이 있다. 
멕시코에서 대를 이어 이어지는 불륜과 폭력 그리고 음주 문제에 빠져 있는 아버지들은 
식민 지배시대의 난폭하고 무책임한 점령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의 단단한 
울타리를 지키지 않는 우유부단한 아버지(Arterburn and Stoeker 2003, 253)로 인하여 
멕시코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문화마다 ‘아버지’라는 위치나 호칭이 주는 의미와 느낌이 다르겠지만, 
중남미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히버트는 저서에서 나이다의 글을 통해 중남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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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들은 아버지란 성실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자이며, 자녀들에게 거리감을 두는 
사람(Hiebert 1996, 212: Nida 1978, 45-46 에서 재인용)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멕시코에 
퍼져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도 책임감 있고 친근한 아버지상이 아니다. 그들은 보통 동거를 
통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서 아이를 낳고 다른 여성에게 옮겨가는 삶을 
산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훨씬 적지만 외도는 일상적이다.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임에도 가정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 폭력행사가 흔하기 때문이다. 가정을 이루는 남녀의 
결합이 비공식적이고 이별 절차가 단순한 데서 오는 폐해이다. 이렇듯 언약적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켰다. 언약이란 고대로부터 의식을 통하여 엄숙하게 
거행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증인들로부터 기대되는 공적인 선포이다(Dumbell 1992, 
27). 중남미의 식민지에 남아있던 많은 가정이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선포가 없이 500년을 넘어 지낸 것이다.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  
스페인 문화가 신대륙을 점령할 당시 침략자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현재 
중남미에 범람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보인다. 특히 여성들의 낮은 자존감이나 중남미 
전체의 무책임한 생활 방식은 식민주의적 포교관으로 신대륙을 짓밟았던 제국주의자들의 
기록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식민 지배는 원주민들의 전통이 ‘날조되는 과정’이다(이태주 2006,94). 모든 
전통이 야만적이고 열등하다고 치부되고 지배당한다. 피식민지인들 중에서도 열등한 
신분인 여성의 행복이 식민통치가 있었던 500년 동안 기득권 세력의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10 년간 여성 세미나 사역을 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년층 여성들은 문맹이었다. 젊은 세대 가운데도 피부색이 검은 인디오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문맹이거나 기껏해야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현대 사회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부색이 희고 기득권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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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잘못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성취에 몰두하는 억센 성향을 가졌음이 발견된다.  
15 세기 중반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선언하고 마리아를 
이상적인 여인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생긴 마리아 숭배 사상은 중남미에 가톨릭이 
들어간 이래 더욱 강화되었다. 그로 인해 ‘온유한 여성’의 이미지는 가톨릭 교회가 대중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수동적인 이미지인 겸손, 순종, 온유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상을 강요해왔다(윤춘식 2008, 169). ‘마리아니시모’라고 불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여성들에게  마리아의 순종을 본 받도록 가르친다며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히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픈 운명을 저항없이 
받아들이도록 부추겼다(강승철 n.d., MB 508 Syllabus). “나를 때릴수록 그 남자는 나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다”라고 믿도록 가르치는 관습은 가톨릭과 토속신앙의 악영향으로 남게 
된 중남미 사회의 슬픈 문화적 전제이다(줄리아 알레그리아 인터뷰, 2012).  
로마법에서 아버지가 가졌던 아내나 자녀에 대한 절대권은 로마제국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에 남아서 몇 세기가 지난 지금도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Peck 2001, 390). 남자가 여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이유없이 
가하는 폭력은 식민지에서 지배계급이 보여주던 위압적 통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권위자들의 악습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묵종이나 자기 비하를 강요하여 희망을 포기하고 살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스스로 하나님 안의 고귀한 피조물이며 구속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PV 이양지의 특성 
현장 조사의 주요 대상은 PV 이양팀 스태프들이다. 그들이 속한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이양팀이 속한 PV 엘디비노 살바도르 침례 교회의 특성을 파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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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시의 지역적 특성 
PV 시는 멕시코 중부 할리스코 주의 휴양도시로 태평양의 경치가 유명한 관광 
도시이다. 이 도시는 1963 년 존 휴스턴 감독이 제작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이 출연한 “이구아나의 밤”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미국에 알려졌다. 이후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멕시코의 해안 관광지로 발전하며 1970 년대부터 해안가에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섰다.  
이런 역사는 현지인과 관광객 상대 상인들 사이의 빈부 차이를 만들었다. 현재 
25만이 조금 넘는 이 도시는  다른 관광 도시에서 발견되는 치안, 음주, 마약, 매춘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3 년부터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미국인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다. 현지인들은 값비싼 콘도와 타임쉐어를 사서 
오는 미국인들을 snow-birds 라고 부르며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귀중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PV 이양팀이 속한 엘디비노 살바돌 제일 침례 교회 
PV 의 다운타운 시청 옆에 위치한 엘 디비노 살바돌(El Divino Salvador: 거룩한 
구원자) 침례 교회는 20 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한 홀헤 구즈만(Jorge Guzman) 목사가 
담임이다. 교인은 천명 정도이고 PV 시와 다른 도시에 15개의 지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ANC 온누리 교회와 동역하는 비전교회이다. 그동안 ANC 온누리 교회 단기팀을 통하여 
여러 사역을 경험하였다. 현재는 내적 치유 세미나, 여성세미나, 그리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자체 사역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성세미나 사역은 2011 년에 ANC 온누리 교회 
사역팀으로부터 이양받았다. 그후 매년 2 회의  자교회 내 사역과 2~3 차례의 선교 
사역으로 자체 여성세미나 사역을 해왔다. 
여성세미나 사역을 교회의 주사역 중 하나로 진행하는 동안에 교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홀헤 목사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각 가정 속에서 
일어났고, 교회적으로는 여성 교인들의 교회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예전에는 2~3 년씩 걸리던 지교회 설립이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하나씩 실행되고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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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활기차졌다.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자신들 뿐 아니라 지역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Van Engene 2012, 386~388). 홀헤 
구즈만 목사는 지난 3~4 년 동안 시 전체의 법죄율도 줄고 시민 정신도 높아진 것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가정이 살아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PV 이양팀의 현황 
PV 엘 디비노 살바돌 침례 교회에 2011 년에 사역을 이양한 후 수차례  그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현황을 관찰하였다. 이 조사에서 다루는 주요 시기는 2015 년 5 월 
사역으로, 본부팀과 마찬가지로 가장 활발히 사역이 발전하던 때이다.  
조사 방법 
여러 차례의 방문을 통해 진행된 주요 조사 방법은 질적 조사였다. 참여 관찰,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방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참여관찰: 여성세미나가 진행되는 3 일 동안 세미나장에서 함께 하며 
스태프들의 섬김, 참가자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사역 시작 전날의 리더 
모임과 사역 후의 평가회에도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 심층 인터뷰: 사역의 핵심 리더들을 따로 만나서 2~3 시간 씩 여성세미나 
이후에 그들이 겪은 삶의 변화와 사역을 섬기며 얻은 유익과 바램에 대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포커스 그룹: 사역이 끝난 후에 스태프 미팅에 모인 핵심 리더들에게 사역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게 하였다. 
PV 이양팀의 구조 
PV 여성세미나 사역은 PV 엘 디비노 살바돌 침례교회의 회복 사역 중 하나이다. 이 
교회는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세미나를, 남성을 위하여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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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치유를 위해서는 ANC 온누리 교회의 내적치유 사역을 배워서 하고 있다. 이중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운동 본부와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내적 치유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세미나는 본부팀으로부터 동역의 상징으로 화관을 지원받고 다른 재정은 자체 
조달하고 있다. 화관의 비용은 명목상의 비용으로 전체 사역비의 5% 정도이다.  
대표는 이양팀 담임 목사의 사모인 에스텔라 페레즈 에스피노 사모가 맡고 그외에 
여성 교인들로 이뤄진 60~70 명의 스태프들이 있다. 다음은 핵심 리더 조직이다. 
<표 6> 
 
PV 이양팀의 핵심 리더 조직 
 
역  할 담당자 특기 사항 
대표 에스텔라 사모 담임 목사인 홀헤 구즈만 목사의 사모 
찬양 인도와 진행자 베로 사모 부교역자 사모. 가수 출신 
행정과 재정 첼리 자매 담임 목사 큰 며느리 
진행 팀장 마리 사모 부교역자 사모. 심리학자 
중보기도 팀장 로사 자매 담임 목사 누나. 은퇴 간호사 
PV 이양팀의 특징 
담임 목사님 부부의 헌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PV 이양팀은 멕시코 현지  
사정에 맞게 여성세미나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수정을 위해 필자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하였다. 그후로 PV 이양팀의 사역 때에는 
자신들이 수정한 프로그램으로 균일하게 진행한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여성세미나  프로그램 진행상의 상황화 
‘참가자들을 위한 갈채’ 시간 추가: 첫날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스태프를 
소개하면 환영의 박수를 치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에 PV 이양팀 스태프들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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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는 참가자들에게 펴고 “여러 방해를 이기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을 표합니다”라는 멘트를 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아서 박수를 받던 참가자들의 얼굴에 곧 미소가 퍼지며 기뻐한다. 서로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며 반기는 여성들의 마음이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서로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강사 소개와 기도 추가: 본부팀은 강의 전에 강의자가 중보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받고 선다. PV 이양팀에서는 간략한 소개 후에 강의자가 강단에 서면 사회자가 대표로 
참가자들과 함께 강의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 “우리 자매 OOO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기름부어 사용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강의 시간 축소: 처음 본부팀의 프로그램은 통역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매 
강의 시간이 나눔을 포함하여 1 시간 30 분 정도였다. PV 이양팀은 통역 없이 강의하며 
강의시간을 50분으로 조정하였다. 
나눔 시간의 확대: 여성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열고 나누는 기회를 가진 
현지 여성들은 나눔시간이 짧은 것을 항상 아쉬워했다. PV 이양팀은 매 강의마다 짧은 
나눔을 가지는 대신에 오후에 한번씩 넉넉한 시간을 주어서 여성들이 간식을 먹으며 
원없이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생일 잔치의 확대: 졸업식 날 마지막 순서로 졸업을 축하하며 더불어 갖던 생일 
케잌 잔치는 흥겹지만 부산스러운 점이 있다. PV 이양팀은 둘째날 점심 식사 후로 생일 
잔치를 당겨서 함께 노래하고 케이크를 먹으며 여유로운 축하와 사귐의 시간을 갖는다.  
사역 대상의 확대 
감옥 여성세미나 사역: 교회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갖는 여성세미나를 감옥에 있는 
여죄수들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스태프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거치는 여러 단계의 
신원조회와 물품 반입의 불편함을 잘 견디고 감옥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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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빈민을 위한 여성세미나 사역: 적정 수준의 회비도 부담이 되는 도시 빈민 
여성을 위하여 시정부와 함께 무료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역을 준비중이다. 복음적 
메시지를 빼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서 여성세미나를 갖게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위에 나열된 PV이양팀의 프로그램 상황화는 이양된 사역이 정착되며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것은 PV 이양팀 리더들의 출중한 판단력과 본부팀의 제약이 심하지 
않은 환경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PV 이양팀의 프로그램 상황화 내용 
 






참가자들을 위한 갈채 시간 추가  변화를 위해 참가한 결단을 축하 
강의자를 위한 기도시간 추가 강의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촛점 
강의 시간 축소 통역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나눔 시간 확대 나눔을 선호하는 문화에 맞춤 
생일 잔치 확대 잔치를 즐기는 문화에 맞춤 
사역 대상 확대 
감옥 사역 추가 소명있는 스태프의 헌신으로 가능 
도시 빈민 사역 추가 정부와 협업을 시도함 
PV 이양팀의 정규 모임과 훈련 
PV 이양팀이 속한 엘 디비노 살바돌 침례교회의 여성도들은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에 누구나 스태프로 여성세미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매년 5 월과 11 월에 있는 두 
번의 자교회 내 사역을 위한 준비와 훈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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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팀 스태프 정규 모임과 훈련 
정규 모임 
PV 스태프들이 봄, 가을에 있는 여성세미나 사역에 참여하려면 두번의 준비 
모임(5 시간), 3 일의 세미나 준비 및 진행 시간(34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5 일간 거의 
40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큰 시간의 헌신이고 일년에 두번이면 80시간이 된다. 이 외에도 
한주에 한번 기도회(1 시간), 한달에 한번 정규 모임(3 시간)으로 한달이면 정규 모임에 
7~8 시간, 일년이면 90 시간을 헌신한다. 만약 정규모임과 두번의 세미나에 다 봉사한 
스태프라면 1년에 170 시간을 사역에 드리고 있다.  
무엇보다 세미나가 3 일간 계속 되므로 낮에 직장을 다니는 스태프들은 휴가를 
내서 봉사를 한다. 급여를 받으며 휴가를 낼 수 있는 스태프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하며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정규적으로 사역에 참가하는 
스태프들이 갖는 모임을 살펴보자. 
토요 모임:한달에 한번 오전 9시~정오 12 시까지 모임을 갖는다. 주방에서 준비한 
아침 부페를 먹으며 교제로 시작한다. 음식은 주요리, 음료수, 후식을 포함하여 5~6 가지로 
훌륭하게 준비한다. 참석하는 자매들이 $5씩 낸 재정으로 준비한다. 전통 의상이나 깨끗한 
원피스를 예쁘게 입고 모인다. 아침식사 후 담임 목사의 격려의 말씀, 찬양 30 분, 간증 
30 분, 성경이나 여성 관련 주제 등 유익한 강의 1 시간을 갖는다. 총 3 시간으로 모임을 
마친다. 
수요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나눔과 기도,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한 의논을 한다. 
친목 모임: 스태프들이 생일을 맞거나 경사가 있으면 식당에서 만나서 함께 축하를 





강의자 훈련 모임:처음 강의를 맡는 사람은 원고를 써서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는다. 
토요 모임 때 간증을 맡겨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원고의 신학적 지도와 
말씀 전달 방법은 담임 목사가 따로 지도한다.   
중보 기도 모임: 모든 스태프들은 멤버케어를 겸하는 사역팀 중보기도자들과 
기도제목을 긴밀히 나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자신을 기도로 돕는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확보한다.  
5월과 11월의 정규 사역 진행을 위한 훈련 
• 준비 모임: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3회의 모임을 토요일 아침에 갖는다. 팀별 
훈련과 기도회를 갖는다. 
• 사역중 훈련: 세미나 시작 전과 세미나 후에 30 분 씩 준비와 평가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 타지 방문시 훈련: 사역 때는 담임 목사가 동행하여 오전 경건회와 오후 
평가회에 함께 하며 사역 자세와 영성 훈련을 한다.  
• 사역 평가 조사 및 논의: 사역 마지막 날에는 사역 전체의 평가를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로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 갈등 조정: 사역 진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과 본부팀이 전해준 사역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적절히 대응한다. 중요 결정은 핵심 리더들의 기도와 
논의로 결정한다. 
홍보 
• 여성세미나 일정이 잡히면 교회의 다른 사역 때마다 참가를 권하는 자세한 
홍보를 한다. 




• 중남미 큐티 교재인 비다 엔 엘(Vida en El: 그분 안의 삶)에 광고를 낸다. 비다 
엔 엘은 멕세코 후아레스에 있는 온누리 신학교에서 편찬한다. 거기서 
여성세미나 사역을 후원하는 의미로 광고료를 받지 않고 광고를 뒷 표지 
안쪽에 실어준다. 
• 자체 포스터를 제작하여 자신들의 교회와 다른 교회에 붙인다. 
재정 마련 
• 토요 모임의 운영을 위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가자가 $5씩 낸다. 
• 주일 아침에 교회주방에서 요리를 하여 카페에서 간단한 음식을 판매한다.  
• 70~80명의 스태프 중에서 일년에 1~2회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나가는 10명은 
매주에 $4씩 회계에게 맡겨서 회비를 마련한다.  
• 타지역 방문 사역시 항공료는 각자 부담한다. 
•  자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타지역으로 나갈 경우에 아이가 있는 스태프들은 
자녀를 돌봐줄 친정 식구나 친구를 동역자로 확보한다. 
기타 훈련 
삶을 통한 훈련: 핵심 리더들 대부분은 지난 7년간 여성세미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삶에 큰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다. 가정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목회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과 여성세미나에서 배우고 또 자신들이 다른 
여성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그런 어려움을 이긴 간증들이 있다 
교회 내의 후속 훈련들: PV 스태프들은 여성세미나를 통하여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인식을 회복 하였다. 그 회복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전파의 동역자인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격려되고 있다. 후속 양육을 
위하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부부 교육, 큐티 세미나 등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의 기초 공부를 계속한다. 그리고 여성세미나 사역팀에 참여하여 다른 여성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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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 있다. 그런 교육과 헌신을 병행함으로써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자존감 지키기 훈련: 일상적인 폭력과 배우자의 외도에 시달리던 여성은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았다. 그들은 회복되어도 그 회복을 지키는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엡 4:22-23)”을 입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 스스로 자기 
비하의 삶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Cloud & Townsend, 1992, 355). 모든 여성세미나 
스태프들의 모임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로 지내도록 격려되고 
있다. 
PV 이양팀  여성세미나  참가자들의 만족도 
PV 이양팀은 자체 사역을 하며 매 기가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코멘트를 통해 개선할 곳을 찾는다. 2017 년 5 월에 엘 디비노 살바돌 침례 
교회에서 개최한 여성세미나 후 조사한 질문지 내용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 관찰하였다. 
모임 후에 PV 이양팀 대표의 허락을 받고 질문지를 받아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사에 대한 정보 
• 조사 목적: PV 여성세미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조사 시기: 2017년 5월 
• 조사 장소: PV 엘 디비노 살바도르 침례교회   
• 사역 내용: 스태프 40명이 62명의 참가자를 섬긴 여성세미나사역 
• 조사 대상자: 여성세미나를 처음 경험한 참가자 62명 전원 
• 조사 방법: 무기명 질문지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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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와 평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PV 이양팀 자체 사역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항목은 사역 운영, 자료와 물품 준비, 스태프들의 섬김, 테이블 리더의 섬김, 
미디어 사용, 간식과 점심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적도록 하여 
필요한 설명을 더 할 수 있게 했다.  
PV 이양팀의 자료와 물품 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62 명중 60 명이 만족을 표했다.  
같은 만족도가 스태프 섬김, 테이블 리더의 섬김, 음식에서 나타났다. 미디어 사용은 
약간의 문제가 있던 부분이었다. 예상대로 45 명이 만족, 15 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미디어 사용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과 불만족이 26%가 나온 것으로 보아 질문지 조사에 
답한 사람들이 솔직한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 항목은 이후로 훈련된 
담당자가 맡아서 질이 향상되었다. 
62 명 중 59 명이 코멘트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탁월한 세미나에 감사한다, 
아름다웠다, 사랑에 감사하며 축복한다,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주를 
이뤘다. 특히 “탁월하고 완벽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세미나 경험을 도와준 
사역팀에 감사한다”는 말과 “다른 곳에서도 계속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 그리고 다음에 
“자신도 섬기겠다”는 말은  33%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남긴 코멘트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의 해석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PV 이양팀의 여성세미나 사역에 처음 참가한 
참가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것은 스태프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에서 촘촘히 움직이며 참가자들을 섬길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지속적인 
훈련이 각 분야에 능숙한 스태프들을 배출했다고 보인다. 특히 이미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십분 활용한 것은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섬기는 스태프들도 
섬기며 흥이 났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매 기마다 사역의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특별하다. 
계속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는 거의 전 항목이 ‘만족’이라는 대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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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역팀이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때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수정한 
근면함과 겸손함, 그리고 협력을 보여준다.           
PV 이양팀 스태프들의 변화된 가치관 
2015 년 5 월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PV 이양팀 스태프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의 
고백에 따르면 여성세미나 사역 이후의 회복은 스태프들의 의식 변화(지식)를 가져왔고, 
용기(감정)를 갖게 하고,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결단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임했던 PV이양팀 스태프는 9명이다. 그들의 일반 정보와 회복의 내용은 제 6 
장에서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다루겠다. 여기서는 이양과 정착 현황이 삶의 
내용으로 나타난, 그들이 배우고 느끼고 결단하여 변화된 가치관을 정리하였다. 조사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목적: 여성세미나 사역에 헌신하는 스태프들의 가치관 변화 파악 
• 조사 시기: 2015년 5월 
• 조사 대상: PV 이양팀 핵심 리더 3명, 중간 리더 3명, 일반 스태프 3명 
• 조사 방법: 간단한 질문과 자유로운 의견 시간을 합한 반구조 인터뷰 
위와 같은 방법으로 9 명의 스태프들을 인터뷰하였다. 여성세미나 사역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감지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 
현지 참가자 여성들이 자라난 대부분의 가정은 정식 결혼이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며 만들어진 형태였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었다. 어촌 마을에서 어부로 일하는 아버지는 벌이가 신통치 않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셨고,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경제적 형편이나 교육의 정도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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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존재였다. 간혹 
친아버지의 성폭행 시도를 피하느라 친자매들과 집 밖으로 도망을 나가기도 하였다.  
한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자 어머니가 돈을 
벌고자 타향살이를 하러 떠나서 고모 집에 맡겨졌다. 가정의 남성 권위자들은 그 소녀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고모부와 친할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질과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들에게 맡겨진 소녀는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폭력의 대상이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이지 보호할 대상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재혼하여 양아버지가 생긴 경우에 양아버지들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말했다.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돌봄과 관심을 주지 않아서 깊은 거절감을 
느끼게 하였다. 가난한 집의 경우는 학교에 가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고 집에서 수공업을 
거들게 하였다. 학교를 갔다 오면 해가 있는 동안은 일을 시키고 일하는 동안 고단해서 
졸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매가 날라왔다. 저녁에는 전기가 아깝다고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하라고 했다. 이런 경험들은 마음에 분노로 쌓여서 대부분 아이들은 집에서는 악을 쓰고 
학교에서는 싸움을 하는 아이로 크게 되었다. 
여성세미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들을 향한 창조의 꿈을 강의로 듣고 
하나님의 딸로 존귀하게 살고자 결단을 했을 때, 예배를 통하여 큰 회복을 경험했다. 기도 
중에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죄로 인하여 망가진 
육신의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고, 용서를 선포하여,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세미나 첫째 날 과거를 재정립하는 용서 예식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병이 낫는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았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에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다. 그분은 꿈을 가지고 한 사람씩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대속하셨으며,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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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과 우상숭배는 끊어야 할 죄악이다 
무당을 찾아가서 주술을 걸고 저주를 부탁하는 일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보아온 
일이다.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성폭행을 당한 딸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무당을 
찾아간다. 11 세나 13 세 쯤에 친구들과 함께 무당을 처음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게 
해달라고 주술을 부탁한다. 이런 방문은 암암리에 친구들과 하는 것이고 집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 거의 모든 아이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마귀가 씌운 것 같이 날뛸 때, 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그 아버지가 빨리 죽게 비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당을 찾곤 한다. 성장한 후에도 식구들이 아프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 저주를 부탁했다. 딱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도 
있고 아프던 것이 낫기도 한다. 자랄 때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 
빌던 기억을 대부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 
보통 집안의 할머니들은 가톨릭 성당을 다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당에게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성세미나에서 자신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였다. 마음의 분노를 용서함으로 
내려놓았을 때, 몸에 있던 지병이 낫는 경험도 하였다. 강의와 나눔을 통하여 죄악과 세상 
문제의 해결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임을 알았다.  
이제는 주술과 저주를 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대 정신으로 
영적 전쟁을 치른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은 테이블에서 나누고 배웠던 자매들에게 
전화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한 달에 한번 모이는 여성세미나 모임에서 많은 승리의 
간증들을 듣는 것은 행복하다. 그런 작은 ‘승전보’들은 여성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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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문란은 문화가 아니라 죄악이다 
PV 에 사는 여성 리더들의 삶에서 가장 확실히 드러난 변화는 성에 관한 부분이다. 
그곳의 여자아이들은 보통 13세를 전후하여 첫 성경험을 한다. 보통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 친구와 하고 임신이 되면 동거를 시작한다. 이렇다 보니 첫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자신이 가임 여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적지 않은 경우는 친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친척 남자 어른에게 
더 어린 나이부터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런 아이는 보통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일을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된다. 
이곳 여성들에게 사랑과 성관계는 별도의 문제이다. 결혼하던지 동거를 하던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의 남자들은 외도를 한다. 외도를 시작한 남자들은 거꾸로 
여자에게 외도를 하는 게 아니냐며 쓸데없는 질투와 간섭과 함께 가정폭력을 시작한다. 
이런 현상은 여자들에게 남자의 외도를 알려주는 증거이다. 이럴 때 여자들은 복수로 
자신도 외도를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받는 애틋한 상대를 찾는다. 간혹 성관계를 
하지 않고 친절히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런 교제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이라 여기게 된다. 이것은 육체적 관계는 남자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겨질 뿐, 남성과 여성 간의 진정한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자라나며 보았던 집안의 여자 어른들은 보통 가톨릭 교회를 다니며, 힘든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고, 이런 애인을 한 두명씩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계는 
여자들끼리만 알고 비밀을 지키므로 자신의 남자에게 암암리에 하는 복수가 된다.   
여성 세미나에서 에스겔서 16 장의 우상숭배로 음란한 우리(왕비)와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왕)의 이야기를 배웠을 때, 대부분 여성들이 불편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순결예식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결단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무엇보다 자신은 주 안에서 고귀한 존재이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용기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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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기는 이제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신의 딸들을 지킬 힘을 준다. 자신과 
딸들의 육체적 순결을 지키기를 다짐한다. 그렇지 못했을 때 자신이 겪었던 슬픔을 자신의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가정은 지켜야 하는 곳이고 결혼은 그 시작이다 
멕시코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PV 에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많지 않다. 또 
결혼을 했다는 것이 성실한 결혼생활로 가정을 지키는 보장이 되지도 않는다. 어차피 많은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버림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이 외도할 경우 울고 싸우고 
헤어져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형태의 가정이 익숙하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남편이 무능한 경우에는 별 갈등 없이 헤어진다. 
대학에 들어온 페미니즘 과목들의 영향으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더라도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헤어지는 것은 공부한 여성들의 당당한 자유라고 교육받았다. 이것은 괴롭지만 
필요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였다. 결혼하지 않고 ‘남편같은 자기 남자’와 동거하던 여성들은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관계가 중요하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기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성세미나를 통하여 결혼은 사람 앞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함께 
서원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 후 동거를 하던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삶의 형태임을 깨닫고, 자기 뜻을 밝힌 후 기도 가운데 동거하는 남자의 청혼을 기다리게 
되었다. 또 교육과 경제 수준의 차이를 못 견디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리더는 시간을 
두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남편이 돌아가실 때 곁을 지키며 헌신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자신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룬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결혼식은 가정의 시작에 꼭 필요한 예식임을 깨달았다. 순결 예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원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며 그때 만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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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몸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남편과 결혼식을 할 
때까지 정결하게 살 것이다. 
교회는 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다 
PV 여성들이 어릴 때 경험한 가족은 무능하고 난폭한 아버지, 힘없이 아버지에게 
당하고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어머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학대하고 버려두는 
친척들이다. 언어폭력도 심하여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는 “너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수시로 들으며 매를 맞는다.  
어린 나이에 일하면 그 돈을 모두 가져가는 부모님, 밥을 차려 놓으면 술에 취해 
뒤집어 엎으며 욕을 하는 아버지, 강간하는 할아버지, 군식구로 얹혀 사는 조카를 때리는 
아저씨들이 흔히 기억되는 가족의 모습이다. 작은 실수를 하면 가차 없이 가해지는 매에 
아이가 도망다니며 울부짖는 모습은 집집이 흔한 모습이다. 
예수를 영접한 여성들과 그전에 교회에 출석하였어도 별다른 교회활동이 없던 
여성들이 여성세미나 이후에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이들이 가장 
놀란 것은 자신들을 아껴주는 교회 공동체와 리더들의 사랑이었다. 집에서 쫓겨난 여성을 
교회 사무실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갈아 입혀주며, 직장을 찾아주고,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은 거의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여성들일수록 그 기쁨이 더 컸는데 마침내 자신도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도 부탁을 하거나 나눔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지만, 처음에는 어색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갖게 되는 만남과 보살핌을 
통해 이제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의 ‘가족’이라는 것이 믿어진다.  
주의 일은 고난과 영광에의 참여가 공존한다 
처음 여성세미나를 경험했을 때의 감동은 리더들에게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주었다. 대부분의 PV 이양팀 리더들은 교수, 회계사, 교사 등의 전문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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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거나 부교역자의 사모들이다. 그들은 여성세미나를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보람이 많았지만 사실 고생도 많았다.  
엘 디비노 살바돌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홀헤 구즈만 목사는 먼저 리더들의 
강의준비를 훈련해 주었다. 7 개의 강의를 몇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나눠주고, 써온 것을 검사하고, 실습을 통하여 준비시켰다. 평소에 강의하던 사람은 
괜찮았지만 모두가 일정 수준의 강의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 사역 계획을 위해서는 
4 명의 리더쉽이 형성되어 사역 준비와 재정 확보를 주도하였다. 일 년에 두 번, 5 월과 
11월에 있는 세미나를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한 리더의 경우는 
바쁜 준비 기간에 매 번 딸이 열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다. 스태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빼기 어려운 경우는 흔한 일이 되었다.     
사역 중에 침례교회의 전통에 따라 경건하고 침착하게 진행을 하지만 뜻하지 않은 
영적 대결이 벌어질 때면 현장에서 당황하고 허둥대기도 하였다. 한 번은 악령에 씌운 
참가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리더 중 한 사람의 딸이 숨긴 죄악을 폭로하여 수치심에 리더가 
사역을 떠나기도 하였다. 다른 사모의 경우는 남편 목사가 자신의 여동생과 외도한 것이 
드러나 사역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사역을 하며 리더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사역에 헌신한 이후 자신들에게 영적 
공격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했을 
때, 열병과 방해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인생의 아픔을 겪으며 더욱 
성숙해져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를 갖추게 되었다.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했으나 이제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더 깊은 헌신으로 이겨 나가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사역팀의 동역자들은 리더들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고 
리더들끼리는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서로 의지하게 되었다. 사역을 통하여 다른 여성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사역을 계속하는 용기를 준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그것을 뚫고 




제 5 장에서는 여성세미나의 대표적 이양팀인 PV 이양팀의 사역 현황과 
스태프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봤다. PV 시가 속한 멕시코는 스페인 식민 지배의 
중심지로 식민 시대의 잔재가 사회에 깊숙히 남아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 
인디오들을 착취하던 강압적인 문화는 권위적이고 남존여비적인 사회 분위기를 남겼다. 
PV 시는 미국 은퇴자들이 정착한 이후로 빈부의 차이가 심해진 관광도시이다.  
PV 엘 디비노 살바도르 침례 교회는 2011 년에 여성세미나를 이양받아 42 회의 
사역을 하였다. 자체 교회에서 연 2회 사역을 갖고 타도시로 방문사역을 나간다. 월례 정규 
아침식사 모임과 기도회, 그리고 사역 때마다 갖는 스태프 훈련을 통하여 사역 훈련과 영성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교회 담임 목사 부부가 핵심 리더로 팀을 이끌고 강한 헌신도를 
가진 스태프 10여명을 중심으로  40~70 명의 스태프들이 매 회 참가하고 있다.  
그런 훈련과 준비로 마련된 사역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질문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만족을 표시했고 자신들도 사역을 섬기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한다. 스태프들의 삶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성과 가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회복, 우상 숭배를 
끊어냄, 성적 순결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교회 공동체의 가치 인식, 그리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과 고난의 극복을 아는 것이다. 다음 장인 제 6장에서는 본부팀과 이양팀의 
일반 정보와 사역 이유, 그리고 사역을 통한 경험에서 발견되는 선교적 가치를 찾겠다. 
마지막으로 두 팀의 스태프들의 삶에 나타난 회복의 이야기들을 나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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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여성세미나 평가 및 회복의 이야기들 
본 장에서는 본부팀 여성세미나 스태프들이 알려주는 이 사역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이야기들을 밝힌다. 평가를 위한 대상은 본부팀과 
PV 이양팀이다. 본부팀은 여성세미나 사역을 설립한 필자와 동역자들로 구성된 팀이다. 
양적 조사로 이 본부팀의 일반적 정보와 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뒤이어 본부팀에서 발견되는 선교학적 가치를 질적 조사를 통해 나눈다. PV 이양팀의 
양적 조사에서는 그들의 일반 정보와 회복이 가져온 삶의 변화를 파악한다.  
질적 조사로 발견한 그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narratives)’는 
성서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문학 양식이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지 않게 다가오시는 방법이다(McGrath 2004, 308). 이 장에서 소개되는 
이야기들은 죄에 묶여서 절망에 빠졌던 일생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계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다. 
본부팀 통합 조사 연구   
스태프들의 변화와 사역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양적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다음은 조사 방법과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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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과 발견들 
조사 시기 
• 사역 활성기의 조사: 2015 년에 행했던 본부팀 스태프들에 대한 질문지 조사와 
인터뷰  
• 사역 안정기의 조사: 2017 년과 2018년에 실시한 질문지 조사와 인터뷰 
• 조사 시기의 이유: 2009 년에 여성세미나 사역이 만들어지고 2015 년은 한 
해에 6 회의 사역으로 가장 활발한 사역과 이양 시도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 논문이 추구하는 본부팀의 활성화가 이뤄진 시기이므로 2015 년의 
조사를 주자료로 사용하였다. 2017년과 2018년의 조사는 안정기에 접어든 
본부팀에 대한 추가 조사였다. 
본무팀 질문지 조사 
2015년 질문지 연구 대상의 표본 
질문지를 통해서는 본부팀의 일반 정보와 사역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역에 참가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스태프를 참가 횟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다. 추출 단위는 19 명이다. 세 
그룹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그룹: 총 20회 중에서 15회 이상 헌신한 스태프 6명  
 두 번째 그룹: 7~14회 헌신한 스태프 5명  
 세 번째 그룹: 7회 미만의 참가자로 지속적인 헌신을 
표시한 스태프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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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팀의 질문지 조사 결과와 해석 
2015 년 사역의 활성기에 실시한 질문지 조사로 얻은 여성세미나 본부팀 
스태프들의 일반 정보와 사역 참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교인 구성: 질문에 응한 19 명의 사역자들 중 84%인 14 명이 ANC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였고 그 외의 5 명은 모두 한명씩 다른 교회에 출석하여 총 6 개 교회의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83%인 15 명이 여성이고 남성은 5 명이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거의 ANC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었다. 그런데 사역 중기인 2015년에  20회 사역 중 15회 
이상을 헌신한 스태프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 교인이었다. 
현재는 다른 교회 교인이었던 스태프들이 비영리 단체를 결성하여 아시아 지역 
사역을 위한 본부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ANC 사역팀도 지속되며 중남미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성장은 여성세미나 사역이 지역 교회를 넘어 비영리 단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성 스태프: 남성들은 33%가 15회 이상 섬긴 그룹에 속하여 높은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회복 사역에 소명을 가진 남성 리더들의 꾸준한 도움이 사역 발전의 기반을 
다진 것을 보여준다.   
사역자와 평신도의 비율: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84%이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스태프들은 대부분 교회의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마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상태: 기혼이 78%로 부부가 함께 동역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15 회 이상 
참가한 스태프들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도를 보인 것은 그들 
가정의 희생어린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사역 참여 계기: 동참하게 된 계기가 모체인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가 52%이다. 
경험자들의 초대까지 합치면 83%가 사역을 만들었거나 선교의 감격을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통해 함께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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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고 가족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 뒤를 잇는다. 배우자와는 선교에 동역을 하게 되었거나 배우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자녀, 
이웃, 교우들과의 관계는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모자란 부분을 용납하고 돕게 
되었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회복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삶도 포용력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보람: 57%가 꼽은 가장 큰 보람은 현지에서 ‘참가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장점에서 84%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과 맞물린다. 그리고 그 과정은 ‘힘들지만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고백이 87%나 된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을 보는 보람에 사명감을 갖고 순종하는 모습들로 
해석된다. 그런 고백 중에 15%로 꾸준히 나오는 ‘동역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은 함께 
사명을 이뤄가는 기쁨을 엿보게 한다.  
본부팀에게 원하는 지원 항목: 사역을 위하여 재정 후원, 체계적 훈련, 은사 개발의 
기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거의 두배에 이르게 ‘지속적인 예배와 교제’를 답한 것은 이 
사역의 비밀을 보게 한다. 처음 사역을 만들 때부터 ‘3 일의 예배’를 기본 개념으로 
잡았는데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비밀이 예배에 있었다는 고백을 듣는 것은 
놀랍고 중요한 확인이다.  
자신의 출석 교회에게 원하는 지원 항목: 자신의 출석 교회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타교인들의 헌신은 이미 훈련된 평신도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이 작은 지역 교회의 인식을 앞지르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세미나 사역은 이미 
선교 현지 회복이 입증된 사역이니 다른 지원이 없더라도 기대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ANC 교회 교인들의 답변이 있다. 이것은 지역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 하나님의 선교, 
우주적 교회에 접붙여지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발전을 느끼게 한다.  
사역 중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은 ‘사역 참여의 시간을 
내는 것’으로 52%를 차지했다. 이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평신도 스태프들이 대부분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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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헌신은 스태프들이 ‘재정 
부족’(10%), ‘약한 건강’(10%), ‘동역자와의 갈등’(21%)를 넘어서 사명으로 받은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당부의 말들: 19 명중 16 명이 적은 당부의 말에서는 “힘든 줄 알지만 지속하길 
바란다”와 “이런 사역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가 대다수를 이뤘다. 그 외에 발전과 끈기, 
확장과 공동체 등 사역의 주요 개념들을 고르게 당부하고 있다.사역에 대한 스태프들의 
기대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비록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람을 
공유한 동역자들의 마음이다.  
본부팀 질적 연구 조사 
질적조사는 반구조화 인터뷰법을 사용하였다. 기본 질문을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방법이다(백욱현 2006, 18). 필자의 현장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질문지 조사 후에 
인터뷰로 간단한 질문을 묻고 자유로이 개인의 의견을 더하도록 한 것이다. 
인터뷰는 조사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호된 가운데에서 면접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어떤 마을이나 단체에 가서 하는 경우는 그곳의 공직자는 존경받는 리더의 허락과 
협조를 받는 일이 필수적이다(Sogaard 2011, 229). 따라서 필자는 본부팀 전체의 조사를 
위하여 Hope Fam 의 사무총장에게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개인에게는 철저한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약속했다(백욱현 2006, 59). 
개인 인터뷰: 개인별로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다. 총 다섯 명의 
스태프를 조사 하였다. 핵심 리더 2 명, 임원 2 명, 신입 스태프 1 명으로 구성된 이들과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룹 인터뷰: 여성세미나 사역 중에는 저녁마다 스태프들이 하루의 일을 돌아보고 
다음날을 준비하며 의견을 나눈다. 이때는 하루 중에 가장 보람된 일, 다른 스태프들도 
알아야 하는 현장 상황, 다음 날을 위한 제언, 사역 전체를 위한 바램과 비전들이 대화에 
오른다. 10 년간 기록한 사역 노트 속에는 사역 중의 스태프 나눔이 들어있다. 그 기록 
중에서 중복되어 언급된 사역에 관한 의견들을 질적 연구의 정보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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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부팀 스태프들의 질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한 현장 
조사로 본부팀 경험과 회복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먼저 본부팀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선교학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본부팀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선교학적 가치들  
여성세미나 사역에는 여성 회복을 의도하는 다양한 장치와 방법이 들어있다. 
그것은 사역의 구성에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것들과 그것을 현장에서 펼치며 여성회복을 
위해 집중하는 스태프들의 봉사와 집중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 거기서 발견되는 여성 
회복을 위한 장치와 실천의 선교학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수신자 지향적 복음 전파 
여성세미나는 참가자들의 이해와 집중을 돕기에 적합한 구조, 내용,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런 구성은 참가자들의 이해와 집중을 돕는 수신자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세미나는 처음부터 현지 여성의 환경에 맞추어 그들의 삶의 변화에 필요한 
예수의 회복을 전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랄프 윈터에 따르면 전도자와 회심자의 문화 
차이가 적을 수록 전도가 쉽다. 그는 이것을 E-0, E-1, E-2, E-3 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숫자는 인종적, 문화적, 혹은 언어적 간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위이다(McGavran 1990, 47-
48: 박기호 2005, 54에서 재인용).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문화적인 면에서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남자인 경우, 여성들과는 본질적인 문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엄밀히 
보자면 같은 문화권 내에서 하는 전도도 남성이 여성에게 전하는 전도에는 작은 문화 
차이가 존재하는 E-2 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하는 전도는 같은 
여성들이 담당할 때 가장 적은 문화적 차이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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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미나에서 발신자인 강의자나 진행자, 그리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스태프들은 
수신자와 성별이 같은 여성들이다. 같은 여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함으로써 수신자인 현지 여성들에게서 높은 공감을 얻는다. 이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공통점이 많을수록, 그리고 신뢰가 높을수록 전달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Kraft 
2001, 209). 여성의 생애 주기에는 신체의 큰 변화를 겪는 사춘기, 남편과의 관계, 임신과 
출산, 갱년기, 폐경기 그리고 자녀양육과 같이 남성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이 
있다(Jones 1890, 28). 여성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여성 고유의 부분은 문화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동질감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같이 겪고 유사한 삶의 경험을 가진 
스태프들은 현지의 여성에게 높은 동질감을 주어 전하는 회복의 수용성을 극대화한다.  
소박한 물품과 친근한 이미지 
여성세미나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선교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신자인 현지 
여성이 편안히 느낄 눈높이의 수준으로 준비한다. 최첨단 기기나 화려한 장식을 절제하고 
참가자들이 익숙한 환경을 추구한다. 그런 익숙한 환경은 어색하게 참석한 여성들을 
안심시켜서 사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사역 전반에서 문화적 차이를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색조와 이미지를 사용한다. 여성의 색으로 받아들여지는 
‘분홍색’이나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그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꽃’ 등을 중심 이미지로 
사용함으로써 수신자들이 ‘여성을 위한 환경’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꾸민 것은 
모두 수신자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물론 문화마다 색이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서 현지에서 자신들의 시각 언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문화가 들어간 도시에서는 분홍색이나 흰색의 장치가 거부없이 
받아들여진다. 형편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연분홍 유니폼을 입은 현지 참가자들은 
재정형편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느낄 수 없어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친밀감을 
높이게 된다. 
여성세미나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의도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학력이면 누구나 
무리없이 이해하도록 쉽게 쓰여졌다. 문자를 통한 소통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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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재의 분량도 최소화하여 선교 현지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쉽도록 하였다.  
선교에 적합한 한국 여성의 특성 
한인 여성에 의해 개발된 여성세미나는 한국인 특유의 성품이 사역에 잘 반영된 
케이스이다. 신바람이 나서 힘을 모으는 ‘대동의 성향’과 모든 사람이 같게 대접되는 
‘미분의 성향’이 사용되었다.  
대동의 경향 
여성세미나 스태프들이 보통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여 외국에서 사역에 임하는 
기간은 약 일주일이며 대부분의 경우 7-20 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팀을 구성한다. 
현재까지 봉사했던 약 100여 명의 미주 한인 여성 스태프 중에 핵심 임원 4명은 거의 매번 
참여하였고, 그 외의 인원들은 돌아가며 많게는 총 42회 중에 41회, 적게는 1~2 회 씩을 
섬겼다. 이들은 모두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 년에 6~7 번의 해외 사역을 나가고 사역마다 3~4 번의 준비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에너지가 헌신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매 사역마다 놀라게 되는 것은 일상을 뒤로 하고 시간에 맞춰 모인 
스태프들이 요소 요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군무를 추는 것 
같다. 혹은 연출된 드라마에서 일역을 담당하듯이, 리더의 신호에 맞추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며 하나로 어우러져 백여 명에 가까운 현지 여성들에게 회복과 결단을 맛보도록 
일사분란하게 사역한다. 
스태프들은 자신들의 헌신으로 회복의 장을 마련해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상처받고 망가졌던 현지 여성의 삶에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집중하며 끌어내는 변화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고 매번 거의 같은 강도로 반복되었다. 이것은 한국 여성들의 저변에 깔린 카오스적 
힘이 공동의 목적 안에서 터져서 이뤄낸 결과로 보인다(이대헌 201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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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들은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신바람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움직인다. 그들의 몸에는 아픔을 공감하는 극진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이것은 놀라운 에너지로 분출되어 보는 이들도 함께 
신바람이 나고 감동을 하게 된다. 그 에너지는 일찍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여성의 장점으로 지목했던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이다(안 캐터린 2012, 
127). 여러 중남미 여성들이 간증을 통하여 배우고 싶은 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바람은 
한국 여성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적 에너지이다.  
미분의 경향 
이 사역은 처음부터 평신도 여성이던 필자의 주창으로 다른 많은 한국 여성들이 
각자 다른 은사들을 합쳐서 진행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 영적 은사들이 개발되며 진행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영적 은사가 중보기도를 
통한 능력행사이다. 이것은 방언을 전해줌, 귀신을 쫓음, 병을 낫게 함, 그리고 성령 충만의 
임파테이션등으로 나타난다.  
첫 사역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자 개혁주의 장로교인 스태프들이 당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현지인의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로 교회 
지도자에게서 확인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핵심 스태프에게서 그러한 영적 은사가 발견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사를 원하는 
다른 스태프들에게서도 유사한 은사가 나타났다.  
모든 스태프는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짐을 꾸리고, 자비로 산 항공편에서 쪽잠을 
자고, 도착하여 섬기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영역을 섬긴다. 그러다 필요한 
순간이 되면 함께 어우러져 중보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새 삶에 필요한 
용기를 주는 일에 다함께 참여한다. 그때 그곳에는 목회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없고, 
방언으로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현지 여성과 한국 여성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도 없고, 
인종적 갈등도 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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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제의를 통하여 응어리의 풀어짐과 아픔의 분출구가 
마련되는 것이다(이대현 2014, 55).  
특히 순결 예식은 혼돈 속에서도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속해 있다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신학적 지식이 
몸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스태프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이어주는 ‘계시의 외부적 실현 
촉매자’(Kraft 2005, 375)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한국 여성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미분적 성향, 즉 모든 이들이 균등하게 어떤 역할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역을 하는 동안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여성의 특징인 대동과 
미분의 성향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양을 받은 뿌에르또 바야따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민첩하게 일하고 전체가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복음이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갈 때 그곳의 문화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Pierson 2009, 139). 한국 스태프들의 일하는 모습에 멕시코 여성들이 도전을 받고 
본받아 이제는  자기 민족 여성에게 전하는 일이 생겨났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 
이 사역이 가진 가장 강한 장점은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다. 성령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현장에 있다는 것은 섬기는 스태프나 은혜를 
경험하는 참가자에게 모두 기쁨과 용기를 주는 일이다.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다. 다음은 여성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느끼게 해주는 
특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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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함 
피어슨은 그의 저서에서 “복음이 새로운 장벽을 넘어설 때마다 부활하신 주의 영이 
그의 택하신 종들을 인도하셔서 새 일을 착수하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Pierson 2001, 
124). 여성세미나는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충직성이 구원받은 
그분의 딸인 필자의 마음에 전달되어 동역자들과 함께 개발하게 된 프로그램이다. 
여성세미나는 선교 현지 여성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딸’로 회복하도록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로 싸우며 다시 오실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살도록 
돕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스태프들의 삶이 본이 되어, 현지 참가자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밴 엥겐은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순종하는 교회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Van Engen 1994, 108). 
ANC 온누리 교회가 평신도들을 교육하여 선교에 나가도록 격려했던 것이나 회복을 
경험한 PV의 엘 디비노 살바도르 교회가 자체 사역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모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이다.  
고난과 권능 
뉴비긴은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특징을 ‘권능과 고난’으로 정확히 
설명하였다(Goheen 2012, 279 에서 재인용). 필자는 이 사역이 확장되는 동안 평신도 
여성으로 팀의 리더를 맡으며 기존 구조와 전통을 역행하는 데서 오는 고난, 사역 경험이 
미비한 필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의 고난, 현지와의 조율 과정에서 오는 고난 등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다. 그 외에도 사역을 위하여 줄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 등 
실제적인 고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더불어 오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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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역을 마치고 현지인들에게서 환대와 사랑을 
받은 일은 큰 은혜이나 항상 주의해야 할 일이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바울이 경고했듯이, 
선교하던 중에 현지인들에게 받는 많은 존경이나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려드리려 
노력한다. 또 여성세미나 사역은 자비량 선교로 “오직 그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역이므로 순수함을 유지하려 주의하고 있다.    
PV 이양팀 통합 조사 연구   
이 장에서 다루는 PV 이양팀의 조사는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다. 처음 양적 
현장 조사를 실시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PV 이양팀의 현황을 정리한 
제 5 장에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조사 정보를 
재정리하겠다.  
조사 방법과 발견들 
조사 시기  
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2015 년 5 월에 그들의 제 14 회 자체 여성 세미나를 
방문하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이후로 2016 년, 2017 년, 
2018 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관찰하였다. 조사는 방문을 통한 
참여 관찰, 인터뷰, 포커스 그룹, 그리고  질문지를 통해 이뤄졌다. 질문지 조사는 2015년에 
활성화된 사역 스태프를 중심으로, 이후의 질적 조사는 여러 차례의 방문에서 만난 
리더들에게 실시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 방법 
질문지: 2015 년에 32명의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정보와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 사역이 성공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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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낮에는 그들이 하는 여성 세미나에 참여하여 관찰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스태프에게 물어서 세세한 사항들을 연결하였다.  
포커스 그룹: 사역 후에는 스태프 32 명 중에서 4~5 명의 각 세부팀 스태프들을 
포커스 그룹으로 묶어 서로의 회복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다. 필자는 처음 여성세미나에 
앉아있던 그녀들의 굳은 모습을 기억한다. 그런 그들이 전하는 회복 이야기와 현장에서 
보는 그들의 사역 모습을 통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보충 조사: 한 단계 발전한 PV 이양팀의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조사는 2017 년 
여름에 본부팀과의 여성세미나 사역 동역을 위해 니카라과로 해외 선교를 나온 PV 
여성세미나 팀 12명과 이뤄졌다. 그것은 그 사역팀의 첫 해외 선교였다. 그 만남에서 핵심 
리더들의 인터뷰와 스태프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통해 2015년 이후에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여성회복의 이야기와 그들이 걸어온 사역 발전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2016년과 
2018 년의 조사는 멕시코 로스모치스와 후아레스 공동 사역에서 참여 관찰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PV 이양팀의 회복에서 발견되는 선교학적 가치들 
위와 같은 여러 회의 조사를 통해서 PV 이양팀의 스태프들로부터 깊이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파악한 가장 두드러진 선교학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예수와 성령의 선교, 그리고 능력 대결 
PV 신앙체계에는 중남미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정령숭배와 흑인 노예들이 
가지고 온 주술이 그들의 세계관의 중간 영역을 지배하며 숨어있다(Hiebert, Shaw, & 
Tienou 2006, 129). 삶 속에 깊이 자리했던 주술적 실행에 익숙하고 혼합주의 기독교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삶의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당을 찾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런 PV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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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시는 것으로 보인다(2006, 271). 그것은 예수가 나사렛 설교에서 선언한 이사야서 
인용의 말씀과 합하는 일이다. 다음은 예수의 선언문 중 일부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현지 참가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의 권세를 고백하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설명되는 다양한 모습의 능력 대결의 
승리와 몸과 마음의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PV 여성들의 삶에 고르게 나타난다. 그들의 회복은 신약 때부터 
계속되어 온, ‘예수의 회복’이라는 연속 선상에 있는 일임을 보여준다. PV 의 간증을 통해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된다(Wright 2009, 
306).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의 현존 앞에서 삶이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등이 그들의 삶의 고통에서 놓여나게 되는 것은 
신약시대에만 있던 일이 아니다.  
여성세미나의 예식 때 중보기도를 받던 중에 몸에 진동이 오고 몸이 낫기도 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악령이 떠나고 회복된 일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시던 일과 
유사하다(마 4:6, 눅 4:14, 10:21, 막 13:11 외 다수). 부활 후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어(요 14:26, 요 20:22) 초대교회를 세운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계속된 
일이기도 하다. 평신도 장로 교인인 필자의 사역현장에서 벌어지던 능력 대결의 순간들에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내쫓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시는 악한 것들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교회와 연결되어 말씀 훈련을 받도록 주선하였다(2006, 519). 
이런 경험들은 선교에서 ‘선포와 대결’이 늘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준다(Nissen 2005, 205). 회복된 현지 여성들은 문란한 성문화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대조되는 모습으로 그들의 문화와는 ‘반문화적’(Goheen 2012: 189)인 순결서약을 하였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보물을 캐내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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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에 힘 입었기에 가능하다(2012, 377).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마 28:18)에 순종하는 사역팀에게 그분의 권세가 위임됨을 알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성세미나에 참여한 현지 여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원 
예수의 나사렛 설교에서 선포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가 되고 눌린자를 놓여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PV 여성세미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나타났다. 필자에게 중남미 여성들을 위한 마음의 소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일로 이해된다. 예수로 인해 
일어났던 내 삶의 회복을 전하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전할 때, 뿌에르또 바야따의 억눌리고 
버림받았던 많은 여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새 삶의 희망을 품게 되고, 
죄악된 모습을 떠나겠노라 다짐하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하늘 아버지의 소중한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또 예수의 영을 만났을 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용기를 얻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자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과 바르고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로 결심하였다(Migliore 2012, 257). 이것은 같은 테이블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눴던 자매들과 신앙 공동체로 묶이며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말씀을 전한 필자나 동역자인 여성 평신도 스태프들도 작은 자이며, 그 말씀을 받은 
여성들도 가난한 자들인데,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은 결코 
가난하거나 작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변화한 현지 여성들의 모습과 간증을 통하여 현지 
남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남을 보았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 공, 물질의 치유적 변화가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다(Wright 2009, 308). 예수는 부활 후 제자들과 갖는 감격스러운 첫 만남의 장소를 
이방과 유대 땅 사이의 가난한 곳인 갈릴리로 잡았었다(Nissen 2005, 76). 그럿듯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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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외인들을 위한 복음은 버림받고 억눌린 이들인 PV 의 여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풀려나게 하였다.  
PV 이양팀 회복의 이야기들  
PV 이양팀 스태프 중 핵심 리더, 중간 리더, 새로운 스태프에서 한 명씩을 선별하여 
회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그들은 PV 여성세미나의 대표인 에스텔라 사모와 중보기도 
팀장 로사,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크리스티나 자매이다. 서로 다른 시점에 여성세미나에 
참석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여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회복의 이야기를 예수의 회복하심의 특징인 창조 
정체성 회복, 공동체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에스텔라 사모 
에스텔라 사모(60 세)는 현재 엘 디비노 살바도르 침례 교회를 담임하는 홀헤 
구즈만 목사의 아내이다. 세 아들은 모두 결혼하여 며느리들과 각자 세 명의 자녀가 있다. 
배경 이야기 
그녀는 늘 가난하게 자랐다. 1 학년만 4번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여 글을 못읽는 
문맹인 채로 학업을 멈췄다. 14 세 때 33세인 남성과 첫 동거를 시작하였다. 동거남과 두 
아들을 낳고 살던 8 년째 되던 해에 동거남이 외도를 하였다. 동거남의 학대가 점점 
심해지자 그녀는 외로워 애인을 갖었다. 그는 에스텔라 사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동거남이 그 애인의 존재를 알게 되자 심한 다툼 끝에 두 아들과 집을 
나왔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서 이혼 과정도 없이 그렇게 그녀의 첫 동거는 
끝났다.  
일하러 나온 바깥 세상은 훨씬 활기차고 멋있었다. 그녀는 당시 22세였는데 같이 
일하던 17 세 된 잘 생긴 남자, 홀헤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원했다. 계속 거절하던 그녀는 어느 날 어쩌다 홀헤와 자고 나니 자신이 사랑받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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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그런데 애인이던 남자가 홀헤와 에스텔라의 관계를 알고 질투로 화를 내었다. 그는 
에스텔라를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어린 남자와 그렇게 잘 것이면 자신과도 
성관계를 갖자고 졸랐다. 그녀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 생활을 하며 술이 더욱 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홀헤목사와 정식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4 년 후 아직도 연락을 해오는 애인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 홀헤는 
심하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다.  
별거하는 동안 에스텔라 사모는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보통 멕시코에서 외도 
문제로 남녀가 심하게 다투고 별거한지 1 년 이상이 지났다면 그것은 ‘끝난 관계’로 
여겨진다. 1 년 후 남편인 홀헤가 아들이 보고 싶다며 방문을 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울면서 도저히 헤어져서 살 수가 없으니 합치자고 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다.  
부부가 다시 합친 후 남편인 홀헤가 멕시코 시티의 큰 호텔 매니저로 승진하였고 
술이 더 늘었다. 에스텔라도 같이 술을 마시다 둘이 과거를 빌미로 싸우기를 반복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마음은 지옥 같았다. 싸울 때마다 둘 중 하나가 집을 나갔다가 
3 일 후 쯤이면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 그들을 보고 홀헤의 친구가 교회에 나가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에스텔라는 “난 할렐루야 아줌마는 딱! 질색이다”라며 
거부했다. 
혼자 교회에 다니던 남편 홀헤가 변하기 시작했다. 술도 끊고 일을 줄이더니 
신학교에 등록했다. 몇년 후 그는 30세에 목사가 되었다. 그녀는 그때 반대를 많이 했다. 
창녀같던 자신이 어떻게 사모가 되겠느냐는 죄책감과 절망감 때문이었다. 남편이 독립 
목회를 위해 고향인 PV 시로 귀향을 원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원치 않는 ‘사모 노릇’이 
시작되었다. 교육을 많이 못 받은 그녀는 입이 걸었다. 그녀가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시작하면 교인들은 그녀의 거친 언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의 수근거림을 몇 번 경험 
후에는 아예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그녀가 글을 못 읽는 것도 큰 걸림돌이었다. 홀헤 목사는 그녀에게 큰 글씨 성경을 
사주고, 안경을 맞춰주고, 글을 가르쳐 주었다. 총명한 그녀는 얼마 후 글을 깨우쳤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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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어색하게 시작된 교인들과의 관계는 계속 어려웠다. 교인이 계속 늘어 PV 다운 
타운에 교회를 사게 되었다. 어느새 그녀는  2010 년에 5 개의 지교회를 가진 1000 여명 
교회의 사모가 되어 있었다. 
에스텔라 사모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호텔에서 일하며 배운 테이블 셋업과 
요리 솜씨로 교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었다. 홀헤 목사는 많은 교인들 앞에서 꼭 그녀를 
“Mi Amor(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스스럼 없이 어깨에 손을 두르고 수시로 뺨에 입을 
맟추며 그녀를 세워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미인임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목회에 부름 받았지 자신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였고 가끔 부부 동반으로 교단 
회의에 갈 때면 에스텔라 사모는 더욱 긴장되고 불편하기만 했다. 
창조 정체성의 회복 
그녀는 2010년에 PV시로 처음 ANC온누리 교회 단기 선교팀과 여성세미나팀이 
왔을 때 단순히 교회를 빌려주고 밥만 해준다고 생각했다. 여성 교인들을 여성세미나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며느리들과 여느 때처럼 음식을 하였다. 그런데 세미나장의 많은 
여성이 기뻐하고 치유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자신도 그들처럼 회복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듬해 사역팀이 다시 사역을 왔다. 또다시 음식만 하다가 세미나장을 훔쳐보고 
있는데 강의자(고경호)가 그렇게 섰지 말고 들어오라고 강하게 말했다. 못이기는 척 
세미나장에 들어가 앉았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항상 보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자신을 목회자의 아내로 부르신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남편을 돕는 
‘에제르’, 아내는 마치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돕듯이 남편을 돕는 존재’라는 말에 전율을 
느꼈다. 그러자 자신의 마음이 열리며 큰 변화가 내면에서 일었다. 눈을 떠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자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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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너희에게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사 
43:18-19)라는 것이 믿어졌다. 
3 번을 함께 했던 본부팀이 배너와 준비물들을 챙겨주며 이양을 해줬을 때 마치 
Hermana Ko(고경호)가 낳은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는 기분이었다. “나에게 맡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말하며 감격하였다. 자신은 성격이 강한데 어떻게 팀 사역을 이끌지 고민이 
되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다른 여성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남편인 
홀헤 목사는 그동안 목회를 싫어하던 아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강의 훈련과 말씀 훈련을 여성 리더들에게 해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관계가 소원했던 시누이 로사와 며느리들이 그동안 여성세미나를 경험하고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공동체성의 회복 
이양을 받은 후 처음으로 하는 여성세미나 때였다. 프로그램 중의 한 순서인 
‘스태프 간증’ 시간에 에스텔라 사모가 간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다. 동역자들의 말에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다. 간증을 하기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 주의 은혜가 간증을 통해 
다른 여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울고 구르며 기도하였다. 남편인 홀헤 목사도 일어나서 
옆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였다.  
간증을 하러 강단에 서니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였다. 눈 앞이 캄캄했지만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자신의 참 모습을 고백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담담히 간증을 시작하였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여성세미나를 통하여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성들을 
도우며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던 여성 참가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며 은혜를 받았다. 그녀의 간증 시간은 원래 15분인데 간증시간과 
회개 기도 시간이 어느새 2 시간을 지났다. 함께 봉사를 하던 여성 교인들이 그동안 
에스텔라 사모의 열등감의 원인을 몰라서 자신들이 오해했던 부분을 용서해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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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는 PV 이양팀 여성 스태프들이 말끝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라고 애틋하게 부르며 아껴준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 
에스텔라 사모는 올바른 사역의 방향을 위하여 늘 기도한다.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시누이인 로사에 따르면 
에스텔라 사모는 365 일, 매일 여성세미나만 생각한다고 한다. 여성세미나에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의 원리가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임재의 경험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한다.  
관광지인 PV 시에는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이 많다. 그들은 사역 중에 거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드러난다. 에스텔라 사모와 PV 이양팀은 침례교인들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축사의 경험을 여성세미나를 통하여 하였다. 이제는 그런 세력이 
드러나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게 되었다. 사역을 하다 보니 리더들의 삶에 많은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자신도 작은 아들의 뜻하지 않은 외도 문제가 터져 교회에서 위기를 
맞았다. 교회는 믿던 부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길 원하여 축복하며 교인들을 보내는 
시험을 통과하였다. 그 와중에 남편인 홀헤 목사가 건강을 잃어서 몇년간 고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사역을 멈추게 하려는 대적의 방해인 것을 알았다. 현실의 
문제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와 반대정신으로 이겨나가며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여성세미나에서 은혜받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로 옮기려 하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의 사모들과 여성들이 마음놓고 참가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배려하고 있다. 요즘은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사역을 위해 교인들과 소통한다. 
문맹이던 자신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여러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영적 리더가 되었다.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사는 지금의 삶은 자신이 살던 과거와는 너무 
다르다. 남편을 도와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한다는 것도 큰 자부심을 준다. 실제로 
여성세미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교회내의 가정문제나 교인들 간의 갈등이 줄어 들었다. 
얼마전, 아내를 잃은 친구 목사를 위문하고 돌아온 남편이 에스텔라 사모를 쳐다보며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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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같이 살며 함께 사역하자는 말을 건넸다. 그녀도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목회를 
하고 여성세미나를 섬기며 다른 여성들을 자유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싶다.  
로사 자매 
로사는 홀헤 구즈만 목사의 누나로 에스텔라 사모에게는 손위 시누이가 된다. 
그녀는 63 세이고 내과 전문 간호사로 최근에 은퇴하였다. 현재는 PV 이양팀 중보기도 
팀장이다. 
배경 이야기 
로사는 2 남 3 녀인 가정의 큰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셍활력이 강한 어머니는 문맹인 요리사였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강압적이고 매사에 
예쁜 동생들과 로사를 비교해서 자신이 가장 못났다는 열등감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슬픔을 잊고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가장 선명하다. 
로사는 21 세에 튀김공장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하였다. 결혼 7 년째 되던 해에 
남편은 로사를 대학을 보내줬다. 처음 등교하던 날, 교복을 다려놓고 구두를 준비해 준 
남편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두 아들을 맡겨놓고 대학을 다니며 택한 심리학 
과목이 로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과목은 실험적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전업주부들만 들으라고 권해진 과목이었다. 
거기서 로사는 남편과 자녀만 위하는 생활을 버리고 자신의 이상을 쫓으라는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다. 그룹 토론 때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더 강한 의견을 펼치며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그 즈음에 개신교 교인이 됐지만 겉멋일 뿐,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학 졸업 후 위장내과 전문 간호사 프로그램에 뽑혀서 미국 캘리포니아 UCLA 
간호학과에 유학을 갔다. 남편은 학비를 보내고 두 아들을 키우며 기다렸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 멕시코 유일의 위장내과 전문 간호사가 되어 출장이 잦았다. 연구발표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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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도 다니게 되었다. 그 즈음 주변의 의사들이 로사의 남편이 공장 매니저인 것을 알고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살 수 있냐며 남편을 폄하하였다.  
혼자 출장을 가면 외롭고, 집에 오면 무력한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로사는 망설이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자기는 노력하고 
기다렸으나 로사가 한번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며 많이 울었다.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지만 전문직과 자유를 잃기 싫어서 이혼을 강행했다. 
두 아들은 남편에게 두고 집에서 나오며 모든 이혼 서류는 변호사에게 일임했다.    
미국으로 거처를 옮기고 일을 더욱 많이 했다. 시간이 나면 교회에서 성경공부도 
가르쳤는데 신앙은 없이 책으로 배운 번드르한 말을 늘어 놓았다. 바쁜 중에도 새로 
유행하는 성경공부가 있으면 수도인 멕시코 시로 날아가 배우고 돌아와 무슨 말인지도 
모른채 열심히 가르쳤다.  
창조 정체성의 회복 
여성세미나에 오기 2 년 전 쯤에 거짓 신앙생활과 외로움에 지쳐 병이 들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채 몸이 마비되어 2 년을 거의 누워 있었다. 그러다 꿈을 꾸었는데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동양 여성들도 있었다. 그때 올케인 에스텔라 
사모가 여성세미나에 초대를 했다. 식구들 얼굴도 볼겸 PV 시로 와서 처음 여성세미나 
사역장에 들어서며 깜짝 놀랐다. 꿈에 봤던 그 장소에 동양 여성들과 멕시코 여성들이 함께 
분주히 일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신기한 경험에 기대를 가지고 세미나에 집중하게 
되었다.  
에스겔 16 장의 ‘타락한 왕비’ 강의를 들으며 자격없는 여아를 키워서 왕비로 
삼았는데, 왕을 배신하고 음란을 행한 왕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된 가정보다 앞에 놓인 ‘성공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때 많이 울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성세미나 사역에 쓰기 원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속으로 이혼한 자기가 어떻게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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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던 강사가 자신도 이혼한 
여성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사명으로 받게 되었다.  
공동체성의 회복 
자신의 이기심으로 하게 된 이혼에 대하여 회개하고 나니 아들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용서를 빌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생일과 명절이면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다정한 말을 계속하다 보니 점점 화해가 되었다. 그러던 중 큰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6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전 남편에게 
사과할 기회를 보고 있던 터라 용기를 내어 찾아갔다. 전 남편은 그때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찾아간 날은 전 남편만 병상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남편 
옆에 앉아 조심스레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울었다. 그렇게 헤어지고 왔는데 그날부터 자신도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한 몸인 부부는 같이 아플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건이었다. 
며칠 후 시숙의 연락을 받고 가니 남편이 거의 숨을 거두고 있었다. 자신은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임종을 지켰다.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때 자신을 부르기에 
엉겹결에 일을 처리하면서 남편과 동거하던 여성은 어디 있는지 궁금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도 할 수 없이 자기가 관 옆에 서 있었다. 남편의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자 
몹시 난처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를 떠나버린 그녀를 미워해서 서로 안보고 산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붙임성 좋은 친구 한명이 나타나더니 그녀를 아내의 자리에 
세웠다. 뒤이어 나타나는 친구들에게 미망인에게 하는 조의를 표하라고 하니 모두들 
어색하나마 미망인 대하듯 자신을 존중해줬다. 장례가 거의 끝나고 나타난 남편 동거녀의 
어정쩡한 모습을 보며 그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됐다.  
사망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떼어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분명히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혼이 
안됐던 것이다. 남편이 일부러 그랬는지 행정적 실수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쨋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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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이혼녀가 아니라 미망인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의 신분이었기에 자신에게 
남편의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주는 증표같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왕비로 회복시켜준 에스겔서 
16 장의 왕비가 된 기분이었다. 자신에게 여성세미나에서 섬길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의 QT 본문도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기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신다는 주제의 성경말씀이었다. 
감격어린 마음으로 차를 타고 나가니 길에도 어느 법률회사의 광고 문안으로 눈 닿는 
곳마다 ‘지위 회복’이라는 말들이 붙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 
로사와 올케인 에스텔라 사모는 서로 성격이 강해서 긴 세월 동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세미나 사역을 섬기기로 결심한 후 에스텔라 사모에게 동역을 
약속하였다. 먼저 다가가 그동안 고집스러웠던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사모를 
섬기며 동역할 것을 믿으라며 꼭 끌어 안았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로사는 어머니 곁에서 
살던 미국 집을 정리하고 PV 시로 이사했다. 그리고 여성세미나 사역에 화장실 청소로 
자원해서 들어갔다가, 테이블 리더로, 지금은 에스겔서 16장을 강의하는 강사와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낱낱히 고백하며 우상숭배와 음란을 떠날 것을 
강의하면 참가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 
중보기도팀장으로 평소에는 한달에 한번 있는 정규모임과 준비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다 세미나가 시작되면 중보기도팀을 위하여 자비로 호텔방을 몇개 얻고 합숙하며 
세미나를 섬긴다. 깊이 기도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점점 
겸손해짐을 느낀다. 여성세미나를 섬기는 모든 여성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딸로서 올바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계속 
기도할 것이다. 에스텔라 사모를 보면 매일 매일을 다른 여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고민하는 





크리스티나(30 세)는 PV 이양팀 교회 서점에서 일하는 행정 직원이다. 그녀는  
혼자서 서점도 보고, 창고도 열어주고, 손님들에게 교회의 인터넷 패스워드도 알려주며 
교회를 돌보고 있다.  
배경 이야기  
 크리스티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며 형편이 어려운 
친할아버지 집에 오빠와 함께 맡겨졌다. 초등학교 때 크리스티나는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다 할머니가 친구에게  크리스티나와 오빠를 팔아버렸다.  
새로 간 집에서 오빠는 매일 위험한 일을 하며 장사를 거들었고 크리스티나는 그 
집의 양할아버지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하루는 그 장면을 목격한 오빠가 울고 
대들어서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래도 오빠 덕분에 크리스티나는 양할아버지에게 더이상 
성폭행을 안 당하게 되었다. 욕심을 못 채우게 된 양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라고 
했다. 두 집 사이에 한차례 분란이 난 후에 다시 친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두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던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고모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 뜨거운 다리미로 지지거나 묶어놓고 전기줄로 때리기도 했다. 
심하게 맞던 어느날, 크리스티나는 있는 힘껏 고모를 밀치고 나니 자기가 고모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로 학대가 시작되면 악을 쓰며 도리어 고모를 때리는 
폭력적인 소녀가 되었다.  
12세 때 38세의 남자가 인형같이 생겼다며 자기를 공주같이 예뻐해 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위로받고 사랑받는 기분이어서 원하는대로 다 해주었다. 그러다 첫 생리도 
보기 전인 13 세에 첫 딸을 임신을 하였다. 예뻐해주던 남자는 돌변하여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도 하고, 또 왜 피임을 알아서 하지 못했느냐며 크리스티나를 구박하였다. 임신한 
것이 알려지자 집에서 쫒겨나서 할 수 없이 그 남자와 살며 첫 딸을 낳았다. 동거남은 마약 
거래와 도둑질을 하는 남자였다. 같이 사는 2년 동안 크리스티나는 모든 종류의 마약을 
경험하였다. 15세에 두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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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을 낳은 직후에 경찰이 집을 급습했다. 동거남과 그 일당이 훔친 장물들과 
마약이 집에서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크리스티나는 두딸을 경찰에게 뺏기고 구속되었다. 
범죄 본거지의 안주인으로 9 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다. 감옥 안은 더 살기가 
어려워서 마드리라(왕초)의 명령에 따라 감옥 안에서도 마약을 팔았다. 안 팔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빼앗긴 딸들이 보고 싶어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다. 절대로 
감옥에서 살해당해 시체로 나오고 싶지는 않았다. 출감 날짜가 다가오니 도리어 바깥 
세상이 두려웠다. 그래서 간수를 때릴테니 다시 감옥에 넣어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였다. 9년만에 풀려나 딸들의 소식을 알아보니 입양되었다는데 입양 기관에서는 소식을 
알 자격이 없다며 아이들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출옥 직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는 심한 불경기라 먹고 살길이 없었다. 
PV 시에는 일자리가 많다는 소문에 남편과 둘이 구걸을 하며 걸어서 1년만에 PV 로 갔다.  
도착해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당장 끼니가 막막했다. 그때 엘 디비노 살바도르 
교회 옥상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구든지 왕의 손님처럼 점잖게 걸어 
들어가면 음식을 대접해주는 이상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보니 1 층 
교회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 너무 이상해 보여서 “나는 음식은 얻어 
먹을지라도 절대로 저들과 같이 이상해지지는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하였다. 
직장을 구하러 나가니 집주소를 달라고 하였다. 암만 생각해도 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다시 찾아가 에스텔라 사모에게 교회 주소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사실 크게 
기대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텔라 사모가 허락해주고 여러가지 필요한 
것도 챙겨주었다. 냉정해 보이던 사모가 도와주니 더 감동이 되어서 존경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교회에도 나오고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직장생활을 하며 정착하고 교회 교인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가족이 없던 
자신에게 이제는 교회 공동체라는 아주 큰 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자신의 집 같은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산을 세워서 생활하는 것도 
배웠다. 착실히 일하기 시작하며 딸들을 찾아 만나는 꿈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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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정체성의 회복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질 못했다. 그러나 
여성세미나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여성세미나에 처음 참석하던 날 기억이 
생생하다. 그날도 일을 하며 부엌에 있었는데 에스텔라 사모가 일을 내려놓고 세미나장에 
들어가서 앉으라고 권했다. 정성껏 준비해 놓은 세미나장에 앉는다는 것이 어색해서 안 
들어가려고 숨어 있다가 걸린 것이다. 할 수 없이 들어가 앉았는데 정신없이 듣다보니 벌써 
저녁 6 시가 되었다. 그날의 순서가 끝났다며 집에 갔다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하는데 
섭섭하였다. 첫 날부터 세미나에서 들은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는 말은 생각할 수록 마음에 힘이 생기고 믿어지기 시작했다.  
공동체성의 회복 
그렇게 3 일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어두운 
과거 때문에 자신을 숨기는 것에만 마음을 쓰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졌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와 이룬 가정을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다짐하였다.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기쁨과 자유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새 삶을 믿음 안에서 살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새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고 싶다. 그렇게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며 준비하면  알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잃었던 딸들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에스텔라 사모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 
처음 스태프로 참여한 몬트레이 사역에서 간증을 했다. 그때 그녀의 간증 속에서 
자신의 딸들을 이야기를 하며 이름을 거론했다. 간증이 끝나자 어느 자매가 와서 자기가 
아는 집에 크리스티나의 딸들과 이름과 나이가 같은 자매가 입양되었다고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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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훌륭한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라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두근 거리는 가슴으로 주변의 스태프들과 그 자매가 연결해 준 페이스북 속의 예쁜 
사춘기 소녀들을 보고는 기절할 뻔 하였다. 옆에 있던 자매들도 “크리스티나, 너랑 똑 같이 
생겼다”고 탄성을 질렀다. 통곡과 눈물이 너무 나왔다. 자신의 딸들이 친엄마 없이 크는 
동안의 사진이 거기에 차곡히 담겨 있었다.  
양부모에게 연락을 하니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만나지 말자고 하였다. 크리스티나도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 말에 동의하였다. 얼마 
전에는 큰 딸이 15 세가 되며 멕시코의 여성 성인식인 “낀세 아뇨” 파티를 가졌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큰 딸의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보며 행복하였다. 그녀는 매일 매일 
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만날 날을 기다린다.       
여성세미나 스태프 간증 시간에 단상에 선 그녀는 울지 않고 차근 차근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듣는 많은 여성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와 여성세미나를 통해서 회복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에서는 고통에서 풀려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확신있는 목소리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은 주의 자유하게 하심을 소원하라, 
주가 이루실 것이다”. 에스텔라 사모의 사역 열매인 동시에 동역자로 서있는 또 다른 
여성의 탄생을 보게 되는 순간이였다. 그녀는 이제 에스텔라 사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수양딸이 되었다. 
요약 
이 장에서는 여성세미나의 선교학적 가치와 스태프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부팀의 경험을 통해서는 모든 상황과 삶의 경험을 선교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여성들의 민족적 특성인 대동의 정신이나 미분의 경향이 수용자 중심의 
선교와 함께 사용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친히 이끄시는 선교를 통해 여성이 
회복되는 것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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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이양팀의 변화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다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 성적 순결의 중요성, 주술과 우상숭배는 문화가 아니라 
끊어야 하는 죄임을 분별하게 되었다. 주의 일을 하며 고난도 통과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경험하였다. 예수의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구원을 몸으로 체험한 것도 PV이양팀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PV 이양팀 스태프 세 여성의 회복의 이야기에서는 여성세미나를 통해 변한 현지 
여성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복음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로써 그들은 여성세미나 사역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성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것은 여성세미나 사역이 다른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의 회복과 새로운 삶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역이 이양되고 정착될 가치가 있는 사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여성세미나의 이양과 정착의 선교학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양과 




제 3 부 
 
PV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과 정착 
제 3부는 PV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한 이론과 사역의 이양과 정착 
모델과  방안을 제시한다.  
제 7장에서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이 가지는 선교적 중요성을 다룬다. 
뒤이어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 필요한 이론을 제공한다. 이론에는 사역을 주고 받는 과정의 
이해를 위한 이론과 그것을 진행하는 단계에 대한 이론이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끄는 리더들에 대한 이론 연구가 더해진다. 
제 8 장은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 및 정착 현황을 알아보고 평가한다. 본부팀이 
진행해온 사역 기록의 분석을 통해 이양과 정착의 향상 요소와 방해 요소를 파악한다. 
성공적으로 이양과 정착을 이룬 이양팀의 기록과 그 분석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여성세미나 사역 모델이 갖춰야 할 요소를 찾는다. 
제 9 장은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PV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과 정착을 위한 사역 
모델과 그 방안을 제시한다. 사역 모델은 홀랜드의 훈련 모델인 “두 트랙 모델”을 개정한 
“달리는 기차 모델”이다. 이 모델은 사역에 필요한 변수들 간의 균형에 주목하여 원형에 두 
개의 요소를 더 넣어 사역을 설명한다.  
사역의 이양과 정착 방안을 위해서는 폴 히버트의 “이양을 위한 3 단계 이론”을 
보강하여 4 단계 이론:PASS (Plant-Adapt-Stand-Share)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방안은 원 
이론에는 없던 적응 단계를 두번째 단계에 넣었다. 이것은 이양과 정착이 본부에서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이양지가 주고 받으며 적응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PASS 방안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네번째 단계인 ‘S: Share’를 중심으로 Pilot 
Project 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밝힌다. 
 
172 
제 7 장 
 
사역 이양과 정착의 선교적 중요성과 이론들 
이 장에서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것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겠다. 이양과 정착 상황에 적합한 환경은 리더십 이론으로 설명하겠다.  
사역의 선교적 필요와 가치 확인 
아무리 훌륭한 사역이라도 그 사역이 이양되어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역팀이 사역을 스스로 반복하는 것은 환경이 허락하면 쉽게 
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팀에게 비전을 심고, 그것을 공유하며,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훈련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렇듯 쉽지 않으나 
필요한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이 갖는 선교학적 필요와 그것의 실제적 가치를 
설명하겠다.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 이론으로 본 여성세미나의 필요성 
스티븐 베반스는 최근에 제 3 세계에서 높아지는 여성에 대한 각성과 그 분야의 
연구를 주시하고 있다. 그는 여성 문제의 해결은 상황화의 실천 모델 중 중요한 부분으로 
묵상과 실천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분야라고 보았다(Bevans 2002, 150). 필자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여성 문제는 일반 역사는 물론, 교회사적으로도 취약했던 
부분이며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반드시 향상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이다. 
베반스는 여성에 대한 억압은 죄악이며 예수는 “회복되어 그분과 같이 살고자 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능력이 되시는 분” 이라고 말했다(2002, 176). 필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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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수의 관심과 능력은 아시아 뿐 아니라,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세상 
어디에나 해당된다고 믿는다.    
물론 인권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부당함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시대를 뒤흔들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행에 대한 폭로인 ‘me too’ 
현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선교 현지 여성이 당하는 억압은 동등한 위치와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되어 절대적 절망 속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교 현지 여성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이 삶의 고통에 저항조차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체념한 채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이 존귀함을 잃은 
것과 그런 부조리를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고통 
중에 놓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생동감 있게 살아야 함을 
신앙적 양심으로 안다. 그들이 고통 당하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거룩하게 빛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억압과 폭력으로 무너진 여성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답이 참다운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도 실제로 그곳 사람들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베반스가 정리한 상황화의 내적 요소에 비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의 내적 요소는 ‘성육신적, 성례전적, 신적 계시의 
본질’이다(Bevans 2002, 46). 성육신적 요소는 남성과 여성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청됐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성례전적 본질은 하나님이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한 의식적 순간’을 통해 실제에 계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 회복이 예식을 통해 
선포되어야함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복된 거룩함이 드러나 ‘사람들 앞에 
우정과 사랑으로 인식되는 것’이 신적 계시의 본질이라고 베반스는 말한다(2002, 46).   
그런 상황화의 원리를 안다면 선교 현지 여성의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회복이 삶에 ‘우정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신적 계시’ 부분이라는 것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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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으로 회복된 후에도 주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복음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현실이 그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회복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성 회복과 그 회복의 지속은 일회성의 단순한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온전한 여성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여러 단계의 ‘알아차림’과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해결의 시작은 적어도 여성 회복 문제가 신앙 공동체에서 공론화되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것의 해결을 위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라고 믿는다.  
지금은 복음을 위한 선교도 지난 세대의 방법만으로는 진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힘을 잃고 있는 선교 방법 중에는 남성 중심적으로 ‘힘과 재정’에 의존한 접근이 많다. 그 
반면, 많은 여성 헌신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과소평가 되어왔다. 이제라도 이미 복음이 
들어간 선교 현지의 신앙공동체가 여성에 대한 억압의 문화를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여성 
회복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미 선교지에서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여러 회복 사역들이 다양한 은사의 
목회자나 상담자들의 수고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필자는 여성 회복을 사회 전체 
회복의 첫걸음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전략적 접근은 리더들이 먼저 
움직여서 올바른 집중과 의도로 시도할 때 성공할 수 있다(Scharmer 2016, 1) 선교 현지에 
남녀 상호 존중의 물결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랜 세월 겉으로만 평온해 
보이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일상 속에 숨은 여성 억압이라는 굳은 땅을 기경하여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누리는 풍성한 삶을 함께 심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그런 시도의 출발선이 선교 현지 여성들에게 복음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여성을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초청하여, 자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앉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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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기회를 통하여 그녀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죄악에 억눌린 인생들을 회복시켜 자유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따라서 그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삶의 전환을 경험하면 자신을 묶고 있던 죄에서 놓인다. 삶의 방향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며 그 회복을 지속할 용기를 갖게 된다. 그런 복음을 통한 전환의 
순간은 그녀들과 가족의 삶을 바꾸는 ‘섭리적 순간’이 된다. 그리고 그녀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자 기도로 지혜를 그리스도에게 구할 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용기와 힘을 성령이 
후히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약 1:5).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그것은 선교 현지 여성들이 회복되면 고통받는 다른 현지 여성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필자는 더 많은 현지 여성의 회복을 돕기 위해 그녀들에게 복음을 
통한 삶의 전환과 결단의 기회를 주는 선교 사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 모델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여성 회복 사역을 섬기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성세미나가 제공하는 여성 회복의 증거 
중남미 여성들의 회복을 위해 시작됐던 이 사역의 열매는 많은 증거들로 관찰된다. 
3일의 예배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여성세미나에 참석한 여성들의 회복은 개인들의 자존감 
회복,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성실한 일꾼으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특히 교회에 출석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던  명목상의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참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중보기도를 
생활화하게 되었다.  
대표적 이양지 PV 이양팀의 교회에서 보듯이, 그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여성들이 활발히 교회를 섬겼다. 그 
섬김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의 배움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아나며, 부흥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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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와 지교회가 늘었다. 스스로 
여성세미나로 타지역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고힌이 자신의 저서 “열방에 
빛을”에서 선교적 교회를 설명하는 13 가지 단계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다(Goheen 2012, 
367). ‘선교적 정체성을 양육하는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세상의 
소명 속에서 선교적 대면을 위하여 훈련 받는 교회’, ‘선교 사역에 헌신한 교회’(2012, 369, 
377, 389, 397) 등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현지 교회와 동역으로 교회에서 3 일 동안 낮에 진행되는 경우나 현지 교단의 
주최로 여러 도시에서 온 현지 사모들을 중심으로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며 
하는 경우, 모두 비슷한 결과들이 관찰되었다. 사역의 재초청률이 100% 이지만 필자의 
개인적 한계나 사역팀의 실제적 한계로 초청에 모두 응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풀러 
선교대학원이나 다른 선교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한 다수의 선교사들은 이 사역을 
자신들의 사역지로 진지하게 초청하고 있다. 이미 아시아권인 몽골과 러시아에는 
이양팀이 생겼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의 다른 몇 국가도 현지 
파트너의 협조로 프로그램 번역이 진행 중이다. 이것은 여성세미나 사역이 여성 회복이 
필요한 곳이면 중남미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고 이양 가능한 사역임을 증명하고 
있다.  
사역 이양과 정착이 갖는 중요성 
여성세미나는 매회 거듭되는 은혜와 회복의 증거만으로도 보람된 사역이다. 
그러나 사역을 할수록 거듭 확인되는 사역의 이양과 정착의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으나 필요한 일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정착과 이양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다.    
이양과 정착의 선교학적 중요성 
여성세미나 사역이 선교 현지의 여성 회복을 돕고 선교 현지 리더들과 연결되고 그 
지역에 이양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교학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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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자연 성장의 원리 
선교 현지가 선교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스스로 선교를 함으로써 선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심겨진 
복음은 자라고 열매 맺어 다시 심겨지고 더 많은 추수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에 오래 동안 계속된 선교가 현지 이양이 되고 있지 않다면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요소가 있거나 현지 리더의 성장이 격려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이양되고 정착된다는 것은 선교와 목회에 수동적이던 현지 남성 리더들의 인식이 변하고 
여성 리더들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잠자고 있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 전파에 
더 많은 일손이 보태진다는 뜻이다. 
약한 자의 선교 
여성세미나 사역에 헌신하는 많은 현지 여성 리더들은  자체 사역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남편의 목회를 돕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모나 평신도 여성이 대부분이다. 
교육 정도나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스럽던 자신의 삶을 
이기며 체득한 지혜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더해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약한 자’인 다른 여성을 돕기 원한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그들의 간증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절망으로 침체돼있던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설 용기를 준다. 
사역으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 여성들은 사역을 통해 다른 여성을 돕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고 삶의 
활력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은 생기있는 선교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Shenk 2001, 294)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비록 사역 경험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그들은 집중된 단기간의 훈련으로도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여성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을 감수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애썼던 경험과 




한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현지에 이양되고 정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필요를 채운다.  
다양한 제약을 넘어 여성 회복이 계속되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여러 제약을 만난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역이 
계속되기 어렵다. 사역이 계속되기 어렵다면 그 사역이 선교 현지로 가져가는 헤택도 
끊어진다는 뜻이다. 여성세미나 사역도 사역 때마다 만나는 뚜렷한 제약들이 있다.  이 
제약들은 사역이 현지 리더들에게 이양되고 정착된다면 해결 될 수 있는 것들이다. 
• 언어의 제약: 본부 사역팀이 타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통역을 통하여 사역한다. 훌륭한 
통역자들과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준비된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선교 현지인들이 사역을 이양받아 한다면 언어뿐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로 훨씬 효과적이고 수용성 높게 사역하게 될 것이다. 
• 시간의 제약: 본부 사역팀의 팀원들은 휴가를 내어 전문 단기선교를 나간다. 그러나 
직장이 있는 팀원들의 휴가는 제한되어 있다. 선교 현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사역하는 시간을 모두 합쳐 선교에 헌신하면 휴가없는 생활을 하기 일쑤이다. 
선교 현지 리더들이 사역을 이양받는다면 본부팀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더 많은 
다른 지역의 리더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 재정의 제약: 본부팀의 이동 수단은 거의 항공편이다. 지역이 멀수록 항공료가 
높아진다. 또한 사역 물품도 본부팀에서 전담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역의 횟수는 당연히 제한되게 된다. 그러나 현지에서 스스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한정된 본부팀의 재정이 다양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또한 현지 리더들도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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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리더가 양성되기 위하여 
추종자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의 자질이 있더라도 항상 다른 리더의 지시를 
받는다면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현지 리더, 특히 현지 여성 리더십이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역이 현지에 이양되는 
동시에 그곳에 있던 사역 경험이 없었던 여성들도 사역에 입문하게 된다. 이미 정리되고 
검증된 사역 매뉴얼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으며 리더십이 성장하게 된다. 경험을 갖춘 현지 
리더는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문화차이를 최소화하므로 같은 문화권 여성 회복에 
외국인보다 효과적인 전달자가 된다.  
위와 같은 관찰을 통하여 필자는 선교 현지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여성 회복 사역 모델을 위한 몇 가지 주안점을 찾게 되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여성 회복 사역도 재정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현지의 실정상 
지속하기 어렵다.  
둘째, 자체 운영이 가능한 여성 회복 사역을 회복된 현지 여성들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은사와 기본적인 사역 훈련이 필요하다. 선교 현지에서 만나는 여성 
리더들은 드물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갖춘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 교회에서 남성 
리더들을 돕거나 교회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일에 익숙하다. 즉, 교회 내의 필요한 일을 
숨어서 하는 헌신에는 익숙하지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끈 경험은 많지 않다.  
셋째, 선교 현지 신앙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가 여성들이 여성 회복 사역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런 격려에는 여성 리더들이 여성 회복 사역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과 정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적 요소로 보인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운영 가능한 여성 회복 세미나의 요소를 표로 






발견된 여성 회복 세미나의 필수 요소 
 
발견 요소 의 미 여성세미나의 가치 확인 
현지 운영이 가능해야함 저비용 고효율의 프로그램 다른 회복 사역의 10%의 
예산으로 가능함 
은사와 훈련 필요 준비된 여성 리더 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현지 여성 리더들과의 협업  
권위자의 인식과 격려 필요 사역의 필요를 인식한 남성 
리더의 보호 필요 
지속적인 선교 현지 남성 
리더들의 사역 초청   
이양과 정착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 회복 사역이 현지에 이양되는 것은 선교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으로 죄악에 묶였던 
여성의 삶에 자유를 연결하는 것은 역동적인 일이다. 그 일은 방해를 이기고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과 타인에 대한 깊은 성육신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행해지는 사역을 통해 무너졌던 여성의 삶이 존귀하게 세워진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 
다른 여성을 돕고 싶은  비전이 전달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비전을 품고 
협력하는 팀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 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여성이 담당하는 사역 자체가 드문 선교 
현지에서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은 낯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회복 사역 이양은 
사역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런 낯선 변화는 무엇보다 이양을 받는 
현지의 주류 리더와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일에 익숙한 추종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결국 회복을 이루고 그것을 직접하는 일은 리더나 추종자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답습하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생명력있는 삶을 향해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변화는 그것이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동반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경우 자신의 고통을 댓가로 치뤄야 하는 일이다. 나우웬은 다른 이의 회복을 돕는 리더들이 
알아야 하는 진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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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돕기 위해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 인격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고 심지어 파멸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핵심은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 간단히 말해,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고통을 없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착각은, 광야의 고난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uwen 1999, 
102~3) 
나우웬의 위와 같은 견해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성의 삶에 지워진 고통을 
덜어주는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 않다. 먼저 겪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다른 이들이 헤어나도록 함께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중요한 단서가 여성 회복에 있음을 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남성과 여성,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안전지대(comfort zone)에서 나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 일에 필요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부가 사역을 전달하고 이양지가 받을 
때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겠다.  
사역 이양과 선교의 이중문화 공동체 이론 
 여성세미나 본부팀이 하나님의 인도로 현지 사역 파트너와 연결되면 그 순간부터 
사역을 현지에서 진행하려고 현지 리더들과 동역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부팀과 
현지팀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어우러지는 ‘이중문화 공동체’를 이룬다.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이중문화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히버트의 이중 문화 공동체 이론을 살펴보겠다.  
선교의 이중문화 과정  
히버트는 외부인이 타지에서 생소한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의 문화적 전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아보고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간파하였다(Hiebert 1997, 158). 이런 설명은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살고 있던 여성 억압의 문화가 온당치 않고 ‘이상하다’고 느낀 것과 부합한다. 
히버트에 따르면 외부인이 발견한 현지 문화의 거룩하지 못한 문화적 관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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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현지인의 반감을 산다. 그러나 사랑을 바탕으로 관찰한 
바를 나누면 현지인들은 좀 더 생각한 후에 사실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외부인의 지적은 현지인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연결되고 인식적, 감정적, 평가적 차원인 관념, 감정, 가치관에서 모두 변화가 일어나 
복음으로 삶이 변하도록 돕는 시발점이 된다(Hiebert 1996, 40). 여성 회복 사역인 
여성세미나 사역은 외부인이 전하는 사역인 동시에 익숙한 삶의 문화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사역이다. 참가하는 여성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버림받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로 옮겨오는 사역이다. 이런 과정이 쉬울 수는 없다. 
여성세미나 사역을 전하는 본부팀은 미주 한인들로 구성된 사역팀이다. 한국 
사람으로 서구의 분석적 사고에 익숙한 이들이다.  히버트는 서구의 분석적 사고의 특징을 
‘일과 놀이를 구분하는 것’이라든지 ‘양극적 사고, 계획을 중시하는 것, 실용주의’(1996, 
166-70) 등으로 설명하였다. 본부팀 스태프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며 전문 단기선교인 여성세미나 사역을 위하여 해외로 나간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과 
일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서구적 사고의 특징인 개인주의, 기계적인 세계관, 
평등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우선권,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1996, 170-94)도 
여성세미나 스태프들의 인식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논문의 주요 현장이 되는 PV 이양팀의 스태프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속해 
온 중남미 특유의 문화가 있다. 복음으로 회복된 여성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동역하고 있는 본부팀과 현지 사역팀의 스태프들 사이에는 커다란 문화적 차이가 있다. 두 
사역팀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들은 이중문화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이다. 성공적인 이양과 정착을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히버트가 지적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참다운 복음의 전달은 문화의 벽을 
넘어 인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뤄진다. 선교사는 늘 이방인이므로 현지인들도 
선교사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 다른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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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된다. 그는 이런 이중문화 공동체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교사역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았다(1996, 331).  
이렇듯 두 문화가 만나는 문화 중개인들의 위치는 외로운 변두리인의 자리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성육신하신 예수와 같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1996, 337). 본부팀이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중문화 공동체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문화 충격 
복음을 전파하고자 처음 선교지에 가면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언어충격, 일상생활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해력의 상실, 감정과 가치관의 혼돈 
등이다(Hiebert 1996, 90-99).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스트레스 발생, 신체의 질병, 
심리적 우울증, 영적 침체 등이 있다.  
문화충격의 과정은 관광객 단계, 문화충격의 위기인 각성, 유머가 살아나는 회복, 
마지막 단계인 적응, 그리고 적응이 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문화가 
불편해지는 역문화 충격이 있다. 늘 여러 문화와 접하는 국제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도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일종의 역문화 충격이다(1996, 348). 선교사와 
친근한 현지 지도자들도 같은 현상을 겪는다.  
여성세미나 본부팀이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며 흔히 겪는 문화충격은 현지에서 
시간 약속이 잘 안지켜지는 것(시간), 자존심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가능하다’고 하는 
약속(비정직성),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재정낭비) 등이 있다. 특히 
현지로 가기전 준비과정에서 현지 리더의 답변을 믿고 준비하여도 막상 현지에서는 큰 
오차가 있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  
히버트가 권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새로운 문화와 만날 때 
나타나는 염려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편견없이 열린 마음으로 
신뢰를 쌓고 소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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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너무 심각하지 않게 일하는 것이다.  그는 여러 상황을 
즐겁게 여기며 일을 나누어 일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1996, 113-25).  
동일화 
히버트에 따르면 동일화란 현지 문화 속에 사는 현지인들의 아픔과 입장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성육화가 가장 좋은 모델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현지인과의 관계에 대한 모델의 이상형이기도 하다. 깊은 수준의 동일화는 
선교사가 현지 교회 리더와 동역할 때에 함께 또는 그들 아래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 현지에서 만난 이들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국제화로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변화의 속도에 우리의 인식이 따르지 못해 
긴장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Hiebert 1996, 342). 때문에 현지 상황에 대해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동일화 훈련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세미나 본부팀이 선교 현지에 갔을 때 거의 모든 현지 스태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Social Network 을 활발히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컴퓨터를 사기 
어려운 형편에선 스마트폰을 개인 컴퓨터 같이 쓰는 데 익숙해서 생긴 현상이다. 또 서구의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공산품의 물가가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란 것을 알게 될 때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물질 문화 속에서 여성의 기본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을 보게 된다. 히버트는 그런 복잡한 문화 변화를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보며 이런 
가운데 복음과 회복의 전달자가 현지 문화를 향해 동일화의 자세로 이해하라고 권한다.  
히버트는 선교사가 현지 리더를 대할 때에 현지 문화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상대에 
대한 사랑과 일체감이 필요하다 일깨워준다(1996, 345). 우리는 우리에게 잠재적 우월감이 
있을 수 있다는 자각과 올바른 내적 자세에 기초한 동일화가 필요하다(1996, 344). 현지를 
돕기 위해 찾아간 우리가 사역하며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문화적 우월감, 즉, 자문화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날 동일화의 비결은 ‘감정이입’이다(1996, 139).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태도의 동일화는 모든 동일화에 앞서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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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자세의 기본이다(1996, 152). 현지인과의 동일화의 수준을 생활양식이나 역할에서도 
찾아야 하지만 현지인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히버트는 알리샤 이완스키가 연구한 “미서북부인들의 타문화권 태도와 관계의 
핵심”을 통하여 미서북부인들이 문화충격을 겪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경험권을 
알려주었다(Hiebert 1997, 125-26). 이완스키에 따르면 세가지 경험권 중에 첫 번째는 먼저 
‘주변상황’인데 이것은 자연, 기후, 정치상황 등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은 
‘기계류’로 그곳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트랙터, 가축, 서적, 문구류, 의복, 
주택 등이다. 마지막 경험권은 ‘사람’이다. 이것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자신을 아껴 주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이완스키가 찾은 이 연구의 중요 핵심은 미서북부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람’ 관계의 영역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낯선 타국인들과 
이민자는 ‘주변환경’에, 일터에서 자기를 위해 일하는 타국인이나 가정부는 ‘기계류’로 
구분한다. 이것은 서구적 사상의 신임 선교사가 낯선 환경과 타문화권의 사람을 접하면 
그들을 주변환경이나 기계류로 간주하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현지인들과 우리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의 테두리에 넣어야 한다.  
그것은 기독교 핵심 메시지인 사랑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1997, 126). 현지인을 
대하는 진실한 내적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경멸감이 표정에 
나타난다. 내적 거리감과 우월감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여성들은 내면의 자세에 
민감하다. 참된 동일화 자세가 없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추진은 현지 리더들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서구문화의 안내자 
히버트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새로운 사상을 공급하는 외부세계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Hiebert 1996, 345). 그는 현존문화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마음의 
열망은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나 다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가 현지에서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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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들을 억지로 서구화해서도 안 되지만 현지인들이 문화적 변화를 스스로 선택할 때 
그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선교사 혹은 서구 사역자가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서구문화가 현지에서 
부당하게 현지인에게 접근할 때 외부 문화로부터 현지인을 보호해줄 수도 있다. 범람하는 
물질주의의 앞에 선 현지인에게 이미 심각한 물질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다. 미주 한인이라는 본부팀의 현실은 현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이다. 다른 세계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이 들어올 때도 있다. 이럴 때 
본부팀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도록 현지 여성을 인도하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역 이양과 정착 과정 이론들 
사역의 이양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올바른 과정을 하나씩 
겪어야 가능한 일이다. 선교 현지와 관계를 맺고 그들로 하여금 본부가 하는 사역을 하도록 
격려한다는 면에서 선교 역사를 통해 발견된 ‘현지 교회의 선교사로부터의 독립 과정’은 
선교 사역 이양과 정착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다음은 히버트의 이론을 통해 생각해보는 
사역 이양과 정착의 과정이다.    
폴 히버트의 사역 이양의 3단계 이론 
히버트는 스탠리 존스의 연구를 소개하며 선교사들이 복음전도로 회심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적용된다(Hiebert 1996, 396). 여성세미나 사역팀이 현지 사역팀과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관계 발전 단계 
(Hiebert 1997, 3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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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상호의존적으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단계인 의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 독립 단계로의 전환은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현지 교회의 참된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인내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도달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독립 단계를 루퍼스 앤더슨과 헨리 벤은 3자 원칙으로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현지 교회가 선교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전, 자립, 자치하는 
것이다(박기호 2005, 117). 이것은 네비우스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적용되어 3자 원칙이 
성공한 선교의 좋은 예로 남았다.   
히버트는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관계가 3 자 원칙의 독립적인 상태를 넘어서 
기독교적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의존적인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Hiebert 1997, 279). 그 단계까지 발전하려면 선교사들의 분명한 
자기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통 1 세대 선교사들은 창조적인 힘으로 역동적으로 
사역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남들이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실패나 성공’을 겪었다. 그들과 
비교하면 두 번째 term 이상의 2 세대 선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을 재평가하고 삶의 
방식도 현실적으로 돌아본다. 장기적인 헌신을 위해 자녀, 휴식,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살피게 된다. 또한 초임선교사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제 3세대 
선교사들은 서구 우월주의와 식민지 사상 아래서 외국인처럼 산 현지인들이다. 서구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식차이를 느끼는 사역자들이다.  
여성세미나 본부팀은 전문 단기 선교사역팀으로 대다수가 자비량 평신도들이다. 
현재 본부팀 스태프들의 선교 단계를 히버트가 알려주는 장기 선교사들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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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자면 2 세대 선교사들과 가장 근접한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스태프가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모든 휴가를 자비량 단기선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여유로운 
휴가가 없는 생활을 10 년 이상 지속해오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여성세미나 
사역의 성장과 선교 열매에 보람을 느끼며 사역을 지속하고 싶은 헌신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고민하는 시기를 맞아 장기적 헌신을 위한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   
본부팀과 동역한 현지 리더들은 본부팀이 원하는 시간의 정확성, 재정의 투명성, 
일의 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다보니 자신들의 문화권과는 다른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많은 내용을 3 일에 담아야 하는 여성세미나의 특징을 
이해하고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나타나는 한국 여성의 
‘신나는 흐름’을 배우기 원한다. 그런 그들의 바램에 부응하며 동역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들이 이양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권한의 위임 문제  
권한의 위임 문제는 이중 문화의 또다른 문제로 힘과 권위에 대한 것이다. 실제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 실행자들과 현지 리더 중에서 누가 권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 
현지를 관리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등의 문제들이다. 선교사와 내국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때에는 선교사의 하인에게 접근해야 선교사에게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현지인들과 선교사는 거리가 있었다. 아직도 정보나 자금조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우월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Hiebert 1996, 361). 그러나 이제는 그런 차별주의를 
떠나 성육신적 선교사역으로 낮아지는 선교 사역이 점점 더 추구되고 있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현지 이양을 이루며 지향하는 관계는 조정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자매의 관계이다. 본부팀이 제공하는 배너, 교재, 
로고 등 몇가지 사항은 사역의 통일성을 위하여 이양지에서 지켜지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조직 구성, 재정 조달, 사역지 선별 등의 운영은 이양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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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도록 격려한다. 특히 사역에 관련된 문건을 지역 언어로 번역한 사역지는 지역 
대표로 인정하여 수고에 따른 합당한 위치를 보장한다.    
선교 사역의 구조문제 
구조적으로는 선교 사역이 교회의 부분으로서의 선교인지, 교회와 구분된 
선교인지, 아니면 혼합된 형태의 선교인지 갈리게 된다. 먼저 선교 사역이 교회에 소속되면 
그 교회 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사역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 다른 방법은 교회와 별도로 
비영리 단체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때는 토착화 문제가 발견된다.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에 
어떤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인지, 양도된 사역이 현지 교회에 종속되는지, 선교사는 자원을 
공급하면서 조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전인적 필요를 다루지 않고 영적인 필요만  다루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 두 가지 모델을 합친 ‘혼합된 선교모델’은 본국에서는 
교회 사역의 일부지만 해외에서는 서로 구분하므로 선교사역의 강한 비전을 지속하는 
방법이다(Hiebert 1996, 367). 물론 현지 리더들과의 구조적 차별을 주의해야 하지만 
본국교회가 선교적 비전을 상실하더라도 권한을 현지 교회에 이양해줌으로써 선교 비전을 
지키게 된다.  
식민시대 이후의 선교 모델은 조직적인 제도를 계속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Hiebert 1997, 367).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 부의 불균형, 민족적 충성심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신학 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서도 표현하여야 한다. 선교의 효율성은 이중문화 공동체의 질적 
수준과 그 안에서의 관계에서 좌우된다. 복음의 중심적인 전달 매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1997, 368).  
복음 전달자의 지위문제 
어느 사회에서나 그곳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임하는 사람들은 타문화권에서 역할과 신분을 
가지게 된다(Heibert 1997, 374).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위치를 늘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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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힌 관계와 신분을 이해하고, 성육신적 선교사의 자세인지, 지배자로 비쳐지는 것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는 신분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1997, 381). 현지인들과 
선교사의 관계가 의존관계에서 독립관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상호 용납이 
필요하다. 히버트는 더 나아가 상호의존적 관계(1997, 397)가 되어 하나님 성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선교사는 자신의 역할, 능력, 한계를 관찰하여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책무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것에는 파송교회와의 
관계, 자녀나 부부관계도 포함된다. 장기 선교사, 독신 선교사, 단기 특수 선교사들의 
역할과 장점은 다 같지 않다. 그럼에도 이 모두에게 ‘복음을 위한 교량 역활’은 얼굴을 
맞대고 만들어지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창조적인 
형태의 사역이 가능해진 세대이다(1997, 414). 새로운 관계망을 통하여 현지 신생교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세미나 본부팀도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것은 현장에서 전해지는 작은 선물들, 사진 촬영 요정, 페이스북 친구 요청의 
숫자에서 감지된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에 받는 분에 넘치는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사역 
후에 서로 오가는 메시지와 이메일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훈련으로 연결된다. 본부팀과 
이양팀이 관심과 서로의 성장을 갈망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한다.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사역의 이양과 
정착 과정을 훌륭하게 지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중문화 공동체 이론으로 본 여성세미나 사역 
익숙한 자신들의 문화에서 해결되지 못한 여성들의 무너진 창조 정체성은 많은 
현지 여성들이 가진 가장 큰 아픔이었다. 그들이 여성세미나 사역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한 것은 그들 속에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세미나 사역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회복을 전하게 하신 
심부름꾼이다. 이것은 여성세미나 사역과 현지 여성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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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을 통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역의 이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그런 이양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필자가 발견한 두 가지 기본 요소는 (1) 
승리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비전을 같이 하는 것과 (2) 서로 신뢰하며 적응해가는 시간을 
여유롭게 넘기는 것’이다. 다음은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다. 
문화의 악영향에 대항할 힘을 주는 승전보 
현실의 문제에서 오는 아픔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되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현지 여성들이 민속신앙으로 되돌아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을 이기게 
해준다.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 후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하여 난관을 극복한 ‘승전보’를 
서로 나누도록 하는데 이것은 삶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동기가 된다. 
비록 문화는 다르지만 여성이 여성세미나 사역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삶이 
회복된다. 죄악과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초문화적인 진리를 사역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혼합주의가 만연한 중남미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에 젖어있는 
문화의 죄성을 인지하고 끊어내도록 격려하는 것은 여성세미나 사역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양이 이뤄진 후에 초문화신학을 통하여 끝없이 성화된 삶으로 자정해 나가지 않으면 
참다운 의미에서 회복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역의 필수 조건인 상호 신뢰  
사역을 이양한다는 것은 신뢰와 사랑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 
현지 리더들과 동일화된 마음으로 올바른 내적 자세로 접근해야만 한다. 변화를 원하는 
현지인들을 막지 않으면서 우월감이 아닌, 초문화적 신학에 근거하여 변화를 도와야 
하겠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시작될 때에는 선교 사역 형태의 1 단계인 교회에 소속된 
사역으로 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지속성이 불투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여성세미나의 
형태는 본국에서는 교회의 한 사역으로 보이나 현지에서는 별도로 움직이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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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사역의 독립성과 비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히버트가 
권했던 선교 단체로서의 ‘바람직한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현지 이양팀과 제 3의 지역을 위해 동역하는 상호의존의 ‘혼합된 선교 모델’로 옮겨가는 
중이다. 목표를 위하여 함께 일할 때에는 역할과 신분에 따라 기대되는 여러 다른 면들이 
있다. 현지 이양팀들에게 정확한 역할을 맡겨주고 그들이 본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제도적으로 구분지어주는 것이 필요한 단계로 보인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고 동반자로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눠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양은 기술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신뢰를 주고 
인내하며 실패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양팀 동역자들에게 신뢰를 
보이고 그들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과 지속적인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이양과 정착 상황에서 발견되는 이론들 
여성세미나 본부팀과 PV이양팀의 사역 발생, 이양과 정착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필자는 그런 요소들 중에서 이 논문이 추구하는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 
과정의 필수적 요소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겠다.  
리더의 도움이 필요한 변화: 혁신 
현장 조사에 따르면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하여 시작된 여성들의 삶의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과 교회나 교단 차원의 보호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굳어 있던 몸의 마디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있고 그 
뒤로 재활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조직의 개념에서 본다면 침체된 조직이 계기를 통하여 생동력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지속되려면 지도부의 후원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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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역들과 선교운동들이 오랜 시간 동안 믿는 이들의 삶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여성세미나 사역은 선교 현지의 
여성을 돕고자 만들어진 미약한 사역이다. 앞서서 발견한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양과 정착의 필요 요소에는 남성 리더의 여성 회복 사역 필요 인식과 격려가 있었다. 
이런 사역의 형성과 이양에 관계되는 부분을 드럭커의 저서 ‘위대한 혁신’에 나타난 
혁신이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혁신이론 
드럭커는 이 시대를 ‘영웅적 발명’보다 유능한 ‘기업가’가 더 많은 공헌을 하는 
시대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기업가는 운영, 통제, 해결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하여 조직을 창출하고, 일을 계획하고, 구체적 일정에 자금과 사람을 
생산성있게 재분배하여, 조직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혁신이란 공급면에서는 같은 
자원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수요면에서는 소비자의 가치와 만족을 높이는 
변화다(Drucker 2006, 20). 이것은 기업가가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정규 업무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드럭커는 혁신은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를 분석하여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지속적인 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은 회의에서 잘못된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이 감지되는 혁신의 징후가 있는 곳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권한다(2006, 33). 그곳에 헌신된 우수한 사람들을 배치하여 최고 경영자의 후원 속에 
투자되어야 기업 전체가 혁신을 통한 성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내 보수적 내부인들은 이런 동향을 위협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혁신은 기업 경영에서 최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많은 혁신이 의외로 그 
산업의 문외한들에 의해 일어났다. 그것은 그들이 신선한 시각으로 타성에 젖은 방법을 
피해갔기 때문이다(2006, 85). 이렇게 발견된 혁신이 올바른 위치에서 시장에 적용될 때, 
전략적으로 시장의 필요를 공급하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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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변하고 소비자의 욕구는 새로와지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이나 
관습으로 이를 무시한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미래의 판도가 바뀐 것을 따라가지 못한 
채 ‘하던 것을 더 잘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게 된다(2006, 106). 따라서 
혁신은 성장을 위한 정규 업무로 이윤창출을 위한 필수항목이다 (2006, 103). 혁신은 
혁신의 기회를 찾아 분석하고, 밖으로 나가서 ‘보고 느낌으로’ 현장을 파악하여, 발견된 
필요에 따라 작게 시작함하므로 수정과 조정에 유리하다(2006, 110).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시장의 필요를 채우며 성장해야 한다.  혁신은 노력을 통하여, 장점을 
바탕으로, 쉬운 것부터, 현재를 위한 적은 시도부터 행해져야 효과적이다(2006, 113).  
이렇게 파악된 혁신의 특징을 여성세미나에서 찾아보겠다. 익숙지 않은 사역을 
선교 현지 리더에게 소개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세미나 사역 발생과 발전에서 나타난 혁신 이론 
혁신 이론을 선교에 적용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선교 전략을 위해서는 
타성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즉, 예상치 못한  성공의 증후가 나타나는 
작은 선교의 영역을 주목하여, 체계적인 투자를 통하여, 전체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물론 선교는 이익추구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한 분야라는 공통점에 입각하여 선교를 하나의 산업분야로 보자. 그리고 그것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존 사업가들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더 많은 선교의 효과를 
하나님 나라 전체에 가져오도록 성실히 경영되어야 하는 분야임은 틀림없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세미나 사역의 형성을 드럭커의 혁신이론으로 살펴보자. 
여성세미나는 태생적으로 혁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일개 교회의 단기 선교 
사역팀에서, 선교 현지의 필요를 보고, 선교의 비전문가인 평신도 여성리더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9 년부터 10년 동안 이 사역은 전문 단기 여성 
회복 사역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선교 현지 정착을 가능하게 한 저비용 고효율의 
프로그램으로 다듬어졌다. 평신도들이 자비량으로 선교에 참여해왔다는 면에서도 기존의 
선교사역들과 차별화된 면이 있다. 이 사역이 익숙한 교회의 전통과 규범을 벗어나 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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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보면 드럭커의 혁신 이론에 합쳐지고 있다. 다음은 본부팀의 사역 발생과 발전에 
나타난 여성세미나 사역의 특징을 혁신 이론에 비추어 정리한 것이다.  
<표 10> 
 
드럭커의 혁신이론으로 본 여성세미나 사역  
(Drucker 2006) 
 
번호 드럭커가 정의한 
혁신의 특징 
본부팀에서 발견되는 특징 
1 존재하던 산업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임.  
소비자의 만족과 상품가치를 높임. 
지역교회 단기 선교에서 고효율 
전문 프로그램으로 전환 
2 혁신의 증후가 보이는 예상 외의 성공에 
집중 
계속되는 현지 초청과  전문 
사역팀으로의 발전  
3 최고 경영자의 후원과  투자 사역이 발생한 지역 교회 담임 
목사의 격려와 보호 
4 문외한으로부터 새로운 시도가 시작  평신도 여성들이 주창함 
5 장점으로, 작게, 수정과 조정에 유리하게 
진행 
소수의 스태프. 고효율. 저비용 
6  내부 중간 리더들의 반대에 부딫힘 교회내에서 ‘선교에만 치우친다’는 
비난을 받음. 여성만 하는 사역으로 
축소 인식됨 
7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장이 가능 현장의 필요에 따른 지속적 변화 
8 고객을 개조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만족 
시킴으로 이익을 냄 
참가자들의 회복에 집중함 
9 이뤄낸 혁신이 관리되고 성장이 지속됨   본부팀으로 발전. 연구와 개발로 
이양지를 도움 
10 시장을 장악함 사역 지경이 넓혀지고 있음  
여성세미나의 혁신적 특징 정리 
위에서 살펴본 열가지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세미나 사역은 선교지의 필요를 보고 평신도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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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세미나 사역은 회복을 경험한 현지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이다. 
셋째, 교회나 교단의 리더들의 격려와 보호가 있다면 현지 여성들도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자신의 가정과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리된 특징은 본부팀이 이 사역을 이양받고자 하는 이양지에게 사역을 
전달해주려는 현지 파트너들도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더구나 혁신은 70~90%의 
리더십과 10~30%의 관리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Kotter 2007, 53)을 기억하면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문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여성 회복 사역이 이양되고 
정착하려면 선교 현지에서도 혁신적인 성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런 과정에 
필요한 리더십의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남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다층적 리더십 
혁신적 리더가 여성 회복을 인식하고 사역의 시작을 권장하더라도 그 사역이 
지속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모델을 다층적 리더십 이론 중 정원사 모델로 설명하겠다. 
다층적 리더십의 이해 
콜모드는 일상적인 해법으로 타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적응적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다층적 리더십을 제시했다(Cormode 2017, 2). 다층적 리더십 모델은 
문제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는 리더십이다. 그는 리더십 스타일을 세가지로 분류했는데, 
먼저 건축가 모델과 목자 모델, 그리고 그 두가지를 보충하는  정원사 모델이다.  
콜모드에 따르면 초보 리더는 세가지 모델 중에 한가지 방법을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믿고 그 스타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든다. 중간 단계의 리더(intermediate 
leader)는 한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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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리더는 조직을 재구성하고(reframing organization) 상황에 적합한 틀을 만들어  각 
상황에 필요한 틀을 사용한다.  
리더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숙련된 리더(advanced leader)는 다층적 리더십의 
세가지 모델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안다. 모든 상황은 이 세가지 면이 정도만 다를 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는 조직적 문제가 있고,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관계적, 
신학적 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느 한 모델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가 모델은 회중에게 역할을 정해주고 행동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데 적합하다. 그런 반면에 목자 모델은 교회를 위한 관계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정원사 모델은 믿음 공동체의 영적인 핵심을 형성하는 믿음, 가치, 비전을 
다룬다. 이 세가지 모델의 장점은 각 상황에 알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리더는 문제에 따라 동시에 이 세 가지 층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룬다.  
다층적 리더십에 나타나는 세가지 리더 모델의 비교 
 건축가 모델, 목자 모델, 그리고 정원사 모델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리더십 
모델들이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중에 한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성 회복 사역은 
리더의 도움이 필요한 혁신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이런 세 리더십의 특성과 각 특성 별로 
예상되는 여성 회복 사역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알 필요가 있다. 
건축가 모델 리더십 
이 모델의 리더는 과업을 성취하는 효율성에 집중한다. 일을 성취하는 능력있고 
효율적인 스타일로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와 이드로가 대표적인 건축가 모델의 리더들이다. 
이들의 계획은 조직 안의 많은 조직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복잡하고 큰 문제를 
단시간내에 해결한다. 이 모델의 리더들은 조직의 구조적 자원과 구조 자체를 중시한다. 또 
적합한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분배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이런 효율적인 리더십 모델임에도 거기서 발견되는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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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무능력의 약점이 있다. 이 모델의 리더는 목표를 위해 
결정하고 추진하는 강점이 있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회중을 위한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적응적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움의 약점이 있다.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적응적 변화의 순간에 약하다. 변화가 가진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회피할 수 있다.  
위의 취약점을 고려하면 여성 회복 사역에 관련된 그들과 인식과 반응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표 11> 
 
건축가 모델 리더의 여성 회복 사역 관련 인식과 반응 적용 
 
건축가 모델 리더의 인식 예 상  반 응 
여성에 대한 인식 조직의 일부분으로 여김. 리더가 여성에게 역할을 정해 
줌. 자율적 역량 발휘의 기회를 제한함 
여성회복에 대한 인식 여성 회복의 필요를 인식하더라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다루지 않음 
여성회복 문제를 적응적 
변화로 인식할 때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 너무 빨리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여성 해방 운동으로 오인하여 억압함 
이렇듯 건축가 모델은 기존의 인식에 갇혀 여성 회복 사역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위협적인 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유형의 리더는 강력한 영향력을 공동체에 
행사하므로 여성 회복 사역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거나 사교모임 형식의 단순한 모임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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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 모델 리더십 
이 모델의 리더는 전통적인 사역자 모델로 ‘존재로서의 사역’이 중요한 리더이다. 
성경에서 예수가 보여주신 리더십 모델이 대표적인 선한 목자 모델이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목회적 돌봄으로 접근하며, 조직을 공동체로 여긴다. 
교회내에의 문제를 관계를 살리는 관계적 문제로 중요히 다룬다.   
이런 장점과 공존하는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 회피의 취약점이 있다. 이 모델의 리더들은 갈등을 불편하게 여긴다. 
따라서 모든 조직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 적응적 변화의 문제들은 
갈등이 불가피함에도 이들은 갈등을 다루지 못하여 실패한다. 
둘째, 효율보다 권한 위임을 강조하는 취약점이 있다. 계급에 대한 독점을 
두려워하여 강력한 인도로  회중을 이끌지 못하고 권한을 나눠 효율성이 떨어진다. 
목자 모델에 나타난 리더의 특성을 적용하여 여성 회복 사역에 관련된 그들의 
인식과 반응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표 12> 
 
목자 모델 리더의 여성 회복 사역 관련 인식과 반응 적용 
 
목자 모델 리더의 상황 예 상 반 응 
여성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김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공동체 안의 갈등을 표면화 하기 싫어 여성 문제를 
인정하지 않음. 추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함   
여성 리더에 대하여  권한 위임에서 관계를 중시함. 적임자에게 권한을 
맡기지 않고 순서에 따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음 
 
위에서 예상한 바에 따르면 목자 모델의 리더는 여성 회복의 필요를 갈등을 표면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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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노력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의 리더가 이끄는 공동체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은 오래된 여성 억압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다층적 리더십이 구별해낸 리더십 스타일 가운데 정원사 모델은 새로운 변화에 
가장 효율적인 접근을 가진다. 다음은 정원사 모델 리더의 여성 회복 사역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것이다. 
   
정원사 모델 리더십 
콜모드는 정원사 모델을 ‘의미 형성 리더십’이라고 설명한다(Cormode 2017, 8) 이 
리더십은 상황을 다룰 뿐 아니라, 회중에게 의미 형성의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상황에 반응하여 행동하도록 격려한다. ‘의미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던 것과 같이 상황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여성 회복 사역이라는 생소한 사역의 발생, 발전과 이양을 위해서는 다층적 리더십 
중에서 정원사 모델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여성 회복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랫 
동안 이어져온 남성의 여성에 대한 불신 인식, 남성의 조력자로만 여기는 인식, 그리고 
지배하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 리더를 여성 회복 사역의 적임자로 여기는 남성 
리더가 후원한다면,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원사 모델의 리더는 조직을 문화로 본다. 콜모드는 이 모델의 리더가 문화 
자원을 이용하여 비전을 나눔으로 조직을 이끄는 영역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Cormode 
2017, 35). (1) 공동체(community) (2) 이념(ideology) (3) 규범들(norms) (4) 목적들(goals) (5) 
내러티브와 의식들(narrative & rituals) 그리고 (6) 관행들(practices)이다(Cormode 2006, 70). 
이런 각 영역에 맞는 상황의 이해를 위해서 그들은 해석적 환경을 형성하고 이야기와 의식 
등을 통하여 전통적 방법을 뛰어넘는 해법을 가져오게 된다.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사회 운동, 사회의 관용, 정의 실현, 평화 
실현 등은 건축가 모델이나 목자 모델의 리더들이 변화를 이끌기 어려운 분야이다. 여성 
회복 사역도 그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문화 형성의 성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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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 모델의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분야이다. 혹은 건축가 모델이나 목자 
모델의 리더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원사 모델식 해법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의 리더십 향상에도 유용한 자세이다. 리더는 평생 배움의 자세로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사 모델의 리더는 마치 정원사가 씨를 뿌려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야기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 신학적 의미를 가진 결과로 연결되도록 한다. 그래서 회중들이 
세상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행동을 취하게 한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로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왕의 회개를 이끌어 내던 것이 좋은 예이다.   
여성세미나와 정원사 모델 리더십 
지난 10년간의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하여 관찰한 바로는 선교 현지의 많은 남성 
리더들이 여성 회복 사역의 필요를 느꼈다. 대부분의 여성리더들도 사역 이양을 받아 
자신들도 여성 회복 사역을 하기 원했다. 본부팀로부터 배운 PV 이양팀의 여성 
스태프들은 한결같은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 무엇보다도 사역의 
필요 인식과 개발, 이양과 정착 과정에서는 리더들의 역할이 결정적 작용을 한것이 
나타난다. 여성세미나 사역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역할을 다층적 리더십의 정원사 모델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본부팀과 이양팀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정원사 모델 
리더십 
본부팀이 이양팀에게 사역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일이다. 본부팀이 사역을 통해 얻은 보람을 
이양팀에게 나누고, 이양팀이 자신들도 그런 보람을 꿈꾸었기에 사역 성장이 가능했다. 
그리고 먼거리에서 서로 전해준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들은 멀리서 오는 반가운 
‘승전보’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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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소식 전달에 페이스북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다음 사역을 알리는 포스터가 뜨면 
본부, 그리고 다른 이양지에서 같이 중보기도를 시작한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익숙한 사역 
현장 사진과 그 속에서 웃는 동역자들을 보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감동을 받는다. 
서로가 여성세미나 순서마다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주께 영광’, ‘축복이 임하시길’, ‘자랑스런 주의 여성’ 같은 글들을 주고 받으며 
만나본 적도 없는 여러 이양지의 스태프끼리 친구가 된다.   
그 과정에서 본부와 이양지들은 서로 그리워하는 벗, 가족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소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게 된다. 이런 관계에서 본부팀과 이양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원사 모델 리더십의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3> 
 
정원사 모델로 비춰 본 본부팀과 이양팀과의 관계  
 
영 역 들 정원사 모델 리더십의 
mainline protestant 
본부팀과 이양팀 사이에서 발견되는 정원사 모델 
리더십 요소 
공동체 사회 운동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문화를 넘어 공동체로 
결속됨. 새로운 크리스천 여성 문화 공동체로 전환  
이념 개인의 권리, 다양한 
문화  
하나님의 딸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격려함 
규범 관용, 자비, 자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됨. 자매가 됨. 격려. 
보고서가 아닌 기쁨의 승전보를 나눔  
목적 정의, 평화 본부팀과 이양팀 스태프의 정결한 삶, 평화 
내러티브와 
의식 
신앙 여정 인식  강의 안의 간증. 예식에 나타난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 공유 
관행들 화평하게 하기 사역을 통해 서로 다듬어지며 성장 
 
위에서 보듯이 여성세미나 이양과 정착 과정에는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삶에서 
열매 맺도록 공동체성, 이념, 규범들, 목적들, 내러티브와 의식들, 그리고 관행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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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은 이양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역을 정착시키고 있는 PV 이양팀 내에도 전해져 




정원사 모델로 비춰 본 PV이양팀의 리더십  
 
영역들 정원사 모델 리더십의 
mainline protestant 
PV 이양팀의 리더십 
공동체 사회 운동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됨 
이념 개인의 권리, 다양한 
문화  
각 여성의 다양한 삶의 경험, 회복의 간증이 
사용됨   
규범 관용, 자비, 자유 남성 리더들의 섬김, 여성에게 권위를 부여함  
목적 정의, 평화 여성들의  회복, 영적 성장과 자유, 내면과 
가정의 평화  
내러티브와 
의식 
신앙 여정 인식 다양한 연령 차이, 경제력 차이, 직분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는 회복의 이야기들  
관행들 화평하게 하기 정규 모임들과 봉사를 통해 친밀감 형성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원사 모델의 남성 리더십은 여성 회복 사역이라는 낯선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격려하는데 
적합하다. 물론 건축가 모델이나 목자 모델형의 리더들도 여성 회복의 필요를 인식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역을 원하는 지역의 남성 리더가 여성 
회복 사역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시도하는 본부팀의 리더는 사역지에 동역자를 
정할 때 이렇듯 정원사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성 리더에게 여성 회복 사역을 
후원하도록 권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남성 리더의 보호 가운데 자신이 영향력을 줄 수 




선교 사역의 이양과 정착은 중요한 선교학적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전해진 복음이 
상황화되어 현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현장 
조사에서 보여준 회복의 증거들은 그 사역이 이양되고 정착돼야 할 가치를 보여줬다. 
복음은 심으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본부팀이 가진  여러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사역의 
현지 이양과 정착이다.  
사역의 이양 과정에는 이중 문화 공동체가 발생한다. 전하는 이와 받는 이, 
본부팀과 이양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 소통이 중요하다. 바른 의도와 겸손함으로 노력한다면, 전달자는 문화 충격, 동일화, 
서구문화의 안내자의 과정을 거치며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 여러 어려움을 이기며 
이양과 정착을 진행하려면 여성세미나사역을 통해 문화의 악영향을 이긴 승전보를 
나눔으로 서로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부팀과 이양팀이 비전을 같이 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회복 사역이라는 낯선 사역이 자리잡는데는 리더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본부팀의 발생 시기, 이양 과정,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발견된 요소들은 다층적 리더십 
중에서 정원사 모델의 접근이 가장 적합함을 알려준다. 그것은 혁신적인 변화를 허락하고 
그 변화가 자리잡는 동안 보호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회복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걷는 
동지의식을 갖게 된다. 그런 특성은 본부팀과 이양팀의 관계, 그리고 이양팀 자체내에서 




제 8 장 
PV 여성세미나의 이양과 정착 
이 연구의 앞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V 이양팀의 이양과 정착은 성공적이다. 
그런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사역팀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것은 
본부팀의 노력에서 시작된다. 사역 이양이란 사역을 ‘주고’ 또 ‘받는’ 두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PV 이양팀이 사역을 이양받아 발전하는 동안 본부팀도 다른 지역에 이양을 
시도하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나누며 같이 성장하였다. 이 과정의 출발점인 본부팀의 
노력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하겠다.   
여성세미나 본부팀 사역의 이양 현황 
여기서는 사역이 발전하며 나타난 본부팀의 사역 구조의 변화와 진행된 사역 이양 
현황을 살피겠다. 10 년간 총 43회를 사역하며 12개 국가의 20개 도시를 방문 사역하였다. 
9개 언어로 번역되어 선교 현지에 전달되는 열매도 얻었다. 현재까지 4천 명이에 가까운 
이들이 여성 회복의 현장에 함께 했다.    
사역 연혁과 이양 현황 
이 사역이 발전하며 진행된 현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5> 
 
여성세미나 사역 내용 요약 
 
항  목 내   용 
사역 기간 2009년~2019년 
사역 횟수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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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지역  12개 국가 20개 도시 
멕시코 라피에다드, PV, 멕시칼리, 로스모치스, 
티후아나, 후아레스, 메리다, 몬트레이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 
U.S.A. 로스앤젤레스 











필리핀, 네팔, 타일랜드, 라오스의 아시아권 
4개국 이양준비 과정 중   
이양진행: 
중남미 
멕시코의 2개 도시 이양 준비 
9개 언어 
 






동남아시아 필리핀 따갈록어, 인도네시아어 
번역 진행 네팔어 
















누적 참가자 2775명 
누적 총인원 3865명 
본부팀의 사역 이양 과정 
위에서 살펴본 본부팀의 발생과 발전 과정은 본부팀이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선교 현지 리더들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정착시킨 것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역 이양의 관점으로 설명하겠다. 
사역 발생과 이양을 위한 내용 준비 
여성세미나 사역은 2009 년에 지역 교회 내의 단기 선교팀 사역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중남미 여성 회복 선교 사역팀으로 인정되었다. 첫번째 이양팀을 독립시킨 것도 
이때이다. 2016 년부터는 중남미에서는 ANC 온누리 교회 파송 선교사나 자매 결연을 맺은 
중남미의 비전 교회 동역만 교회팀과 진행하게 되었다.  
아시아나 그 외 지역은 필자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 단체 Hope Fam 본부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11 년부터 진행된 중남미 이양팀들의 훈련과 멘토링도 비영리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사역이 발생하고 발전하며 Hope Fam 여성세미나는 내용과 
조직면에서 다양한 선교 공동체에 사역을 이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 발생: 사역이 발생한 교회 내외의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교회 연례 
여름 단기 사역팀을 위해 만들었다.  
• 은사와 협력: 여러 은사의 여성과 남성의 헌신으로 사역이 발전하며 사역 
두번째 해부터 이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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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연구: 설립자인 필자는 사역의 발전에 부합하고자 2011년~2015년에 
풀러 신학교 선교학 석사 과정에서 사역의 가치와 회복을 검증하였다. 
2015 년~2019년에는 선교학 박사 과정에서 사역의 이양과 정착 방안을 
연구 중이다. 
사역 본부팀의 조직과 구조의 변화 
사역이 발생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조직 자체와 그 주변에 계속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사역이 적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성세미나의 초기 사역지는 중남미권이었다. 
그것은 사역 발생지인 ANC 온누리 교회에서 정해준 선교 영역이었다. 히버트가 명했던 
사역 구조의 1 단계라 할 수 있는 초기 사역은 그렇게 ANC 온누리 교회 사역팀과 중남미를 
위해 진행되었다. 2014년 즈음부터는 한 해에 4~8 회 이상을 사역하는 선교 단체와 같은 
양상을 띄었다. 교회에 속했으나 선교 단체 같이 움직인 선교 구조 제 2 단계의 시기이다. 
이때부터 교회의 재정으로 일년에 1~ 2 회을 운영하고 6~7 회는 교회 밖에서 조달된 재정과 
스태프들이 사역을 이어갔다. 
사역 구조 3 단계로 접어든 2016 년부터는 ANC 온누리 교회 2 대 담임 목사인 
김태형 목사의 권면으로 비영리 단체인 Hope Fam 소속의 본부팀이 아시아권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Founder 인 필자는 현재 ANC 온누리 교회팀의 담당 
사역자와 비영리 단체인 Hope Fam 본부팀의 대표를 맡고 있다.   
선교지의 필요에 부응한 여성세미나 사역의 조직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 단계 : 지역 교회의 여름 단기 선교 팀. 미주 ANC 온누리 교회 멕시코 




• 2 단계 : 지역교회 선교 위원회 사역팀. 20011년에 교회 선교 위원회의 중남미 
사역인 비전 800 의 한 사역팀으로 승격되었다. ANC 온누리 교인과 
타교인의 비율이 1:1 로 변했다. 2016 년에 설립자인 필자가 교회 사역 
담당 전도사로 임명되었다. 
• 3 단계 : 지역 교회와 비영리 단체의 병행. 비영리 단체로 발족되었다. 2016 년 
러시아 선교를 계기로 아시아권 사역과 중남미의 리더 훈련은 비영리 
단체인 Hope for Families에서 진행한다.  
사역 이양을 위한 기본 조직 
사역 이양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잘 정비된 사역팀이 필요하다. 3 일의 사역을 
위해 구성된 사역팀은 참가자의 숫자에 따라 한 회에 5~30 명의 스태프가 함께 한다. 
본부는 비영리 단체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ANC 교회팀도 사역 대표와 
스태프들로 구성되어 움직인다. 다음은 한 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직임들이며 각 
세부팀은 겸임할 수 있다.   
*  강의팀 
* 통역팀 








위와 같은 기본 조직은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기본 골격은 큰 변화가 
없다. 각 역할은 겸임할 수 있다.  
본부팀의 이양 현황 분석 
여성세미나의 이양과 정착 방안을 마련하자면 사역의 향상 요소와 방해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하여 본부팀의 성공적 이양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겠다. 먼저 여성세미나 사역 본부팀이 경험한 성공적 
케이스들을 소개한다. 
본부팀의 이양 성공 케이스들 
초청받은 선교 현지에서 여성세미나를 실시하려면 본부팀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역지에 대한 조사, 항공편 구입, 스태프 훈련, 물품 구입, 이동, 선교 현지에서 현장 도착 
후 셋업, 사역 진행, 현지 스태프 훈련, 사역 후 평가, 다음 사역을 위한 계획 등이 매 회마다 
반복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준비한 사역이 이양을 위해 3 회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현지 스태프 훈련과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며 사역을 이양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양이 성공한  케이스들을 정리하였다.     
현지 요청으로 시작된 이양시도 
사역이 활발해지며 선교지로부터 사역 초청이 늘었으나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본부팀의 스태프들이 다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PV 의 홀헤 구즈만 목사가 자신들에게 
가르쳐주면 직접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이미 초청받은 곳에 다 못가는 형편이었으므로 
본부팀에서도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았다. 본부팀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생긴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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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선교 현지에서 이양을 요청받고 본부가 그것에 답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부가 재정이나 권위로 이양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를 인식한 현지의 요청으로 
없던 길이 생긴 것이다.  
담임 목사 부부의 헌신으로 이뤄진 케이스 
멕시코의 PV 이양지는 사역의 장소로 교회를 제공했던 담임 목사가 사역의 
필요성을 보고 이양을 먼저 제의했다. 자연적 이양의 시초이다. 사모가 겪은 큰 회복에 
힘입어 교인들은 합심하여 사역팀을 구성했다. 며느리들도 함께 하는 사역을 통해 온 
가족이 회복되고 그 회복을 증거하고 있다.  
담임 목사가 강의자들을 훈련하고 월례 정규 모임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역팀을 
격려한다. 그리고 일년에 두번 교회에서 하는 사역 외에 원정사역을 갈 때면 거의 보호자로 
동행을 하여 팀을 보살핀다. 담임목사가 외부 지역을 방문하면 광고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사역을 접한 외부 리더들이 먼저 물어오는 경우도 많다. 교단 
소속 교회들을 중심으로 초청을 받아 활발히 사역을 진행중이다.  
이 사역지에서 발견된 여성세미나 이양과 정착의 향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교회 중심 사역에서 담임 목사의 인정과 격려는 사역이 자리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교회가 제공한 꾸준한 훈련이 여성세미나 사역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현지 한인 선교사의 헌신과 신뢰로 된 케이스 
아시아의 한 공산권 국가 사역 이양은 비즈니스 비자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선교사 부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그 부부 중 아내인 여성선교사는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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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사역하는 여성사역자들을 위해 사무실 한 켠을 만남의 공간으로 꾸미고 기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여성세미나의 참가자 등록은 그녀의 중보기도자 네크웍을 통해 
이뤄졌다.  
고난을 견디며 목회하던 여성사역자들은 첫 번째 현지 여성세미나를 통해 
자신들이 먼저 회복되고 두번째 해부터는 이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였다. 
선교사 부부가 미국의 지인에게서 받는 물품을 시골 여성 사역자들에게 나눠줬다. 그 
판매비의 반은 그들의 사역비로, 그리고 반은 여성세미나 사역비로 나눈 것도 재정을 
충당하는 좋은 전략이었다. 
이 사역지는 만 2년 만에 3회의 사역을 통해 모든 실질적인 분야의 훈련을 마쳤다.  
그렇게 빠른 이양과 정착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현지선교사와 현지 여성 사역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었다. 그리고 회복을 다른 자매들에게 전하겠다며 매주 
모여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 곳에서 발견된 여성세미나 이양과 정착의 향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현지 선교사 중심의 사역은 현지 선교사의 현지 여성 리더들을 향한 신뢰가 
중요하다. 
• 현지 리더들이 사역을 위한 재정 마련 과정에서 함께 수고했을 때, 사역에 
대한 주인의식도 높고 사역이 지속될 수 있다. 
•  여성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현지 리더들과 연결되면 사역 이양 의욕도 
높고 정착이 빠르다. 
현지 여성 사역자 모임이 주축이 된 케이스 
멕시코의 한 국경도시는 여성이 생활력이 강하고 외향적인 곳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성도들이 형형색색의 깃발을 들고 군무를 추는 활달한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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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을 위해 3회의 사역을 마치자 그들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큰 목소리와 몸짓, 짙은 
화장, 그리고 지나친 자부심이 본부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후로 사역 소식을 기다렸으나 2년간 소식이 없었다. 사역을 재기한다는 소식에 
격려차 찾아간 그곳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리더들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큰 교회 목회를 하던 핵심 리더의 교회는 내분으로 갈라졌다. 
다른 리더는 함께 사역하던 여동생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충격에  빠져있었다. 다른 
가정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들이 겹쳐서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영적 전투로 인식했다. 그 
들은 한주에 한 번씩 모여서 여성세미나에서 배운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기도회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경조사 때마다 서로 방문하고 음식을 해서 나눠 먹으며 위로하였다. 그 
소식을 담담히 전하는 핵심 여성 리더의 눈빛은 인생의 고난기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건넌 
지혜로운 여성의 내공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가정은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남편도 
없이 아이를 기르며 고생하는 다른 스태프들이 그 집에 모임 때면 친정 언니, 오빠의 
가정에 초대되어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 한다. 그곳의 여성세미나 사역팀은 이제 여러 교회 
교인과 여성 사역자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곳 스태프들은 거칠던 언사가 부드러워지고, 교만해 보이던 표정들이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어린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자신들이 여성 회복 사역을 원했지만 영성이 
준비가 안됐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난을 통해 훈련하셨다고 
고백하였다. 훈련 중에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연습하고 서로를 격려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양과 정착의 향상 요소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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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지 리더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회복의 전달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다. 그렇게 단련된 영성은 여성 회복 
사역자의 중요한 자신이다.  
• 여성세미나 사역을 감당할 사역팀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대조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 연합의 여성 자체 사역으로 정착된 케이스 
아시아의 한 이양지는 18년 전 한국 대형 교회 파송으로 선교사가 개척한 7개의 
교회가 연합회를 이루고 있었다. 첫 해 그곳 여성 리더들은 여성세미나 사역을 바쁜 사역들 
위에 더하는 또다른 사역이라 생각하고 부담을 느꼈다. 일년 후에 다시 찾은 두 번째 
사역은 연합회에 속한 다른 장소의 교회에서 열렸다. 마치 처음 같은 느낌이었다. 
두 번째 사역을 끝내고 돌아와 현지 선교사와 이양과 정착을 위해 현지 여성 
리더들에게 비전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행히 두번째 사역에서 경험한 
회복으로 사역에 관심을 갖는 여성 리더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현지에 정기적인 여성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주고 원래 있던 여성 월례모임을 더 활성화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 사역 때에는 거의 모든 강의와 진행을 현지 여성 리더들이 하도록 했다. 
예식 때도 현지 리더와 본부팀 스태프가 같이 하여 진행과 훈련을 겸했다. 이양식을 하며 
기본 물품도 전달해주니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자신들도 열심히 다른 여성에게 회복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해부터는 연합회 소속 여성 리더를 중심으로 한 교회씩 
돌아가며 사역을 갖겠다고 한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먼 지역으로 선교를 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케이스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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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교회 사역으로 훈련된 현지 여성 리더들이라도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여성 회복 사역을 이양받기를 꺼린다. 
• 여성 회복의 필요를 인식한 현지 교회 연합회의 남성 리더는 현지 여성 
리더들에게 여성 회복 사역을 권할 수 있다. 그들은 남성 리더의 격려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 연결하여 사역 이양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 
발견된 이양 향상 요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세미나 본부팀은 이양을 위해 사역하며 여러 경우의 
도전을 받았고 매번 다른 교훈을 얻었다. 그런 경험을 통하여 본부팀과 선교 현지 리더들의 
여성 회복을 위한 비전이 공유되어야 시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얻는 회복의 경험이 이양과 정착의 원동력임도 알았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향상 요소들 
 
 
새로 연결되는 현지 파트너와는 이양 초기 단계부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비전을 나누고 멘토링을 한다면 사역 이양과 정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양이 
성공한 케이스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한 케이스에서 배우고 미래에는 피해야 할 
요소들도 있다. 이양 실패 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양팀 유형 향상 요소들 비고 
교회 중심 1.담임 목사 부부의 격려와 모범 담임 목사 사모가 핵심 
리더 
2.교회의 훈련:행정, 강의, 영성 훈련 
현지 선교사 중심 1.선교사의 현지 여성 리더에 대한 신뢰  선교사의 오랜 헌신이 
바탕이 됨 
2.현지 리더들의 재정 마련을 위한 협력 
3.준비된 여성 리더와의 협력 
현지 여성 사역자 
모임 중심 
1.준비된 여성 리더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각자의 교회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함  
2.사역팀이 대조적 공동체로 성장함 
교회 연합회 중심 1.여성 회복의 비전을 가진 여성 리더 연합회의 다른 사역과 
겹치지 않아야 함 
2.교단 남성 리더의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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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팀의 이양 실패  케이스들 
위와는 다르게 여성세미나 본부팀이 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했음에도 이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음은 이양을 시도했으나 여러 이유로 
이양이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 케이스 들이다. 이양과 정착의 방해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현지 생업의 자원이 된 단기 선교사역의 함정 
중미의 한 비영리 단체가 초청한 곳에서는 183명을 상대로 사역했다. 그 참가자의 
숫자는 그곳 세미나 장소 수용 최대인원에 맞춘 숫자였다. 선교 센터에서 스태프들의 
숙식을 제공해주고 참가자는 센터 인근 마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속에 자리한 
사역장소는 넓은 정글 속 멋진 야자잎 지붕의 카페테리아와 악어가 노니는 큰 연못 가운데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춘 웬만한 마을 크기의 단체였다.  
183 명의 참가자를 위해서 본부팀은 한 해 전 섬겼던 엘살바도르 국경 도시에 
도움을 청하여 30 명의 훈련된 테이블 리더가 국경을 넘어 오도록 하였다. LA 에서 간 
스태프 20 여명을 합쳐 총 50 명의 스태프가 초청단체에서 등록해 놓은 183 명의 중미 
여성을 섬겼다.  
모든 순서가 진행되며 알게 된 것은 그 선교센터에는 미국의 단기 사역팀들에게 
사역을 연결하여 봉사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헌금과 체류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재정으로 주변 마을과 소도시민의 생활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참가자로 온 현지인들은 세미나 후에 곡식을 얻어가고 있었다. 많은 단기팀들이 동시에 
들어와 여러 사역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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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성세미나 사역은 초청받아 갔기 때문에 장소 사용료나 숙박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 여느 곳과 같은 소액의 동역 감사헌금을 하고 나오며 그 사역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중남미에는 미국에서 온 단기 사역팀의 사역에 참가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 곡식을 얻기 위해 세미나에 온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은 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신다. 그러나 사역의 이양은 불가능하다.  
• 주최측이 제공하는 화려한 공간과 음식은 형편이 어려운 참가자들과 현지 
스태프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지역 여성 위로 모임이 된 난감함 
남미의 한 베테랑 선교사의 초청으로 시작된 사역은 3 회를 지속하고도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먼 거리상 중남미권에서는 가장 많은 재정을 항공료에 투자한 곳었다. 
그곳에 이양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성 리더들과의 훈련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역을 
초청한 선교사는 훌륭한 숙소와 세미나장에서 각지의 여성 사역자들을 모아 나무랄 데 
없는 세미나를 열도록 주선하였다. 
세 번을 한 후에야 그곳 참가자들은 모두 그 도시 여성사역자들과 리더들이고 
이양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와서 강의를 
듣고, 웃고, 은혜받고, 쉬고, 돌아 갔다가 다음해에 다시 와서 같은 세미나를 듣고, 웃었던 
것이다. 물론 여러번 들으니 그제사 더욱 회복의 의미를 알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일 년에 
한 번씩 좋은 말씀을 듣고 행복해서 돌아간 수양회의 형태였다. 그들이 행복해진 것은 좋은 
일이었으나 이양을 전제로 초대되어 먼 길을 갔던 본부팀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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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좋은 회복의 말씀을 듣는 여성 리더들의 연례 행사에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형국이다.  
4 번째 사역을 앞두고 초청 선교사에게 그곳 여성 리더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면 
이양을 위한 동기부여를 해보겠다고 권유했다. 그러자 그는 그곳 현지 여성은 주체적인 
사역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이양을 주도할 팀리더로 여겼던 한인 사모는 필자의 사역이 
바빠서 여성세미나 사역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 여성 회복에 마음을 가졌던 
다른 한인 여선교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가난한 이민자 여성들과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었다. 그러나 세미나장에서 느껴졌던 빈부의 차이에 실망하여 동역을 
마다하게 되었다. 어려운 형편 중에 시간과 재정을 내어 섬기러 갔던 본부팀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입장이 되었다.  
초청선교사에게 현지 여성 리더들이 준비되어 이양 훈련을 받고자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가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베테랑 
선교사와의 동역에 희망찼던 남미 사역이 어색하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사역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선교 현지의 베테랑 선교사가 현지 여성 리더 개발에 인식이 없는 곳은 현지 
여성이 자체 사역을 할 만한 훈련을 받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 
• 오랫 동안 선교사가 헌신한 곳의 현지인은 초청받아 와서 무료로 행복하게 
참가하는 세미나에 익숙하다. 
• 남성 리더가 여성 리더십에게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 리더 훈련을 하지 




훈련 사역이 활발한 교회의 함정 
중미 국경 도시 중 한 곳은 8년 전에 한번,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사역했다. 그곳은 ANC 온누리 교회가 설립한 온누리 신학교를 졸업한 담임 
목사부부가 성실하게 교회를 돌보고 많은 ANC온누리 교회 프로그램이 소개된 곳이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의 협력으로 회비를 받아 음식과 운행비를 충당하고 등록도 잘 
이루어졌으며 선교사 부부와 담임 목사 부부가 헌신적으로 섬겼다.  
그러나 그 지역 여성세미나의 책임자로 훈련되기로 했던 담임목사 사모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느라 세미나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많은 훌륭한 세미나들을 
교회에 유치할 때마다 교인들을 앉히고 자기는 요리를 하던 습관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 어찌보면 훌륭한 선교사 부부의 부임 후, 그분들이 초대하는 사역마다 동역으로 
섬기며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부엌 봉사가 되었던 것 같다. 사역 후에 초청 선교사와 
헤어지며 아직 이양 시도는 어렵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곳에서 발견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 현지 선교사의 활발한 현지 사역에는 그 사역을 안보이는 곳에서 뒷받침하는 
헌신적인 여성 현지 리더들이 있다. 
• 그 여성 리더들은 세미나에 앉아서 차분히 세미나 내용을 배운 경험이 없다. 
• 차분히 ‘의도적으로’ 앉는 참석이 없이는 사역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기 
어렵다. 회복의 경험이 없이는 여성 회복의 소명을 갖기가 어렵다. 
소명을 갖는 현지 리더가 없이는 사역 이양이  불가능하다. 
교회 최고 리더의 타락과 국가적 혼란으로 닫힌 문 
중미의 한 교회는 그곳 침례 신학교의 학장이자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여성 
목사의 초청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신학교에서 검증받은 신학적 바탕에 단아한 외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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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이 멋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신임을 
얻어 원로 목사의 뒤를 이어 2대 담임으로 취임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삶의 아픔을 계기로 여성 회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신앙심 깊던 큰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것이다. 사전답사에서 
만난 그녀는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해 자신과 같이 마음에 아픔을 지닌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은 두번째 사역 방문 때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일 년 사이에 그녀는 침례 신학교 학장을 사임하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어려워 보였다. 알고보니 원로 목사의 이중 생활이 폭로되며 그녀까지 
의심을 받아 교단의 신망을 잃고 외톨이가 되었다고 한다. 
교회의 리더들은 떠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섬기며 가난한 교회 주변 사람들과 예배하고 위로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성세미나 사역을 언젠가는 하고 싶지만 현재는 함께 할 팀원도 없고 교회를 돌봐야 해서 
여력이 없다고 하였다. 쿠바에 있는 자신의 모교회는 여성 리더도 많고 교회가 성숙하여 
그곳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이 가고 싶다고 막연히 말했다. 2018년 여름에 터진 그 
국가의 내부 문제로 외부인들의 입국이 어려운 상태라 현재는 사역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그 교회와의 동역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최고 리더의 타락한 삶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어렵게 한다. 
• 여성세미나 사역은 팀사역이라 팀원들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 교회의 분란과 국가의 혼란 속에서는 여성 회복 사역이 이양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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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조가 목적이던 현지 
중미의 한 소도시는 미국의 한 중남미 이민자 교회 담임의 고향이다. ANC온누리 
교회와의 협업을 계기로 그의 고향 교회에 단기팀과 함께 사역을 갔었다. 담임 목사 사모가 
여성 회복 사역에 관심이 있으니 고향에서 섬겨주면 훈련을 받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덥고 습한 소도시에 가니 소박한 여성들이 모여있었다. 어떤 강의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웃으며 참가하였다. 그러나 세미나가 진행되다보니 그들은 강의나 액티비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멀리 미국에서 단기 사역팀이 와서 섬기는 것이 신기한 것이었다. 심각한 이야기에도, 슬픈 
이야기에도, 습관적으로 웃으며 “아멘”을 복창하는 그들을 보며 사역팀은 착잡하였다. 
말씀 훈련이나 세미나를 통한 성도의 훈련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다.   
더구나 동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구입한 세미나 현장용 물품인 화장지, 
병물, 인스탄트 커피 등의 영수증을 가지고 와 지급을 요청했다. 그곳 담임 목사 가정이 그 
마을의 유일한 식품 도매상이었다. 그들은 사전답사 때 도매금액으로 조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사역팀이 구입한 모든 물품을 소매가격으로 받았다. 사역팀 스태프 중에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갔던 사람은 마음이 많이 상했다. 다른 스태프들도 마음이 
씁쓸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동역의 의미는 찾기 어려웠고 부유한 나라에서 온, ‘고생하는 
것을 즐기는 신기한 한인 부자들’로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오니 우리를 초대했던 목사 부부는 그 이후의 동역을 위한 어떤 
연락도 없었다. 가끔 교회에서 다른 일로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지나쳤다. 함께 했던 여름의 후덥지근하고 불쾌했던 추억만 남은 케이스이다. 그 사역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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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단기 사역을 나간 팀들은 미국에서의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선교 
현지에서는 부유한 사람들로 비춰진다. 
•  어쩌다 오는 단기선교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현지 리더들이 있다. 그들은 물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전하려는 사역팀과 
다른 관점으로 사역에 임한다. 
사역 본부팀 이양 관련 경험의 교훈 
위에서 본 이양 실패 케이스들은 처음 의도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케이스들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는 수고한 본부팀의 에너지, 재정, 그리고 시간이 사용되었다. 그런 
헌신을 통해 회복된 현지 여성들이 있으나 이양 및 정착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실패한 
케이스들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올바른 의도의 중요성    
여성세미나 사역을 초청한 현지 리더의 목적이 현지 여성의 회복이 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특히 미주에서 가는 여성세미나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바라고 접근하는 현지 협력자와는 동역이 어렵다.  
현지 여성이 사역에 대해 갖는 자세와 사역 이유도 중요하다. 여성세미나는 여성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간혹 이 사역을 친목회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기회로 여기는 현지 여성 리더들을 만난다. 그들은 본부팀이 진지한 
훈련을 제공해도 이미 다 안다는 듯한 자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역은 리더들이 
성육신적인 자세로 고통을 통과하며 본질에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오염된 
의도로는 다른 이들의 삶을 복음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억지로 이양을 받아도 결국은 
리더들 간에 관계문제가 발생하여 사역에 어려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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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현지 사정이 바뀌면 이양과 정착이 어렵다. 실패한 
케이스들에서 나타난 변수들은 경제적, 목회적, 정치적, 그리고 관계적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 문제들이 터지면 본부팀이나 이양팀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이양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특히 현지의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에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되더라도 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을 가르쳐준다.  
사역 이양은 전달하는 팀(본부팀)과 전달 받는 
팀(이양팀)의 협력 사역 
여성세미나 본부팀이 여러 지역의 이양과 정착을 시도하며 얻은 교훈들은 
긍정적인 향상 요소도 있었고 실패를 통해 얻은 방해 요소의 교훈도 있다. 이것은 사역을 
전하려는 본부팀의 관점에서 경험되고 파악된 것이다. 이양과 정착이라는 과제의 시작이 
본부팀이라면 끝은 이양을 받는 현지 이양지이다.  
한국 선교의 성향은 다분히 서양의 ‘힘의 선교’에서 보이는 성향을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히 단기간 방문한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 현지의 선교사나 현지 리더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물질과 봉사에서 흔히 나타난다. 특히 자신의 선입관으로 
비신자들이나 타종교를 가진 현지인들을 “사탄으로 취급”하거나 얕보는 선교 제국주의적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이학준, 2012, 55). 따라서 본부팀은 현지팀을 협력자나 동역자로 
대하고 우월한 태도를 갖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양에 관계된 모든 과정은 이양팀의 의견과 경험을 본부팀의 것과 
합쳐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본부팀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문제를 넘어 사역이 
의도하는 본래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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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양팀은 본부팀이 전하는 뜻을 받아 현지 형편에 
맞추되 본래의 의도가 변형되지 않게 재현해야 한다.   
고정문화의 위험성 
여성세미나 본부팀의 현지 방문 사역이 점점 늘어나면 여러 고민이 생겼다. 이 
사역은 스태프들이 속한 교회의 가시적 유익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몇몇 교인들은 사역 
규모나 발전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현지의 이어지는 요청에 자비량 
선교로 사역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축소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회 선교 위원회에서 중남미 담당 선교 사역팀으로 사역 지역을 지정하자 
일부에서는 교회가 사역을 제한했다는 불평도 나왔다.  
이 모든 의견들은 각자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정문화에 비추어 
‘교회 사역은 이래야 한다’라든가 ‘하나님의 선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 관념, 넓게는 
고정 문화(default culture)에서 비롯된 일이다. 고정문화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환경으로부터 얻어 개인 의식에 일상적으로 배어있는 관념들이다(Lingenfelter 2011, 88). 
이런 고정문화의 갈등은 ‘교회 재정을 아낄 것인지, 발전하는 선교 사역을 후원할 
것인지’와 같은 예산 문제에서 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더구나 사람은 어렵거나 
위기를 맞으면 더욱 자신의 고정문화로 돌아간다(2011, 88). 사역 현장에서 고단한 중에 
여성세미나가 진행되면 2~3 일이면 스태프들이 가진 고정문화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확인할 수 있다.    
팀사역을 하자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고정문화를 하나님의 관점에 비추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섞인 그 조정 과정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팀 내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최초에 가졌던 순수한 
비전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회복, 그분의 능력,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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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갈등의 끝은 파국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 각자가 가진 고정 
문화의 경향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것은 결국 조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성숙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등을 겪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사역 비전을 새롭게 하고 각자의 모습을 반추해보아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런 성장과 조정을 이룰 수 있다. 본부팀은 태생적으로 이양지보다 한걸음 먼저 
사역의 발전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부팀이 겪은 고정문화 갈등의 교훈을 
이양팀에게 나누는 것은 중요한 멘토링의 한 부분이다. 이때 본부팀은 그들이 가진 윤리적 
신념이 아니라 현지인에게 순수한 양심에 자리한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자유함(Newbigin 
2012, 239)’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도록 권해야 한다.      
PV 이양팀 정착 현황 및 평가 
PV 이양팀은 미주 한인 여성들인 본부팀으로부터 사역을 이양받은  첫번째 
이양팀이다. 이 팀은 2012 년에 이양을 받은 후 8 년 사이에 42 회의 여성세미나를 
멕시코에서 열었다. PV 이양팀이 속한 엘 디비노 제일 침례교회 담임인 홀헤 구즈만 
목사는 그들이 이 사역을 이양받은 이유는 멕시코에는 여성 회복이 필요하고, 이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라고 했다. 자신의 
가정이 가장 큰 변화를 받았다는 구즈만 목사의 격려와 보호 아래 진행되는 
PV 여성세미나의 이양과 정착 현황은 다음과 같다. 
PV 이양팀의 이양과 정착 관련 현황 
앞에서 연구한 결과들에서 이미 PV 이양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여기서는 
PV 이양팀의 현황 중에서 이양과 정착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여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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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사역과 다른 지역에로의 이양 현황 
• 자신들의 교회인 PV 침례교회에서 매년 5 월과 11 월에 두차례 여성세미나를 
개최한다.  
• 한 해에 4~6 회 같은 교단 소속 다른 도시의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을 한다. 다른 
지역에 나갈 때에는 거의 구즈만 목사가 동행하며 10~20 명의 스태프가 
함께 한다. 
• 현재 멕시코의 도시들인 몬트레이, 칸쿤, 로스모치스, 후아레스, 메리다에 사역 
이양이 진행 중이다. 
• 2012~2019 년 현재까지 자신들의 교회와 다른 도시에서 42회의 사역이 있었다. 
• 매년 열리는 교회 연합회 모임에서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사모들은 따로 모여서 
여성세미나 리더 연합 모임을 한다. 
사역을 초대하는 다른 지역 리더를 위한 훈련 
PV 이양팀도 본부팀과 마찬가지로 사역을 나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성세미나를 
재초청 받아왔다. 이 팀은 초청에 다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역을 원하는 지역 
리더들에게 사역 이양을 전제로 먼저 리더 훈련을 권하게 되었다. 그것에 동의하는 다른 
지역의 리더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훈련을 받는다 
• 초대: 자교회에서 5 월과 11 월에 열리는 여성세미나에 참가자로 초대한다. 
묶을 곳을 예약해주거나 담임 목사 가정에서 함께 지낸다. 항공료만 
자비로 오면 함께 먹고 자며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 사역 계획: 두어 번의 스태프 참가 훈련을 마치고 자신들의 지역에 사역 
스케줄을 잡는다. 
• 사역 준비: 자신들의 지역에서 참가자 등록과 세미나장을 확보한다. 
PV 이양팀의 공항 픽업과 숙소, 그리고 PV 이양팀이 훈련을 위해 초청한 
타지역 리더들을 위해서도 숙소를 마련한다.  
• 예산 확보: 처음 시작하는 사역 때부터 일정한 회비를 받아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한다.   
• 리더 멘토링: 이양이 되면 홀헤 구즈만 목사와 에스텔라 사모가 이양지 남성 
리더와 여성 리더에게 사역의 정착을 위한 멘토링을 하며 교류를 갖는다. 
PV 이양팀 이양과 정착 관련 현황의 교훈    
위와 같은 현황을 통해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지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남성 리더의 중요성, 여성 리더들의 사역을 통한 성장, 그리고 다른 지역 리더를 
초청하여 동역하는 협력 사역의 중요성이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담임 목사의 격려와 지도는 교회에 이양된 사역의 건강한 정착에 큰 역할을 
한다. 
•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남성 리더나 교회 연합회에서 남성 리더들에게 사역 
이양을 권장하고 멘토링을 하는 것은 타지역에로의 건전한 이양과 
정착에 도움이 된다.  
• 재정을 스태프들이 매번 조금씩 모으면 큰 부담없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양을 원하는 타지역 리더가 단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사역을 위해 잦은 교류를 하며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쌓아간다. 
• 스태프들이 계속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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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을 하며 통과하는 삶의 어려움은 영성을 성숙시키고 사역이 더 능력있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은 PV 이양팀의 정착 상황과 자체 이양 진행 현황이었다. 그 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본부팀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의 사역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얻은 핵심 리더들의 영적형성도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자신들의 도시를 넘어서 멕시코 전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요약 
제 8 장에서는 여성세미나의 이양과 정착 현황을 알아보고 평가하였다. 먼저 
본부팀의 이양과 정착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곳에서 경험한 여러 케이스들을 성공적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로 나눠 작용한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그런 평가를 통하여 사역의 
이양과 정착은 올바른 의도로 하나님의 때에 본부팀과 이양 팀이 협력하여 진행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자신들이 가진 고정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PV 이양팀의 이양과 정착 현황을 통해서는 담임 
목사의 여성 회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격려가 끼치는 여성 회복 사역에의 긍정적 영향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부응하여 일어나는 현지 여성 리더들의 리더십 개발은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양 팀이 사랑으로 단단히 묶인 공동체가 되어 다른 지역의 
리더를 초청하여 훈련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로의 사역 이양과 정착을 가속화한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PV여성세미나 사역의 사역 모델과 이양 및 정착 방안을 




제 9 장 
 
PV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과 정착을 위한 모델과 방안 
이 장에서는 여성 세미나 사역의 모델과 그것의 이양과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여성세미나 사역에 적합한 사역 모델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그 모델이 이양되고 정착되는 과정에 사용할 이양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겠다.    
여성세미나 사역 모델: 달리는 기차 모델 
여성 회복 사역은 선교 현지에서 여성 문제를 위해 일해 본 사역자들이라면 모두가 
필요를 인정하는 사역이다. 회복 사역이 선교 현지에 전해져서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여성세미나는 현황과 그 분석을 통하여 여성 회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양되고 정착될 수 있는 사역임이 증명되었다. 이제 그 사역의 모델을 정리하여 
여성 회복이 필요한 선교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 모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세미나 
사역에서 발견된 사역적 특징을 모아 그 사역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인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이루려면 먼저 건강한 조건을 가진 사역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역을 이양지에 전할 수 있다. 자체 사역이 건강하지 못한 
본부팀은 이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사역이 말라버리게 된다.  
여성 회복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하고자 홀랜드의 “두 트랙 훈련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231 
홀랜드의 “두 트랙 훈련 이론” 
여성세미나 사역이 본부팀에게 훈련을 받은 이양팀에 전해져도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대부분 여성세미나 사역을 이양받은 현지 여성들은 자체 
사역의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다. 그들은 사역이 반복되는 동안 훈련되어 간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 사역이 정착되어 가는 동안은 일종의 훈련기간이다. 사역과 훈련이 동시에 
이뤄지는 그 기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홀랜드의 두 트랙 이론을 
적용하였다.     
프레드 홀랜드가 제공한 두 트랙 이론의 원본은 테드 워드가 신학연장교육을 
설명한 ‘분리된 철도 울타리 비유’였다. 워드의 기본 모델은 철도의 두 트랙을 세미나로 
놓고 그 밑의 침목은 인식적 입력과 현장 경험을 놓은 단순한 구조였다. 
홀랜드는 워드의 단순한 두 트랙 이론에 영적 형성을 추가 하였다. 그는 훈련을  
지식(Knowing), 존재(Being), 행동(Doing)이라는 3차원에서 모든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적 형성은 이 모든 학습 요소의 기본이 된다고 말했다(Clington 2009, 71).  
그의 훈련 세미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17> 
 
홀랜드의 분리된 철도 비유 
(Clinton 2009, 71) 
 
비유 용 어 해 설 
철로 1 인식적 입력 학생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습을 통해 배운 정보 
철로 2 경험 입력된 지식을 자신의 사역 현장에 적용하는 것 
침목들 역동적 반향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며 나타나는 자신 안의 
변화들 
자갈들 영적 형성 모든 요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훈련생의 영적 
성장과 계발에 영향을 주는 것과 지도받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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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미나를 위해 개정한 홀랜드의 두 트랙 훈련 이론: “달리는 
기차 이론 ”  
홀랜드의 두 트랙 이론은 훈련생들이 훈련을 통해 모든 다양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이론 뿐 아니라 배운 것들이 경험을 통해 
반추되는 과정과 영적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고 훌륭하다. 이 이론은 
훈련생들이 사역 훈련을 받기 위해 모여서 교육받고, 배운 것의 적용을 위해 현장에 
돌아가는 형태에  적합하다.  
여성세미나는 사역이 진행되고 배움이 일어나는 방법 자체가 사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홀랜드의 두 트랙 이론에 두가지 요소를 더하고 조정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며, 동시에 훈련되어 가는 여성세미나의 훈련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양팀 리더들은 본부팀과 직접 현장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며 그 안에서 
여성세미나 사역에 대하여 훈련되어 간다. 대부분 처음은 자신들의 리더에게 초청을 받아 
여성세미나에 왔고 여성 회복을 이양받거나 자체 사역을 한다는 의미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들이 사역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그런 현지 여성 리더들도 여성세미나 안에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면 의욕이 
생긴다. 본부팀은 그런 그들에게 사역 이양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훈련받기를 격려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현지 여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과 여성세미나 사역장을 통해 훈련되어져 간다. 이런 여성세미나 이양 팀 
스태프들의 훈련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홀랜드의 이론을 개정하였다. 
홀랜드가 정리한 철로 1은 모든 지식, 철로 2는 경험, 침목은 역동적 반향 훈련이다. 
이 위에 필자가 보충하는 첫 번째 요소는 ‘기차’이다. 사역 현장의 모든 입력, 경험, 역동적 
반향 훈련, 그리고 세가지 형성이 모여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추구하는 목적)을 기차라고 
명했다. 그 기차의 이름은 ‘여성 회복’이다. 그리고 그 기차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멈춰 있던 쇳덩이 기차를 달리게 하는 힘. 즉 여성 회복을 달리게 하는 
힘이다. 이 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식으로, 기차를 움직이는 ‘연료’로 
표현하였다. 현장 조사에서 나타난 스태프들의 간증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성 회복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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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 개정한 훈련 모델은 내용면에서 본다면 개정보다는 보충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개정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렇게 
“고경호에 의해 개정된 홀랜드의 두 트랙 이론: 달리는 기차 이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8> 
 
여성세미나의 사역 모델을 위한 “달리는 기차 이론” 
 
비유 용어 해설 
기차 여성 회복 여성세미나 사역이 추구하는 것  
철로 1 모든 입력, 지식 여성세미나 참가로 얻은 인지적, 경험적, 평가적 
입력들.  
철로 2 모든 사역 봉사, 경험 여성세미나 사역에서 스태프로 섬기며 입력된 
경험 
침목들 역동적 반향 입력을 삶에서 실천하며 승리하는 것.  
다른 여성의 회복에서 얻는 내면의 반향, 보람, 
감동 
자갈들 영적 형성 사역과 삶을 통해 성숙한 영적 리더로 성장하는 것. 
선교를 위한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해  
연료 소명의식  감동이 지속되는 힘, 기차가 움직이는 원동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세미나 사역은 위의 여섯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야 
가능한 사역이다. 간혹 사역을 초대하는 현지 리더들이 단편적인 인식으로 세미나장에 
앉아서 한번 보고 배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접근으로는 일시적 진행은 
가능할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열매 맺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러 요소가 모여 사역이 원활히 
돌아가는 상태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의 헌신은 자신이 경험한 회복의 경험(철로 1)을 다른 여성에게 전하는 
봉사(철로 2)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침목들)을 가져온다. 
그런 활동의 저변에는 그들이 삶과 사역을 통해 얻은 지혜가 깔려 
있다(자갈들). 그들은 그렇게 성숙한 영적 리더로 성장한다. 어려움도 
통과하고 믿음으로 무게를 견디어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연료)을 통해 새 힘으로 채워진다. 그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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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고 여성 회복(기차)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한다(기차가 움직임). (고경호 2019) 
여성세미나  4단계 이양 방안: PASS(PASS) 
위에서 보듯이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필자는 이 
단계를 “4 단계 이양 방안: PASS”라 부른다. 이 방안은 히버트의 이양 3 단계 방안을 
4 단계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한 이유는 히버트가 주장한 의존 단계, 독립 단계, 상호 
의존적 단계는 사역을 이양시키려는 본부 팀의 관점에서 ‘힘’에 의거하여 정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부가 현지 이양 팀의 의존에 답했다, 본부팀이 현지 이양팀을 독립시켰다, 
본부도 현지팀에 상호 의존하게 되었다’ 고 풀어 쓸 수 있겠다. 이것과 다르게 필자는 이양 
팀과 본부팀이 서로 적응하며 발전한 후에 대등한 관계로 동역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음은 
필자의 4단계 이양 방안: PASS에 대한 설명이다.  
PASS모델의 기본 개념 설명 
PASS는 본부팀과 이양 팀이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의 동등한 주체가 되어 ‘사역을 
주고, 받고, 혼자도 하고, 같이도 하는’ 형태이다. 이 방안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사역의 
자연적 이양과 정착이 이뤄지고 있는 여성세미나의 현황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선교 현지 여성의 회복을 도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더욱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다.  
PASS는 이양의 4단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를 딴 것이다. PASS의 1단계는 
P: Plant로 여성세미나 사역을 현지에 소개하는 단계, 2 단계는 A: Adapt 로 현지 사역 팀이 
여성세미나 사역을 배우고 진행 세부사항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다듬는 단계이다. 
그리고  3단계는 S: S tand로 현지 사역팀이 이양받아 자체 사역을 하며 독립하는 단계, 




마치 여성세미나라는 ‘나무’가 현지에 심겨지고(Plant), 땅에 뿌리가 내리고(Adapt), 
든든히 서서(Stand), 그 그늘과 열매를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는(Share) 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델이다. 그것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9> 
 
여성세미나 이양 방안: PASS 
 
단 계 내  용 약
자 
원단어 특    징 주도하는 
사역팀 
1단계 심는 단계 P PLANT 사역이 이양지에 소개됨 본부팀 
2단계 적응하는 단계 A ADAPT 이양지가 사역을 받아들임 본부팀과 
이양팀 
3단계 서는 단계 S STAND 이양지의 이양팀이 홀로 섬 이양팀 
4단계 나누는 단계 S SHARE 본부팀과 이양팀이 협력함 이양팀과 
본부팀 
 
PASS 모델에는 히버트의 이양 3단계에는 없었던 이양 적응 단계를 따로 구분하여 
2 단계 위치에 넣었다. 그 이유는 의존과 독립 단계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본부팀이 위험을 
감수하며 이양팀을 도와야 하는 인내의 적응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양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부담을 감수하며 사역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적응 기간이다. 
이제 현장에 여성 회복 사역을 이양하고 그 사역이 정착되어 발전하는 과정을  
PASS모델의 단계별 특징으로 설명하겠다. 이 모델은 여성세미나의 이양 사역을 설명하나 
다른 회복 사역이나 선교 사역 이양 모델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1단계: P (PLANT) 
사역이 현지에 소개되는 단계이다. 이것은 사역 연결을 위한 소개와 현지에서 
행해지는 첫번째 여성세미나 사역까지의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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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초대를 위한 소개 
사역 소개는 본부팀이 행하는 공적인 자리의 홍보와 사적인 자리의 간증을 모두 
포함한다. 사역을 소개할 때면 여성 회복 사역이라는 사역 자체가 갖는 생소함이나 
남성중심 사고에 익숙한 리더들이 갖는 거부감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현지 여성의 
부당하고 무력한 삶을 알아차렸던 현지 선교사나 현지 교회 지도자는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며 하나님이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회복을 
이야기로 나누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사역 초청과 이양 계획 논의를 하는 선교사 혹은 
현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 선교 현지와 동역이 가능한 사역 스케줄을 
정한다. 현지 파트너는 본부팀의 세번의 현지 방문 사역을 통하여 이양을 받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첫 사역의 준비 과정 
이 과정은 거의 페이스북 메신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진행된다. 
본부팀이 사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 협조 세부 사항을 이양지 현지 파트너에게 전달한다. 
교재가 현지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권의 경우는 교재 번역이 일순위가 된다. 교재 
번역이 끝나면 훈련 매뉴얼 번역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사역이 운영될 때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나씩 확인해준다. 이양지는 스스로 하게 될 때 감당해야 할 일의 성격과 
규모를 가늠하는 시간이다.  
교재와 훈련 매뉴얼이 번역되면 현지 사역시의 준비 사항이 전달된다. 기본적으로 
첫 사역은 세미나 관련 경비를 본부팀이 제공하고 현지팀은 현장의 모든 진행 관련 봉사를 
맡는다. 그것은 본부팀을 공항에서 만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 세미나 장소 마련과 참가자 
등록, 그리고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통역, 셋업, 참가자 점심식사, 사진 촬영 및 
현상, 졸업 잔치 준비가 포함된다. 이 모든 현지 준비 사항을 본부팀이 이메일로 보내면 




본부팀은 현지와 약속한 사역 날짜에 맞춰 모든 사역 물품을 포함한 사역 준비를 
하고 현지에 가야 한다. 본부팀이 현지에 미리 보냈던 준비 사항들은 현지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서로에게 보여줄 신뢰의 시작이다.  
만약 현지에서 번역이 늦어졌다면 사역을 보류하게 된다. 그러나 번역을 마치고 
현지에서 준비를 하다가 미흡한 것은 적절히 보완하며 대응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도전은 현지의 사역 초청 의도를 확인하는 일이다. 정말 현지 여성 회복을 위해 
여성세미나 팀을 초청했는지, 혹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외부팀을 초청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관찰과 경험 
이 단계는 현장의 첫 번째 사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해당한다. 본부팀은 
현지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여성세미나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세미나의 내용 뿐 
아니라 팀사역으로 섬기는 본부팀의 모습, 위기 대응 방법, 재정 사용 방법 등을 통해 
여성세미나의 기본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기쁨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분의 임재, 그 가운데 기뻐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전해야 한다. 
현지 팀은 본부팀이 제공하는 세미나에 집중하여 직접 회복을 경험하여야 한다.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위를 맴돈다면 여성세미나의 장점을 경험할 수 없다. 평범해 
보이는 복음의 내용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승리한 여성들의 간증을 자신의 삶에 
비춰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조용히 듣고, 깊이 생각하고, 솔직히 나누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 위에 섬기는 이들의 진실한 자세, 듣는 이들의 간절함, 
그리고 함께 하는 모든 공동체의 수고에 성령 체험의 기회가 더해서 현지 여성에게 회복이 
임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1 단계: Plant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이양을 





여성세미나 이양 방안: PASS의 1단계 P(PLANT)의 특징 
 
요소 설명 
본부팀의 역할 사역의 홍보, 현지 파트너와의 연결, 첫번째 사역 준비 
현지팀의 역할 현지에서의 첫번째 사역 진행 준비  
1단계의 내용 사역 소개 본부팀의 사역 소개 
신뢰 형성 동역 경험을 통하여 
관찰과 
경험 
본부팀의 사역을 현지팀이 보고 경험하기. 
제 1회 현지 방문 사역 
사역 주도팀 본부팀 
2단계: A (ADAPT) 
2 단계는 현지에서 이뤄지는 본부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사역 단계이다. 이 
단계는 본부팀과 현지 팀이 모든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을 함께 한다. 현지에서 갖는 제 
2회 여성세미나 사역의 준비와 진행부터 제 3회 여성세미나가 끝나며 갖는 이양식까지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 일어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문화충돌과 용납하기 
여성세미나는 많은 내용이 프로그램 안에 차곡히 들어있는 형태이다. 매 순간이 
생방송 같은 긴장 속에서 참가자들의 몰입을 위해 진행된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 낯선 
곳에서 일하는 본부팀은 스트레스를 받아 서구적 사고방식의 고정문화로 돌아가기 쉽다. 
현지에서 시간 지키기, 물품 준비나 음식준비의 효율성 등이 순조롭지 않을 때 
본부팀에게는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이런 본부팀의 필요를 도우며 사역을 진행하는 
현지팀은 빠른 사역 속도와 효율적 진행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현지팀은 실수가 
잦아지고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이런 긴장 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 본부팀은 사역의 매순간마다 현지팀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현지팀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솔직히 본부팀과 소통하여 격차를 줄여야 한다. 사역을 하다보면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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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쓸모없게 될 때가 있다. 반대로, 임기응변으로 했던 조치가 효과적이라 차후 
프로그램이 새롭게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다른 강점이 합쳐져서 다채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본부팀과 현지팀은 
서로의 장점을 즐거워하고, 약점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보완해줘야 한다. 현장에서 
스태프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령의 선교 
자신의 도시에서 세번의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스태프들은 대부분 사역 중에 강한 
성령 체험을 갖게 된다. 여성세미나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품과 환경에 맞는 아름다운 만남의 기억을 각자의 심령에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보슬비 같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폭포처럼 강렬할 수도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각자의 삶에 연결하는 순간을 제공한다. 위로와 힘을 얻음, 자유케 함으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선교가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중의 모든 순서마다 정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스태프들과 진심을 다해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용기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여성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심령이 회복됐으나 삶의 현장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성세미나에서 배운 영적 전쟁의 방법들, 즉 
긍정적 언어 쓰기, 가족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기, 남편을 존중하기, 자녀들을 격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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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을 거절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중보기도 실습을 통해 배운대로, 삶을 바꾸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기다려야 한다.   
2단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가장 큰 특징은 세번의 현지 사역으로 
사역을 이양하는 것이다.  
<표 21> 
 
여성세미나 이양 방안: PASS의 2단계 A(ADAPT)의 특징 
 
요소 설명 
본부팀의 역할 사역 설명과 시범. 이양패 전달. 기본 사역 물품 증정 
현지팀의 역할 사역을 배우기. 현지 사정에 맞게 세부사항 조정 
2단계 ADAPT의 
내용 
문화 충돌  본부팀과 현지팀의 고정 문화 충돌 가능성 
용납하기 문화 충돌을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용납함   
성령의 
선교 
성령의 회복 경험  
사역의 당위성 확인 
용기 불편과 어려움을 이길 용기 
회복을 기대하는 용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사역 주도팀 본부팀과 현지팀 1:1 
3단계: S (STAND) 
이 단계는 사역을 이양받은 현지팀이 이양팀이 되어서 자체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팀을 조직하고, 재정 조달 방법을 찾고, 자신들의 회복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현지 남성 리더의 격려와 지도 
본부팀은 제 2 단계에서 세번의 사역을 마치고 이양식을 통해 이양패를 전달하고 
이양팀을 격려했다. 그러면 제 3 단계에 들어서는 이양팀은 본부팀으로부터 기본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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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전달받고 자신들의 자체 사역 스케줄을 잡고 사역을 준비한다.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지 남성 리더가 여성 스태프들을 격려하고 ‘풀어줌으로’ 그들이 다른 
일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교회 중심 이양팀의 경우는 교회의 정규 모임으로 
여성세미나 모임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자 연합회 중심이나 선교사 중심의 이양팀은 정규 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편리한 곳에 정해서 모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음을 통한 회복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은 ‘생기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Shenk 2001, 294).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태프들이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고, 직접 회복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남성 권위자들이 보호해줘야 한다.  
행정 경험이나 강의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 스태프들을 위해서는 남성 리더가 
직접적인 지도나 멘토링을 통해 도울 수 있다. 또한 여성 중심 사역이 익숙지 않은 
문화로부터 오는 외부 압박으로부터 남성 권위자들이 여성 리더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 여성세미나 사역은 훨씬 수월하게 정착될 것이다. 남성권위자들은 여성 리더의 
남편들, 교회의 평신도 남성 지도자, 교회의 담임 목사, 교단 리더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시기는 없었던 사역이 독립하는 ‘혼란기’이다. 이때는 무엇보다 소명을 위해 어려움을 
버티는 ‘맷집과 유연성’이 중요하다(Drucker 2013, 13). 각 조직의 최고 리더의 인정과 
보호가 필요하다.       
대조적 공동체 형성 
선교 현지의 많은 여성들은 남성 리더의 지시를 받아 돕는 것은 익숙하나 여성끼리 
모여서 서로 도우며 사역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험담과 시기가 
일상적인 문화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사랑하는 훈련을 
시작하며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가족이 없던 여성들은 
가족같은 공동체가 생기고, 친구가 없던 여성들은 자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품어주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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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미나를 처음 경험하며 3 일간 같은 테이블에 속했던 여성들은 이미 나눔을 
통해 서로의 삶을 속속들이 안다. 그런 친밀감 위에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머물렀던 경험이 
더해져 있다. 그런 그녀들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동지가 된다. 그런 친밀감 위에 
회복의 선교를 위해 같은 비전을 품는 대조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은사 개발 
여성세미나 사역의 프로그램은 다채롭다. 그러므로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은사가 사용된다. 사역이 이양되고 발전하는 곳에서 들리는 간증은 여러 리더들이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혹은 숨어있던 재능, 경험, 그리고 영적 
은사들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은사들이 발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PASS 의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클링턴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이론을 통해 설명하겠다.   
여성세미나 사역에는 강의를 위한 말씀 은사, 섬김과 진행을 위한 사랑의 은사, 
예식과 기도를 이끄는 영적 은사가 골고루 필요하다. 그 은사들은 클링턴이 이야기한 영적 
리더 만들기 과정의 첫 단계에 나타나는 (1) 타고난 재능 (2) 삶을 통해 얻은 후천적 기술 
그리고 (3) 영적 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Clinton 2008, 38).  
대부분의 여성세미나 평신도 스태프들은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며 
일반 사역기를 거치며 속사람이 개발되고 성장해왔다(2008, 56). 그러다 여성세미나 
사역을 알게 되고 거기에 헌신하게 된다. 이것은 클링턴이 말한 영적 리더 만들기의 세번째 
단계로 여성세미나 사역을 통해 “일생의 큰 줄기가 되는 사역에 임하게”(2008, 56)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세미나 사역을 해나가는 중에는 여러 시련과 도전을 이기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을 얻게 된다. 이 단계는 클링턴이 말한 네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르는 경지”(2008, 58)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여러 이양지의 
여성세미나 리더들이 이 경지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바라기는, 그 리더들이 삶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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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로도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영적 리더의 다섯번째 단계인 ‘수렴 단계’에 
도달하기를 바란다(2008, 58).       
<표 22> 
 
여성세미나 이양 방안:PASS의 3단계 S(STAND)의 특징 
 
요소 설명 
본부팀의 역할 멘토링. 방문을 통한 격려  
이양팀의 역할 사역팀 구성. 재정 확보. 자체 사역 스케줄 결정, 준비와 실행  
내용 남성 리더의 
지도와 격려 
사역 보호, 멘토링, 네트웍을 통한 홍보, 
‘풀어줌’, 전략적 조언 
대조적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형성 
은사 개발 은사로 섬김, 은사가 개발 됨. 리더로 성장 
사역 주도팀 이양팀 
4단계 : S (SHARE) 
이 단계는 이양팀이 여성세미나 사역을 자체 사역으로 정착하고 자신들의 사역 
이양지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더이상 본부팀의 보조가 없이도 사역이 
가능한 단계이다. 그런 이양팀이 자체 사역을 하며 본부팀의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나갈 때에 협력을 초청하는 것은 더 이상 보조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용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선교 현지에 더 많은 여성 회복을 
이루자는 비전을 위해 지혜를 나누고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다.  
본부팀이나 이양팀이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모여서 동역하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웍의 공유, 스태프들의 연합으로 사역 횟수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기쁨을 통해 보람과 비전을 확인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두 팀의 동역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본부팀은 몇가지 주요한 사역 물품을 
미국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양팀은 현지에서 노동 집약적인 물품을 싸게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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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 이양팀이 자신의 언어권에서 통역없이 사역을 함으로 많은 진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확보된 여유 시간은 본부팀이 맡는 주요 강의나 예식 시간에 여유를 주어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울 수 있다.  
이 단계의 사역 주체는 이양팀과 본부팀이 같은 무게로 맡는다. 이양팀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미 자체 사역으로 잘 정착된 이양팀에서 원하지 않으면 본부팀과의 
동역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양팀이 본부팀과의 동역을 통해 계속 원본의 강점을 
배우겠다는 것은 겸손함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점을 나누겠다는 마음은 사랑과 
너그러움이다.  
이 단계는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이 이뤄지고, 현지에 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 본부팀과 이양팀이 
서로 소통하며 이뤄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상황화 
본부팀으로부터 사역을 이양받은 후에 이양팀은 자체 사역을 통하여 여성세미나를 
자신들의 현실에 알맞게 조정해야 한다. 어떤 순서, 상징, 언어가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조정한다. 특히 시간은 중요한 상황화 
요소이다. 지역마다 식사 시간이 다르고,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가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다. 
밤문화가 강한 곳은 아침에 늦게 시작해야 하고, 더운 곳들은 보통 아침 일찍 더워지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순서 중에 ‘큰소리로 웃는 연습’이 있는데 아시아의 한 이양지에서 말하기를 
자신들의 문화에서 잘 모르는 사람을 보고 웃는 것은 뭔가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나 하는 
행동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본부팀은 그곳에서 ‘가족들 앞에서 웃기’로 액티비티의 
제목을 고쳤다. 남미의 한 곳에서는 무당들이 닭피를 뿌리는 저주가 빈번하여 붉은 액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서 예식 중에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며 사용하던 붉은 물을 
‘생명수’를 상징하는 맑은 물로 바꿨다. 이렇듯 본부팀은 이양팀이 전해주는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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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익혀서 유사 지역을 섬길 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양팀은 본부팀이 전해주는 
서구적 효율성을 자신들의 문화에 적합하게 상황화하며 발전해야 한다.    
권위 위임 
본부팀이 이양팀과 만난 현장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것은 이 단계에 적합하지 않다. 
두 사역팀이 만나서 동역할 때는 특히 양팀의 대표들이 동등하게 권위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세미나 사역의 현지 이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현지 리더들은 출중한 
사역자들인 경우가 많다. 그들을 신뢰하고 현지 사역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은 
기뻐하며 현지에 대해 본부팀을 지도한다. 이양팀으로부터 그들의 문화에 대해 지도를 
받는 것은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여성세미나 사역을 위한 ‘쪽집게 과외’를 받는 
것이다. 
선교 역사에는 현지인에게 권위위임을 안하고 조정하려는 본부 때문에 사그러진 
많은 사역이 있다. 본부팀과 이양팀이 동역할 때는 모든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양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성세미나 사역이 
현지에서 지속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양팀이 이미 자력으로 여성세미나를 할 수 
있는데 본부를 만나 조정당하고 무시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존중을 바탕으로 
이양팀은 더 책임있는 사역팀으로 발전할 것이다. 
상호 의존을 넘은 상호 나눔과 사랑의 관계 
본부팀이나 이양팀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로의 장점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잘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 동역 시에 서로가 가장 잘하는 준비와 순서 진행을 나눠서 
맡아야 한다.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서로에게 순서를 내주고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부팀은 동역 때마다 새로 개발된 교재나 매뉴얼 등 자료를 이양팀에게 나눠야 
한다. 이양팀은 자신들의 언어로 진행되는 만큼, 교재나 메뉴얼의 번역을 본부팀의 개정 
속도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사역 초청이 오면 이양팀과 본부팀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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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때 새로운 지역 리더의 훈련을 위해서 초청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의 스태프를 
합류시켜 사역현장을 공유한다면 훨씬 많은 지역의 새로운 리더 훈련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이양팀과 본부팀이 서로 짐을 나눠지며 서로를 의지하고 동역한다면 
그들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힘을 얻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4 단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여성세미나 이양 방안: PASS의 4단계 S(SHARE)의 특징 
 
요  소 설   명 
본부팀의 역할 새로 개발된 자료 나눔. 동역 기회 제공.  
다른 이양지의 소식과 비전 공동체 확산의 기쁨 나눔  
이양팀의 역할 현지에 적합하게 수정된 사역 정보 나눔.  
현지 사역 준비와 진행 순서  
내용 상황화 이양팀은 사역 전반을 자신들의 문화에 비추어 
조정함.  
권위 위임 본부팀은 이양팀을 자율권을 가진 동등한 
동료로 대함 
상호 나눔 서로의 강점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사랑함 
사역 주도팀  이양팀과 본부팀 1:1 
이상은 여성세미나 이양 및 정착 4 단계 방안: PASS였다. 이 방안은 논문의 주요 
현장인 PV 이양팀의 사역 외에도 여성세미나 사역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아시아 권에서는 1 단계와 2 단계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특히 2 단계를 선교 
현지와 진행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의 리더를 초청하여 훈련받게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그것은 한 사역장 안에서 지역별 리더들이 각자의 진도에 따라 1단계, 2 단계, 
3 단계, 그리고 4 단계 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  
선교 현지에는 많은 회복 사역이 소개되고 회복을 제공하나 이양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양 의도와 인내를 갖고 훈련시키며 기다리는 본부팀과 새로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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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며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사역을 상황화시키는 이양팀의 수고가 가볍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양이란 본부 팀이 단순히 전해주고 사역이 독립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아무리 본부 팀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현지 파트너에 따라 이양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을 위해 동역 가능한 현지 파트너의 유형을 소개하겠다.        
여성세미나 이양 방안: PASS와 현지 파트너의 관계 
이미 이양 팀들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의 삶에 회복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 검증된 여성세미나 사역은 선교 현지의 사역 이양을 지향한다. 따라서 
모든 사역에 앞서 선교 현지 파트너에게 동역을 통한 사역 이양 의지와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모든 이양 계획에 앞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역 파트너를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이양 향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지 현지 파트너의 유형  
PASS 방안에  따라 이양받을 수 있는 현지팀의 유형을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지역 교회 중심 유형, 여성 사역자 연합회 중심 유형, 현지 한인 선교사 중심 유형, 그리고 
비영리 단체 중심 유형이다. 여성세미나 이양의 경험과 이양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가지 유형이 가지는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지역교회 중심 유형 
처음 사역이 개발될 당시의 본부팀과 대표적 이양지인 PV 이양팀의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한다. 건강한 지역 교회가 선교와 여성 회복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유형이다.  
지역교회 중심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자의 격려 확보: 담임 목사가 여성 회복 사역에 비전이 있으면 사역팀 
결성이 쉽고 스태프 영입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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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정 확보가 용이함: 교회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헌금을 하거나 펀드레이즈를 
하여 재정이 안정적이다.  
셋째, 네트웍 연결의 용이함: 다른 지역 교회와의 네트웍 연결이 쉽다. 
반면에 지역교회 중심유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 책임자의 영향력이 큼: 담임 목사나 선교 담당 교역자가 전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성 회복 사역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이해가 없다면 사역의 
발전이 어렵다.  
둘째, 교회 선교 정책에 따라 바뀌는 분위기: 교회의 최고 교역자나 선교 담당 
교역자가 바뀔 때마다 사역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여성 리더십 보장의 어려움: 여성 회복 사역 담당자가 교회 
리더십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여성 사역자 연합회 중심 유형 
이 유형은 멕시코의 한 이양지의 모델로 꾸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현지 
여성 사역자 연합회와 연결되면 많은 현지 여성 리더들과 성숙한 사역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성 사역자 연합회 중심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 높은 여성 리더십: 여성 리더들이 이미 훈련된 사역자들이라 
여성세미나 스태프로 훈련받기가 쉽다.  
둘째, 후원 확보가 용이함: 여러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 참가자 모집, 사역 장소 확보, 
재정 확보를 위한 기회가 많다.   
반면에 여성 사역자 연합회 중심유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 책임자 선임의 어려움: 이양된 사역의 대표를 맡을 한 사람의 현지 
여성을 정하기 어렵다.  
둘째,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 여러 교회의 스케줄에 맞추느라 사역을 위해 
모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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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간 부족: 스태프들이 모두 다른 교회의 사역에 책임을 맡고 있어서 핵심 
리더의 추진력이 없이는 사역이 실행되기 어렵다.  
현지 한인 선교사 중심 유형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자리잡고 있는 이양팀의 유형이다. 오랜 헌신을 통해 
현지인들과 사역을 해온 베테랑 선교사와 현지 리더들은 이미 충분한 세미나 사역 참가 
경험이 있다. 
현지 한인 선교사 중심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 확보가 용이함: 오랜 기간 현지인들과 신뢰를 쌓아온 선교사의 
경험과 현지인들의 참가로 많은 숫자의 참가자를 등록할 수 있다.  
둘째, 불필요한 긴장의 해소: 선교사가 대표를 맡거나 감독을 해줘서 불필요한 
현지인들 사이의 긴장이나 자리다툼을 피할 수 있다.   
반면에 현지 한인 선교사 중심유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성에 젖은 참가 태도: 선교사와 이미 여러 사역을 활동적으로 한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또다른 하나의 일회성 사역으로 
인식되기 쉽다.  
둘째, 재정적 기대: 일년에 한번 선교 현지를 방문해 선물을 주는 재정이 넉넉한 
한인 단기팀의 방문에 익숙하다. 여성세미나팀에게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비영리 선교단체 중심 유형 
현재 여성세미나 사역 본부팀의 형태이다. 여러 교회에 적을 둔 성도들의 성령에 
힘입은 열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상에서 일하는 평신도의 삶과 단기 전문 선교 사역자의 
삶을 병행하는 형태이다. 
비영리 선교단체 중심 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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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문성 사용: 직장과 가정을 돌보고 교회 봉사를 해오던 평신도들이 선교에 
참가하여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이 사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둘째, 높은 헌신도: 여성 회복 사역에 비전을 가지고 삶의 형태를 조정하며 
참가하여 사역에 대한 헌신도가 높다. 
반면에 비영리 선교단체 중심 유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부족:  직장이나 가정의 중요한 시기를 피해 사역 스케줄을 잡아야 하고, 
분주한 시기가 오면 사역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둘째, 자원확보의 어려움: 지속적인 재정 후원이나 스태프 영입이 쉽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네가지 현지 파트너 유형의 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가지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어떤 유형의 파트너이던 사역 이양 의지가 있고 기본 준비가 돼있다면 이양이 
가능하다. 
둘째, 각 유형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그 후에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사역을 더 건강하게 지속하도록 한다. 
PASS  방안 실현을 위한 현지팀의 기본 조건 
위에서 본 것 같이 현지 파트너의 유형이 어떤 것이던 조율과 협력을 통해 본부팀과 
사역 이양을 시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지 파트너가 이양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조건들은 필자가 앞에서 본부팀과 
PV 이양팀을 연구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양이 가능한 현지팀의 기본 조건을  
네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그것을 (1) 남성리더 (2) 행정력(스태프) (3) 여성 리더 (4) 
순종으로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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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역을 초청한 현지 남성 리더의 여성 회복 사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삶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던 현지 핵심 여성 리더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체 사역팀을 조직할 수 있는 기본 행정 능력을 갖춘 스태프들이 있어야 
한다. 
넷째, 현지 리더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역할 의지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 
4 단계 이양 방안: PASS의 실습을 위한  Pilot Study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한 4 단계 이양 방안: PASS는 PV 여성세미나 
사역을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 방안은 동시에 다른 지역의 여성세미나 이양팀이나 이 
사역과 유사한 다른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방안을 실제로 사역에 적용하는 Pilot Study를 실행하겠다.  
Pilot Study에 적용할 요소-4 단계 S: SHARE(상호 나눔) 
4 단계: PASS 방안에서 본부팀과 이양팀이 협력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상호 
나눔의 단계이다. 이 과정은 이양팀이 모든 사역을 훈련받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뤄지는 단계이다. 사역의 현지 상황화가 이뤄지고, 권위가 위임되고, 상호 나눔이 
실시되는 단계이다. 이미 1~3 단계를 지나 건강하게 독립한 PV 이양팀과 4 단계를 
실험함으로 이 단계가 이양과 정착에 끼치는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겠다.  
Pilot Study에 적용할 S: Share의 중요성 
필자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주어진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혜택을 바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독립적으로 일했다. 그래서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에 반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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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독립성을 중시하는 필자의 서구적인 고정 문화는 선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교 현지인들은 현지에 선교 사역을 세우고 떠난 선교사들과의 이별을 관계의 단절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 이런 현상을 히버트는 기독교적 개인주의라고 표현했다(Hiebert 
1997, 279). 이 논문의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여성회복을 통해 추구하는 삶은 
남성과 여성이 창조 세계에서 어우러져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서로에게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조적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것은 본부팀과 이양팀의 관계에서도 지향해야 하는 관계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고, 서로 같이 하고 싶은 것은 여성 회복 사역이 도달해야 하는 최고로 화합된 
모습이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요구나 구걸이 아닌, 신뢰와 사랑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다. 그것은 사랑하고 신뢰하므로 스스로를 약한 자의 자리에 놓는 
‘자기 증여적’ 자세와 통한다(Torode 2014, 72).  
그런 면에서 본부팀과 이양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동역자에게서 자발적 섬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초대이다. 그리고 회복된 여성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어우러진, 대조적 공동체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상호 나눔, 
상호 초대의 관계를 Pilot Study로 적용하고자 한다.   
Pilot Study의 목적 
이 Pilot Study의 목적은 독립 사역이 가능한 본부팀과 이양팀의 협력이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에 끼치는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Pilot Study의 목표 
본부팀과 이양팀이 각자의 역할을 합하여 만드는 사역의 긍정적 영향의 극대화가 
목표이다.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한 4단계 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상호 나눔:S 




본부팀이 전해준 사역의 기본형이 현지에서 맞지 않을 경우는 조정해야 한다. 
현지에서 수정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겠다. 그 수정된 부분을 다른 중남미 
이양팀들에게 권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권위 위임 
균형잡힌 권위 위임을 위해서는 권위자가 추종자에게 힘을 주고(Empowering), 
보호해 주고(Protecting), 축복해야 한다(Blessing). 본부팀은 현지 리더들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올바르게 실습하도록 장려하겠다. 향후 사역을 책임지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겠다. 또한, 여성 회복 사역을 보호하는 일을 현지 남성 리더들에게 위임하겠다. 
우리는 이미 여성 중심 사역이 선교 현지에서 활성화 되는 것은 일종의 혁신적 일임을 
알았다. 따라서 여성 회복 사역의 필요를 인식한 기관이나 조직의 남성 리더의 도움은 
여성세미나 사역 이양의 필수조건이다. 
상호나눔 
사역을 구성하는 본부팀과 이양 팀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합하여 
사역하겠다. 사역을 진행하는 일 뿐 아니라 기쁨과 보람도 함께 나누겠다. 여성세미나 
사역이 무르익으면 회복된 여성들이 터트리는 웃음과 미소, 따뜻한 대화들이 사역장을 
채운다. 강의와 예식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변하는 삶의 전환을 감격 중에 
목도하게 된다. 회복의 선교는 ‘축제’(Moltmann 1986, 96)이며 그곳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창조 모습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본부팀과 이양 
팀의 스태프들, 여성 리더와 남성 리더들이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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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적용 요소 4단계 S:Share의 실습을 위한 준비 
이 계획은 본부팀이 PV 이양팀으로부터 자신들의 첫번째 자체 이양지 설립을 위한 
이양식에 초대받으며 세워졌다. 이 단계의 실습이 가능한 까닭은 PV이양지가 4단계 이양 
방안 PASS 의 1~3 단계를 훌륭하게 지났기 때문이다. 그 단계들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Plant (2010~2011 년) 
• PV 이양팀은 본부팀을 처음 초청하며 세미나 장소 제공과 참가자 등록을 성실히 
수행했다.  
• 본부팀 숙소로 PV 엘디비노 살바도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의 사택을 내어줬다.  
• 첫번째 사역을 경험하며 교회 여성 리더 대부분을 ‘의도를 가지고 앉혀서’ 
여성세미나를 경험하게 했다.  
• 이양 의사를 밝히고 사역을 재초청했다. 
 
2 단계: Adapt(2011~2012) 
• 2차, 3차 여성세미나를 본부팀과 함께 진행하고 이양을 받았다. 
• 담임 목사 사모가 핵심 리더가 되어 사역팀을 구성하여 본부팀과의 사역 
현장에서 훈련받았다.  
• 순서를 조정하여 현지에 맞는 진행표를 마련하였다.  
• 사역 발전 의지를 표하며 본부와 연결되기를 희망했다. 
 
3 단계: Stand(2012~2015) 
• 40회의 자체 여성세미나를 진행했다. 
•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새로운 사역 대상을 개척했다. 




Pilot Study의 실행 
PV 이양팀은 2016년 5월 본부팀에게 자체 이양을 위해 자신들을 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40여회의 자체 사역에서 다른 도시를 이양 훈련했고 자체 이양지가 
독립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이양지를 위해 본부로부터 보충 
훈련을 더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미 자체 운영이 가능한 사역임에도 겸손히 청했다. 
그들의 요청에 본부팀은 다음과 같이 동역을 통한 단계적 훈련을 진행했다.   
• 2016 년 11 월 멕시코의 로스모치스에서 열린 여성세미나에 본부팀이 PV 
이양팀을 초청했다. 강의와 예식을 거의 본부팀에서 담당하고 PV 
이양팀은 관찰하며 2012 년 이후 희미해졌던 세부사항을 보충 
훈련받았다. 
• 2017 년 7 월에 니카라과 돌로레스 사역에 PV 이양팀은 처음으로 본부팀의 
초청으로 해외선교에 참여했다. 본부팀과 PV 이양팀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가 되고 각팀의 팀원들끼리 서로의 허물을 용남하는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 단체 중보기도 시간에 PV 이양팀의 진행자인 베로사모의 
자궁암 근종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 
• 2018년 4 월에 본부팀이 멕시코 후아레스 사역에 PV 이양팀을 초대하고 모든 
물품을 준비하도록 했다. 본부팀은 물품 준비의 경비를 지불했다. 
본부팀은 사역 주요 물품인 화관을 여분으로 증정했다. 
• 2018년 11 월에 멕시코 메리다에서 본부팀과 이양팀이 동역했다. 향후 메리다 
사역은 PV 이양팀이 맡아서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 2019년 2 월에 멕시코 몬트레이에서 열리는 PV 이양팀의 첫번째 자체 이양팀 
발족에 본부팀이 초대받았다. 
이렇듯 점진적으로 4 단계에 다가가는 동역이 시작된 상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호 나눔을 통한 사역 효과의 극대화’를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다음은 그 기회를 
pilot study로 실험하고 관찰한 계획과 과정, 그리고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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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Share 적용 실험을 위한 본부팀의 계획 
몬트레이 여성세미나 이양식 현장에 그 사역팀을 훈련한 PV 이양팀과 본부팀이 
함께 방문한다. 그 기회에 본부팀이 상호나눔을 실험하려는 대상은 제 1 세대 이양팀과 제 
2세대 이양팀인 PV이양팀과 몬트레이 현지팀이 모두 포함된다.  
 
PV이양팀(1st Generation)을 위한 본부팀의 계획 
• PV 이양팀에게 자신들의 이양지인 몬트레이 이양팀을 위한 훈련과 관리를 
공적으로 위임한다.   
• 향후 몬트레이 이양팀의 멘토링을 PV 이양팀 리더 부부에게 부탁한다. 특히 
남성 리더의 인식과 협력 개발을 위해 홀헤 구즈만 목사에게 부탁한다.  
• PV 이양팀이 멕시코 전체를 담당하는 사역 리더임을 공포한다. 
 
몬트레이 이양팀(2nd Generation)을 위한 본부팀의 
계획 
• 여성세미나 사역의 기본 정신을 시범보인다. 강의와 예식의 일부를 담당하고 
특히, 예식 진행 훈련을 돕는다.  
• 한인 여성이 멕시코 여성에게 전해준 사역이 다시 이양되는 의미있는 일을 
축하하며 자체 사역 활성화를 격려한다. 
• 본부팀과 Social Network System 으로 연결되어 서로 중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연다.  
예견되는 결과 
• 본부팀과 PV 이양팀, 그리고 몬트레이 이양팀이 주 안의 자매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존재에서 힘을 얻는 사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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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레이 이양팀 앞에서 PV 이양팀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PV 이양팀이 향후 두 
이양팀의 협력에서 권위를 갖게 된다. 
• 본부팀의 넓어져 가는 사역 영역과 비전을 나누어 PV 이양팀과 몬트레이 
이양팀도 자체 사역의 발전시키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Pilot의 실행 
2019년 2월에 열린  몬트레이 이양식에 본부팀 2명과  PV 이양팀 3명이 참석했다. 
몬트레이 스태프는 25 명이 모였다. 현지 참가자 여성은 70 명이었다. 다음은 본부팀, 
PV 이양팀, 몬트레이 이양팀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몬트레이 이양식 과정이다. 
 
• 초대에 응함: PV 이양팀의 첫 이양지 탄생을 직접 가서 축하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중요한 
기회였으므로 초대에 응했다.   
• 사역 나눔: 진행상 순서는 PV 이양팀 진행자의 지시를 따랐다. 필자는 강의 
두개와 예식 하나를 맡았다. 이것은 전체 분량의 일부분이다. 사역에 
필요한 물품은 몬트레이 현지에서 준비했다. 교재 등 프린트물 원본은 PV 
이양팀이 몬트레이 이양팀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만들게 했다.    
• 자매의 사랑과 질서를 전달함: 본부팀을 소개하는 시간에, 진행자는 본부팀을 
‘할머니’로, PV 이양팀은 ‘딸’로, 그리고 자신들은 ‘손녀’로 표현했다. 
필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 ‘자매들’임을 강조하였다. 
• 예식 보충 훈련: PV 이양팀으로부터 이미 두번의 사역을 훈련받은 몬트레이 
이양팀은 예식의 순서와 의미를 알고 있었다. PV 이양팀은 본부팀에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둘째날의 순결 예식 인도를 부탁했다. 예식 
인도에 앞서 현지 스태프들을 훈련했다. 간절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 수줍은 현지 통역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전에 느끼지 
못한 담대함이 생겼다고 간증했다. 예식 때는 많은 여성이 ‘확신체험’을 
하고 참가자 뿐 아니라 현지 스태프들도 자발적으로 화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바닥에 누운 참가자들도 있었다.  
• 사랑과 기쁨을 나눔: 순결 예식이 끝나자 많은 숫자의 참가자는 기쁨을 회복하여 
상기된 얼굴로 감사를 표했다. 서로  끝없이 안고, 기념 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눴다. 
• 사역의 상징, 배너 전달: 사역의 끝에 이양식이 거행됐다. 단상에는 PV 이양팀 
대표와 몬트레이 이양팀 대표가 서도록 했다. 본부팀은 단상 밑에 섰다. 
한국에서 주문해온 배너를 접어 필자가 PV 이양팀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 
배너를 PV 이양팀 대표는 단상 위에서 몬트레이 이양팀에게 다시 전달했다. 
기쁨의 함성과 갈채 속에 배너를 받은 몬트레이 이양팀 대표는 상기된 
얼굴로 감사하며 사역 의지를 공적으로 나눴다.      
• “주께 영광!”: 단상에 섰던 두 이양팀 대표가 감격한 음성으로 짧은 연설을 
하였다. 본부팀에 대한 감사도 있었다. 이어서 감격스런 장면을 단상 
아래서 보던 설립자인 필자에게 격려사를 부탁했다. “Gloria a Dios!”(주께 
영광!) 짧게 외침으로 격려사를 대신했다. 
• 스태프 훈련 모임: 사역이 끝나고 사역장에서 리더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PV 이양팀 리더와 본부팀 리더들이 번갈아 가며 
답을 했다.  
• 격려 저녁 식사: 마지막 날 저녁은 핵심 리더들과 몬트레이 지역 명물인 양고기 
BBQ 를 먹었다. 눈을 반짝이며 사역 발생 시기의 이야기를 묻는 사람, 
웃으며 양고기 맛을 묻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먹을 것을 앞에 밀어 놓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책임 리더를 위한 멘토링: 떠나는 날 아침은 현지 대표 리더 부부와 식사를 했다. 
사역 중 나타났던 몇가지 주의할 점들을 먼저 묻는 여성 리더에게 본부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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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이론을 합쳐서 나눴다. 노트하며 듣는 진지한 리더의 모습이 
감사했다. 그들이 앞으로 사역하며 만날 여러 어려움을 이기도록 중보했다. 
Pilot Study의 결과와 의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실행을 통하여 pilot study에서 얻은 결과를 진술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겠다. 
Pilot Study의 결과 
위의 실행 통하여 본부팀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 영향력 발휘: 설립 본부팀의 현지 이양식 방문은 현지 리더들에게 이양식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비전 공유: 사역 훈련을 통해서 여성세미나 사역이 갖는 의미와 추구하는 비전을 
새롭게 나눴다. 한국 여성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중남미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에서 도전을 받고 자신들도 선교하기를 소망했다.   
• 리더십 멘토링: 이미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사역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했다. 
• 팀의 사기 함양: PV 이양팀의 스태프들은 자신들의 첫번째 이양지를 축하하기 
위해 본부팀이 참석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사랑을 확인했다.  
• PV 이양팀의 영향력 확인: 향후 여성세미나 사역의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한 권한을 PV 이양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Pilot Study의 의미 




상황화의 의미 확인 
이미 훈련을 통해 모든 순서를 숙지하고 물품을 준비해 이양받은 제 3 세대 
사역팀은 사역 진행에 대한 질문은 많지 않았다. 물품은 현지에서 구입하였고 홍보용 
프린트도 현지 디자인으로 준비하였다. 프로그램 시간도 일상이 일찍 시작되는 현지 
사정에 맞춰 시작 시간을 당겼다. 통역없이 진행된 강의 시간에서 얻은 시간으로 나눔 
시간을 늘렸다. 그러나 본부팀이 보여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되는 예식의 준비, 
몰입된 진행, 그리고 호흡을 맞춘 흐름의 원본을 보자 더 집중하여 훈련을 받았다.    
현지 리더들이 훈련을 요청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었다. 같은 마음으로 이미 알지만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들음으로써 비전을 강화했다. 인적, 물적, 관계적 자원이 이미 
현지에서 그들의 상황과 개성에 맞게 조절되었다. 
권위 위임 확인 
본부팀의 대표로 PV 이양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도움은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권위를 이양해주는 것이다. 지도하고 조정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기를 주는 사이가 되었다.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본부팀은 ‘고맙고 귀한 손님’으로 
사랑받았다. 더이상 권위자로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관계였다. 
상호 나눔 확인 
본부팀과 이양팀이 함께 하는 것은 각자의 장점을 합치는 일이다. 준비와 진행의 
부담이 서로 가벼워졌다. 역할을 나눠서 각자의 장점으로 일하였다. 그러자 서로의 
장점에서 다시금 서로 배우는 일들이 일어났다. 더구나 본부팀이 제공한 Advanced 
Training은 이양팀이 부족함을 느끼던 부분이어서 환영을 받았다. 건설적인 훈련은 상대를 
방어적이거나 분노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Hersey 2000,129). 물품 준비도 가성비가 가장 
높은 품목을 나눠 준비하였다. 상호 나눔의 가장 큰 장점은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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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기억할 또 다른 ‘승전보’를 공유하는 일이다. 그것은 여성 회복이라는 공동의 
비전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결론: 다른 사역에의 적용 가능성 확인  
PASS 방안은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다듬어지며 현재의 단계로 만들어졌다. 
회복을 꿈꾸며  만났던 관계들이 참된 회복을 통해 사랑하는 관계가 된 과정의 결과물이다. 
다른 회복 선교 사역들도 이양과 정착을 시도하려면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4 단계의 상호나눔 요소는 이양지를 향한 선교사들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 pilot study 의 상호나눔 요소 적용을 통하여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을 주는 것은 나의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고귀한 존중을 얻는 것임을 깨닫는다.  
요약 
제 9 장에서는 여성세미나 사역 모델과 이양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pilot study로 실험하였다. 사역 모델은 “홀랜드의 두 트랙 모델”을 기본으로 개정하였다. 
홀랜드의 기본 모델에 두가지 요소를 더하여 “달리는 기차 모델”로 완성되었다. 자갈(영적 
형성)과 침목(역동적 반향) 위에 두 트랙(지식과 경험)이 놓이고 그 위로 기차(여성 회복)가 
동력(성령의 능력과 소명의식)으로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지속 가능한 사역이라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사역의 이양과 
정착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방안을 받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 유형을 지역 교회 중심, 여성 
사역자 연합회 중심, 현지 한인 선교사 중심,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나눠서 살펴봤다. 어느 
유형이라도 각 유형의 장점을 살려 여성세미나 사역을 이양받고 자체 사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양 및 정착 방안은 4 단계 방안: PASS라고 부른다. 이 방안은 폴 히버트의 이양 
3 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단계를 더 넣어 개정한 것이다. 4 단계 방안: PASS는 Planting, 
Adapting, Standing, Sharing 의 약자로 사역이 선교 현지에 심겨지고(P: Planting), 
적응하고(A: Adapting), 든든히 서고(S: Standing) 본부와 이양팀이 신뢰와 사랑을 나누며(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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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여성 회복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방안은 이양과 정착 과정이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적응하며 일어나는 긴 여정임을 보여준다. 뒤이어 이 방안을 pilot 
study 로 실험하였다. 실험을 통해 이 방안은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의 격려에 
효과적인 방안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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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결론과 제안 
본 장은 논문의 결론이다. 먼저 논문 전체에서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겠다.  뒤이어 
이 연구 과정에서 그 필요가 감지됬으나 미처 다루지 못한 영역에 대한 학문적 제안과  
실천적 제안을 하며 마치겠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탐구하고, 여성 회복 
사역의 모델과 사역 이양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교 현지 여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 연구 문제는 멕시코 Puerto Vallarta 시의 여성 회복 사역의 
이양과 정착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 1 부에서는 두 장에 걸쳐 여성의 창조 정체성 회복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한 일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파괴된 이유와 회복하는 방법의 
이론적 기초를 성경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제 2 부에서는 세 장을 통해 여성 회복 사역으로 사용되는 Hope for Families, 
International 여성세미나의 현황 및 평가를 파악하고 회복의 이야기들을 살폈다. 사역 
평가를 통하여 이 사역이 앞의 이론 연구에서 찾은 예수의 회복하심에서 나타났던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사역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선교 현지 
여성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여성 회복 선교 사역임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 부에서는 세장을 할애하여 여성세미나 사역의 이양 및 정착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했다. 먼저 이론 연구에서는 이양과 정착은 본부와 이양지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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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과정이 중요함을 이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여성세미나 이양과 정착 현황 
연구를 통해서는 상호간의 올바른 사역 의도와 리더십, 특히 남성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이론과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9 장에서는 여성세미나 사역의 사역 
모델인 ‘달리는 기차이론’과 이양 및 정착 방안인 ‘4 단계 이양 방안: PASS’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모델은 pilot study로 실험되어 방안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의 존엄성이 무너진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다. 그 죄는 지금까지도 문화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소중한 창조를 망치는 
온갖 모조품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파괴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 남성과 여성의 신뢰 관계 파괴에서 오는 절망들이 섞여 있다. 예수가 
복음으로 전해주신 회복은 우리에게 회복의 원리를 알려준다. 그것은 자유로움, 
공동체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의 변화다. 
인간은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죄의 얽매임을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확신 체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집중된 확신 체험의 자리는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이들이 ‘와서 앉아야’ 되고, 
사역을 준비해간 이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며 섬김’으로 마련된다.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은 평신도로부터 미약하게 시작되어 선교 현지 여성의 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역임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이 사역의 이양팀이 늘고 있는 
과정에 현지 남성 리더들의 인식 변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명으로 준비된 여성 현지 
리더들과의 만남,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변화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 사역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여성 회복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익숙한 일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면 우리는 늘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익숙하나 옳지 않은 현상에 질문하고, 성경에 비추어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고자 움직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 그 분이 주시는 능력은 준비된 
 
265 
이들을 깨우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려나게 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회복되어, 함께 춤추며 영광 돌리게 한다. 이 논문은 필자에게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한 하나님 선교의 도구인 Hopr Fam 여성세미나의 이론적 분석과 현장 분석, 
그리고 이양과 정착에 대한 연구이다. 
제안 
연구를 진행하며 더 많은 분야가 여성 회복 사역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야함을 
발견했다. 필자가 인지했으나 이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부분을 학문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인도로 준비되고 소명받은 이들의 수고로 
남성과 여성, 우리 모두를 위해 연구되기를 겸손히 기대한다. 
학문적 제안 
먼저 여성 회복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 방안 연구가 급선무이다. 
교계의 권위자인 남성 리더들이 가진 여성 사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목회에 
필요한 구색 맞춤이 아니라 창조세계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도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교 페미니즘에서 시작한 인간의 진정성 회복이 ‘인간의 
참다운 행복 회복’으로 촛점이 조정돼야 한다. 그것은 관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습 
방안의 연구이어야 한다.  
여성이 어떤 부분에서 회복되고 ‘풀려나야’ 하는지 남성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은 남성이 이해하고 변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의 소통을 학습해야 한다. 이 분야는 
남성과 여성이 화합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것은 이 시대에 표면화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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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폭력에 대한 고발인 ‘me too’  운동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상생과 
행복을 누리도록 돕는 구체적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유기적인 소규모 선교 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리더십 
연구가 영리 목적의 기업이나 대규모 비영리 단체 운영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은 자비량 단기 전문 사역으로 선교에 헌신한 평신도 스태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들의 인식 변화와 삶의 우선 순위 조정, 그리고 사역에의 헌신에 
따른 구조 변화가 기존의 조직 연구에서는 참고할 예를 찾기 어려웠다.  
이 시대에는 자원하는 사람들(volunteers)의 비영리 봉사활동이 활발하다. 건강한 
조기 은퇴자들, 일을 줄인 중년들,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유로워진 부모들,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휴가를 보람있는 봉사활동에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선교에 헌신하는 평신도 그룹이다. 평신도들이 가진 전문성이 선교에 접목되고 
헌신이 격려된다면 지역 교회 선교가 그들의 봉사로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들이 소명을 발견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적용할 소규모 선교 
조직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모델은 지역 교회 내의 사역팀의 활성화 방안일 수도 있고 
소규모 자비량 선교 단체에 대한 새로운 조직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권과 분별력 있는 리더의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질서가 공존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조직의 타성과 경직성에 갇히지 않고, 




실천적 제안  
사역의 이양과 정착 훈련을 실행하면서 느낀 실천적 연구의 필요는 평신도들이 
선교에 헌신할 때 나타나는 영적 은사 개발에 대한 열린 교육과 실습이다. 선교 현지 사역 
중에는 방언, 통변, 예언, 치유, 축사의  영적 은사가 나타난다. 이것은하나님의 능력이 
섬기는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개발된 영적 은사’의 한 모습일 때가 많다. 이 분야는 몇몇 
별난 성도들이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회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훈련해야 한다. 스태프들은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  
여성 회복 사역 현장 연구를 하며 찾아 본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언급된 
매뉴얼은 소수의 회복 사역 팀 매뉴얼이었다. 이 부분의 실습을 포함한 훈련 교재가 
마련되고 권위있는 교계의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감수를 받아 양성적으로 훈련된다면 선교 
현장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필요가 감지된 실천적 연구 부분은 선교 현장에서 여성에게 권위 이임을 
연습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고정문화 속에 들어있는 편안함에는 여성의 소극적 사회 
참여나 남성 위주의 질서가 들어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남성 리더와 여성 리더가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억압하고, 차별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서 제한받던 영역들을 
하나씩 확인하여 서로의 창조 정체성에 맞는 동등함과 존중으로 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남성 리더가 여성 리더를 권위의 자리에 초대하여 함께 서는 방법, 여성 리더가 
주변에 거부감을 주지 않고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 남성과 여성 리더가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협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실습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확인하며 배워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멀고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이다. 우리의 고정 문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정되는 긍정적 변화에는 의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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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이 필요하다. 혹여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행복 추구’라는 공동의 
비전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를 마치며 여성 회복 사역이란 단순하고 우아한 여성 사교모임으로는 
불가능한  먼 길임을 절감한다. 그 일은 혁신적인 인식변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체험 할 
수 있는 구별된 기회 제공, 고난과 역경의 극복을 통한 하나님 영광에로의 참여, 인내로 
실천하며 삶에서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이 남성과 여성, 리더와 추종자, 개인과 이웃 
사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인류의 반이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도 
여성이 창조 정체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남성도 창조 때 받은 모든 복을 삶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기도와 용기로 역경을 이기고, 남성과 다음 세대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돕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며 능력있게 일하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풀려나야’ 한다. 그 일을 돕는 여성 회복 사역의 정착과 이양은 과정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되어야 할 가치 있는 












This study researches the creation, transfer, and settlement of Hope Fam’s Women 
Seminar (WS) with communities throughout the mission field. Transfer and settlement refer to 
the process of mission communities making the seminar their own and sharing in its ministry. WS 
seeks the restoration of women's original identity through the gospel 
                            Background 
In the summer of 2007, during a short-term mission trip with All Nations Onnuri Church 
(ANC) based in California, I saw the reality of the Latin American woman’s life in La Piedad, 
Mexico. As I tearfully prayed for them, I was encouraged by my senior pastor at ANC, Jin So 
Yoo, to follow the calling God placed in my heart. As a result, in 2009, I developed a textbook 
and designed WS.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three-day women's restoration ministry operated 
by a team of lay volunteers.  
This ministry has continued to grow over the last 10 years. I have personally led the team 
in over 20 cities, holding the seminar more than 40 times. Seven extensions have emerged in 
cities throughout Latin America and Asia. Including these extensions, this seminar has been held 
internationally over 100 times, calling for the restoration of women’s original identity as God 
created. Structurally, it has grown from a local church’s short-term mission team and into a 
nonprofit organization. While this ministry aims to plant an extension by the third visit in each 
location, it has not been successful in every city. Even if a transfer was done, there was a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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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the activity of each extension. I realized that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this 
matter in order to establish the method for the efficient transfer and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ministry. 
 From the beginning, WS was designed for the mission field. This ministry can be 
operated on the budget and staff the local site can provide. At present, seven extensions are self-
reliant. For this reason, a number of professors and veteran missionaries I met at th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also highly recognized the value of WS. I 
believe if I study and analyze WS as a model of restorative ministry that can be transferred to the 
mission field, it would be a small but unique contribution to the mission for the kingdom of God. 
The Puerto Vallarta (PV) ministry team in Mexico is developed enough to train their own 
extension. They have held more than 40 sessions in seven years. There must be many reasons 
explaining why the PV ministry team was successful enough to transfer and settle the seminar at 
their own extensions. That is my reason for choosing this team as the main subject for field 
research in this study. 
 The primary, central team and the PV transfer team are composed mostly of volunteer 
lay people committed as mission ministers. They have enjoyed participating in God's mission and 
the vitality of life through WS. Female leaders in mission fields typically do not have much 
experience in ministry, but I believe they are the right people for WS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firsthand the pains of protecting their families and have recovered from their wounds 
through the gospel. This process of experience and recovery is comparable to Jesus becoming 
incarnate, passing the suffering of the cross, and understanding our human afflictions.  
Collaboration between female and male leaders within the church for the recovery of 
women is different from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of men and women in the world. WS is a 
small ministry but is healing the lives of oppressed women through the gospel, connecting them 
with freedom in God. Their lives transformed, the oppressed are healed and restored, and they can 
in turn contribute to the mission to help deliver others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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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is study, I intend to present WS as a model of women's restoration ministry 
in which men and women work together to restore the whole community. I hope that this will be 
delivered to the places where women's restoration is needed and contribute to restoring more 
local women in the mission field and their communities. I will also refer to other similar 
missionary communities that are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ir recovery ministry and 
implementing settlement scheme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storation of women's 
original identity, and to help the restoration of local women and communities in mission by 
suggesting models and ministry transfer and settlement methods for women’s restoration ministry. 
Significance of Research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to my ministry team, the local church, the 
mission community, and me:  
First, this study will provide my central staff and me the meaning of this ministry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past ten years and will help se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ministry. Second, it is possible to suggest ways for local church members to participate in 
missions as non-resident short-term missionaries. Third, it can suggest to the mission community 
a transfer and settlement method to be used in any outreach ministry.  
Central Research Issues 
The key research question in this study is the importance of transferring and the settling 




First, what are the biblical and sociological bases of women's restoration?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WS and the results of this ministry? Third, what is the impact of the 
local handover and settlement of WS? Fourth, what is the theory and practice of change for the 
local handover and settlement of WS? 
Research Method 
First, discussions on women's restoration, transfer of ministry, settlement and 
organizational change proceed through literature survey including theology, hermeneutics, 
psychology, missiology, and missional anthropology. 
Second, over the past 10 years, WS has produced written materials such as textbooks, 
training manuals, daily program outlines, and records of ministry field notes. These materials 
were used in this study.  
Third, an evaluation of WS is conducted on the central WS team and the transfer team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interviews, focus group, and participant observation. 
Quantitative tools such as surveys are also supplementary to the written materials described 
above.  
Fourth, in order to transfer the restoration ministry and establish a settlement model,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levant theoretical literature and the field record analysis of the WS 
ministry. 
Delimitations 
While the geographic area of the main field research in this study is limited to El Divino 
Salvador First Baptist Church in PV, Mexico, multiple extensions of WS exist throughout the 
worl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restricted to the ministry staff who have contribu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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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and settlement of this ministry. I have also recorded and studied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their personal talents after experiencing renewal of their lives through WS.  
Assumptions 
The researcher holds the following assumptions in this study:  
First, in the mission field, restoration ministry for women is needed to apply the power of 
the gospel to the women’s lives and to help them practice it. 
Second, when women are restored by the power of the gospel,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any ministry seeking to restore women’s identity.  
Third, local leaders in mission field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s in order to transfer 







THEOLOGICAL FOUNDATION FOR WOMEN’S 
RESTORATION 
  Chapter 2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entire paper. This paper defines women's 
restoration as following: a woman who is constrained by sin is regaining her creative identity 
through the gospel. Women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but were destroyed by cultural 
distortions and disturbances of evil forces. Women were originally given the authority of God to 
govern the world of creation with God. This original identity of women collapsed and was 
distorted by the influence of violent foreign god mythologies as the misunderstood image of God 
spread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value of God's unity is present in the covenant marriage of man and woman. True 
unity is an act of self-giving, and the body of a woman is a dignified temple of mysteries that 
continue creation. Just as anything valuable inspires imitations that can distract from the 
original’s value, distortions of the female body are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In order to 
bring the blessings of that God has given to the whole created world, we must reject the 
degradation and oppression of women.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re are situations where the culture of the time 
destroyed the lives of women. These illustrations show how strong the adverse effects of culture 
are. In the New Testament, women were the oppressed and marginalized of the nations, but the 
gospel of Jesus restored their lives through the Holy Spirit. Jesus came into this world through the 
body of a woman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obedient to God through her own free will. He 
freed all the oppressed women by the Holy Spirit, and invited them to be partners to His ministry. 
Through the gospel of Jesus, women became members of their own local community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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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ingdom of God who preached the gospel. This is the basis for the value and ability that 
women's restoration should pursue. Even today, the gospel of Jesus gives freedom to women, 
recovery of community, and practicality to the gospel. It frees women from sin and makes them 
dignified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inviting them to restore the kingdom of God. WS is an 







SOCIAL SCIENCE’S DEBATE ON WOMEN’S RESTORATION 
  The church’s distorted perceptions of women began with the idea from early church 
days that women are easily involved in heresy. The witch hunts of the middle Ages are extreme 
examples of female oppression due to misperception. There have been positive developments in 
perceptions of women since the Reformation. However, the church’s recognition of women's 
status could not catch up with the pace of modern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Christian 
feminism, which is rooted in liberation theology, appeared after radical feminism. Unlike the 
fierce resistance of traditional feminism, Christian feminists talk about solidarity through the 
restoration of human sincerity rather than confrontation between women and men. I see the 
harmonious life of the entire created world as a result of the practiced gospel. This is an important 
value claimed in this paper. 
Despite the efforts of various schools of thought, human knowledge still canno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soul and the process in which knowledge comes to life. 
Therefore, the cognitive approach does not fully expla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gospel 
as knowledge and applying it to life. I fully agree with the Christian hermeneutic claim that 
transformation of life, soul, and body becomes possible through convictional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and divine intervention.  
Psychology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female 
oppression. This paper explores the ideas of Sigmund Freud, Carl Jung, Alfred Adler, and Erik 
Erikson in explaining the influence of women in society and their current o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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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1st century emphasizes positive psychology and its concept of "resilience" which 
reveals where the human ability to overcome adversity comes from. According to this theory, a 
person gains power over adversity through a human relationship that believes in and protects the 
person. It is psychological proof that gospel-restored moth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It supports the argument in this paper that the benefits of women's restoration ministry 
are not limited to the recovery of a family, but to the recovery of society as a whole.  
Women's restoration should be followed by cultural changes. When a woman is restored 
to the gospel, she will experience the conflict between the culture of the past and the culture of 
the kingdom of God. The various clashes that occur between the past choices of women and their 
spiritually renewed lives requires confrontation with spiritual discernment. All who desire to live 
holy lives in the gospel should seek wisdom and courage. They should not be consumed by 
irresponsible decisions, but should seek the Lord's shalom in their life. 
When members of a faith community that have encountered adversity reflect biblically on 
the matter and ask for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they will live in a way different from the 
world. It is an alternative community that is distinguished from the world’s way of living and 
shows the joy of salvation which cannot be gained by materials or power. This is the life that 





HISTORY AND OVERVIEW OF WS 
  This chapter introduces WS and analyzes its effectiveness in women’s restoration. This 
ministry was developed in 2009 as a summer short-term team project of a local church through 
my own advocacy. Over the last 10 years, WS has developed into a professional, nonprofit 
recovery ministry. The process was accompanied by clear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and the 
dedication of its staff. The basic concept I propose in this ministry is three days of worship 
conducted under the theme of how God envisions women. The daily program is conducted while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day. The first day’s subject is recovery of the individual, the second 
day’s subject is restoration of the family, and the third day’s subject is recovery of the kingdom of 
God. 
The staff helps the participants regain their created identity as the daughters of God, and 
the bride of Jesus to come again. As participants actively listen, staff members serve them with 
humility and efficiency to help restoration of women hearing the message. Praying as if for their 
own sisters, the staff serves participants in order to help them find freedom. Participants 
experience God's healing recovery through lectures, sharing of testimonies, activities and 
ceremonies in a convictional experience led by the Holy Spirit. The greatest restoration occurs 
during each ceremony.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articipants are freed from evil 
influences and gain the courage and strength to live a new life as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The staff is pleas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God’s revealing himself and restoring 
His people. In the process, the staff finds honor and joy in contributing to God's mission with 





THE STATUS OF THE PV TRANSFER TEAM 
  The most successful transfer of WS occurred in Puerto Vallarta, Mexico. Historically, 
Mexico was the center of Spanish colonial rule and these influences remain deep in society. The 
indigenous people were exploited by a coercive and authoritative combin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leaving a social atmosphere of male-supremacy. Puerto Vallarta is a tourist city on the 
west coast of Mexico wher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grown since the settlement 
of American retirees. 
PV’s El Divino Salvador (Holy Savior) First Baptist Church conducted 42 WS’s between 
2011 and 2019. They have held the seminar twice a year at their church and go to other cities 
three to four times a year. Staff members are trained to have monthly Saturday breakfast 
meetings, weekly Wednesday evening prayer meetings, and a number of preparatory meetings for 
each ministry session. Through such regular meetings, life and spiritual training are performed 
simultaneously. The church’s senior pastor and his wife continue their happy ministry in leading 
their team as core leaders. Approximately 40 to 70 staff members participate at each seminar, 
with roughly 10 central members who are consistently and passionately devoted to the ministry.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lives of staff members who have experienced WS. 
Their liv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lives of God's value and they have abandoned their 
mistaken perceptions of their own past and family. The staff was transformed into a new society 
different from the world’s by loving each other through ministry and fellowship. They live 
conscientiously and without waste, fundraising with their local church community and devoting 
themselves to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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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values that the staff members learn through WS and apply in their lives. 
First, changes in personal values begin to reveal the importance of family restoration, restoring 
the right perception of the Heavenly Father, rejecting idolatry, and becom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sexual fidelity. The most joyful changes are the ways the community lives in God’s 
value, sharing in the fruits of team ministry. Most importantly, staff members learned to 
participate in the preaching of the Kingdom of God by serving the WS ministry and have grown 
in every aspect. Staff members have come to understand the glory of participating in the Lord’s 






WS’S RESTORATIVE RESULTS AND NARRATIVES 
  This chapter contains the story of WS’s restorative work and an evaluation through 
investigations of the central and PV transfer teams. This evaluation consisted of questionnaire 
surveys, interviews, focus group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In the central team survey, the 
gifts and experiences of the staff used to develop the ministry were identified. These findings 
show God's plan to use all the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of one’s life.  
The major change in the PV transfer team took place in their perception about how they 
believe in the Heavenly Father's love for themselves. They learned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sexual fidelity. They also realized that the practice of magical cursing and the idolatry are not 
merely cultural beliefs but actually sin that has to be removed from their lives. They know that 
there will be suffering and difficulties while performing the ministry for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God, but also recognize how glorious it is.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evil in the 
name of Jesus and the power of God gives courage to staff members. Their experience of God’s 
love is a driving force for the PV team to continue its ministry.  
The narratives of the PV transfer team members show the transformation of their lives 
through WS. They share their testimonies to demonstrate transformation in the gospel in order to 
encourage the restoration of other women. The testimonies of three women who have experienced 
WS reveal stories of forgiveness, identity, and restoration.  
This chapter shows WS to be an effective tool in restoring women as people of God’s 
nation. It shows that if the ministry of WS is passed on to other local women in the miss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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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too can be restored as daughters of God and help deliver other women into a new life. For 





MISSIOLOGICAL IMPORTANCE AND THEORIES OF 
MINISTRY TRANSFER AND SETTLEMENT  
  The transfer and settlement of mission work have important missiological values. When 
the gospel is brought into context, it can bring much more positive change to the lives of the local 
people. There is evidence of a strong recovery in the fieldwork of WS. The central team may 
have overcome limitations and planted the ministry but God settled the localized work in ways 
that we could not have imagined. The central team planted the gospel in accordance with God's 
calling and it was He who made it grow. I feel responsible for communicating with others, the 
restoration of women as confirmed by my fieldwork. In order to accomplish this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ministry and the environment to be 
settled. 
The process of transferring ministry involves a dual cultural community. Because the 
culture of the central team and the transfer team are differen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WS requires collaboration. Personal communication based on mutual respect is important for the 
transfer and settlement of WS. If we strive with the right intentions and humility, the 
communicator will gain the trust of the local community as they overcome cultural shocks, 
recognize similarities, guide listeners through a foreign culture.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difficulties and to successfully transfer and settle,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one another as 
triumphs over the negative influence of culture are shared. It is important that the central team 
and the transfer team share a common vision and trust each other. 
The recognition and role of leadership is especially important for women's restoration 
ministry because it is such an unfamiliar concept for many cultures. The contribut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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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at the founding of the original WS central team indicate the importance of support by 
different levels of leadership for innovation. It allows for innovative changes, protects, and waits 
for the change to take hold. Those who have undergone such a process and have experienced a 
change of healing will bring peace to the community, promoting comradeship in which men and 





TRANSFER AND SETTLEMENT OF THE PV WS MINISTRY 
  In this chapter, I examine and evaluate the transfer of the PV WS team and its current 
status. First, I look at the establishment of the PV transfer team, the growth of its settlement, and 
its transformation into a central team. I divided the cases into categories of successes and failur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worked in each case.  
In a successful church-centered case, cooperation between the pastor, the pastor’s wife, 
the church administration, and the training team is helpful. In the local missionary-centered case, 
I found that the trust between local church leaders and missionaries as well as the connecting of 
prepared local women leaders and missionaries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case centered on a 
local women ministers’ union, the main factors were the active involvement of women who 
obeyed God's guidance, and the growth of the ministry team into a community distinct from the 
world. In the church-centered case, the encouragement of a denominational male leader is 
important in the support of a woman leader with a vision for women’s restoration.  
Conversely, failed cases provide valuable lessons on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environment. The genuine intention of the local leader in inviting a central team to the mission 
field is essential in successfully carrying out the purpose of WS. The unrest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inviting city as well as the internal conflict within the local partner church also 
reveal that we must wait for God's time and before attempting to transfer and settle. The transfer 
of the ministry is a process in which the central team and the transfer team collaborate together. It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ransfer and settling of WS is a task that 
should be carried out by both teams and with the right intention at the time of God. WS clearly 
shows the importance of abandoning the default culture and accepting one another from God’s 
point of view. Holding the same vision, we must work together with patience. 
The PV transfer team's experiences had many positive factors. This team’s most 
distinctive feature is its senior pastor’s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of women’s restoration, 
bringing positive effects in their ministry. It is an important success factor for him to encourage 
his staff and to invite other local male leaders to invite women to seminars. Of course, as with any 
growing team, there are conflicts and situations that require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Such 
situations are taken as an opportunity of spiritual growth when addressed with the guidance of the 
pastor and his wife, the prayers of the intercessory prayer team, and the self-reflection of the 
supporting staff. As a result, the PV transfer team has developed the ministry, training many more 






THE MODEL AND PLAN FOR THE TRANSFER AND 
SETTLEMENT OF PV WS MINISTRY 
In this chapter, I present my “Running Train Model”, my PASS transfer and settlement 
plan, and the pilot study experiment. The “Running Train Model” is a revision of Fred Holland’s 
“Two Track Model” with two new elements added. In this model, the sustainability of WS 
requires tha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e manifested in the lives of staff member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central team and the thriving PV branch, key partners for 
success have been identified to include the local church, a women ministers’ union, local 
missionary partner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y taking advantage of any of the 
aforementioned partners, we can transfer WS to a local team who will be able to do their own 
ministry. I introduce a four-step, concrete transfer and settlement plan called PASS. PASS stands 
for Planting, Adapting, Standing, and Sharing. This plan outlines the long journey that takes place 
in order for teams to adapt to one another in the process of transfer and settlement. 
After creating the PASS model, I applied it to a pilot study. The PV transfer team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3rd step of PASS and is currently in the fourth phase. Through this 
experiment, I found that the existence of the central team encouraged the transfer team. I was able 
to witness and record the beautiful process where the success of the transfer team brings joy to 
the central team. Therefore, the PASS model proved to be an effective way to encourage the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is chapter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nd contains summaries and suggestions.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women's identity 
restoration and to help women and their community by suggesting a model and a plan for the 
transfer and settlement of the WS. The core research question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transfer and settling of the WS ministry in Puerto Vallarta, Mexico. In Part One, 
I confirm that the restoration of the God-created identity of women is related to restoration of the 
whole world. I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eason for the initial destruction of women’s 
identity and the steps to restore this identity using theological and social science approaches.  
In Part Two, I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WS and evaluate its use as a tool for women's 
restoration. Through this evaluation, I find that this ministry had features that appeared in the 
restoration of Jesus as found in previous theoretical studies. The findings from the collected 
narratives of restoration show parallels between WS and Jesus’ healing ministry. Finally, Part 
Three is devoted to the transfer of WS and the current state of settlement. As a result, it becomes 
clear that transfer is a process based on trust between the central team and the transfer team. 
Through field research, I find that mutually shared intentions and leadership, especially the role 
of male leaders, are important. Based on these theories and field research, the previous chapter 
presents the new “Running Train” model based on WS and the PASS plan, a four-step approach 
to transfer and settlement. The PV pilot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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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continue to do familiar things the same way, we will always end up with similar 
results. However, if we question familiar but wrong phenomenon and discern it in light of the 
Bible while moving towards God’s point of view through the wisdom and help of the Holy Spirit, 
we will be able to make changes in the right direction. He will awaken the prepared ones and 
enable them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t will allow the people of God to be restored before 
His presence, released to dance together, and His name will be glorified.  
Assumptions 
Academic Proposal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leaders regarding the matter of women’s 
restoration. They need to realize that women are not accessories for ministry but that they are an 
essential part of realizing the complete blessings of the God-created world.  
Second,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organic small-scale missions not confined to the 
inertia and rigidity of an existing organization. Instead, the model should conform to the order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Practical Suggestions 
We need open education and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gifts among 
laymen and laywomen who are devoted to missions. In the mission field, we see the spiritual gift 
of tongues, impartations, prophecies, healing, and spiritual warfare. If training materials, 
including the exercises in this section, are prepared and supervised by the spiritual leaders of 
experienced churches, it will help reduce the shock of seeing these spiritual phenomena.  
Another need is perceived in practicing the authority of women in the mission field. My 
studies have confirmed that women's passiv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male-dominated order 
are integrated in the default cultures that I have worked with during my minist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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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which these default cultures adjust to God's point of view require intentional practice. 
Even if there are trials or errors, we must persevere and remember our common vision of shalom, 
and do it with joyful heart. 
             The restoration ministry of women requires an innovative change of perception of 
identity, the provision of distinct opportunities to experience God’s love, the participation in 
God’s glory through suffering and overcoming adversity, the exercise of patience, and the 
experience of the gospel. These steps occur between men and women, leaders and followers, and 
individuals and neighbors. If women live in their God-created identity, the whole world can enjoy 
the blessing of creation. Women must be released to overcome adversity with prayer and courage, 
to be loved and competent members of their community, to help men and the next generation by 
following the lead of the Holy Spirit, and to preach the kingdom of God by living out the gospel.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of the process, the victorious settling and transferring of WS are worth 




APPENDIX A   
여성세미나 스태프 설문조사 질문지 
I. 당신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출석 교회: ________________________ 교회 
2. 성별: 남(   ) 여(   ) 
3. 연령:  30세 이하(     )   30~39 세(   )   40~49 세(    )     
              50~59세(    )      60~69세(   ) 
4. 여성세미나 사역 참여 횟수: 1~6회(   )     7~14 회(   )     15 회 이상(   ) 
5. 교회 직분: 전임 사역자나 사모(    )    권사(    )    집사(    )    직분 없음(     ) 
6. 교회에 출석한 햇수:  
        5년 미만(    ) 6~10 년(     )    11~15 년      15년 이상(     )    
7. 결혼 여부: 기혼(   )   미혼(   )     이혼(   )    동거(   )      별거(   )     사별(   ) 
8.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유치원생 나이(   )              초등학생 나이 (    )     고등학생 나이(    )   
        고등학생 이상 나이(     )     자녀가 없음(   ) 
 
II. 여성세미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들을 알려주세요.  
 
9.  어떤 동기로 여성세미나에 오게 되었나요? 가장 결정적인 것을 골라 앞의 a,b,c,d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a. 교회 사모님이나 목사님의 권유로 왔다.(목회자 권유) 
b. 먼저 세미나를 경험한 친구나 자매의 권유로 왔다.(경험자 권유) 
c. 교회 리더라 할 수 없이 왔다.(책임) 




<다음은 문항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등, 가장 약한 것은 5등으로 생각하시고 1,2,3,4,5를 적어주세요. 네가지 보기에 
만족하시면 4등까지 적으세요. 만약 보기에 원하시는 것이 없다면 기타에 써넣고 등수를 
매겨주세요. 괄호가 없는 문항은 하나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10.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나타난 회복의 모습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a.  죄책감에서 자유로와졌다.(     )       
    b. 나 자신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      
    c. 교회생활과 기도생활등 영적 훈련에 적극적이 되었다.(     ) 
    d.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섬기며 살게 되었다.(     )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의 순서는?  
a. 배우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사랑의 언어 적용).(     ) 
b.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 
c. 배우자에게 칭찬과 미소짓기을 많이 하게 되었다.(반대정신 적용)(     ) 
d.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 
e. 기타 혹은 해당 사항 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는?  
a. 자녀들에게 언어와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  
b.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잘 채워주게 되었다. 
c. 자녀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d. 자녀들과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대화하게 되었다. 
e. 기타 혹은 해당 사항 없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직장동료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a. 남들과 비교를 덜 하게 되었다. 
b. 남들의 처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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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필요한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d.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는? 
a. 다른 이들의 다른 점이나 모자란 부분을 용납하게 되었다. 
b. 험담이나 말다툼을 덜 하게 되었다. 
c. 교회 활동에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 
d. 서로 격려하며 함께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여성세미나에 헌신하는 부분 
14. 이 사역에서 보통 어느 부분을 섬기시나요? 
a. 행정 
b. 강의 및 진행 
c. 섬김 
d. 중보 기도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이 사역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a. 사역지에서 현지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 
b.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 
c.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돕고 성장하며 일하는 것(     ) 
d. 현지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자체 사역하는 것을 보는 것(     )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당신이 생각하는 이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a. 짧은 사역 시간(3일)에 많은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b. 적은 비용으로 효율이 높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c. 현지인들의 자체 사역을 격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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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당신이 이 사역에 어떤 형태로든 동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를 알려주세요. 
a. 나의 은사가 쓰일 수 있는 곳이라 헌신한다.(     ) 
b.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행복해서 사역한다.(     ) 
c. 사역 후에 얻는 보람이 힘든 것보다 훨씬 크기에 헌신한다.(     ) 
d. 힘들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     )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V. 여성세미나 사역의 정착에 필요한 것들 
18. 당신이 이 사역에 헌신할 때 본부팀에게 바라는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a. 강의, 진행, 사역의 기본정신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b. 비행기표 구입과 회비를 위한 재정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 
c. 더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d. 앞으로 사역에서 다른 섬기는 부분도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당신의 사역팀이 이 사역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에 바라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a.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과 격려 
b. 재정 보조 
c. 교인들을 통한 팀원 확보를 위한 광고와 홍보 
d. 사역을 위한 현지 네트웍 공유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당신이 이 사역에 헌신할 때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a. 함께 모임과 선교에 동참하는 격려 




d.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는 홍보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당신이 이 사역에 동참할 때 어려운 것들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a. 가정과 직장에서 사역에 나갈 시간을 내는 일(     ) 
b. 사역에서 오는 동역자들과의 갈등(     ) 
c. 재정 부족(     ) 
d. 건강이 약한 것(     ) 
e.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PPENDIX B   
여성세미나 스태프 인터뷰 질문지 
성장배경 
1. 당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신가요?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2. 성장과정 때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3. 자라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것이였나요? 
4. 자라는 동안 가장 행복한 일은 어떤 것이였나요?  
 
직장생활 
5.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6. 하시는 일을 위한 교육과 경험은 어디서 어떤 것을 얻었나요?  
 
결혼생활 
7. 결혼을 했다면 남편은 어떤 분이며 관계는 어떤가요?  
8.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어떤 아이들이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9. 가정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10. 가정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여성세미나 당시의 경험 
11. 여성세미나에 처음 참석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12.  처음 참석했던 여성세미나의 내용 중 삶에 적용하고자 결심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13. 그 지식과 결심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나요? 
 
여성세미나 경험과  관계의 변화 
14.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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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16.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17.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18.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교회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19. 여성세미나를 경험한 후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여성세미나 사역 참여의 경험 
20. 현재 여성세미나에서 섬기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21.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여성세미나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22. 여러 사역 중에서 여성세미나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3. 여성세미나에 참여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여성세미나의 발전을 위한 제언  
24. 여성세미나 사역에 참여하면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25.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26. 다른 지역에 여성 세미나 사역을 이양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8:30 
- 9:00 
테이블 리더 모임 
 
  8:30 
-9:00 
테이블 리더 모임 
 
  8:30  
- 9:00 














  9:00 
-9:20 
경배와 찬양 
  9:30  
- 9:50 
경배와 찬양 
     9:20  
- 10:10 
3 강 함께하는 묵상- 
숨겨진 비밀      
9:20  
-10:15 
6 강 여성 중보 
기도자 
   9:50 
-10:00 








소개 시간  
   10:10  
- 11:00 







1 강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  
  11:00  
- 11:30 



















  12:10  
- 12:20 




  12:20  
- 1:50 
4 강 영적전쟁의 












포스터 그림 &  
퀴즈 상품 












   1:25  
- 2:45 
2 강 깨어진 꿈 
    2:00  
- 3:20 
5 강 어머니 & 아내 
 







  1:50  
- 2:20 
간증 








  2:20  
- 2:50 
졸업식 
   3:00  
- 3:15 
영접 기도/ 편지 
나눔시간  




  2:50  
- 3:20 
생일 잔치, 찬양, 
율동 









   3:30  
- 3:50 
찬양 










   
4:30 광고, 숙제내줌 
 
5:00 광고, 숙제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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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호는 1965년 서울에서 부친 신태순과 모친 고은혜의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1984년 풍문여고를 졸업하고 가족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1985년부터 재학한 Los Angeles City College (LACC)를 거쳐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로 편입하였다. 동 대학에서 1990년 학사 학위(BA)와 1994년 순수 미술 
석사 학위(MFA)를 받았다. 이후 초대전 작가, 공공 예술가, 그리고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1996년부터 LACC 미술학과에서 강의해왔다.   
14세 때 처음 회심한 후 늘 지역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경험하고 교회 학교와 일대일 제자 양육에 
헌신하였다. 2005년부터 ANC 온누리 교회에서 본격적인 평신도 훈련을 받고 2007년에 
처음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 거기서 자신의 유년기 삶을 닮은 중남미 여성의 현실에 충격을 
받고 그들의 삶에 예수의 회복을 전하라는 소명을 느꼈다. 그 결과 선교 현지 여성 회복 
사역인 “여성세미나” 사역을 주창하고 사역팀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이 
사역은 지역 교회에서 발생하여 비영리 단체인 Hope Fam의 주요사역으로 발전하였다.  
사역의 발전에 따른 학문적 필요를 채우고자 2011년 풀러 선교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2015년 선교학 석사 학위(MAICS)를 받았다. 이즈음 사역 현장에서는 사역의 
이양과 정착이 나타났다. 그것의 효과적인 방안을 고심하며 풀러의 선교학 박사(DMiss) 
과정에 입학했다. 여성세미나 사역 이후로 병행된 방문 선교 사역, 풀러에서의 학업,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이것은 평신도가 자신의 분야에서 생활하며 
전문 단기 선교에 헌신하는 모델로 여겨진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의식, 
같은 비전을 가진 공동체의 협력,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영적 형성이 있어야함을 
실감한다. 이런 깨달음을 여성세미나 이양지의 리더들에게 전하고자 멘토링과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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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에 집중하고 있다.고경호는 현재 중남미권 사역팀이 속한 ANC 온누리 교회의 
여성세미나 사역 담당자, 그리고 그 외 지역을 위한 Hope Fam 여성세미나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도 동서 선교 센터 아시아 이사회의 이사, 조동진 선교학연구소의 연구위원, 
그리고 LACC 미술학과의 Adjuct Faculty Member를 겸임하고 있다.  
대학 때 성경공부 클럽에서 만난 남편 고광준과의 사이에는 동역자인 세딸, 재경, 
재은, 재영이 있다. 현재 가족과 로스엔젤레스 근교에 거주한다. 
 
